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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1991~2016년의 강원도 고랭지배추 생산량 및 재배면적 자료와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고랭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를 추출하고 미래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

산량 변화율을 전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단

위면적당 생산량은 2000년대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다.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

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와 결구기의 기온 및 일조 시간과 유의한 음의 관계이고, 삼수동은 

정식기와 결구기의 강수량과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준고랭지인 임계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

식기의 최저기온과 생육기부터 결구기간까지의 일조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이며, 방림면은 결구기의 최저기

온 및 강수일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완전고랭지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은 RCP4.5

와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준고랭지인 임계면은 RCP4.5보다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더 증가하는 반면 방림면은 RCP8.5보다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더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어 :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생육시기, 기후요소, 완전고랭지, 준고랭지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climate elements affecting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by growth period and estimate the change rate of future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using production 
data and cultivation area of Highland chinese cabbage and climate data for 1993-2016.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cultivation area of Highland chinese cabbage in Gangwon has been consistently decreasing, but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has decreasing in 2010s.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of alpine hav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emperature and sunshine hours during growing and heading in Dae-
gwallyeong-myeon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precipitation during planting and heading period in Samsu-
dong.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of subalpine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minimum 
temperature during planting and sunshine hours during growing and heading period in Imgye-myeon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minimum temperature and number of days with precipitation during heading pe-
riod in Bangnim-myeon. Future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s are estimated to have a steadily decreasing 
rate of change with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RCP4.5 and RCP8.5 in alpine. Future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is estimated to be more increasing with RCP8.5 than RCP4.5 in Imgye-myeon, but more in-
creasing with RCP4.5 than RCP8.5 in Bangnim-myeon.

Key Words : Highland chinese cabbage, yield, growth period, climate element, alpine, subal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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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허인혜

1. 서론

기후조건은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 기온, 강수, 일조시

간 등은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물의 생육 

양상, 형태 분화, 생리적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Hosoi and Tamagata, 1973; Moe and Gut-

tormsen, 1985; Mazurczyk et al., 2003; Rosen 

et al., 2005; Lopez and Dejong, 2007; 이승호 등, 

2008; 허인혜 등, 2008; Weiguo et al., 2012; 오순자 

등, 2014; 손인창 등, 2015; 허인혜·이승호, 2017). 

오늘날 기후변화는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에 따라

서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이동하고 있다(Theuril-

lat and Guisan, 2001; 허인혜 등, 2006; Baldocchi 

and Wong, 2008; Luedeling et al., 2009; 김선영 등, 

2010;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2015; 김흥주·이승호, 

2017).

호냉성 작물인 배추는 주요 부식채소로 한국인의 

식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배추는 생산량 변동

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작물로 10% 정도의 생산량 

변동으로 가격의 3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이중웅, 

1996). 전통적인 식문화로 여름철에도 김치원료인 배

추의 수급이 여름철 식품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름철에 재배되는 고랭지배추는 태백산지를 

중심으로 여름철 선선한 기후를 이용한 산지지역 주

민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고온기인 여름철은 평난지

에서 배추 재배가 어려우므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

은 고랭지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다(고령지농업시험

장, 2000). 고랭지배추 재배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영

동고속도로의 개발과 여름철 선선한 기후를 이용하

여 해발고도가 높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태백시 매

봉산과 귀네미, 정선군 질운산 및 민둥산 등의 600m 

이상의 고지대인 완전고랭지에서 시작하였으나 단기

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작물로 각광을 받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개발되면서 준고랭지인 해발고도 400m

지대에 이르기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최근 기온상승으로 고랭지배추의 안정적인 재배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극한기후의 잦은 발생으로 생산

량 변동 폭이 증가하며 시장 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 변동에 취

약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준고랭지 지역을 중심으

로 감소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최근 

고랭지배추 대란이 발생한 2016년은 시기별 수확시

기가 다른 준고랭지와 완전고랭지에서 재배하는 배

추의 총생산량이 평년대비 24% 이상 감소하여 고랭

지배추 도매가격이 139.4% 이상 급등하였다(농림수

산식품부 원예산업과, 2016). 이는 2016년 대관령기

상관측지점의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 이상 

높고, 7월과 8월의 연속적인 폭염에 의해 배추 적정 

생육기온을 초과하는 날이 60일 이상 출현하여 출하 

예정인 배추밭의 30~40%가 바이러스에 의한 무름

병 피해를 입으며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한국농어민신문, 

2016.08.02.). 

최근 10여 년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절반 가까

이 감소하여 생산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이 확

대되었다. 중부지역의 강원도에 비하여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의 고랭지 농업지역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배추의 상품성이 악화되고 시장 경쟁력이 감소하여 

고랭지배추 재배의 감소가 뚜렷해지며, 강원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가 집중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14). 이로 인해 국내 고랭지배추에 관한 연구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고랭지배

추의 생장모의 실험, 재배생리와 재배지역 변화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황선웅 등, 2003; 신평

균 등,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안재훈 등, 

2014; 김기덕 등, 2015; 오순자 등, 2016; Lee et al., 

2016). 생육모의실험을 통하여 고랭지배추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안재훈 등(2014)은 대관령 부근에 시

험포장을 설치하여 1997~1998년까지 2년에 걸쳐 수

행한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기온으로부터 엽면적 추

정식을 도출하였고, 김기덕 등(2015)은 2012~2014

년에 강원도 농가 25개 밭을 선정하여 배추 생육을 

조사하고 구가 형성된 후 구고, 구폭 등을 조사하여 

생육도일을 포함한 구중추정 회귀모형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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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구양미

1. 서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관계의 시작은 한국의 고

려왕조와 베트남의 리(Lý)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양국이 정식으로 국가 간 관계를 맺은 것

은 1956년 대한민국과 베트남 공화국의 수교였으나, 

1975년 베트남 전쟁의 결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이후 단교되었다. 이후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재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물적·문화 교류는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입국자수를 살펴

보면 2010년 이후 한국 내 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국

가에서 베트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류 열풍으

로 베트남에서 한국의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한국-베트남은 더욱 긴밀해졌는

데, 2014년부터 한국이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1

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많은 대기업(초국적

기업)은 기존 중국을 필두로 한 생산 거점을 동남아

시아의 여러 국가로 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트

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공간에서 자본의 초국적 이동이 활발

해지고 다국적기업의 입지 선택 영역이 전 세계로 확

장되었다. 개인 차원에서도 여행, 비즈니스 등 국경

을 넘는 이동이 많아졌고, 특히 초국적 이주는 주요한 

사회·경제·문화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에 기업 

뿐 아니라 개인 단위의 사업자들도 이주의 형태로 그

들의 사업 영역을 해외로 확장시켜나가고 있으며, 기

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의 전략적 차원으로 이주

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 공간에서 입지결

정의 행위자는 ‘합리적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이용할 수도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

도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

나 직접 경험, 커뮤니티를 통한 간접 경험 등 여러 가

지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

다.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를 통해 경제 행위자는 손쉽

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하

며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내에서 나타

나는 정보의 공유 및 흐름과 경제 행위자가 이를 활용

하는 방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는 북부 하노이

(Hà Nội)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국적기업

과 연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인의 

수와 한인 서비스업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지 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의 수요 증대를 기

회로 개인 사업자의 투자형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한 선진국 이주 자영업자들과 달리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수준 차이에 따라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초

기 자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중상층의 삶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국적기업의 투자 증가에 영향을 받은 

자영업 이주자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고찰하고자 한다. 베트남 하노이 이주 한

인 자영업자의 특성과 입지, 한인사회 네트워크를 분

석하여 이들의 경제활동과 네트워킹 특성을 밝히고

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주(migration)’란 국경을 넘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

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난민, 이재민, 경제적 이주

자 그리고 가족재결합 등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는 사

람들을 포함한다(국제이주기구, 2011). 교통통신기술

의 발달과 초국가주의의 확산, 그리고 경제공간의 대

통합이라는 지리적 맥락 속에서 국경을 넘는 초국가

적 이주는 보편화된 현상이 되었다. 이에 기존과는 다

른 ‘초국적 디아스포라(transnational diaspora)’가 나

타났는데 이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국가 간 자발

적인 인구 이동이 급속히 전개된 초국가주의 환경 속

에서, 주로 노동력, 자본, 사회관계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여 형성된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련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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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배추의 총 생산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안재

훈 등(2014)의 연구가 고랭지배추의 동적인 생장모

의보다는 재배적지, 적기 판정 등의 자료생산에 이

용가능하다면 김기덕 등(2015)의 연구 결과는 고랭

지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한 재배현장의 생산량 예측

에 이용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랭지배추의 재배지역을 예측하기 위해 안재훈 등

(2008)은 기온을 변수로 하여 7~8월(결구기)의 평균

기온 21.5℃와 6월 평균기온 13℃를 각각 고온한계지

와 저온한계지 기준으로 설정하여 현재보다 평균기

온이 2℃ 상승할 경우 한국의 고랭지배추 안정 재배 

지역이 강원도의 3개 읍면으로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 

였다. 

또한 여름철을 이용하여 평난지보다 기온이 낮은 

고랭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특성 때문에 병해충

과 바이러스에 의한 병리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

제 처리효과 등이 연구되었다(Jeon et al., 2005; Yun 

et al., 2005; 이승호·김선영, 2008). 이승호·김선영

(2008)은 1993~2005년간 9월 상순의 최고기온 및 

강수일수의 영향으로 고랭지배추의 바이러스 병과 

무름병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임을 밝혔으며, 

황선웅 등(2003)은 재배시기를 한여름으로 동일하게 

할 경우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고온으로 인한 생

리장해 발생이 뚜렷하므로 고랭지배추 재배시기를 

조절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이 준고랭지와 완전고

랭지로 구분되고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각 재배지별

로 기후변화의 민감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행 연구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생산과 

재배 생리에 대한 단일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을 완

전고랭지와 준고랭지로 구분하여 고랭지배추 작형에 

따라서 준고랭지 1기작 재배지역, 완전고랭지 재배지

역, 준고랭지 2기작 재배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민감한 기후요소

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

산량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에 이용한 고랭지배추 생

산 관련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91~2016년

의 시도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와 

1993~2016년의 강원도 평창군, 태백시, 정선군의 읍

면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이다1). 기

후자료는 분석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소(대관령, 

태백)와 AWS(임계, 평창2))에서 제공하는 기온, 강수, 

일조시간 등의 일자료를 월별, 순별, 생육시기별로 재

생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주간과 야간의 고랭지배추 

생육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평균기온, 일최고

기온, 일최저기온을 이용하였다. 또한 고랭지배추 생

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실험(안재훈 등, 2008; 안재훈 등, 2014; 김기

덕 등, 2015)의 기온 변수인 유효적산온도, 생육도일

과 최대연속건조일수, 최대연속강우일수, 호우일수3)

(30mm, 50mm, 80mm) 등도 분석하였다.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지역은 

강원도 고랭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강원도는 한국 

고랭지배추 생산량의 85.6%를 차지하며 고랭지배추 

재배면적도 90.1%로 매우 집중되어 한국 고랭지배추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이다. 

고랭지는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로 구분하고 있으

나 고도한계의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 준고랭

지는 평난지와 완전고랭지의 중간적 기후를 갖는 지

대로 평난지와 농작물 재배형태가 다르므로 준고랭

지도 고랭지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를 사

례로 고랭지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강원도 농업행정

규정에 따라 해발고도 400~600m 지대를 준고랭지, 

해발고도 600m 이상을 완전고랭지로 구분하였다(고

령지농업시험장, 2000). 

강원도 고랭지배추는 시기별 재배지역과 출하시기

가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작형을 기준

으로 고랭지 1~3단계에 해당하는 준고랭지 1기작형

과 고랭지 4~9단계에 해당하는 완전고랭지형, 준고

랭지 2기작형으로 구분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고

려한 후 각 작형의 주요 재배지역을 선정하였다. 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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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지 1기작형의 주 재배지역은 해발고도 400~600m

에 해당하는 정선군 임계면을 사례로 하였고, 완전고

랭지형으로는 해발고도 800m이상인 태백시 삼수동

과 평창군 대관령면을 선정하였으며 준고랭지 2기작

형은 해발고도 400~600m에 해당하는 평창군 방림

면을 선정하였다(그림 1).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추는 대부분 결구

형배추4)이다. 결구형배추의 생육적온은 15~20℃이

지만 결구적온이 15~18℃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

는 호냉성 채소이다. 배추의 생육시기는 파종기(배추

씨를 묘상(苗床)에 뿌려서 싹이 나오는 기간), 정식기

(노지에 배추 모종을 심는 기간), 결구기5)(배추 속이 

둥글게 차는 기간), 수확기로 구분한다. 생육초기에

는 고온에 잘 견디는 편이지만 결구기에는 기온이 높

을 경우 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위면적당 생산량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식이후 저온에 의해 꽃

눈이 분화하여 고온이 지속되어 추대 및 개화가 촉진

될 수 있으므로 결구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생육기 기

후조건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배

추의 생육시기를 파종기, 정식기, 생육기, 결구기, 수

확기로 구분하여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

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농업 생산성은 농업 생산 기술 진보에 의해 지속적

인 생산력 증가를 기본으로 매년 변동하므로 고랭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관련 있는 기후 외적인 영

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

산량 원 자료에서 전년 자료를 차분하여 탈경향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자료를 추출하고 다양한 기후요소도 

같은 방법으로 1차 차분하여 새롭게 탈경향 기후요소 

자료를 생산하여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를 파악하였다. 

읍면별 고랭지배추의 생산 관련 자료는 1993년

부터 2016년까지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과 기후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 가능

한 자료 수는 24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자료의 수

가 적고 자료의 정규분포가 불확실할 경우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파악할 때 보완할 수 있는 통계방법

은 Bootstrap 방법이다. Bootstrap 방법은 주어진 자

료로부터 중복을 허용한 무작위 재추출로 복수의 자

료를 작성하여 각 분석결과의 통계량을 계산하여 오

차분산을 구하는 것으로 자료 정규성에 관계없이 특

정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할 수 있다(허

명회, 2014).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 방법을 이용

한 Kendall 상관분석을 시행하고 사례지역별 고랭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소의 관계를 가시

화하기 위하여 box plot으로 표현하였다(Tao et al., 

2013; Yu et al., 2014).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

표 1. 고랭지배추 작형별 주요 지역 및 출하시기 

cropping pattern subalpine 1 alpine 1 alpine 2 subalpine 2

major region
Jeongseon (Imgye), 

Samcheok (Hajang)

Gangneung (Daegiri), 

Taebaek (Maebongsan), 

Pyeongshang 

(Daegwallyeong, Jinbu)

Gangneung (Anbandaegi), 

Taebaek (Gwinemi), 

Pyeongshang 

(Daegwallyeong, Jinbu)

Pyeongshang 

(Bangnim, Daehwa)

Hoengseong 

(Dunnae)

altitude 400~600m 800m over 800m over 400~600m

planting
the first and middle 

part of May

the middle and last 

part of June

the last part of June

~the first part of July

the first and middle 

part of August

harvesting July August
the last part of August~the 

last part of September
October

cultivation area 975ha 1,136ha 1,500ha 849ha

* 고령지농업시험장(2000)과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2016)의 자료를 저자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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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에 기초

한 지역기후모델 HadGEM3-RA(해상도 12.5km)

를 기반으로 MK-PRISM모델에 적용하여 고해상도

(1km×1km)의 격자자료를 추출한 후 읍·면·동 행

정구역별 면단위로 재생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용한 온실가스 시나리오는 RCP4.5와 RCP8.5로 각각 

저감 노력이 실현되어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540ppm에 도달하는 것과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여 

2100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한 자료이다. 

3. 국내 고랭지배추 생산 현황

배추는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제 2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생산과 소비가 높은 채소 작물이다. 배

추는 생육조건에 따라 계절별 주산지가 구분되어 봄

철과 가을철에는 호남, 충청, 경기 지역에서 재배된

다. 여름철에는 강원과 남부지역 일부의 고랭지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전남지역

을 중심으로 월동배추가 재배된다. 

한국의 배추산업은 수입물량의 증가, 김치냉장고

의 출현,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

하여 소득 불안정이 지속되며(한국원예발달사 편찬

위원회, 2013), 1970년대 70,000.0ha를 차지하던 배

추 재배면적이 1990년대 40,591.0ha로 49.0% 감소

하였고 2010년대 26,137.0ha로 1970년대에 비하여 

62.7% 급감하였다(그림 2a). 특히 여름철에 재배하는 

고랭지배추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고랭지에서 

재배하고 있으나 한국의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 특

성과 병해충 발생빈도가 높아 다른 작형에 비하여 생

산이 어려우므로 김치냉장고의 출현과 공장 김치의 

출현 및 수입 김치의 증가로 재배면적의 감소율이 더 

크다(김기덕 등, 2015).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1990

년대 9,302.7ha가 2000년대 7,173.0ha로 22.9% 감

소하였고 2010년대에는 4,985.8ha로 전년 대에 비하

여 30.5% 감소하며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의 감소율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2a). 

배추는 1970년대 1ha당 10.0t 생산되던 것이 화학

그림 1. 연구지역 및 기상관측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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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등장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 65.0t/

ha, 2000년대 65.5t/ha, 2010년대 78.2t/ha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는 1990년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1% 증

가하였지만 2010년대에는 전년 대에 비하여 변화폭

이 18.9%로 증가율이 더욱 커졌다. 반면에 고랭지배

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 35.3t/ha이었던 

것이 2000년대 37.8t/ha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 들어서 34.0t/ha으로 감소하였다. 즉 1990년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00년대에 7.0% 증가

하였다가 다시 2010년대 들어서 10% 감소함으로써 

최근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그림 2b).

표 2는 전국 고랭지배추의 생산 현황과 북부 고랭

지지역(강원도) 및 남부 고랭지지역(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생산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것이다. 전국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전국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이 1990년대

에 비하여 2000년대 22.9% 감소하였고 2010년대에

는 2000년대에 비하여 30.5% 감소한 것과 같이 전국 

고랭지배추의 생산량도 각각 16.8%에서 37.7%로 감

소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랭지배추의 주 재배지역인 강원도와 남부고랭지 

지역의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1990년대에 6653.5ha였던 것이 2000년대, 2010년대 

각각 5533.2ha, 4488.8ha로 감소하여 전년 대에 비

하여 16.8%, 18.9% 감소하였다. 남부지역은 1990년

대(2553.5ha)에 비하여 2000년대(1626.0ha) 36.3% 

감소하고 2010년대(497.0ha)에는 전년 대에 비하여 

69.3% 감소하며 1990년대의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

이 현재 80.5%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별 고랭지배추의 생산량은 강원도의 경우 전년 

대에 비하여 각각 11.8%, 28.0% 감소한 것에 비하여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남부지역의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에 비하여 각각 27.6%, 68.8%

로 크게 감소하였다.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국의 단위면

적당 생산량 수치와 같이 강원도의 경우 1990년대

(35.6t/ha)에 비하여 2000년대(37.5t/ha)는 5.2% 증

가하다가 2010년대(33.3t/ha)들어 전년 대에 비하여 

11.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년 대에 비하여 각각 15.1%, 

0.7%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남부지역의 고랭

지배추 재배지역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불안정했던 

남부 준고랭지 재배지가 사과, 포도 등 과실류를 중심

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남부지역의 고랭지배추 재

배지역은 안정적인 기후조건 등이 보장된 곳을 중심

으로 고랭지배추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이와 같이 고랭지배추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기후

변동 등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불안정해지며 

생산이 불리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고랭지배

그림 2. 한국의 배추와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a)과 단위면적당 생산량(b)(1991〜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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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생산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도는 해발고도가 높은 

완전고랭지의 경우 남부지역과 강원도 준고랭지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이 전무하므로 큰 면적 변

동 없이 현지 주민에 의해 고랭지배추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의 관계

강원도 고랭지배추는 600m이상인 완전고랭지와 

400~600m에 해당하는 준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강원도 완전고랭지는 평창군

의 대관령면과 태백시의 삼수동이며 준고랭지는 정

선군의 임계면과 평창군의 방림면으로 해발고도와 

재배시기가 다양하여 기후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지

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된 4개 지역

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지역별 기후요

소와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고랭지배추 생육시기는 파종기, 정식기, 생육기, 결

구기, 수확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

기별 고랭지배추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요

소인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 일조시간 등을 중

심으로 생육시기별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효적산온

도와 생육도일, 최대연속건조일수, 최대연속강우일

수, 호우일수(30mm, 50mm, 80mm) 등 다양한 분석

을 시행하였으나 본 논문에는 지역별 고랭지배추 단

위면적당 생산량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완전고랭지 지역

완전고랭지의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은 전체 고랭지

배추 재배지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표 1 참조). 

특히 태백시 삼수동은 해발고도 평균 1,160m에 위치

한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와 996m에 위치한 귀

네미마을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으로 한 해의 전국 고랭지배추 가격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평창군 대관령면과 태백시 삼

수동의 고랭지배추는 횡계 일부지역과 상하사미 지

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5월 하순~6월 상순까지 파종

을 하고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노지에 모종을 정식

한다. 

파종 후 30일내 내부 속잎이 서게 되면 노지에 배

추 모종을 정식하고 외부엽 18매 정도가 충실해지면 

결구를 시작하므로 7월 중순~8월 상순이 완전고랭

지 지역의 결구기이다. 결구과정은 영양 상태가 좋으

면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이 체내에서 생성되어 잎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세포를 신장시키며 잎의 뒤쪽의 

세포가 크게 발육하여 잎이 서게 되고 결구상태가 된

표 2. 강원도고랭지와 남부고랭지의 시대별 고랭지배추 생산현황(1991〜2016년)

      times

region  
1990S 2000S 2010S

All

production (t) 328,326.2 273,262.2 170,391.3

cultivation area (ha) 9,302.7 7,173.0 4,985.8

yield (t/ha) 35.3 37.8 34.0

Gangwon

production (t) 237,138.2 209,071.5 63,627.7

cultivation area (ha) 6,653.5 5,533.2 4,488.8

yield (t/ha) 35.6 37.5 33.3

Southern

region

production (t) 87,937.9 63,627.7 19,860.7

cultivation area (ha) 2,553.5 1,626.0 497.0

yield (t/ha) 34.5 39.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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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령지농업시험장, 2000). 수확기는 8월 상순부터 

시작하여 수요량이 많은 추석 3주전까지이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1차 차

분 자료와 생육시기별 기후요소 1차 차분 자료의 상

관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

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6월 중순~7월 상순)

의 평균기온(Tmean)과 최고기온(Tmax), 최저기온(Tmin)

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고랭지

배추의 생육기(정식 후 결구기 전)에는 생육 초기의 

저온에 의해 꽃눈 분화가 발생할 수 있고 생육 후기

의 고온에 의해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 및 개화가 촉

진되어 생식 성장이 이루어져 엽수 증가를 위한 영양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배추 꽃눈 분화는 12.0℃ 이

하 저온에 7일 이상 경과하면 발생한다. 대관령면 고

랭지배추의 생육 초기인 6월 중·하순의 평균기온은 

16.7℃이고 최저기온은 12.5℃이다. 고랭지배추 품

종은 꽃눈 분화를 위한 저온요구성이 커서 상당한 저

온이 아니면 꽃눈이 분화하지 않으므로 생육 초기의 

기온과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양의 관계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에 생육 후기인 대관령면의 7월 상순 기온은 추대에 

영향을 미쳐 평균기온(Tmean7F) 및 최고기온(Tmax7F)과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뚜렷한 

음의 관계를 갖으며 기온이 높을수록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결구기의 적정온도는 15.0~18.0℃로, 기온이 높지 

않을 때 결구가 촉진된다. 대관령면 고랭지배추의 단

위면적당 생산량과 결구기의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 대관령

의 분석기간 동안의 결구기 평균기온은 20.3℃이고, 

최고기온은 24.0℃로 해에 따라 결구기 적정온도 이

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온 상승에 따라 고랭지배

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안재훈 등(2008)

은 7월과 8월의 평균기온이 21.5℃ 이상일 때부터 고

랭지배추 생산량이 정체되어 23℃부터 감소한다는 

실험을 통하여 결구기의 발육영점온도를 선정하였

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결

구기와 이른 수확기를 포함한 7월과 8월의 평균기온

이 결구기 발육영점온도인 21.5℃ 이상인 경우(Tavg78_

DT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므로 대관령면

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기온과의 상관

관계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co
rre

lat
ion

 co
eff

ici
en

t

1.0

0.5

0.0

-0.5

-1.0

growing
heading

Tmean Tmax Tmin Tmean Tmax SS Tavg78-DTT

* * * * ** *

Tmean7F Tmax7F

** **

그림 3. 대관령면에서 재배하는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t/ha)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1993〜2016년).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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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는 약광에서 잘 성장하는 작물로 특히 결구기 

이후에는 약광 하에서 외엽수가 줄고 속이 충분히 여

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저온에 의해 꽃대가 

생기는 평난지 배추와 달리 고랭지배추는 일조시간

이 길고,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에 의해 꽃눈이 생기

기도 한다(http://www.seminis.co.kr/resources/

CHCabbageFT). 결구에 필요한 속잎과 겉잎은 각각 

25매씩 50매 이상이 필요하지만 50매 이하에서 꽃

눈이 생기면 잎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배추

가 속이 차지 않고 꽃대가 생겨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

량이 감소(http://www. seminis.co.kr/resources/

CHCabbageFT)하므로 일조시간(SS)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관계를 보인다. 이는 고령지농업시험

장(2000)에서 고랭지배추를 6월 10일경 파종하여 7

월 중순부터 수확 시까지 75% 차광망을 이용하였을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차광하지 않은 경우에 비

하여 67% 이상 증가하였다는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결구기의 일조시간이 감소할수록 결구가 촉

진되어 대관령면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림 4는 태백시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기후요소

를 표현한 것이다.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의 단위면

적당 생산량이 기온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에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강수

현상과의 관계가 특징적이다.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인 정식기의 강수량(Prec)과 30mm와 50mm 각 이

상 일수(RN_30, RN_50)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이며, 결구기의 강수

일수(RN)와도 음의 관계이며 결구기의 최대연속건조

일수(CDD)와는 양의 관계이다. 

삼수동의 고랭지배추는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

지와 귀네미 마을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주 재배

지역의 해발고도가 평균 1,000m 이상으로 고온에 대

한 스트레스가 대관령면에 비하여 감소하므로 기온

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정식기는 어린 모종이 노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

는 시기로 정식 후 날씨가 가물면 모종이 시들고 강수

량이 많을 경우 정식기가 지연되거나 토양 수분 포화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고랭지배추 재배지역

에서는 강수가 부족할 경우 대부분 인위적으로 관개

하여 대관령면과 삼수동 모두 정식기의 물 부족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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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수동에서 재배하는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t/ha)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1993〜2016년). 상자 

밖의 위아래 평행선과 상자의 위아래 경계선은 아래부터 각각 자료의 1%, 25%, 75%, 99%를 의미함. 상자안의 선과 검은 점은 

각각 자료의 중앙값과 평균임. * α=0.05, ** α=0.01 



- 274 -

이승호·허인혜

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돌밭으로 이루어

진 매봉산과 귀네미 마을은 강수량이 많을 경우 정식

기가 지연되거나 급경사로 어린 모종이 유실될 가능

성이 커지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의 요인이 된

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평균 경사도

가 5.9°인 것에 반하여 매봉산 고랭지채소 재배단지

의 경사도는 15.2°, 귀네미 마을의 경사도는 18.0°이

다(표 3). 또한 매봉산 재배지역은 동쪽사면에 위치하

여 강수현상이 더 발달하므로 정식기와 생산량에 영

향을 미치는 결구기의 강수일수와 뚜렷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며 결구기의 최대연속건조일수와는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1990년대 초반부터 고랭지배

추 재배지역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뿌리혹병은 

다습하고 기온 20~24℃에서 쉽게 발병하므로(한국

원예발달사편찬위원회, 2013) 결구기 이후 영양 생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00m이상의 완전고랭지 

지역이지만 매봉산과 귀네미 마을이 위치한 삼수동

은 기온의 영향이 뚜렷한 대관령면과는 달리 해발고

도의 차이와 경사도, 사면의 위치 등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강수현상의 영향이 뚜렷하다.

2) 준고랭지 지역

임계면과 방림면은 각각 여름배추의 시작을 알리

는 준고랭지 1기작형과 여름배추 마지막을 차지하는 

준고랭지 2기작형의 대표적인 재배지역이다. 해발고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준고랭지 고랭지배추 재배지

역은 완전고랭지에 비하여 기온이 높기 때문에 한여

름 재배가 불가능하다. 준고랭지 배추재배는 한여름 

전후 기간을 이용하여 7월 상·중순에 수확하는 준고

랭지 1기작형과 추석을 지나 주로 10월에 수확하는 

준고랭지 2기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준고랭지 1기작형의 사례 재배지역인 정선군 임계

면은 4월 상순에 파종하여 5월 상·중순에 노지에 정

식하고 6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결구기를 지나 

7월 상순과 중순에 고랭지배추를 수확한다. 그림 5(a)

는 임계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임계면 고랭지배추

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정식기의 최저기온(Tmin), 

생육기의 일조시간(SS), 결구기의 일조시간(SS) 간에

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준고랭지 

1기작형의 정식기는 5월 상·중순으로 이 시기의 임

계면 평균 최저기온이 8℃임을 고려할 때 꽃눈 분화

가 이루어져 꽃대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최저

기온이 높을수록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육기와 결구기에 해당하는 5월부터 7월 상순까

지는 동풍기류의 유입으로 구름 및 강수현상의 빈도

가 잦고 장마기간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임계면의 

생육기와 결구기는 정식기와 같이 기온이 높지 않은 

기간으로 분석기간의 기온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정

온도에 해당되어 임계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

온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자료 미제시). 한여름

에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완전고랭지 지역에서는 

일사량이 배추의 광보상점 15,000~20,000lux, 광포

화점 40,000~50,000lux를 초과한 100,000lux 이상

으로 약광에서 잘 자라는 배추의 생리 특성상 일조시

간이 감소할수록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반하여 준고랭지인 임계면에서는 잦은 강수현상으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경우 생육지연 및 단위면적당 생

산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표 3. 강원도 완전고랭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지리적 특성

Daegwallyeong-myeon
Samsu-dong

Maebongsan Gwinemi

cultivation area (ha) 304.4 110 80

altitude (m) 720~853 1,047~1,271 927~1,078

slope (°) 5.9 15.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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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육기의 초기에 일조 부족은 작물을 연약하

고 웃자라게 만들어 생육기 후기에 각종 병해충 및 생

리장해 현상을 증가시킨다(고령지농업시험장, 2000). 

이로 인하여 완전고랭지인 대관령면에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결구기의 일조시간 간에는 음

의 관계이지만 임계면에서는 양의 관계가 뚜렷하다. 

준고랭지 2기작형의 대표 재배지역인 평창군 방림

면은 고랭지배추를 7월 상·중순에 파종하여 8월 상·

중순에 정식하고 9월 결구기 이후 10월 상순부터 하

순까지 수확한다. 한여름에 노지에 정식하므로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정식 후 최고기온이 음의 관계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결구기 

최저기온(Tmin)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

다. 방림면의 결구기에 해당하는 9월의 평균 최저기

온은 배추 결구기 적정온도인 16℃보다 낮은 13.8℃

이다. 배추 생육시기 중 저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

우 어느 시기라도 추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림면

의 경우 기온이 높은 생육시기의 전반기에 비하여 결

구기의 최저기온과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b). 

또한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결

구기의 강수일수(RN)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이다. 일교차가 큰 9월의 강수일수 증가는 야간

의 최저온도 하강을 막아주고 주간의 강한 일사를 상

쇄시킬 수 있으므로 추대 발생을 제한하면서 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준고랭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랭지배

추는 재배시기에 따라서 준고랭지 1기작형은 정식기

의 최저기온과 이후 결구기까지의 일조시간의 영향

이 뚜렷하고 준고랭지 2기작형은 결구기의 최저기온

과 강수일수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완전고랭지 지역

에 해당하는 대관령면과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가 해발고

도와 경사도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것에 반하여, 준고

랭지 1기작형과 준고랭지 2기작형은 해발고도가 낮

은 지역으로 기온 상승에 의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

당 생산량의 감소가 기대되었지만 재배시기가 한여

름 전후로 분산되어 오히려 꽃눈 분화와 꽃대가 형성

되는 추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최저기온의 상승에 의

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추정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는 완전고랭지와 준고

랭지로 구분되어 각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

그림 5. 임계면(a)과 방림면(b)에서 재배하는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t/ha)과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와의 관계(1993〜

2016년). 상자 밖의 위아래 평행선과 상자의 위아래 경계선은 아래부터 각각 자료의 1%, 25%, 75%, 99%를 의미함. 상자 안의 

선과 검은 점은 각각 자료의 중앙값과 평균임. * α=0.05, ** α=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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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름 작형인 고랭지배추는 호냉성 작물의 특성상 

고온과 많은 강수량 등과 그로인한 병해충 발생으로 

재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고랭지인 평창

군 대관령면은 정식 이후 추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육기와 결구기의 기온 및 일조시간의 영향이 

뚜렷하였으나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곳에 위

치한 매봉산과 귀네미 마을을 포함한 태백시 삼수동

의 고랭지배추는 정식기와 결구기의 강수 영향이 뚜

렷하였다. 준고랭지 1기작형에 해당하는 정선군 임계

면의 고랭지배추는 고온보다는 늦봄에 해당하는 정

식기 저온의 영향이 뚜렷하였고 준고랭지 2기작형의 

평창군 방림면의 고랭지배추는 초가을에 해당하는 

결구기 저온의 영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강원도 고

랭지배추 지역별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각 생육시기

별 관계가 뚜렷한 주요 기후요소들을 중심으로 미래 

서로 다른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고랭지배추 단위면

적당 생산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1)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의 현재와 미래 기후의 

차이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

정하기 위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

출 수준을 현재 추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RCP8.5)

와 적극적인 저감 정책을 수행하였을 경우(RCP4.5)

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대관령면

의 2041~2070년까지 생육기 평균기온은 현재보

다 0.7℃ 상승하고 2071~2100년까지는 1.3℃ 상승

한다(표 4). 또한 생육기와 결구기 최고기온은 현재

보다 2041~2070년에 각각 1.4℃, 0.8℃ 상승하고 

2071~2100년에는 각각 2.2℃, 1.5℃ 상승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에 비하여 최고

기온의 변화가 더 뚜렷하다.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RCP8.5)에는 기온의 상승폭이 더욱 증

가하여 생육기와 결구기의 최고기온이 2041~2070년

에 각각 2.8℃, 2.5℃ 상승하고 2071~2100년에는 각

각 4.9℃, 4.1℃ 상승하였다.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인 삼

수동은 RCP4.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정식기

의 강수량과 결구기의 강수일수가 현재보다 2041~ 

2070년에 각각 7.5mm, 9.0일 증가한 것에 반하여 

2071~2100년에는 현재보다 각각 2.2mm, 8.9일 증

가하여 21세기의 중반기에 비하여 후반기에 다소 감

표 4. 강원도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 배추재배지역의 현재 기후와 미래 기후의 차이

region

scenario

climate period

element

RCP4.5 RCP8.5

2041-2070 2071-2100 2041-2070 2071-2100

600m 

over

Daegwallyeong

-myeon

growing

ΔTmean(℃) 0.7 1.3 1.7 3.8

ΔTmax (℃) 1.4 2.2 2.8 4.9

ΔTmin (℃) 0.3 0.6 0.9 3.0

heading
ΔTmean(℃) 0.1 0.9 1.6 3.2

ΔTmax (℃) 0.8 1.5 2.5 4.1

Samsu-dong
planting

ΔPrep (mm) 7.5 2.2 -25.3 -54.7

ΔRN_30 (days) -o.2 0.2 -0.5 -0.5

ΔRN_50 (days) -0.3 -0.1 -0.4 -0.5

heading ΔRN (days) 9.0 8.9 12.1 12.1

400

-

600m

Imgye-myeon planting ΔTmin (℃) 0.0 0.5 0.5 2.0

Bangnim

-myeon
heading

ΔTmin(℃) 0.0 0.6 0.2 2.2

ΔRN (days) 19.9 22.0 14.7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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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RCP8.5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서는 정식기의 강수량이 2041~2070년과 

2071~2100년에 현재보다 각각 25.3mm, 54.7mm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구기의 강수일수는 

현재보다 증가하여 불안정한 강수현상의 특징이 전

망되었다. 

준고랭지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인 임계면의 정식기

와 방림면의 결구기 최저기온은 RCP4.5 기후변화 시

나리오에 의하면 현재와 2041~2070년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71~2100년에는 각각 0.5℃, 

0.6℃ 상승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RCP8.5 기후변

화 시나리오에서서는 현재보다 2041~2070년에 각

각 0.5℃, 0.2℃ 상승하고 2071~2100년에는 각각 

2.0℃, 2.2℃ 상승할 것이라 하였다. 

2) 고랭지배추의 미래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 고랭지배추의 미래 단위

면적당 생산량 변화는 앞서 분석된 각 지역의 고랭지

배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

의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상의 차이를 적용

하여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일조시간 자료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

의 미래 고랭지배추 생산량 전망은 기온과 강수 자료

만을 적용하였다.

① 완전고랭지

대관령면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4.5인 경우 생

육기의 기온상승이 2041~2070년간 고랭지배추 단

위면적당 생산량을 평균 10.4% 감소시키고 결구기 

기온상승이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평균 

0.2% 감소시키며, 2041~2070년 고랭지배추 단위면

적당 생산량은 현재보다 평균 5.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71~2100년의 평균 고랭지배추 단위면

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의 기온상승과 결구기의 기온

상승에 의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재보다 각각 평

균 19.8%, 평균 4.8% 감소하여 21세기 중반기에 비

하여 감소폭이 2배 이상 증가(평균 12.8%)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a).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RCP8.5인 경

우는 RCP4.5에 비하여 생육기의 기온상승 변화가 더

욱 증가하며 2041~2070년의 생육기 기온상승이 고

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평균 28.2% 감소시키

고 결구기의 기온상승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8.9%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41~207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재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보다 평균 1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의 기온상승과 결구기의 기온상승이 

각각 67.0%, 19.2%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에 영향

을 미치며 현재보다 평균 43.1%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된다(그림 6b). 따라서 대관령면의 미래 고랭지배추 

그림 6. 대관령면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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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는 결구기보다 생육기의 기

온상승 경향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할 것으

로 전망된다. 

삼수동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RCP4.5인 경우 2041~207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

적당 생산량이 정식기의 강수량 변화에 의하여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결구기의 강수일수 

증가가 16.5% 감소시키며 전반적으로 단위면적당 생

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현재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

당 생산량보다 평균 3.9%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a). 또한 삼수동 고랭지배추는 2071~2100년 

정식기와 결구기 강수현상의 변화에 의하여 고랭지

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율이 각각 평균 0.6%, 

16.5%로 현재보다 평균 4.6% 감소되어 2041~2070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비하여 0.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인 경우 2041~2070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재보다 

평균 4.0%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RCP4.5의 

2041~207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

다(그림 7b). 또한 2071~2100년의 평균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재보다 평균 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RCP4.5와 RCP8.5 시나리오에 의해 

추정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화율 중 

현재보다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이는 대관령면의 미

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이 RCP4.5

보다 RCP8.5 시나리오 자료를 이용할 때 감소율이 더 

증가한 것에 반하여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

당 생산량 변화율은 태백의 21세기 중반기보다 후반

기의 강수현상이 감소하는 변화특성에 의하여 후반

기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 경향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 참조). 

② 준고랭지

준고랭지 1기작형의 고랭지배추 재배가 가장 처

음 이루어지는 임계면은 RCP4.5인 경우 2041~2070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재보다 정

식기 최저기온의 상승에 의하여 평균 2.9% 감소

하고 2071~2100년에는 0.6% 감소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그림 8a).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인 경

우 임계면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은 2041~2070년에는 현재보다 0.7% 감소하지만 

2071~2100년에는 현재보다 6.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8b). 이는 현재 임계면의 정식기 평

균 최저기온이 꽃눈 분화의 한계 기온보다 4℃ 이상 

낮았으므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최저기온이 

최대 2℃까지 상승되었을 경우(표 4 참조) 정식기 최

저기온만을 고려한 임계면의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

이라 전망된다.

추석 이후 출하되는 준고랭지 2기작형의 고랭지배

그림 7. 삼수동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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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재배지역인 방림면은 RCP4.5인 경우 2041~2070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재보다 결

구기 최저기온의 상승과 강수일수의 증가로 평균 

10.0% 증가하고 2071~2100년에는 평균 11.9%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9a). 최저기온에 의한 변화

(21세기 중기: 1.3%, 21세기 후기: 3.2%)보다 강수일

수(21세기 중기: 18.8%, 21세기 후기: 20.7%)에 의

한 변화율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인 경우는 결구기 최

저기온의 상승에 의해 2041~2070년과 2071~2100

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이 각각 

1.9%, 8.5%로 RCP4.5에 비하여 더 커졌으나 강수일

수에 의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이 2041~2070년

과 2071~2100년 모두 14.3%가 되어 RCP4.5의 경우

보다 RCP8.5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율이 2041~2070년과 2071~2100년 각각 4.5%, 6.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RCP8.5일 경

우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41~2070년

은 현재보다 평균 8.1% 증가하고 2071~2100년에는 

평균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강원도 고랭지배추의 미래 단위면적

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한 기후변수

그림 8. 임계면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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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림면의 RCP4.5(a)와 RCP8.5(b) 기후변화시나리오에 의한  

2041〜2070년과 2071〜2100년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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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기후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생

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만을 선정하여 분석

하였다.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면 기온상승

에 의해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

로 크게 감소하고 삼수동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

향을 미치는 강수변화로 인하여 대관령면에 비하여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고랭지에 위

치한 임계면은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정식기의 저온

현상에 의한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불안

정한 변동이 21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되고, 방림

면은 결구기의 최저기온 상승과 강수일수의 증가로 

고랭지배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 

추정되었다. 또한 임계면과 방림면은 고랭지배추 생

산량 변화율이 각각 RCP8.5 시나리오, RCP4.5 시나

리오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배추 생산 자료와 기후자료

를 이용하여 완전고랭지와 준고랭지의 고랭지배추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를 추출

하고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하였다. 

분석기간 중 전국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준고랭지를 중

심으로 급격한 재배면적의 감소로 단위면적당 생산

량이 다소 증가하는 남부 고랭지지역에 비하여 강원

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단

위면적당 생산량은 생육기의 기온, 결구기의 기온, 결

구기의 일조시간 등과 유의한 음의 관계이다. 반면에 

삼수동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정식기

의 강수량과 결구기의 강수일수와 음의 관계이다. 준

고랭지인 임계면과 방림면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정식기의 최저기온, 결구기의 최저기

온과 양의 관계이다. 또한 임계면은 정식 이후부터 결

구기간까지 일조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계이며 방림

면은 결구기의 강수일수와 양의 관계이다. 완전고랭

지에 포함되는 대관령면과 삼수동의 단위면적당 생

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육시기별 기후요소에 해발

고도와 경사도 등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면 준

고랭지인 임계면과 방림면은 한여름 전후로 구분된 

재배시기의 영향이 특징적으로 반영되었다.

완전고랭지에 해당하는 대관령면 기온상승에 의해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감

소하고 삼수동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변화에 의해 대관령면에 비하여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준고랭지에 위치한 임계면은 

최저기온의 상승으로 정식기의 저온현상에 의한 고랭

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불안정한 변동이 21세

기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되고, 방림면은 결구기의 최

저기온 상승과 강수일수의 증가로 고랭지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전망할 경

우 현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

지 않지만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각 지역별로 본 연구

에서 고려되지 않은 기후요소의 영향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요소인 일사량과 일조시간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광(光)에 반응하는 작물의 생육활동에 

관한 특성을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

화율 추정에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다 

안정적인 고랭지배추 재배와 생산 시스템의 정책 확

립을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별 고랭지 단위면적당 생

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후요소의 미래 위험성

을 전망하고 장기간 구축된 고품질의 농업 생산 자료

와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각 기후요소별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 기여도를 파악한 후 종합

적인 미래 고랭지배추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율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

1) 태백시의 읍면별 고랭지배추자료는 1995년부터 수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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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선군 임계면의 고랭지배추자료는 2003년 자료가 결

측되었다.

2) 준고랭지 1기작형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인 방림면에는 

AWS가 위치하지 않아 가장 근접한 평창 AWS자료를 이용

하였다. 

3) 일강수량 80mm 이상일 경우를 호우 기준으로 사용(이승

호, 1999; 이승호 등, 2011)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지역 내 

분석기간 동안에는 출현빈도가 낮아 기준을 하향(Zhai et 

al., 1999)하여 30mm, 50mm도 추가 선정하여 분석에 이

용하였다.

4) 배추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형태의  

배추

5) 노지에 배추 모종을 정식한 이후 25~30일 정도 되면 최대 

생육을 하며 결구가 시작되므로 기온에 민감할 뿐만 아니

라 충분한 물공급이 필요하다. 병충해 발생과 각종 생리장

해 발생이 증가하는 기간으로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결핍증 

등 생리장해 발생이 심해지고 구가 작아지며, 토양이 습하

면 뿌리마름병, 연부병등의 발생이 심해지고 배추 흰줄기

부분이 두껴워져 상품성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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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시론은 한국 지리학의 위기의 내재적 원인 중 하나로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이 놓여 있다고 보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이 특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결합을 통해 융복합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융복합 연구의 분야로는 도시재해를 주목한다. 본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한 비판적 인문지리학의 주요 성과들

(도시정치생태학, 행성적 도시화론,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소개하고, 관련된 도시재해 연구를 살펴본다. 둘째,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도시재해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인문지리학과 자연

지리학 간의 전략적 결합이 가능한 주제로 4대강 연구를 제안하고, 방법론적 측면에서 국내 지리학자들의 연구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주요어 :  융복합 연구, 비판적 자연지리학,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 도시정치생태학, 도시재해

Abstract : In this paper, I recognize that the current Korean geography is in crisis internally by the physical-
human dichotomy. Thus, strategic coupling between physical and human geographies focusing on a specific 
research theme is needed to escape the crisis. In this sense, I pay attention to the field of urban disaster as a 
research theme for convergence research.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is as follows. First, I cri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critical human geography (i.e. the urban political ecology, the thesis on planetary 
urbanization and the more-than-human geographies) and its empirical studies on urban disaster. Second, I 
clarify the implications of critical physical geography for the successful strategic coupling with critical human 
geography. Lastly, the Four Major Rivers research is suggested for critical physical geography research while 
considering Korean geographers’ methodological capacity. 

Key Words : convergence research, critical physical geography, physical-human dichotomy in geography, 
urban political ecology, urba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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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1. 서론

본래 지리학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영역

이 서로 얽힌 ‘종합학문’이라는 독보적인 입지를 갖

고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융복합 연구(con-

vergence research)의 원형이었다. 앞의 두 문장에

서 필자는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정체성을 과거

형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리학과나 지리교육

과에 입학하는 학부 신입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연지

리학 개론과 인문지리학 개론을 시작으로 4년 동안 

다양한 지리학 과목들을 수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합학문으로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간의 변증법적인 관계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인문지

리학 과목 혹은 자연지리학 과목이 더 흥미로웠다’거

나 ‘인문지리학 답사 혹은 자연지리학 답사가 더 재밌

었다’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개별적인 과목으로 

인식하고 졸업한다. 두 영역 간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라고는 ‘지리’라는 전공명이 포함된 

것이 전부인 것이다. 더불어, 지리학 밖의 학계로부터

는 종합학문이란 정체성은 이도 저도 아닌 두루뭉술

한 정체성으로 폄하되고 있다. 

상아탑 안에서의 치열한 학문하기는 학자로서의 

존재이유지만 그러한 상아탑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리를 암기과목으로 인식하는 대중)

와 국가(연구비를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중등교육

과정과 수학능력시험에서 지리과목의 비중을 결정하

는 교육부 등)로부터 지리학을 학문으로 자리매김하

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

다. 중등임용고시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대학의 지리 

및 지리교육 학과들의 폐과 압박이 높아지게 된 현재

의 ‘지리학의 위기’의 원인들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단초로서 자

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깨뜨리려는 문제의식은 

유의미하다. 

필자는 분과학문의 전문화가 지리학 전반의 학문

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현재도 영미권 지리학계에서는 지리학의 세부 분야

명으로 구분된 학술지들(예컨대, Physical Geogra-

phy, Geomorphology, Political Geography, Eco-

nomic Geography, Cultural Geographies)을 중심

으로 최신 이론과 사례연구가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 학술지들은 지리학 이외 연관 학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리고 근본

적으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으로 갈라진 경계를 

중심으로 각 하위영역의 세분화가 지리학의 위기를 

심화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철학자 안호영(2017: 317)은 최근 학문의 융복합

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론

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음을 주목한다. 

지리학과 연관하여 그의 논의를 이어가면, 인류세

(Anthropocene)의 출현, 글로벌 기후변화, 강도 높

은 자연재해의 발생은 이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

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

으로서 융복합적 접근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다. 또한, 안호영은 예측불허의 새로운 현상들에 직

면하게 되면서 기존의 개별 학문이 전제했던 이론의 

일관성과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지

리학자들도 오늘날 자연재해의 발생이 인문-자연적

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맞물리고, 재해의 범

위, 강도, 횟수도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게 된 상황을 

인지하면서, 개별학문의 단일 시각보다는 복수의 개

념과 이론들의 접합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여기서 필자가 융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

의 지리학 내부의 분과학문의 특성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분화된 분과학문들의 개별적인 발

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리학 위기의 극복과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환으로 이들 간의 ‘전략적 결합

(strategic coupling)’을 통하여 본래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입지를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자 미래형

으로 되찾아올 것을 제언하는 것이다. 

오늘날 통섭 담론의 부상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

절의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했었던 경로

의존성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국가경제성장을 목적

으로 융복합 연구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Kim, 

2018). 융복합 학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지리학은 

이러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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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지원 대상이 이공계 분야에 몰려 있다는 지리학 

외부의 구조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종합학문

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리학계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1) 따라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간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융복합 연구경험이 축적되고, 이들 연구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명 국제학

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된다면, 지리학에 대한 국내 학

계와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

이다.2) 

본 시론이 융복합적 연구를 지향해야한다는 당위

적인 선언에서 그친다면 공허하다.3) 이 글에서는 구

체적으로 융복합 연구가 가능한 주제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오늘날 지리학계가 그러한 연구를 추진할 역

량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시도한

다. 이 글은 비록 시론 수준이지만, 전략적 결합의 시

험장으로서 도시재해에 주목하면서 국내 지리학자들

에게 토론거리를 가능한 풍부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재해(disaster)는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의 구분이 

모호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의 결합이 용이한 주제 중에 하나이다(박정재, 2008; 

황진태 역, 2014; 황진태 2016a). 국립국어원에서 밝

히는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 정의된다. 재앙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

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가리킨다. 인식론적으로 재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자연지리학은 객관주의적 자연과학에 기반하고, 인

문지리학은 구성주의적 사회과학에 바탕하고 있다. 

객관주의적 자연과학은 사회와 분리된 자연으로부터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며, 위험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

제로 간주한다.4) 반면, 구성주의적 사회과학은 사회

와 자연은 분리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인간의 인식과 

의사결정, 실천의 과정들을 통하여 어떻게 특정 자연

현상이 재해로서 해석되어지는 지를 주목한다(황진

태 역, 2014: 289-291; Luhmann, 1991). 그런데 이

렇게 재해를 바라보는 대립되는 인식론은 두 접근 중

에 어느 하나가 우월한 가의 문제이기 보다는 Detlef 

Müller-Mahn이 주장하듯이, 각각은 제한된 유효성

을 갖지만,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진태 역, 2014: 300). 3장에서 소개될 비판적 자

연지리학(critical physical geography)(Lave et al., 

2014) 접근은 이러한 객관주의적 자연과학과 구성주

의적 사회과학 간의 생산적인 결합을 잘 보여준다. 

최근의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와 인류세의 출현에

서 보듯이, 현실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재해의 경관

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자본주의와 과학기술문

명의 발달에 힘입어 인류의 자연에 대한 영향력이 커

지면서 인류의 외부로부터 엄습하는 순수한 자연재

해이기 보다는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인위적 요인들

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Clifford, 2009; 

Müller-Mahn, 2012; Castree et al., 2014; Blaikie 

et al., 2014). 특히, 재해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도시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UN은 인구 절반이 도

시에 살게 된 존재론적 변화를 가리키는 ‘도시의 시

대(Urban Age)’를 선언했고(Brenner and Schmid, 

2014), 2015년에 발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세계인

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시스템

으로서 도시의 중요성이 밝혀져 있다(Ashmore and 

Dodson, 2017: 104)는 점에서 도시에서 재해연구가 

정책적 함의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도시는 환경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대중과 학계의 인식을 비판하면서 

도시를 사회와 자연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만들

어낸 ‘혼성체(hybrid)’(Swyngedouw, 1996)로 접근

하는 비판적 인문지리학의 이론적 주장 역시 도시재

해라는 경험연구를 통하여 보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해는 매력적인 연구주제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인문지

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

던 인문지리학의 다채로운 이론지형(도시정치생태

학, 행성적 도시화론, 인간 너머의 지리학)을 도시재

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2장). 다음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영미 지리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 중인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도시재

해 연구에서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의의를 확인한다(3

장).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국내 자연지

리학에서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연구 가능성을 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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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앞으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간의 전략적 

결합이 가능한 연구주제로서 4대강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문에서 다룬 내용들을 

정리하고,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통합적 연구

의 함의를 간략히 제시하고 마무리된다. 

본 기획은 총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후속 논

문에서는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에 대한 문제의

식을 형성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학

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부문에 초점을 둔

다. 후속논문의 작성방식은 출간된 본 첫 번째 논문과 

출간될 두 번째 논문의 초안을 중심으로 인문지리학

자들과 자연지리학자들 간의 브레인스토밍에 방점을 

둔 토론을 갖고, 토론 참석자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

지에 적합한 상황 진단과 대안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한 학자들과 공동으로 두 번째 논문을 완성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2.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 넘어서기 

1단계: 비판적 인문지리학의 시도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팽배했던 환경결정론과 환

경가능론, 양쪽을 비판하면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

용을 강조한 문화생태학은 20세 중반 이후부터 본격

적으로 논의되었다. 문화생태학은 방법론적으로 고

고학적 자료, 지형학, 토양연구 등, 본 연구에서 후술

할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간학문적 방법론을 지향했

다는 점에서 통합적 학문으로서 지리학이 망각한 강

점을 지녔었다(권상철 역, 2008: 73). 문화생태학은 

도시보다는 폐쇄된 소규모 촌락사회에 초점을 맞추

고, 인간과 사회를 닫힌 생태계 내에 위치시키고, 여

전히 자연과 사회를 분리해서 보는 등의 인식론적, 방

법론적 한계가 있었지만, 다음에서 살펴볼 자연-인

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벗어나려는 여러 논의들의 이

론적 뿌리인 정치생태학을 배양한 중요 논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김숙진, 2010: 466-467). 

오늘날 국내 인문지리학자들도 사회와 자연의 이분

법을 깨기 위한 정치생태학의 핵심 개념인 사회적 자

연(socionature)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었다(진종헌, 2005; Kim and Wainwright, 2010; 

권상철, 2012; 최병두, 2013; 황진태·박배균, 2013; 

엄은희, 2015; Hwang, 2015; 김수정·조철기, 2015; 

신성희, 2016; 장덕수·황진태, 2017). 2장에서는 이

들 논의를 아우르는 정리보다는 본 시론의 초점인 자

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논의

들을 도시재해와 연관하여 살피는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 

1) 도시정치생태학 

저명한 비판적 인문지리학자 Erik Swyngedouw 

(1996)는 ‘도시정치생태학(urban political ecology)’

이란 신조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1980년대 후

반부터 이전까지 정치생태학의 연구지역은 제3세

계, 촌락, 야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권상철 역, 

2008). 당시 정치생태학자들에게 사회는 이미 자연이 

‘정복당한 곳’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자리해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촌락과 야생

을 사례로 연구하여 발전해온 정치생태학은 본래 정

치생태학이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

(즉, 사회(=도시) vs. 자연(=촌락))을 강화시키는 역

설적인 상황이 초래된다(Angelo and Wachsmuth, 

2015). 이러한 상황에서 Swyngedouw는 정치생태

학에서의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의 재생산을 깨기 위

한 일환으로 도시공간을 주목하자는 도시정치생태학

을 제언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Swyngedouw는 사

회와 자연의 이분법을 교란하는 ‘사회적 자연’ 개념과 

도시를 사회와 자연의 변증법적 과정이자 산물인 ‘혼

성체(hybrid)’로 바라보는 등, 새로운 어휘들의 개념

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정치생태학의 개념적 

정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도시정치생태학 연

구는 현재까지 정치생태학과 도시지리학을 가교하면

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대표적으로 Heynen et al. 

, 2006). 해외연구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에 공감한 국

내 인문지리학자들도 깊이 있는 도시정치생태학 연

구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2008년 동절기 가뭄을 

겪은 태백시를 연구한 김나형·김숙진(2013)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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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2008년 동절기 가뭄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였지만 왜 태백시만 유독 88일간 단수 및 제

한급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김나형·김숙진, 2013: 367). 

연구자들은 태백시의 장기적인 가뭄의 원인은 강수

량 부족이나 태백시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

단의 단수 및 제한급수 조치로만 단정 지을 수 없고, 

다양한 자연적, 물질적, 비인간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

용을 파악하기 위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즉, 고원인 산악지역에 위치한 태백시는 비(非)

산악 지역의 평지에 비하여 상수도관을 건설하기 어

려운 지형이고,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누

수율(전국 평균 14%, 태백시 47%)을 기록하고 있었

다. 또한, 노후화된 상수도관과 투수성이 좋은 석회암

으로 구성된 태백시의 지층은 어느 상수도관에서 누

수가 발생했는지 흔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탄광산업의 사양화와 그 대안으로 관광산업

에 주력하게 되면서 외부에서 유입한 관광객들로 인

하여 물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로서 장기적

인 가뭄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도시정치생태학은 도시(사회)와 촌락(자연)의 이분

법을 깨면서 사회와 자연의 혼성체로서 도시를 새롭

게 바라보는 개념적, 실증적 연구의 혁신을 통해 발전

해왔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행성적 도시화론자들이 

지적하듯이, 지금까지의 도시정치생태학 연구는 도

시(city)라는 물리적 경계 내부에서 발생한 사례들에 

주목하면서 그 경계 밖을 가로지르면서 만들어지는 

도시적 현상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였다. 예컨대, 앞

선 태백시 가뭄 연구자들은 “태백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한 로컬수준에서의 미시적 연

구”(김나형·김숙진, 2013: 367)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물리적 형태인 도시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있는 비도시(non-city)와 도시 간의 관계 속에서 도

시재해의 발생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못하고, 도시의 

물리적 속성과 그 경계 내부의 과정을 우선시하는 ‘방

법론적 도시주의(methodological cityism)’(Angelo 

and Wachsmuth, 2015)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도시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행성적 

도시화론이 제기된다. 

2) 행성적 도시화론 

전통적으로 도시지리학은 촌락과 대비되어 높은 

인구규모, 집중적인 토지이용, 2, 3차 산업이 밀집된 

공간으로 도시를 규정하는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도시사회학자 Henry Lefe-

bvre는 그의 1970년 작 Urban Revolution에서 당시 

도시연구가 도시를 영역적으로 경계 짓고, 경계 내부

에 존재하는 물리적 속성을 강조한 ‘city’에 주목하면

서 도시의 물리적, 행정적 경계를 벗어나 상이한 스케

일 상에서 도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urban’으로서 도시를 사유하는 

것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

은 Neil Brenner(2013)는 이러한 도시와 촌락의 이분

법을 비판하면서 르페브르가 오래 전에 제안했던 행

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 개념을 현재의 

도시연구에 적용한다. 행성적 도시화는 두 가지 유형

의 도시화가 상호 연결되어 발생한다. 하나는 전통적

으로 도시지리학에서 ‘도시화’로 간주했었던 특정 입

지에 인구, 인프라, 투자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

되는 ‘집중적 도시화(concentrated urbanization)’와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벗어난 노동, 상품, 문화형태, 

자원, 에너지, 농업 등의 대규모 순환구조와의 연결

성이 높아지는 ‘팽창적 도시화(extended urbaniza-

tion)’로 구성된다(황진태, 2016b: 7 재인용).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을 교란하고자 하는 행성적 

도시화론자들의 문제의식은 도시정치생태학에 대한 

재해석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

은 도시와 촌락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분리뿐만 아니

라 도시는 사회의 영역이고, 촌락은 자연의 영역에 속

한다고 보는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적 사고로도 이어

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으로 보고 있다(Wachsmuth, 

2012; Angelo, 2017). Swyngedouw(1996)가 말했

듯이, 도시가 사회와 자연의 혼성체라면, 도시화 또

한 사회적 전환(social transformation)으로만 볼 것

이 아니라 사회자연적 과정(socionatural process)으

로 재이론화 될 수 있다(Angelo and Wachsm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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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행성적 도시화의 측면에서 도시재해를 바라보

면, 도시재해가 도시라는 물리적 경계 내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보는 영역적 인식을 넘어서 도시와 비도시 

간의 관계성 속에서 도시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환

기시킨다(Wachsmuth et al., 2016). 따라서 도시재

해의 실제 작동범위는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 지역 혹

은 원거리 상에 떨어져 있는 비도시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다. 

Saguin(2017)의 연구는 필리핀의 도시인 메트

로 마닐라와 인접한 비도시인 라구나 호수(Laguna 

Lake)와의 관계에 주목한다. 필리핀 정부는 도시홍수

로부터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메트로 마닐라와 근접해 있는 라구나 호수를 메

트로 마닐라의 홍수대비를 위한 저수지로 사용할 목

적으로 강의 흐름 일부를 분류하여 라구나 호수로 방

출하는 분수로(分水路) 건설을 비롯한 치수사업을 하

였다. 이처럼 홍수해로부터 수도 마닐라 시민들의 안

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도시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은 라구나 호수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배제를 통하

여 가능했다. 분수로 건설 이후, 기존의 라구나 호수 

주변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위험지대”로부터 안전

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정부에 의하

여 강제이주를 당했고, 더불어 라구나 호수에서 소규

모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부들은 마닐라 도

시민들을 상대로 수산물을 공급할 대규모 양식업자

들의 진출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수

도 마닐라의 안정적인 도시화를 위하여 자연적 위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포함한 다층적 위

험이 주변부에 전가된 것이다.  

Arboleda(2016a, 2016b)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원

자재 가격 급등이 도시화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증

가한 데 기인했다고 진단하면서, 증가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채굴산업이 활

황을 맞게 된 상황을 주목한다. 팽창적 도시화의 측면

에서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에 필요

한 자원들이 세계의 주변부인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공급받고, 무분별한 자원채취의 결과, 라틴 아메리카

의 지역생태계와 공동체가 파괴되었음을 지적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행성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팽창적 도시화가 확인된다. 가령, 

프랑스는 식민통치를 하였던 니제르의 우라늄을 반

세기 가까이 약탈하여, 자국의 도시화를 뒷받침하였

다. 방사능 노출에 대한 충분한 안전 대비를 하지 않

은 채굴과정으로 인하여 니제르 주민들은 폐암에 걸

리고, 지하수 고갈, 토양과 물은 방사능에 오염되면서 

지역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최근, 한국전력은 프랑스 

에너지 공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니제르의 우라늄

을 수입하여, 한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

하는데 사용하였다(박배균 외, 2018: 247-254). 이

들 연구들은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혹은 대륙 단

위를 넘어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비도시지역과의 관

계 속에서 도시재해를 이해해야할 필요성을 환기시

킨다. 

3) 인간 너머의 지리학 

인간 너머의 지리학(more-than-human geog-

raphies)은 그간 정치생태학을 중심으로 사회와 자

연의 이분법을 깨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사용되었던 

자연의 사회적 구성/생산(the social construction/

production of nature) 개념에 내재된 ‘인문(人文)’지

리학의 인간중심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오게 된 

접근이다(황진태, 2018; Choi, 2016). 즉, 국가나 자

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

연은 인간의 의도대로 구성/생산된다고 보는 정치생

태학의 지배적 인식은 인류세의 등장과 지구적 규모

에서 작동하는 전염병, 자연재난, 기후변화에 직면하

게 되면서 인간의 인식, 예측, 의도를 벗어난 동물, 식

물, 사물과 같은 비인간들(nonhumans)의 존재와 실

천이 어떻게 인간, 사회,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자각에서 제기되었다(황

진태, 2018: 5).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

생태학과 유사하지만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

은 이전 논의가 비인간을 수동적인 객체, 배경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들의 행위를 바꾸게 하는 

비인간의 ‘행위성(agency)’(홍성욱, 2010)을 보다 적

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다(Choi, 2016). 앞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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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했듯이, 도시정치생태학과 행성적 도시화론은 도

시(사회)와 촌락(자연)의 이분법의 해체를 지향한다. 

영미권의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자들은 도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이나 초지(草地)에 대한 야생성

(wildness) 연구를 통하여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 해

체와 더불어 도시공간의 생산과정에서 인간뿐만 아

니라 비인간의 적극적인 행위성과 공간성을 밝히고

자 한다(Hinchliffe et al., 2005; Lorimer, 2008). 이

러한 시각은 도시재해의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재해의 발생을 둘러싼 인간이 야기한 원인

과 결과(많은 경우, 피해의 형태)뿐만 아니라 비인간

들이 연루된 원인과 결과까지 포함하여 분석의 지평

을 확장하게 되면서 도시재해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

고, 풍부한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공간과 사회》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이란 제목의 특집호가 올해 초

에 발간될 정도로 초기 단계이다(황진태, 2018). 논의

가 막 시작된 만큼 아직 경험연구가 충분히 쌓이지는 

않았지만, 《공간과 사회》 특집호에는 도시재해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간략히 

소개될 필요가 있다. 

먼저, 김준수(2018)는 전염병 매개체로서 도시 비

둘기에 주목한다. 그는 1970~80년대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에서 ‘자연과 평화의 표상’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대량의 비둘기가 동원된 이후, 대도시를 중

심으로 비둘기 개체수가 인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

음을 주목한다. 이어서 그는 1990년 대 말부터 도시

공간에서의 음식쓰레기 증가와 이를 먹이로 삼은 도

시 비둘기들은 번식횟수와 개체수가 급증하게 되었

고, 공공장소에 몰려 있는 비둘기와 이로 인해 발생한 

배설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생담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혐오감이 조성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세계적인 조류독감에 대한 두려움이 전염병의 매

개체로서 도시 비둘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폭되기

까지 비둘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

했다. 결국, 비둘기는 시민들로부터 ‘질병과 오염, 두

려움의 표상’이 되었고, 국가는 도시 비둘기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면서 정책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전

락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조류독감이라는 

전지구적 전염병의 출현과 확산을 글로벌 현상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로컬인 도시공간에서 만들어진 경

로의존성이 글로벌 요인들과의 접합과정을 주목해야 

할 것을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김지혜(2018)는 적조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을 살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연안

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오폐수가 누적되면서 

잦은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녀

는 적조현상의 해결과정에서 바다는 인간과 도시로

부터 떨어진 ‘순수한 자연’이기보다는 정책결정자, 과

학자, 양식업자가 개입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역동

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특히, 

적조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미세조류인 Margalefi-

dinium polykrikoides가 바다에서는 군집을 통하여 

적조가 발생하지만, 적조의 주범임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실의 공간으로 이동한 개별화된 M. polykrikoi-

des는 적조현상을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주목하

면서 인간의 예측을 벗어난 비인간의 행위성을 밝혀

낸다. 결론적으로, 미세조류를 인간의 삶에 해악을 끼

치는 존재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바다생태계의 1차 

생산자인 이들과 인간 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적조현상이라는 재해에 접근할 것

을 제안한다. 

3.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 넘어서기 

2단계: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가능성

“지리학과는 사라져야 한다”(Johnston, 2012)

“사회-생물리학적 경관(socio-biophysical 

landscapes)은 수문학, 생태학, 기후변화만큼이나 

불공평한 권력관계, 식민주의 역사, 인종 및 젠더 

격차의 산물이다”(Lave et al., 2014: 3).

비판적 인문지리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연-인문

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필연적으로 인문지리학 전공자들이 연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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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정치생태학 연구는 

사회와 생물리적 환경(biophysical environment)

간의 관계를 “언제나 정치화된 상호작용(always-

politicized interaction)”으로 설명하면서 결과적으

로 사회적 과정과 이론을 우선시하는 인간중심성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Lave et al., 2015: 3). 하

지만 2장에서 살펴본 도시정치생태학, 행성적 도시화

론, 인간 너머의 지리학 논의에서 보았듯이, 인문지리

학자들은 인간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한 끊임없는 시

도를 통하여 자연지리학자들과의 ‘도킹(docking)’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김나형·김숙진(2013)의 연구에서 보듯이 

날씨, 지형, 지질구조, 해발고도, 상수도관들이 만들

어내는 가뭄의 이종적 연결망의 분석은 인문지리학

자가 자연지리학적인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후속적으로 동일 주제를 비판적 자연

지리학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행성적 도시화론은 도시의 경계 안뿐만 아니라 그

동안 비도시 혹은 촌락, 교외 등의 이름으로 배제되었

던 다양한 자연들과의 관계적 이해의 필요성을 환기

시킴으로써 이들 자연을 연구해왔던 자연지리학자들

이 개입될 사잇공간을 확보하였다. 인간 너머의 지리

학은 인간 중심적인 인문지리학의 시각에 대한 반성

을 바탕으로 그간 연구대상의 객체로 간주되어 왔었

던 비인간들을 사건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파

악하려하는 접근은 그 동안 자연지리학에서도 비인

간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간주해왔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최명애, 2018: 21). 이상의 비판적 인

문지리학으로부터 시도된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

법을 넘어서려는 1단계 작업은 자연지리학으로부터

의 2단계 작업이 요구된다. 

지질학자 Stephen T. Johnston(2012)은 “지리학

과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에서 

지질학자들은 시생대와 같은 지질시대의 초기에 관

심을 갖고 있지만, “포괄적인 지구시스템(compre-

hensive Earth system)”을 이해하는 데 기존 연구만

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4기 연구와 최근

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지질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이 영역을 자연지리학자

들이 탁월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

럼 자연지리학자들에 대한 칭찬과 지리학과를 없애

라는 주장이 어떻게 병치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다

음과 같이 풀린다. 즉, 그의 시각에서 자연지리학자들

은 본래부터 지질학과(요즘 유행하는 명칭으로는 ‘지

구시스템학과’)에 있어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사회

과학부에 속한 지리학과로 인하여 지질학과에 자연

지리학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막히게 되었다면서 지

리학과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정체성은 파악하지 못하고, 지질학 내부의 

간학문적 연대를 모색하고자 자연지리학에 대한 관

심을 표명한 것이었다.

2장에서 논했듯이,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한 1단계로서 인문지리학계의 노력이 있

어왔었다. 하지만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

어서기 위해서는 인문지리학이 자연지리학 영역을 

향하여 손길을 내민 만큼이나, 자연지리학에서도 인

문지리학으로 뻗어나가려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전략적 결합의 필요성에 공감한 영미 자

연지리학계는 최근 5년 남짓 사이에 The Canadian 

Geographer(Lave et al., 2014; Tadaki et al., 2017)

와 Progress in Physical Geography(Lave, 2015)를 

중심으로 비판적 자연지리학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되면서 자연지리학자들은 지질학과로의 망명을 선택

하기 보다는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복권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비판적 자연지리학이 

지향하는 바와 비판적 자연지리학이 도시재해 연구

에 주는 함의를 살핀다. 

1)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의 출현 배경 

비판적 자연지리학이라는 용어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 지리학과 Rebecca Lave 교수의 주도로 제안되

었다(Lave, 2014; Lave et al., 2014). 그녀는 미국 하

천복원을 사례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연

과학과 사회과학 양쪽에서 연구경험을 쌓았고, 자연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논문이 Science(Bernhardt 

et al., 2005)에 실리기도 하였다. 그녀는 간학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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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자연 시스템은 개별적

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특히나 기후변화에서 보듯이 

이 두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두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비

판적 자연지리학을 제시한다(Lave, 2014: 510, 512).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간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

성을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대표적인 

고전으로는 Massey(1999)). 하지만 이전 논의와 Lave

가 제시한 비판적 자연지리학 간의 차이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 자연지리학이란 신조어를 중심

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지리학자

들의 연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문제의식과 지향성을 밝히고 

있는 Lave et al.(2014)은 그녀를 포함하여 총 19명의 

인문, 자연지리학자들이 참여한 논문이다. 논문의 분

량이 6쪽에 불과한 짧은 원고라는 점에서 많은 저자

의 이름이 실린 것은 모든 저자들이 실제 원고 집필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

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논문에 이름을 올린 저자들을 중심으

로 뒤에서 인용된 논문들에서 보듯이 The Canadian 

Geographer와 Progress in Physical Geography 등

의 지리학 학술지에서 활발한 후속 연구를 소개함으

로써 증명되고 있다.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자들은 정치생태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인문지리학자들의 자연-인문지리

학의 이분법을 벗어나려는 시도들의 공과를 평가하

면서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설정한다. 이들은 정치생

태학 연구가 다양한 사회이론과 정치경제학적 분석

을 통하여 사회와 자연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생

태학 연구에서 생태학(ecology)은 어디에 있는가?”

(Walker, 2005)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인간과 사

회이론을 중심으로 생태를 바라보게 된 한계를 지적

하면서, 대안적으로 자연지리학 내부로부터의 새로

운 움직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즉, 비판적 자연지

리학은 정치생태학으로 대표되는 비판적 인문지리학

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급변하는 지리적 현상을 적

절히 분석하지 못하는 자연지리학의 한계에 대한 자

연지리학자들의 자각과 자연지리학의 외부인 비판적 

인문지리학으로부터 새로운 논의를 수혈 받으려는 

“통합적인 지적 실천(integrative intellectual prac-

tice)”(Lave et al., 2014: 3)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인문지리학자들은 사회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물질환경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자연과학에 적극적

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하고, 자연지리학자들은 자

연체계와 자연지리학자들의 연구방식을 구성하는 권

력관계와 인간의 실천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을 주문

한다(Lave et al., 2014: 4).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기존 자연지리학자들이 비

판적 자연지리학을 받아들일 때 사용한 ‘비판적’이라

는 형용사는 인문지리학으로부터 비판이론을 수용

하거나 비판적 인문지리학자들과의 통합적인 접근

을 시도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연

지리학자로서 자신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이다(Tadaki et al., 2015; Tadaki et al., 

2017; Lane, 2017). 이러한 반성은 자연지리학자들

도 사회운동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

금 자신들은 어떤 조직에 있고, 연구비는 어디서 받으

며, 재직 중인 조직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

구방향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이 사용하

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델링과 방법론은 누구의 이

익을 대변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자신들은 이미 정

치적 행위자(political actor)임을 인식하는 것을 강조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본인 연구에 대한 보

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서, 자신과 다른 가치와 인식

론을 갖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적극적인 듣기(active 

listening)”(Tadaki et al., 2015: 169)로 이어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 

2) 비판적 자연지리학 측면에서의 도시재해 연구 

언뜻,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시형태(urban 

form)는 인공적이고, ‘비자연’적로 보인다는 점에서 

도시를 자연지리 연구의 분석대상이 될 ‘경관’으로 바

라보는 것을 내키지 않아하는 자연지리학자들도 있

을 수 있다(Ashmore and Dodson, 2017: 103). 하지

만 국내 자연지리학계에서도 강원도 도시에서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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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수피해의 증가를 야기한 사회적, 자연적 요인(Chang 

et al., 2003), 홍수로 인한 서울 잠실 일대의 지형경

관 변화(김봉석, 2015), 서울의 시가지 확대과정과 지

형환경 간의 관계(김동실, 2006), 서울에서의 도시홍

수 취약성의 공간적 분포(김지수 외, 2013)와 같은 도

시자연지리학(urban physical geography)의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어 왔었다. 또한 국내 지리학계에서 

도시를 주제로 인문지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자연지리

학자들이 참여한 『도시해석』(김인·박수진, 2006)에

서는 총 5개의 장중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독립적

으로 구성하고, ‘도시와 지형’, ‘도시와 토양’, ‘도시와 

수문’, ‘도시와 생태계’와 같은 도시공간에서의 자연지

리학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최근 영국왕

립지리학회지의 자매지인 Area에서는 특집호 주제로 

도시 지형학(urban geomorphology)이 기획되기도 

하였다(Thornbush, 2015). 이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

은 세계인구가 압도적으로 도시에 살게 되었고, 도시

화 과정이 지형학적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지리학자들의 도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비록, 비판적 자연지리학에서 

강조하는 사회이론을 결합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지

리학자들 내부로부터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지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도시

공간 연구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비판

적 자연지리학 측면에서 도시를 연구하기 용이한 환

경을 제공해준다.

기존 도시자연지리학 연구들은 전형적인 자연으

로 간주되는 산이나 바다를 도시로 대체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와 자연이 서로 얽혀 있는 혼성체로서 도

시를 바라보는 도시정치생태학적 시각으로 까지 진

전되지는 않았다. 이는 특정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도시환경이나 자

연적, 인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도시재해

(가령, 2005년 청계천 개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판적 인문지

리학 이론과 인문지리학자와 자연지리학의 통합적인 

연구방법론을 접목한 비판적 자연지리학 측면에서의 

도시재해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비

판적 자연지리학 분석의 탁월함이 잘 드러나는 사례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McClintock(2015)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도시에서 발생한 납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경제적, 인

종적, 지리적으로 차별화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저자는 중금속 오염의 

공간적 분포 및 오염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토양표본

을 채취한 샘플링을 확보하고, 샘플에 함유된 납성분

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방출분광법 등을 이용하였

으며, 토양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보유한 

연구자재의 한계로 인하여 자연지리학자들에게는 익

숙한 외부 전문 연구소에 분석의뢰(가령, 토양의 이화

학적(physico-chemical) 특성 파악하기)를 맡기고, 

인간이 토양오염에 미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한 공간통계학을 사용하는 등, 토양지리학

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다. 더불

어, 오클랜드 도시 전체의 지질학적 구조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중금속 물질이 지표면에 노출되고, 이

동하여 도시의 특정 지역에 집적되는 토양에 대한 과

정적 이해와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의 정

치경제적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씨줄

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엮임으로써 토양의 과정(soil 

process)과 사회의 과정(social process) 간의 변증법

적인 공생산(co-production)을 세밀하게 밝히고 있

다. McClintock(2015)의 연구는 주로 사회적 관계를 

주목하고, 토양 자체의 물질성을 간과했던 도시정치

생태학 연구에서 보다 진일보한 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내 지리학계에서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의 가능성 탐색: 4대강을 사례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자연-인문지

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서자는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여 비판적 자연지

리학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주제로서 도심 산사태, 미세먼지, 도심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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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등의 여러 도시재해들이 본 시론의 문제의

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량의 제약과 

시론인 글의 특성에 맞게 보다 다양한 영역의 지리학

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한국사회에서의 정책적 함의

가 높은 주제로 수질오염, 하천복원, 기후변화 적응 

등의 다양한 소주제들이 결합되어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을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비판

적 자연지리학의 연구주제들 중에서도 하천지형학 

연구가 유독 많다는 사실은 국내 자연지리학자들이 

해외선행연구를 참조하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Ashmore, 2015; Blue and Brierley, 2016). 4장의 

구성은 먼저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주제로서 4대강 

연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내적, 국외적 고려를 하

고, 실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을 고민한다. 끝으로 구체적인 연구주제들을 제

안한다. 

1) 연구주제로서 4대강 연구의 적합성 

이번 절에서는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주제로서 4

대강 연구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먼저 국내적 고려를 

하고서 국외적 고려를 논하고자 한다. 발전주의 국가 

한국은 조국근대화(祖國近代化)를 명목으로 수출주

도 산업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

도권-지방간의 불균등 발전, 아파트단지 중심의 도

시성 형성, 민족경관으로서 자연의 생산, 위험(예, 원

자력 발전)의 비가시화와 같은 다양한 ‘발전의 역사

지리’를 만들어 냈었다(Park, 2008; Hwang, 2015; 

진종헌, 2016; Hwang et al., 2017; 박배균·황진태, 

2017; 이상헌 외, 2017).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수자원정책을 분석한 

Hwang(2015)은 근대화 이전에 공유재, 자유재였던 

물이 국가 소유의 경제재로 전환되는 물질적(대규모 

다목적 댐), 제도적(장기 수자원 개발계획), 담론적

(국가 소유의 경제재로서 물을 틀짓기(framing)) 변

환과정을 추적하면서 압축적 근대화/도시화/산업화 

과정 속에서 물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변화해왔

음을 밝혔다. 특히, 오늘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4대강’이라는 국가스케일의 용어는 1960년대 

후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1970

년대 초 박정희 정권에서 중화학 공업에 바탕한 수출

주도 산업화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업

용수와 전력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다목적댐이 필요

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들 댐들이 건설될 개별적인 네 

개의 강들을 ‘4대강’이라는 이름의 단일한 ‘국가-자

연(state-nature)’으로 생산했음을 밝혔다(Hwang, 

2015: 1936-1939).

1960년대 후반에 나온 그림 1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모(母)계획인 국

토건설종합계획을 설명한 지도이다. 이 지도가 실린 

신문기사는 당시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

제발전계획을 시각화했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당시 

정부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의 유역을 중심으

로 경제개발을 기획하였다(Hwang, 2015: 1937). 경

제개발계획에서 도시와 강줄기 간의 관계가 긴밀하

그림 1.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수록된 국토공간이용 구상 

(매일경제 196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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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결된 지도의 구성은 행성적 도시화론의 측면에

서 보면 도시와 촌락,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이 교란

되는 ‘정치생태적 도시화’의 맹아로서 한국의 국가경

제개발의 공간성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1970년대 초반,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출주도 산업

화로 축적전략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개별 강들을 하

나의 스케일로 묶은 ‘4대강’이라는 ‘국가-자연’의 생

산은 국가 주도의 정치생태적 도시화를 보다 일관되

게 응집시켰다. 

압축적 근대화/산업화라는 용어가 가리키듯,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한국의 고도성장을 역사지리적으

로 해석하면, 기존에 존재했던 발전 이전의 한국의 공

간성이 정부를 비롯한 인간의 힘에 의하여 급격하게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

(가령, 산업용수 수요 증가와 수질오염 악화)이 활발

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발

전의 환경역사지리’는 인문지리학자들과 자연지리학

자들이 사회적 자연의 변증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수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발전의 환경역사지리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

을 복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사건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면 연구반경은 보다 넓어질 수 있

다. 지난 이명박 정권은 기후변화로 초래될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

보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전략과 확보

된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여 고질적인 수질오염을 해

결한다는 취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

다(Hwang et al., 2017). 하지만 사업 구간을 중심으

로 대도시 기반의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의한 지가상승

이 야기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사업지역 인근 

농지의 강제수용, 4대강 유역 인근 지하수 수위 상승

에 따른 침수피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큰빗이끼벌레

(Pectinatella magnifica)의 출현과 녹조현상의 심화

로 인한 강 유역을 관통하는 대도시의 식수문제, 그밖

에 생태계 파괴 등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들

이 복합적으로 얽힌 도시재해의 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McClintock(2015)에서 사용된 

토양지리학의 연구방법론처럼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부분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 추진하

려 했었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지형

학회의 공론화 시도는 국내 자연지리학자들이 ‘인간

이 변형시킨 지형(anthropogenic geomorphology)’

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앞으

로 자연지리학자들의 참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

다(한국지형학회, 2008a, 2008b). 더불어 현 정부에

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자연화 방침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유역에 대한 

방대한 조사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는 것도 유리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국외적 고려를 검토하고자 한다. Ash-

more and Dodson(2017)은 비판적 자연지리학과 행

성적 도시화론의 결합 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행

성적 도시화론자들이 인간들이 만든 도시의 지구적 

확산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행성(planet)’이라

는 공간적 메타포는 인간의 영향력을 강조한 인류세

에 익숙한 자연과학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여지

가 있다고 본 것이다(Ashmore and Dodson, 2017: 

105). 하지만 이들의 제안을 받아 구체적인 사례연

구로 진척시킨 논문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

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현재까지 4대강

이라는 사회-생물리학적 경관(socio-biophysical 

landscapes)(Lave et al., 2014)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은 해외 학계에서도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

을 것이다. 지리학 전문학술지뿐만 아니라 Science, 

Nature, PNAS에서는 하천 복원에 대한 연구들이 게

재되고 있다(Bernhardt et al., 2005; Walter and 

Merritts, 2008; Naiman et al., 2012)는 사실과 이들 

학술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는 점에서도 본 연구주제의 게재 확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주제들에 비하여 높다(Science, 2010; Nature, 

2008, 2012). 

2)  방법론에 대한 고민: ‘발전의 환경역사지리’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앞 절에서는 연구주제로서 4대강 연구의 적합성

을 논했다면, 국내 지리학자들의 관련 연구수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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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도 선행되어야 한다. 먼

저, 발전의 환경역사지리의 시공간성을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여기서 발전의 환경역사지리의 시간적 범

위는 발전주의 국가 형성 이전인 일제강점기부터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조선시대 후기부터 설정할 수 있

다. 가령, Hwang은 한국의 수자원정책을 연구하면

서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의

존성이 민주화 이후의 한국 국가가 시도한 자연의 사

회적 생산까지 환경역사지리의 연구를 시도해 왔었

다(Hwang, 2015, 2017; Hwang et al., 2017). 관련 

연구를 위하여 다중스케일적 접근(multi-scalar ap-

proach)(박수진, 2006; Hwang, 2016)에 기반하여 

여러 스케일(지역, 도시, 국가, 글로벌 스케일) 상에 

위치한 행위자, 기관들의 실천과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대통령 문서, 미국정부보고서, 지역신문, 

인터뷰)을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Hwang, 2016: 

556-557).5) 이와 같이 다중스케일적 인식론과 방법

론을 사용하고, 자연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이를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경합에 대

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정치생태학 전공자는 국내 학계

에서 소수이지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인력을 확

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연지리학 연구자나 GIS(Geographic In-

formation System) 연구자들이 비판적 자연지리학

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자신들이 기존에 사용해

왔던 익숙한 방법론들을 4대강 연구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동현·박종관

(2017)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백곡저수지와 백

곡습지 지역을 사례로 저수지의 수위변동에 따른 수

문지형과 수변생태계의 변화를 모의, 예측하기 위하

여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배선학(2007)은 

2000년대 발생한 강원도 지방의 홍수피해를 분석하

는데 있어서 근대적 토목공사가 실시되기 이전의 자

연지형 정보가 담긴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1:5만 지형도를 이용

하여 수해지역의 하천변화를 살폈다. 이들의 방법론

은 4대강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

목할 선행연구는 자연지리학자인 박종관(1998)이 수

행한 1990년대 주요 환경 이슈 중 하나였던 동강댐과 

영월댐 건설을 둘러싸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들이 경합하고 있음을 밝힌 지역주민 인식조사이다. 

자연지리학계의 중진학자인 그가 인문지리학의 방법

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후속세대의 자연

지리학자들에게 비판적 자연지리학의 수용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 혹은 

복원 논의가 발전의 환경역사지리의 시공간적 범위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를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즉,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의 하천에 대한 재자연화 

혹은 생태복원 논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갈 자연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1차 자연’(황진태·박배균 2013: 361, 미주1)인가?’, 

‘복구는 인간이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의 환경역사지리의 시공간적 

스케일에서는 한계가 있다. 일제강점기와 조선시대

를 지나서 보다 더 다양한 과거들에 대한 다층적 분석

으로 이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

를 보완할 수 있는 자연지리학자들의 선행연구 활동

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박정재는 멕시

코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고(古)환경 연구에서 사용

하는 다양한 자연과학 방법론(박정재, 2009a, 2009b; 

Park, 2005; Park et al., 2010)을 활용했고, 강철성은 

고문헌 읽기를 통하여 통일신라와 조선시대 재해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강철성, 2011, 2012a, 2012b). 

황상일·윤순옥(2011)은 해양충적평야에서 확보한 연

대측정자료와 미화석 분석을 통하여 홀로세 해수면 

변동을 파악하여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국내 지질학에서의 유사연구로는 

Yang et al., 2017; Lim et al., 2015을 참조). 이의한

(2000)은 청동기 시대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유물 및 

유적지의 지형별, 하천별 분포와 해수면 변동을 파악

하여, 당시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추적

하였다. 인문지리학자와 마찬가지로 고환경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연지리학자들이 많은 편은 아니

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후속세대 학자들이 양성된다

면 가까운 미래에는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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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낙관할 수 있

다. 

3) 가능한 연구주제들 

앞서 1, 2절에서의 국내외적, 방법론적 고려를 바

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융복합 연구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 4대강 사업 복원 전후(前後) 모니터링: 미국에서

의 하천복원에 관한 선행연구(Bernhardt et al., 

2005; Wohl et al., 2005)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예

산 등을 이유로 복원 전후를 포괄하는 모니터링은 

쉽지가 않다. 비록,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 4대강 하

천의 지형변화와 퇴적물의 변화(Lim et al., 2014)

를 조사하고, 4대강 전체를 대상으로 퇴적물 산소

소모율 측정을 통한 유역별 오염수준을 조사(Lee 

et al., 2017)하고 있지만, 4대강을 포괄할 연구집

단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부족으로 조사범위를 4

대강 전체로 확대하거나 하천지형 혹은 수질 등의 

개별분야를 넘어서 이러한 자연지리적 요인들 간

의 관계성을 살피는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더구나 복원과정은 비(非)정치적인 정

책가, 과학자들에 의하여 순수한 자연의 영역 안에

서 실행되기 보다는 하천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stakeholders)에 의하여 경합이 발생한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복원의 상(想)(가령, 상업적 

가치(교통, 수력, 관개용수), 여가적 가치, 생태적 

가치)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복원의 상들 

중에서 특정한 상이 선택되고, 다른 상들은 배제된

다(Wohl et al., 2005: 3). 따라서 지난 이명박 정권

에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후와 앞으로의 

복원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가치 및 입장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자연-인문

지리적 융합의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요인들에 대

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 4대강의 정치생태적 도시화: 4장 1절에서 언급했

듯이, 1960년대 압축적 도시화/근대화/산업화를 

통하여 형성된 한국의 도시공간은 발전의 환경역

사지리의 측면에서 인문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연

구가 축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연지리학자와 인

문지리학자들 간의 협업을 시작하기가 비교적 용

이한 주제이다. 도시와 촌락, 사회와 자연의 이분법

을 가로지르면서 한국의 공간성을 정치생태적 도

시화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특정 시기(1960년대부

터 2010년대 현재까지)에 국한된 과거 연구로 한

정되지 않고, 앞으로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도시재해를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어

떻게 적응(adaptation), 감축(mitigation), 회복탄

력성(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간

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미래와 직결된다. 이를 위하

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4대강의 하천 변화와 도시

화의 관계를 함께 해석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

다. 고대도시의 경우에는 고고지형과 고고지질을 

중심으로 하천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려, 조선시

대에 작성된 역사지도와 현대적 측량기술이 도입

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지도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확보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하천과 도

시 간 관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예컨

대, Kondolf and Larson(1995) 참조). 앞서 모니터

링과 겹치는 부문이지만, 현 시점에서 4대강에 퇴

적물이 얼마나 공급되며, 주변 유역분지 및 지류와

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천생

태적인 문제가 인간 및 도시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지리

학자들 중에서는 특정 지점이나 단일도시를 사례

로 고대도시와 하천의 관계를 살폈다(박지훈·장동

호, 2009; 박지훈·이애진, 2013)는 점에서, 연구초

점을 상류와 하류를 함께 고려하고, 4대강이라는 

보다 상위의 스케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스케일의 확장(upscaling)은 근대 한국도시의 발달

과정에서 초래된 불균등 발전의 패턴(수도권 vs. 비

수도권, 영남 vs. 호남, 대도시 vs. 외곽지역 등)과 

60년대부터 건설된 대규모 댐과 상하수도와 같은 

건조환경의 인프라 정치와의 연계 속에서 접근되

어야 한다. 

• 4대강의 복원 시나리오 구상: 재해는 과거사례

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지만, 과거를 살펴보는 근

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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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선 융복합 연구를 위한 시론(I)

해를 사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다. 글로벌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국제기구 및 국가

별로 추진되고 있는 시나리오 구상을 통해서도 시

나리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Hulme, 2002; 

Moss, 2010). 4대강의 복원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 또한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하천복

원은 수문학적, 지형학적, 생태적으로 ‘퇴화(de-

graded)’된 유역체계를 ‘향상(improved)’시키는 것

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Wohl et al., 2005: 2). 복

원은 최종적이고, 고정된, 단일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향상’시키는 것은 공간적(특정 지점에서부

터 유역까지), 시간적(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차

별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복원과정은 이해당사자

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

업의 핵심 건조환경인 댐들의 향방을 둘러싸고, 1) 

댐을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조치를 통한 오염물질 

제거, 2) 일부 댐의 수문개방, 3) 댐 해체(dam re-

moval)와 같은 다양한 복원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 중심의 수자원정책의 일환으로 물을 

국가 소유의 경제재로 인식했던 것(Hwang, 2015)

으로부터 하천유역에 인접한 지역주민과 지역생태

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유재(commons)로 물을 

재인식할 것인지와 같은 가치투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황진태, 2016b: 10-11). 본 연구의 관건은 시

나리오를 구성할 인문-자연지리적 요인들과 그 요

인들로부터 파생될 효과들을 가능한 폭넓게 파악

하고, 가공된 시나리오들을 한국사회의 공론장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공공의 지리학’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

이다. 

5. 결론: Homo Geographicus의  

출현을 기다리며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이 분리된 채 각자 영역

의 전문화에 몰두함으로써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

법이란 벽이 만들어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리

학자라면 누구나 생각했을 오래된 고민이다. 하지만 

국내 지리학계에서 이 문제를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종합학문으로서 지리학의 본

질을 되찾고자 하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이는 그

만큼 분과학문의 전문화의 결과, 각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일 것이다.6)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 지리학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에 있음을 진단하고, 자연

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간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융복

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두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논의들을 도시재해

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학술적

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책적 함의가 큰 도시

재해 연구는 융복합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인 지리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며, 도시재

해의 구체적 대상으로 4대강을 제안함으로써 현재 한

국사회의 정책적 요구에도 지리학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공공의 지리학’ 혹은 ‘모두를 위한 지리학’

으로서 지리학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강조하고자 했다. 

본 시론의 한계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자연-인

문지리학의 이분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만큼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켜켜이 쌓여 온 담론의 지층

들을 한편의 논문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필자의 역량

이 부족하였다. 인문지리학자들의 시선에서는 누락

된 연구들을 포착할 수 있으며, 자연지리학자들의 입

장에서는 인문지리학적 시각에 기반하여 자연지리학 

논의를 살피는 과정에서 자연지리학의 지식지형과 

문헌해석의 미숙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필

자가 제안한 방식(가령, ‘저명’ 국제학술지에 논문게

재 지향)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논문 

곳곳에 포진된 한계들은 앞으로 각 분야의 동료 지리

학자들 간의 ‘적극적인 듣기(active listening)’(Tadaki 

et al., 2015)를 통하여 해소될 마중물이 되었으면 바

람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논문에서는 학문후속

세대인 대학원생들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교육 및 연

구생태계를 평가하고, 나름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번역 출간된 『쿠바의 경관』(이영민 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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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2017)과 같은 지리학 서적은 강의실의 이론과 현장

의 답사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의 통합적인 향연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국내 지리학자들에 의하여 집필되고, 대중을 상대로 

한 교양서적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겨져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경

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비판적 자연지리학 연구가 

가능한 Homo Geographicus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지리학과는 사라져야 한다”(Johnston, 2012)는 말

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지리학의 위기를 기회

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담대하게 미래를 조망하면

서도 당장에 치열한 학문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시

점이다. 

사사

본 연구의 일부는 2018년 한국도시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발표 당일, 충북대 류연택 

선생님, 인천대 이호상 선생님, 이화여대 이영민 선

생님은 유용한 논평을 주셨다. 본래 초고는 한국도시

지리학회지에 투고되었지만, 편집위원회에서는 주제

의 보편성과 적절성을 이유로 대한지리학회지에 투

고를 제안하고, 꼼꼼한 심사평까지 전해주었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한민 박사는 자연지리학자의 시각에

서 초고를 읽고, 생산적인 제안과 관련 문헌을 제공했

다.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준수는 외부자의 시

선에서 피드백을 주었다. 끝으로 본 학회지 심사위원

들의 심사평은 논문의 질을 상당히 끌어올려 주었다. 

필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

1) 한국사회에서 융복합 연구의 범주는 이공계에서의 소위,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와 같

은 ‘융합기술’을 일컫는다(엄융의 외, 2010). 이러한 융합

기술을 직접 만들어 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지리학에서 필

자가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깨려는 지리학의 문제의식

이 융복합 연구를 주도하는 이공계 내부에서 인문사회과학

과의 간학문적 지향을 열어두려는 태도와 친화성이 있다

(엄융의 외, 2010; 윤의준, 2010). 특히, 지리학 내에서는 

익숙하지만 인류세,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의 새로운 현상

들을 인문-자연의 변증법적 산물로서 인식해왔던 지리학

의 인식은 원천기술을 만드는 것의 범위를 넘어선 광의의 

융복합의 범주에 지리학을 위치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학문’, ‘학제간 연구’, ‘간학문적 연구’ 

등의 용어보다 정책의사결정체에서 보다 선호하는 융복합 

용어를 적극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에게 지리

학을 융복합 연구의 지원대상으로 인식시키려는 언어게임

의 의도가 있다.    

2) 여기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명한 국제학술지’란 지

리학 분야를 넘어서 논문게재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

고, 정부지원의 최고 기준이 되는 Science, Nature,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등

을 가리킨다. 대학이 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술지 영향 지수(impact factor)가 높

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은 연구자들에게 쏠린 정부의 선별

적인 지원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정재승, 2012), 이

러한 학술지들이 지리학의 강점인 융복합 연구들을 선호한

다는 사실은 지리학자들에게는 타학문에 비하여 지리학의 

비교우위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일찍이 국내 자연지리학자들(손일, 1996; 김종욱, 1996; 

최성길, 1996)은 응용지형학을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응용지형학은 지형학의 연구방

법과 분석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관

광, 토지이용, 취락, 재해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어 왔었다

(권동희, 2009). 이처럼 자연지리학에서의 사회에 대한 관

심은 본문에서 다룰 비판적 자연지리학에 대한 국내 자연

지리학자들의 수용이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객관주의적 자연과학의 인식은 ‘객관적 실제’로서 위험들

을 지도상에 표시한 위험지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대표

적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Risk MAP과 민간컨설팅업

체인 Control Risks에서 제작한 지도들을 들 수 있다.   

5) 발전주의 국가 연구에 있어서 스케일별 자료수집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는 Hwang(2016)을 참조할 수 있다.   

6) 융복합 연구집단에 소속되었던 독일에서의 유학생활도 본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던 필자는 독일연구재단이 지원하는 

TERRECO(Complex TERRain and ECOlogical Het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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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ity)라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본 프로젝트는 

강원도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 및 평가하고, 정책적 제

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었다. 독일, 프랑스, 가나, 미

얀마, 캐나다, 중국,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수문학, 토

양물리학, 식물학, 독성학을 전공한 자연과학자와 지리학, 

경제학을 전공한 사회과학자 그리고 모델링 전공자가 집단

학습을 하는 간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연구가 장려되었

다.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상이한 학문배경을 갖고 있는 연

구자들 간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에 익숙해지고,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동료 자연과학자

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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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문사회 학문에서 공간에 대한 논의가 혼란을 겪고 있는바 그것의 한 원인이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현대 자연과학의 이론적 성과와 전망을 파악하는데 우선적

인 목표를 두었다. 더하여 이러한 과학적 인식이 지역 관련 학문을 포함한 인문사회 학문의 공간 연구에 주는 함

의를 논의하였다. 현대 과학의 공간 인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대 물리학은 공간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흔히 혼동되고 있는 관계적 공

간과 상대공간은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셋째, 공간이 인간의 생활세계나 지구 환경으로서 경험될 때 뉴

턴의 절대공간과 일치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대 과학계의 공간 이해가 아인슈타인의 상

대성 해석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대 과학의 공간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인문사회 학문의 

공간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인문사회 학문이 인간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관계

적 공간이나 상대공간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뉴턴의 절대공간을 토대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절대공간의 성질에 대한 성찰과 함께 지리현상에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더하여 

지리학 등 인문사회 학문이 공간을 사회구성체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연구의 중심을 공간 혹은 장소

에 둘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공간, 절대공간, 상대공간, 관계적 공간, 현대과학, 지리학, 인문사회학문

Abstract : This research is firstly aimed to review the theoretical stand point of modern natural science on 
the concept of space and its prospect. Furthermore, it contemplates on how natural science’s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on space can affect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scholars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need to go beyond the concept of relative theory and relative spac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pace, or human and environment. The difficulty to understand theory 
of relativity has been a barrier for scholars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to study the concepts of space. It 
is my judgement that understanding space as having absolute property, contrary to relative theory, provides 
more insight to human and its environment, and that it should be prioritized.

Key Words : space, absolute space, relative space, modern natural science, geograph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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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1. 서론

전통 학문에서 우주론은 종교적 관점이나 철학적 

사유에 기반을 두었지만 현대의 인문사회 학문은 존

재적론 기초를 자연과학에 두고 있다. 자연과학이 철

학에서 분리되어 이론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

후, 인문사회학자들은 자연과학의 성취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예컨대 우주관은 물리학과 

천문학에 기반을 두고 인간관은 생물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리학, 지역 관련 학문 그리고 여타의 

인문사회 학문들의 공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분

야 연구자들은 공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관점을 정확

히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공간은 우주의 기본

적인 구성요소임으로 현대 자연과학의 우주 연구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자연과학의 우주와 공간에 대

한 설명이 대단히 난해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특

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 우

주공간 이론은 직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활용하여 인문사회 현상을 설

명하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상대성이론과 

함께 발전해온 양자역학이나, 보다 최근에 주목을 받

고 있는 끈이론은 더욱 난해해 보이고 그것들의 공간

관이 어떠한지를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저술을 찾아

보기도 쉽지 않다. 인문사회학자들이 자연과학에 기

초를 두고 공간과 관련된 인문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예컨대 D. Harvey(2005)는 공간이 오늘날 가장 난

해한 용어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공간의 의미에 

관한 한 철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의 불일치와 혼동이 

너무 심해 나는 철학적 성찰 역시 무결한 출발점이 될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물리적 

공간 개념을 절대공간, 상대공간, 관계적 공간으로 구

분하면서 “결국 공간(시공간)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

가 관계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존재론적 답안이 있

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공간을 동시에 세 가지 

모두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한다.1) 말하자면, 근

래에 인문사회 학문들에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

가 탄력을 받고 활성화되었으나 공간 자체에 대한 자

연과학적 인식이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학자들은 공간 자체에 대

한 개념 정의나 분석적 성찰을 우회하여, 공간과 사

회 혹은 공간과 역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접근한다

(Crang and Thrift, 2000; Massey, 2005). 공간이

라는 물리적 요소가 인간사회와 역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는데 공감하지만 공간 자체의 실체나 속성

이 무엇인지는 블랙박스 안에 남겨 두고 있는 것이다

(Harvey, 2005). 그 결과 공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토

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공간 논의

가 전개되고 있으며 공간 개념의 혼란이 상당히 심각

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Crang & Thrift(2000: 14-

15)는 ‘학자들이 공간 개념을 임의적으로 사용함으로

써 그 의미를 적절히 고찰하기도 전에 서로에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 그 결과 까마귀 떼만 남은 전쟁터

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서로 모순적인 해석들로 쌓은 

바벨탑을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일부 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공간 인식에 

기초하여 관계적 공간론 혹은 공간부재론의 관점에

서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의 기능을 접근하고 있다. 특

히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에 영향을 받은 신지역지

리학적 연구에서는 공간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사물들 간의 관계에만 작

용한다고 전제한다(Sayer, 1984; 박경, 2004). 이는 

공간물신론을 경계한 마르크스의 관점을 수용한 것

일 뿐 아니라 전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의 토대

를 두었던 라이프니츠와 마흐의 관계적 공간론과 연

관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전개된 지리학 등 인문사

회 학문의 논의들은 일단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최병

두, 2014). 1990년대까지 이론적 논쟁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침체된 것이다. 그 한 원

인은 전술한 바 공간 개념의 자의적 사용과 혼란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대 물리학의 공간 연

구는 공간부재론이 아니라 공간실재론을 정리되어 

왔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말년에는 공간의 실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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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이후 물리학계의 연구 성과들은 이를 뒷받

침하고 있는 것이다(Einstein, 1952; Greene, 2004). 

오늘날 인문사회 학문 분야의 연구자가 자연과학

의 연구 성과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더구나 상대성이론이 개입되면 상황은 더

욱 어려워진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 상대성

이론의 시간지연 효과를 비판하였다가 면박을 당한 

후 인문사회학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워졌다(조현수, 

2009).2) 사실은 상대성이론의 경우 물리학자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하는데 곤란을 겪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공간 연구와 관련하여 근래에 물리학 연

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그것들은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대 자연과학의 

논의 수준이 점점 더 고도화, 다기화 되면서 추적하기

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이해가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

은 아니다. 더구나 현대 과학의 선두에 서 있는 상대

성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끈이론의 공간에 대한 이

론적 함의가 상당히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저명한 물리학자인 B. 그린(Greene, 2004)의 

‘우주의 구조: 시간과 공간, 그 근원을 찾아서’를 중심

으로 현대 물리학의 공간 개념을 정리한다. 

이 연구는 공간에 대한 현대 과학의 이론적 성과와 

전망을 파악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

고 자연과학의 공간 개념이 지리학 등 인문사회 학문

에 던지는 함의를 검토한다. 말하자면, 이 논문은 ‘지

리적 현상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물리적 공간

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사회와 지구환경

에 대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나아가 ‘지역 관련 연구

자들은 인간사회(혹은 생태계)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물리학으로부터 어떤 이론

적 토대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2. 자연과학에 있어서 공간이론의 전개

1) 뉴턴의 절대공간론

절대공간 개념은 공간이 물질과는 독립적인 실체

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간실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공간이 그 내부에 물질을 담고 있는 무

한한 수용체로서 우주상에 고정되어 있고 정밀한 좌

표를 형성하며 영원불멸하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절대공간론은 뉴턴에 의해 확립된 근대적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공간에 대한 

인식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이미 상당 정도 

정립된 바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의 실체와 

본질을 탐구하면서 물질과 공간이라는 우주의 기본 

구성요소를 구분해 냈다. 

특히, 원자론을 제창한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이 비

어있는 자리를 공간으로 간주하였는데 빈 공간도 물

리적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양경은, 

1999). 에피쿠로스학파의 루크레티우스는 모든 자연 

자체는 2개의 것에 근거하고 있는바 물체들과 이 물

체들이 놓이고 이 물체들이 운동하는 곳인 허공이 그

것이라고 주장했다(Jammer, 1994). 말하자면 공간이 

물체들을 받아들이는 무한한 수용체로서 물질들은 

공간 내에서 존재하고 운동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공간실재론은 플라톤의 우주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양경은, 2009).

이후 절대공간론은 중세 과학철학자들에 의해 계

승되었으며 르네상스 이후 자연철학계에서는 공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인식의 진전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도 16세기에 이탈리아 자연철학자 텔레시오가 공간

과 물체(물질)를 구분하여 공간 속에서 운동하는 물

체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캄파넬라, 가상디

는 공간을 물질과 분리된 독립적 실체로 보는 관점

을 전제로 하여 공간의 성질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Jammer, 1994). 가상디는 공간의 독립성, 자율성,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물질에 의해 일부 채워져 있고 

일부 비어 있는 무한공간 개념을 정립하였다. 가상디

의 공간 이해는 미시적으로는 연속된 공간 속의 불

연속적 물질을 가진 17세기 원자론의 기초가 되었고 

거시적으로는 천체 역학의 토대가 되었다(Jammer, 

1994). 이러한 공간 개념과 분석이 뉴턴이 절대공간

론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뉴턴의 우주관은 근대 과학의 우주관을 대표한다. 

뉴턴의 우주관을 기계적 우주관이라고 흔히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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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는 것은, 그가 수학적 방법으로 우주에서의 천체 현상

을 규명했기 때문이다. 뉴턴의 대표적 저서인 프린키

피아(원리)의 부제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이다.

그러나 뉴턴이 근대적 우주관을 확립함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공간의 실체를 밝혔다

는 점이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참된 운동(절대운동)과 절대공간의 존재를 증

명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와 발견은 절대공간의 철학적 이해에 귀결된다

고 강조하였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우주론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본다면 뉴턴에 의해서 비로소 근대 과학

적 공간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Reidenbach, 1957).

뉴턴은 근대 과학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공간이 물질을 담는 무한대의 그

릇(수용체)으로서 우주 전체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다

는 것이다. 물질은 공간상에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변

화하고 운동하고 있다. 즉, 공간은 물질과 독립적으

로, 혹은 물질에 우선하여 존재하는 실체이다. 물질이 

없이 공간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공간이 전제되지 않고 

물질은 존재할 근거가 없다.

나아가 뉴턴은 공간이 우주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기준 좌표계로서 모든 운동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

였다. 완전히 고정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3차원의 

실체로서 공간은 우리의 직관이나 경험적 관찰에 부

합한다. 

뉴턴은 이 사실을 단순히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주

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과학적 사고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소위 ‘회전하는 물통’ 실험이 그것

이다. 물통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할 때 (이 물통의 양

편을 묶은 끈이 꼬이고 풀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물통이 회전한다고 해보자. 물통 안의 물은 물통을 따

라서 회전하면서 가운데가 움푹해지고 외곽으로 갈

수록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물은 회전과정에서 원

심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물이 무엇에 대해 회

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Greene, 2004). 

뉴턴은 아무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

서도 회전하는 물통의 물이 원심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원심력은 절대공간에 대한 운동에 기인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뉴턴의 이러한 설명은 너무나 명

쾌한 것이어서 뉴턴의 지지자인 클라크와 공간의 실

체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라이프니츠도 사실상 백기

를 들어야 했다(Jammer, 1994; Greene, 2004). 그리

고 19세기 후반까지 근대 과학의 강력한 패러다임으

로서 자리를 잡았고 과학계에서 거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더구나 뉴턴은 물리적 실체로서 절대공간의 성질

을 분석하고 규명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

다. 그는 가상디 등 이탈리아 자연철학자들로부터 영

향을 받아서 절대공간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였다. 즉, 공간은 물질, 시간과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적 실체로서, 무한성, 공동(空洞)성, 고정성, 불

변성, 영속성(비파괴성), 3차원성, 편평성, 등방성, 연

속성, 동질성 등을 가진다는 것이다. 절대공간에 있어

서 이 같은 성질 역시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며 과학적 

실험들과도 전혀 모순되지 않았다. 근대 철학자인 칸

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공간과 시간을 인간 인식의 

범주로 파악하였지만 뉴턴이 제안한 공간의 성질은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장회익, 2003). 

뉴턴이 생각한 우주는 명료하다. 절대공간이라는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무한대의 빈 그릇에 여러 물

질들이 떠다니면서 스스로 변화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물질의 변화와 운동과정은 공

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공간도 물질에 대해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물질의 운동은 그것이 담

겨 있는 절대공간의 규칙(성질)에 기본적으로 규정된

다. 한편으로, 우주는 절대시간이 일 방향으로 관통하

며 절대시간은 완전한 규칙성과 일방향성을 가진다. 

물질은 절대시간의 흐름에 지배되며 절대시간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절대공간과 절대

시간도 완전히 독립적이다(Jammer, 1994; 장회익, 

2002). 

뉴턴의 이러한 우주론은 억측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던 당대의 우주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결

과를 가져왔다. 우주는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우주의 원리와 과학적 

실험 및 관측이 합치되었다. 뉴턴이, 우주라고 하면 

혼돈과 어둠을 연상하던 인류를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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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의 공간 개념과 인문사회 학문에의 함의

절대공간론으로부터 출발한 뉴턴의 우주관은 유클

리드 기하학의 분석과도 한 치의 오차가 없어서 건축, 

공학 등 기술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그것은 오늘

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과 

역학은 현대적인 기술과 공학 그리고 학술적 연구의 

사실상의 기초이다. 인공위성의 시계(시간)에 상대성

이론의 시간지연 효과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더구나 공간의 경우 어떤 공학

이나 우주 탐사에서도 절대공간을 대신하여 상대공

간(상대운동의 장으로서 공간 혹은 물체의 운동이나 

중력에 의해 휜 시공간연속체로서 공간)을 전제로 한 

사례가 없었다. 이는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생물학, 지질학, 기상학, 자연지리학 등 거의 모든 이

공계 학문에서 활용되는 공간 관념은 절대공간이며 

수학적으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의 전자기파 연구는 뉴턴 역

학에 의문을 던진바 맥스웰방정식은 빛의 속력이 c로

서 일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속력이 에너지 증

감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은 뉴턴역학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나아가 빛의 ‘상대속도’가 항

상 일정하게 관측된다는 마이컬슨·몰리실험 결과는 

뉴턴 역학의 근거를 위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뉴턴의 우주관도 함께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마흐가 뉴턴의 물통실험에 대해 우주의 물

질들이 물통의 물을 끌어당긴 것일 수도 있다는 새로

운 해석(마흐의 원리)을 제시했다. 마침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원리(상대운동 및 상대공

간)3)라는 가정을 제안하여 영원할 것 같던 뉴턴의 우

주관을 전복한 것이다.

오늘날 다수의 과학자들이나 과학에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현대 과학이 뉴턴의 우주관(특히 시공간관)

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4

차원적 시공간관이 뉴턴의 고전적 우주관을 대체하

였다는 것이다. 특히 토마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 혹

은 패러다임 혁명의 주요 사례로 이 사건이 주로 인용

되기 때문에 뉴턴의 근대적 우주관은 현대과학에서 

이미 폐기된 이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뉴턴의 절대공간론은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주여행이 빈번해지면서 우주공

간에서 회전하는 물통의 물은 원심력을 받는다는 사

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나아가 마흐나 전

기 아인슈타인의 기대와는 달리 우주에 물질이 존재

하지 않더라도 회전하는 물통의 물은 원심력을 갖는

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정설로 굳어졌다(Greene, 

2004). 

특히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르

면 물질의 존재와 관계없이 회전운동은 원심력을 만

들며 이때 회전운동은 공간(혹은 시공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현대 물리학자들은 우주공

간이 물리적 실체라는데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

주공간이 순수한 상대공간이라기 보다는 절대시공간

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Greene, 2004). 

게다가 현대 물리학의 양대 축인 양자역학이 ‘외적 절

대시간’ 개념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은 뉴턴의 절대시

간 개념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Podova, 2013). 이는 

뉴턴의 절대공간, 절대시간 개념이 현대과학에서 완

전히 부정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2) 라이프니츠, 마흐의 관계적 공간론

관계적 공간 개념은 우주상에 물질 만이 실제로 존

재하고 공간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빈 부분일 뿐이

라는 공간부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주상에서 물

리적 실체는 물질(과 에너지)에 한정되며 공간은 물

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

르는 것은 물질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허공이며 인간

이 물질들 사이의 빈 부분을 공간으로 지칭할 뿐이다. 

그런데 공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

질들은 거리와 방향 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물질들 간의 관계를 관계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뉴턴이 말하는 운동의 절대 기준

으로서 절대 좌표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운동은 

상대운동이 된다. 그런 점에서 관계적 공간을 상대공

간과 흡사하며 상대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 개념은 

관계적 공간과는 차별적이다.) 한편으로 라이프니츠

와 마흐에 의하면 시간 역시도 관계적 혹은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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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시간도 물질들이 일으키는 사건의 순서에 불과하

며 실재하지 않는 허구적 관념이다.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그 대척점에 위치한 절

대공간론 보다 훨씬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다. 일상적

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공간 혹은 허공이라는 개념

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고 비어 있다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 오랜 과거부터 사람들은 공간을 물리적 

실체라기보다 물질이 부재한 상태로 간주해왔는데, 

전통적으로 공간은 땅과 바다를 제외한 천상의 영역

과 동일시되어 왔다. 우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천

동설로서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

이다. 지상의 세계는 고체, 액체 등 물질로 가득 차 있

지만 천상의 세계는 물질이 거의 희박하거나 아예 존

재하지 않는 허공으로 간주되었고, 이 천상의 허공을 

공간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소광섭, 1992). 

공간이 물질의 빈 부분이라는 관념은 공간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도 오래된 전통을 가진다. 그리스 자

연철학자 중에서는 멜리소스가 이러한 견해를 대표

하며 논리적으로 정립했다(Jammer, 1994). 멜리소

스에 의하면 우주상에는 물질만이 실체로서 존재하

며 공간은 단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빈 영역을 의미 

한다. 

근대 과학이 확립되기 이전까지 유럽인들의 우주

관에 큰 영향을 미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은 장소

와 같으며 담체(containing body)에 붙어 있는 경계

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는 그의 스승인 플라톤이 절대

공간에 가까운 공간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면 

대조적인 것이다(Jammer, 1994). 오랫동안 유럽의 

지식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의 모든 견해를 진

리처럼 수용하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 공간부재론에 기반을 두고 관계적 

공간론을 제기한 철학자가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

는 물체를 기초로 운동을 정의함으로써 관계론적 운

동 개념을 제시한바, 관계론은 공간 또는 위치의 의

미를 어떤 물체가 놓인 위치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

으며 공간에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

는 물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양경은, 2009). 이

에 대해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러한 공간부재론이 관

성운동을 설명할 수 없고 운동역학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절대공간론을 주창한 것이다(양경은, 

2009).

관계적 공간론을 지지한 자연철학자들이 적지 않

지만 그것을 과학적 언술로 체계화한 학자가 라이프

니츠이다.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동시대를 산 과학철

학자로서 뉴턴 추종자였던 클라크와 서신을 주고받

으며 공간과 시간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

다(박제철, 2011; 배선복, 2005). 라이프니츠는 물질

만이 우주상에 존재하며 공간과 시간은 물질들 간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간을 부정하

였을 뿐 아니라 시간의 존재도 동일한 관점에서 부정

하였다. 시간은 물질들이 일으키는 사건의 순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만년에 뉴턴의 절대공

간론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턴이 제시한 물

통실험 등에 승복한 것이다(Greene, 2004).

그리고 근대 인식론의 선구자이자 실증적 경험론

자인 데이비드 흄도 공간의 실재를 부정하고 물질의 

빈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흄은 경험론의 관점에서 공

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의 실재를 부

정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부재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뉴턴 이후의 근대 과학계에서 거의 수용

되지 않았으며 거의 잊혀져 있었다. 근대 물리학에서 

뉴턴의 역학과 시공간관은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너무나 타당하였고 거의 자명해 보였다. 그러나 전술

한 대로 맥스웰방정식과 마이컬슨·몰리실험 결과는 

뉴턴 역학 뿐 아니라 우주론의 근거를 뒤흔들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뉴턴 시공간관

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과학철학자인 E. 마흐가 라

이프니츠의 관계적 공간론의 부활을 시도하였다. 마

흐는 뉴턴의 물통실험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물통 

속의 물이 원심력을 받는 것은 절대공간의 작용이 아

닌 우주상의 총체적 중력의 작용(마흐의 원리)이라고 

주장하였다. 마흐의 이 같은 설명은 아인슈타인의 상

대성이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Einstein, 

1952). 아인슈타인이 마흐의 원리를 토대로 특수상대

성이론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

로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론은 라이프니츠나 마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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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공간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지리학계나 사회철학 분야의 일부 공간

연구자들은 관계적 공간 개념을 상대성이론의 공간 

인식과 동일시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마흐의 원리

를 수용하여 특수상대성이론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

만 아인슈타인은 후기에 이르러 마흐의 원리를 포기

하고 만 것이다. 만년의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세트로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공간의 개

념을 만들어냄으로써 마흐의 주장(관계적 공간론)을 

반박했다(Greene, 2004). 만년의 아인슈타인은 공간

과 시간이 실재라는 공간실재론을 수용하였다. 현대

과학은 공간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간을 물

리적 실체로 파악하고 있다(Greene, 2004). 관계적 

공간론은 현대 물리학에 의해 다시 부정된 것이다.

3)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공간관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 개념은 기본적으로 뉴턴의 

절대공간론을 부정하며 그것과 대립된 것이다. 상대

공간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개념

에는 3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상대공간의 첫 번째 의미는 우주공간에서 물질이 

서로 상대운동을 하며 공간은 그러한 상대운동의 장

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 발표

한 특수상대성이론의 핵심 가정인 특수 상대성원리

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당초에는 라이프니

츠와 마흐의 공간부재론, 관계적 공간론의 관점에 근

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점차 공간이 물

리적 실체라는데 동의함으로써 관계적 공간론과 결

별하였는데, 그럼에도 상대운동과 상대공간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주 공간이 실재하지만 절대 좌표

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공간 개념은 특

수·일반상대성이론의 방정식에 대한 상대론적 해석

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상대공간의 두 번째 의미는 물체의 운동이나 중력

에 의해 공간이 수축되거나 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절

대공간론의 항상적이고 불변하는 공간 개념을 부정

한다. 공간수축 개념은 로렌츠변환식(특수상대론의 

방정식)과 일반상대론 방정식의 길이수축 효과를 물

질의 수축을 넘어 공간의 수축으로 해석한 것이다. 

상대공간의 세 번째 의미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연

속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간과 시간을 독립적 현상

으로 파악하고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한 절대공간, 절

대시간 개념에 대립한다.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1

차원인데 그것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4차원 시공

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공간을 설명할 때, 이 3가지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흔히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

인슈타인이 제안하는 상대공간의 이 3가지 특성은 각

기 구분되는 것이며 심지어 다소 모순적인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상대운동의 장으로서 상대공간이 라이프

니츠와 마흐의 공간부재론(관계적 공간론)에 근거를 

두고 제안된 것이라면 공간수축 현상이나 4차원 시

공간연속체론은 공간의 실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시간 개념도 뉴턴의 절대시간 

개념에 대립하며 그것 역시 3가지 다른 의미가 혼합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뉴턴이 주장하는 절대시간의 존

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혹은 관계적 시

간 개념은 본래 라이프니츠와 마흐의 시공간 부재론

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시공간

의 존재를 인정한바 시간부재론은 시간실재론으로 

전환되었다. 다만 절대좌표계를 가진 절대공간을 부

정한 것과 같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절대시간은 부

정한다. 둘째는 시간이 물질의 운동이나 중력에 의해 

느려지는 현상이다. 물질의 운동 상태나 중력장에서

의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달리 흐르는 것이다. 즉, 시간

이 모든 사물에 대해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셋째는 시간이 공간과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

속적이라는 4차원 시공간연속체론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상대론적인 시공간관이 현대 

과학과 지식에 확산된 과정은 뉴턴의 근대적 우주관

을 전복한 혁명적 사건이자 근대과학을 넘어선 현대

과학의 이정표와도 같았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이론을 제출하면서 특수 상대성원리와 광

속불변 가정을 제시하였고 이후 중력에 의해 시공간

이 휘어진다고 주장하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내놓음으

로써 절대공간, 절대시간에 기초한 근대적 우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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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에서부터 뒤집은 것이다(Reidenbach, 1957).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2가지 가정과 특수·일

반상대성이론의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들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성이론의 가정(특수 상

대성원리와 광속불변)과 방정식들이 결합되어 물질

의 운동과 중력에 의해 왜곡되는 4차원 시공간연속체 

가설(해석)이 도출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아이디어와 연구 성과들은 

거의 대부분 20-30대 소장 학자시절에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이 청년기에 시공간 부재론자인 마흐(E. 

Mach)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

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한지 3년 후

인 1918년에 쓴 논문에서 일반상대성이론에 채용된 

세 가지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마흐의 원리였다고 밝혔

다(Padova, 2013). 1920년에 저술한 상대성이론 해

설서에서도 마흐의 견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Ein-

stein, 1920). 그런데 마흐의 공간부재론은 전술한바 

뉴턴과 대립했던 라이프니츠의 관계적 공간론을 부

활시킨 것이다.

마흐의 공간부재론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원

리 혹은 상대공간 개념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마흐가 

절대공간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우주의 모든 운동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했듯이 우주상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물질들만 존재한다면 물질들의 운동은 기본적

으로 상대적이 될 개연성이 높다. 19세기 말에 마흐

가 뉴턴의 역학이 한계에 이른 것을 목도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나아간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길이수축, 시

간지연, 질량증가와 같은 현상(로렌츠변환)이 뉴턴의 

절대공간, 절대시간 개념과 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

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인슈타인을 전기 아인슈타인이라고 

한다면 전기 아인슈타인은 마흐의 관점을 따라서 절

대공간과 절대시간이 부재한 우주를 생각하고 있었

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이고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임으로 궁극적으로 광의의 물

질만이 존재하게 된다. 공간은 물질들 간의 위치적 관

계를 나타내고, 시간은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기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은 물질들

의 운동과 힘이 작용하는 장으로서 우주이다. 이 우주

에서는 물질의 변화와 운동이 실체이고 물질들 간의 

관계가 본래적으로 상대적이다. 전기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은 한편으로는 시공간 부재론(관계적 시공간

론)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시공간

론을 제시한바 관계적 시공간관을 바탕으로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켰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점차 상대성이론이 공간의 

존재를 필요로 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뉴턴의 공

간실재론을 수용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

론이 마흐의 원리와 조화롭게 섞일 수 없음을 실감하

게 되었으며 만년에는 마흐의 원리를 포기하다시피 

했다(Greene, 2004). 아인슈타인은 ‘고전역학에 따

르면 그리고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공간(공간-시

간)은 물질이나 장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고 인정한다(Einstein, 1952). 만년의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시공간을 추상적 점들의 집합이며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Padova, 2013). 일반상대성이론과 관

련하여서는 ‘공간이 물질이나 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Einstein, 1952)고 말하는데, 이는 물질

과는 별개로서 공간과 시간의 존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실

체라는데 동의하였음에도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물질이 상대운동을 한다는 특수 상

대성원리에 대한 신념을 바꾸지도 않았다. 대신에 관

성계의 운동에 시공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간이 물질을 싣고 운동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

고 실재의 공간적 특성을 이루는 것은 4차원의 장이

며 장이 없는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Jammer, 1994).

후기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 개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

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출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적 공간 개

념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둘째, 우주의 시공간에

서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 상에서 운동하

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한다.4)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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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상대성원리에 의하면 운동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관성운동에서라면 상대성효과(시간지연, 길이수축, 

질량증가 등 로렌츠변환)가 실제로 어느 쪽에서 발생

할지 알 수 없다. 셋째, 물질의 중력과 운동 속도는 시

간의 흐름과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시간은 물질

의 중력과 속력에 의해 느려지며 공간은 운동하거나 

중력을 받는 방향으로 수축된다. 넷째, 상대공간론에 

근거를 둔 상대성이론에 있어서 시공간은 흔히 4차원

의 시공간연속체로 불린다. 여기서 4차원이라는 것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이 결합된 것으로서 공

간과 시간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속된 차원이자 통

합된 구성체임을 의미한다. 뉴턴은 물질이 시간을 따

라서 공간상에서 운동한다고 보았지만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 상에서 운동한다고 설명한

다. 다섯째,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물질-에너지 등가

성, 시간-공간 연속체에 그치지 않고 시공간과 물질

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된다. 공간과 시간은 상호 연속

적인 혼합물일 뿐 아니라, 시공간은 물질과 또한 상호

작용을 갖는다.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상대성 해석)에

서는 물질의 중력이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물질

의 운동은 다시 비틀린 시공간에 의해 규정된다. 이를 

흔히 ‘물질의 중력이 시공간의 그물을 휘게 하거나 비

틀며 물질과 빛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 운동한다’고 표

현한다(Carroll, 2012). 

이런 점에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물질의 중력

에 의해 항상 휘어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주공간은 

물질의 중력에 의해 (물질의 중력이 클 경우) 닫혀 있

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장회익, 2003).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우주관은 20세기 과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상대성이론의 방정식

(로렌츠변환식, 에너지·물질변환식, 그리고 일반 상

대성이론의 방정식)은 뉴턴의 중력방정식에 비견되

는 현대물리학의 거대한 진보이자 성취라고 할 수 있

다. 아인슈타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양자역학과 함께 

현대물리학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상대성이론을 정초

하고 확립하였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원

자력에너지 사용, 빅뱅이론, 블랙홀 연구 등을 가져왔

을 뿐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상대성이론이 현대물리학의 두 기둥 중 하나

가 된 것처럼 그의 우주모델도 현대 물리학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정상과학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

은 또한 철학, 정치사상 등 인문사회학문 분야에 심대

한 영향을 미쳤고, 문화나 건축 등 여타 분야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김제완 외, 2005).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는 달리, 아인

슈타인의 이러한 우주관(특히 상대적 시공간론)이 현

대 물리학의 정설로서 자리를 완전히 굳히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예컨대 일반상대성이론의 해석과 관련해

서는 4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

다.5) 그리고 쌍둥이역설이나 벨의 우주선 패러독스와 

같은 특수상대성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패러독스들

은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김재영, 2013). 

또, GPS 위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상대성이론

의 방정식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특수 상대성원리에 

대해 치명적인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수 상

대성원리에 의하면 GPS 위성의 시계와 지상의 시계 

간에 있어서 대칭성6)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렇지 않은 것이다(Sato, 2007; Buenker, 2014). 부엔

커에 의하면,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시간지연의 비

대칭 현상에 대해 물리학계에 상반된 두 관점이 있다

고 한다. 하나는 정통 상대론자들로서 이들은 자신들

의 권위를 토대로 이러한 실제 결과를 부정하거나 무

시한다. 이들은 상대성이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억누

르려 한다. 이에 대해 오늘날 상당수 과학자들 및 과

학철학자들은 상대공간 가설이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결점이 많은 이론이라고 결론짓고 있다(Buenker, 

2014)

현대 우주물리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숀 캐럴은 현

대 우주물리학의 상황을 정리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

을 맺고 있다. 상대성이론이 가진 매끈한 결정론적 관

점과 통계역학이 가진 지저분한 확률적 관점의 두 관

점에서 시공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 우

주에 관한 최상의 이론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미흡

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의 14개의 장에서 이 문

제들을 다루었지만 이 14개의 답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신빙성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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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 2012).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원리라는 가정

과 휘어진 4차원 시공간연속체설은, 상대성이론의 방

정식에 준하는 권위를 부여받고 있고 사실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

히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남아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현대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과 관련하여 내린 결론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

다. 인간이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공간은 뉴턴의 절

대공간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의 

방정식은 물체의 운동속력이 0이 되거나 중력이 미미

한 상태가 되면 뉴턴의 역학과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Greene, 2004). 말하자면 뉴턴 역학의 기반이 되는 

절대공간, 절대시간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현상을 이

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

는 지구 환경은 광속에 비해 매우 느린 운동을 하고 

있고 중력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어서 상대성 효과를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운동하는 관성계에 있어서 로렌츠변환(시

간지연, 길이수축, 질량증가 현상)은 관성계 내에서 

모든 물질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성

계 내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된

다. 그래서 상대성이론에서 관성계의 길이를 고유길

이, 관성계의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4) 시공간에 대한 양자역학의 관점

양자역학은 상대성이론과 함께 현대 자연과학에 

있어서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발전과 영향은 상대성이론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인데, 

상대성이론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의 개인적인 작

업에 의해 사실상 완성되었다면 양자역학은 대규모

의 물리학자 군단이 참여하여 이룩한 현대 물리학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성이론이 주로 

천문우주 분야에 적용되어 이 분야의 이해를 심화시

켰다면 양자역학은 현대 전자공학, 원자력공학, 화학

공학 등의 기초가 되었다. 말하자면 양자역학은 현대

과학의 핵심적 성과일 뿐 아니라 현대 공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를 탐구한다. 

19세기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물질의 궁극적 최소 단

위라고 생각했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원자 자체가 내

부 구조를 가지며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가 존재한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 중

간자로 구성된 원자핵과 원자핵의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가 존재하는 정도로 알려졌지만 점차 원자를 구

성하는 궁극의 물질이 체계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를 입자 혹은 소립자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멘델

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대응하는 입자의 표준모형이 

확립되었다. 그것은 수학에 기초한 이론적 근거를 가

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활용한 경

험적 검증 단계를 거쳐 왔다(Greene, 2004). 최근에

는 소위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입자가 발견됨으

로써 양자역학의 과학적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과학의 난제는 양자역학의 방정식이 

상대성이론의 그것과 상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아가 이들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상

이하다(Carroll, 2010). 예컨대 상대성이론은 시간이 

공간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질(혹은 계) 마다 상이

하게 흐른다고 설명하지만 양자역학은 시간이 모든 

물질들에 동일하게 흐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외적 

절대시간의 존재를 수용한다(Padova, 2013). 그것은 

뉴턴의 절대시간 개념과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아

인슈타인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나아가 양자역학의 공간 개념도 뉴턴의 3차원 공간 

개념과 일치하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상이하

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운동의 관점에서 상대공간을 

제안하고 시간과 공간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반

면, 양자역학은 사실상 그것을 부정한다. 양자역학은 

1차원의 절대시간과 3차원의 평평한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손원민, 2018).

양자역학이 시공간의 연속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외

적 절대시간 개념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대시간이 타당하다면 시공간 연속성은 존

립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텅 빈 

공간에 양자장(quantum field)이라는 일종의 장이 존

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Greene, 2004). 과거의 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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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이론과 비슷한 공간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양자역학은 질량을 가진 입자와 질량을 가지지 

않는 입자로 구분하는바, 전자(電子)와 같이 질량을 

가진 입자는 원자 내에 잡혀 있거나 원자 밖으로 튀어

나오더라도 그것의 속도가 광속(c)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질량을 가지지 않는 입자인 룩손(luxon)은 우

주공간을 광속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질량

을 가지지 않으면서 빛이나 중력을 매개하는 광자나 

중력자는 언제나 c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것은 양

자역학이 빛의 절대속력(광속불변)을 뒷받침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 이론 사이에는 다른 문제가 

남아 있다. 상대성이론의 광속불변이 빛의 상대속도

를 의미하는 반면 룩손의 운동속력은 상대속도라기

보다는 우주공간에 대한 절대속도를 시사하기 때문

이다.

더하여 양자역학은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4

가지로 요약하고 보손이라는 기본 입자들이 이 4가지 

힘을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예컨대 전자기력

은 광자가 매개하고 강력은 글루온이, 약력은 Z보손

과 W보손이 물질들 사이를 오가며 매개한다. 중력의 

경우에도 중력자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론이 주장하고 있는 시공간의 변형(왜곡)이 빛과 물

질의 운동과정에 작용한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약해

진다. (만약 중력자가 물질들 간의 인력을 매개한다

면 그것은 뉴턴의 중력모형으로 사실상 회귀하는 것

이다.) 즉, 양자역학이 들여다보는 미시의 세계는 물

질과 시간, 공간이 구분되며, 입자들이 원자 바깥으로 

나올 때도 그러한 관점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과학의 두 기둥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우주관이 기본적으로 다른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시세계가 아닌 인간의 경험세계에서는 

상대성이론의 시간 개념이 보다 타당하며 그것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Greene, 2004). 그

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인공위성의 

GPS 등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운동(특

수 상대성원리)에 토대를 둔 광속불변, 상대공간 개념

이나 시공간연속체 가설은 양자역학을 압도할 만큼 

완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5) 시공간에 대한 끈이론의 관점

끈이론(string theory)은 현대 과학의 최전선을 개

척하고 있다. 이 이론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

합하려는 시도들 중 최고의 성과를 거둔 현대 물리학

의 역작이다.7) 끈이론이 만물의 이론(theory of ev-

erything)이라고 불리는 것은 미시세계의 이론과 거

시세계의 이론을 통합할 뿐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공간, 시간, 힘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론이기 때

문이다(남순건, 2007).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꿈이었던 통일장 이론에 비

견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이 통일장 이론에 외롭게 도전하여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한 반면, 끈이론은 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과학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중력과 전자기력 등 2가지 힘을 통합하

려 하였는데, 강력과 약력이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또 

다른 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현대 끈이론은 

이 네 가지 힘을 모두 포섭하고 상대성이론과 양자역

학의 방정식을 융합하는 궁극의 이론에 도전하고 있

는 것이다(Carroll, 2010).

끈이론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60년대였다

(Greene, 1999). 양자역학의 소립자를 구성하는 더

욱 작은 물질 단위가 존재하며 그것이 진동하는 끈이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한 것이다. 사실, 기본 입자들 

간의 관계가 원자의 주기율표처럼 체계화될 수 있다

면 그것은 기본입자 역시 보다 작은 단위의 물질로 구

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끈이론은 소립자보

다 훨씬 작은 단위를 다루고 있어서 경험적 검증이 거

의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간의 이론적 

성취는 주목할 만하다(Greene, 2004).

특히 1995년에 기존의 초끈이론의 방정식들을 통

합한 M이론이 제출됨으로써 끈이론의 방정식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M이론에 의

하면 물질 및 에너지의 궁극적 단위는 진동하는 끈이

며, 끈이 입자를 구성하고 입자가 원자를 만들며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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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자와 물질세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진동하는 끈

이 시간의 원천이 되며 이와는 별도로 3차원의 공간

과 7차원의 여분의 차원이 존재한다(Greene, 1999). 

여기서 여분의 7차원은 수식으로 존재하며 그 실체를 

단정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차원이다. 결국 우주는 

끈 자체(물질과 에너지)를 제외한 총 11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간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끈이

론이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을 통합된 것으로 

보기보다 별개의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끈의 진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공간은 끈

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한다(Greene, 1999). 물

론 시간과 공간 사이에 상호 연계성이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인 것이다. 

그리고 뉴턴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간을 3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숨겨진 여분

의 7차원이 공간의 일부인지 또 다른 어떤 것인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3차원 공간과 완전히 

동일한 어떤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예컨대 빛이나 중

력이 공간상에서 확산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서 약화되는바, 이는 광자와 중력자가 3차원 공간에

서 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끈이론의 방정식은 중력을 매개하는 기

본입자인 중력자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그것은 중력

에 대한 양자역학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다. 전술한바 양자역학은 절대시간과 평평한 3차원 

공간을 전제로 하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시간 개념이나 

시공간 연속체 가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오늘날 현대 물리학계는 끈이론에 대해 높은 기대

를 가진 학자들과 그것은 수학적 성취(물리학적 허

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학자들로 양분되어 있다. 전자

의 경우 상대성이론의 방정식과 양자역학의 방정식

을 포섭한 이 오묘한 방정식이 실제 세계와 전혀 부합

하지 않는 가공의 어떤 것이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더

구나 이 방정식은 중력자의 존재를 찾아내서 입자의 

기본모형을 완성시켰다. 이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여

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것의 수학적, 이론적 통찰

력은 간단히 부정되기 어려운 것이다(Randall, 2006).

그런 점에서 끈이론이 제시하는 물질과 시간, 공

간 개념은, 그것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더라도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다. 즉, 공간은 기본적으로 물질, 시간

과 일정하게 구분되는 물리적 실체라는 것이다. 나아

가 끈이론은 상대성이론의 시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

을 수용하는바 인간의 살아가는 현상계에 있어서 공

간은 절대공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는 것이다.

3. 현대과학의 공간관이  

인문사회 학문에 주는 함의

1) 현대과학 공간인식의 종합

현대 자연과학의 공간 개념은 난해할 뿐 아니라 여

전히 혼란스러워 보인다. 특히 상대성이론에다 양자

역학과 끈이론이 더해지면서 공간에 대한 접근도 더

욱 복잡해지고 따라잡기 힘든 어떤 것이 되어가는 듯

한 인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대 자연과학의 공간에 대한 논의들이 오

리무중이거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끈이론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상당 정도로 공통점을 

가지며 종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이 바라보는 공간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종합의 가능

성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현대 자연과학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개념과 관련하여 현대 과학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상

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 끈이론이 공통적으로 견지

하고 있는 관점이다. 

전술한바, 아인슈타인은 특수·일반상대성을 발표

할 당시만 해도 공간의 실재를 부정하는 라이프니츠

와 마흐의 관점(관계적 공간론)을 지지하였지만 점

차 공간(시공간)이 물리적 실체라는데 동의하게 된다

(Greene, 2004). 그는 이후에도 공간(시공간)이 우주 

내에 고정된 절대 좌표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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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원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공간이 물리적 실

체로서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만년의 아인슈타인

은 일반상대성이론과 관련해서도 공간 및 시간의 존

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외적 절대시간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양자역학은 

공간의 존재도 인정한다(손원민, 2018).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이 공간 개념에 그다

지 천착하지 않았지만 외적 절대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며 실

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한 끈이론의 경우 

물질, 시간과 함께 3차원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 인식

한다. M이론은 여분의 7차원을 제안하는바 그것이 3

차원 공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는 불확실하

다. 다만 분명한 것은 3차원 공간이 1차원의 시간이

나 물질, 여분의 차원과 구별된다는 것이며 그들 간의 

연속성 문제와는 별개로 성질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

이다.

현대 과학의 주요 세 이론이 공간을 실재하는 물리

적 실체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현대과학이 공간의 실체성

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라이프니츠 등의 관계적 공간 

개념을 부정함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간론이 주장하

듯이 만약 공간이 실재하지 않고 물리적 실체가 아니

라면 그것이 독자적인 성질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 받아들인다면 물질

이나 시간과는 상이한 공간의 원리와 속성을 가질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의 원리와 속성이 우주

를 지배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와 지구환경을 규정하

거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관계적 공간과 상대공간은 개념적으로 차별

적이며 그 속성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와 

마흐의 관계적 공간 개념에 의하면 공간은 우주상에 

실재하지 않는 허구적 개념으로서 물리적 실체가 아

니다. 관계적 시간 역시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

다. 물질들의 운동에 있어서 절대적 좌표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공간과 공통점이 있지만 시

공간이 연속적이거나 물질에 의해 느려지거나 휘거

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특수·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할 당시 아인슈타인

은 관계적 공간(공간부재론) 개념 위에다 상대성이론

과 상대공간론을 정초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인슈타

인은 결국 자신의 상대성이론(방정식)이 공간의 실재

를 필요로 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공간실재론을 수용

한다. 즉 관계적 공간론과 결별하고 그것을 부정한 것

이다. 

후기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상대공간은 광의의 물

질과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물리적 실체로서 물질의 

중력과 운동에 의해 변형되는 한편으로 물질의 운동

을 규정한다. 상대공간은 상대시간과 연속적이며 4차

원의 연속체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현대과학이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을 부

정하고 대신에 상대공간 혹은 관계적 공간 개념으로 

대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계적 공간 개념은 상대공간 개념과 명확히 

차별적인 것으로서, 공간의 실재를 부정하는 관계적 

공간 개념은 이미 현대과학에 의해 부인된 상황이다. 

셋째, 흔히 알려져 있는 바와는 달리 아인슈타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상대공간론)이 현대과학계를 완전

히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상대성이

론의 방정식이 입증되어온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인데, 상대공간론의 토대로서 아인슈타인의 2가지 가

정(특수 상대성원리와 광속불변)과 시공간연속체 개

념은 여전히 가설로 남아있으며 반론과 이설들이 대

두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상대성이론과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상이한 해석들이 병존하고 있지만, 전술한

바 일반상대성이론의 방정식 해석과 관련하여 4가지 

이상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 상대성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양자역학과 충분히 상합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상대성이론과 달리 ‘외적 절대시간’을 전

제로 한다(Padova, 2013). 더하여 과학적 실재론자로 

불리는 일군의 물리학자들8)은 상대성이론이 상대공

간이 아니라 절대시공간을 지지한다고 보고 있다. 브

라이언 그린에 의하면 특수상대성이론이나 일반상대

성이론의 관점에서 뉴턴의 물통은 절대시공간을 기

준으로 회전하고 있다(Greene, 2004). 상대성이론의 

시공간이 상대적 시공간이 아니라 절대적 시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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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상대공간론의 기반이 되는 특수 상대성원리라

는 가정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후기 아인슈타인 자신이 공간

의 존재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우주관에 대한 확신을 

잃어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

의 시공간론에 대해 ‘그러한 관점이 이후 관측 및 실

험들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Einstein, 1952).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 뿐 

아니라 일반상대성이론조차 완전히 상대적인 이론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결점으로 

여겼다(Padova, 2013). 아인슈타인의 후계자(상대론

자)들도 상대성이론의 방정식과 특수 상대성원리 간

의 관계에 대해, 그런 상대적 이론이 궁극적으로 어

떤 형태일지에 대해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Padova, 

2013). 

말하자면, 상대성이론의 방정식은 수차에 검증되

었고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상대성이론의 2가지 

가정과 휘어진 시공간연속체 가설은 완전히 검증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간 검증된 사실은 상대성이론의 방정식들이며 이 

방정식들에 대한 가정과 해석으로서 특수 상대성원

리, 시공간의 연속성, 시공간의 왜곡이 아닐 수도 있

다. 공간과 시간이 함께 좌표계를 형성하는 것은 수학

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을 실제 세계에 적용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상적인 

생활세계 혹은 지구환경에서 경험되는 공간은 뉴턴

의 절대공간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

대성이론에서부터 끈이론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것 

이다. 

상대성이론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물질의 운동

속력이 광속에 비해 현저히 느리거나 중력이 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절대공간 및 뉴턴역학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더구나 시공간 상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다

고 하더라도 모든 사물이 한꺼번에 변화함으로 경험

세계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더구나 흥미롭게도 생

활세계에서 경험되는 공간은 뉴턴이 제시한 절대공

간의 성질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점은 양자역학과 끈이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를 분석하

고 있는바, 거기에서 일어나는 양자도약과 같은 특이 

현상은 양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원자와 분자의 세

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시간, 공간과 관

련하여 양자역학은 오히려 절대시간, 평평한 3차원 

공간과 같은 뉴턴의 우주관에 가까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 

끈이론의 경우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바, 끈이론가들의 공간관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끈이론은 3차

원의 공간 이외에 숨겨진 7차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숨겨진 7차원은 인간의 생활세계나 지구 환경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상적

인 지구 환경은 뉴턴의 시공간관과 일치하며 뉴턴의 

역학과 시공간 개념이 생물이나 지질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 거의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간사회, 생물이나 기상, 지질환경을 조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뉴턴역학과 절대공간, 절대시간은 정확하

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현대 공학에서도 상대성이론

은 인공위성의 GPS의 시간보정을 제외하면 거의 (아

마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소수의 물리학자와 우주공

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 및 공학자

들이 상대성이론을 잘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

이다. 

나아가 시간지연과 길이(공간)수축 현상 간에도 일

정한 차이가 있다. 공간의 경우에는 태양 주위 별빛

의 휨과 같은 극한의 실험결과를 제외하면 그것이 실

제로 변형(수축)되거나 절대공간으로서의 속성을 벗

어난 경험적 사례가 없다. 현대 우주공학이나 GPS 위

성조차도 공간의 수축이나 왜곡을 제품 개발이나 실

제 탐사에 적용한 경우가 없었다(Sato, 2007; Ashby, 

2003). 말하자면 절대공간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

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현대 과학의 공간인식을 종합한바, 그것

들은 공간의 실체를 완전히 규명한 결과로 볼 수는 없

지만, 인문사회 학문의 공간 논의에 매우 중요한 시사

점을 갖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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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시사점

현대 과학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앞에서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역 관련 학문을 비

롯한 인문사회 학문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달

리 말해서 인문사회 학문이 현대과학의 공간 개념과 

분석으로부터 얻는 이론적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절대공간, 절대시간과 사실상 일치하며 그런 점에서 

인문사회학자들은 상대성이론의 상대공간 개념에 더 

이상 얽매이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

려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을 토대로 공간 연구를 해도 

무방하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뉴턴의 고전적 역학이나 절대공간 개념이 아

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나 4차원 시공간연속체 개

념보다 본질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물

리학의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끈이론에 의하더라도 

지구상의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절대공간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

문이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 개념은 인간이 경

험하는 세계의 공간의 성질과 상합하지 않는다. 상대

공간이 3가지 의미를 중첩하고 있다면 세 측면에서 

모두 그러하다. 상대운동(혹은 특수 상대성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서 운동

의 상대성(대칭성)은 실제적이지 않다. 비행기나 우

주선의 운동을 나머지 우주 전체가 반대방향으로 운

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원리는 현대 우주공학에서 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인간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세계(생활세계)

는 3차원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며 4차원 시공간과 

같이 공간과 시간이 연속적인 상태에서 경험되는 경

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리학을 제외한?) 어

떤 자연과학이나 공학에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난다면 악몽

에서 이거나 정신병 상태일 뿐이다.

시간지연 효과나 길이수축 효과의 경우도 마찬가

지인데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은 

너무나 미미해서 고려할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자들이 시간의 흐름이 지역별로 

시기별로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현대 과학에 무

지한 탓만은 아니다. 사실 시간의 흐름이 적도와 북

극, 지표상의 고도 등에 따라서 극도로 미미하긴 하지

만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고 지구의 시기별로도 극미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가들에게 

전혀 고려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또한 

수십억 년의 시간과 지구적 규모의 분석을 하고 있는 

지질학자나 생물학자들에게도 고려사항이 아니다. 

지질학과 기상학, 생물학, 자연지리학에서 상대성 효

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논의하는 인문사회 학문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

는 일이다.9)

더구나 공간의 경우에는 순수학문 영역 뿐 아니라 

우주공학이나 GPS등 어떤 공학적 시도에서도 공간의 

수축이나 변형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Ashby, 2003). 

상대성이론에 의하더라도 공간의 휨(수축)은 극미한 

것이어서 향후에도 공간의 휨을 적용할만한 공학적 

장치가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연과학과 공학

적 기술에 고려되지 않는 상대공간 개념을 인간의 사

회와 관련된 공간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인문사회 학문이 공간과 인간사회를 연계하

는 과정에서 라이프니츠의 관계적 공간 개념을 극복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관계적 공간 개념

은 공간부재론을 토대로 하는바, 공간부재론은 현대 

물리학에 의해 사실상 극복되었으며 과학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현대 물리학은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관계적 공간 개념이 지리학 등 인문사회학

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이미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비판적 실재론을 지리학적으로 해석하

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A Sayer 등이 관계적 공간 개

념을 채택한 바, 과학적 토대가 결여된 이러한 접근은 

많은 이론적 오류와 혼돈을 야기했다고 할 것이다. 

Sayer(1984), Yeung(1997) 등 비판적 실재론자들

이 생산력, 계급간 관계 등을 사회의 기본적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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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공간을 그것의 개별화 과정에만 작용하는 지엽

적 요소로 간주한 것은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한

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공간이 물리적 실체가 

아님으로 물리적, 사회적 작용이나 규정력을 가지지 

못하며 각 사물의 개별화 과정에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M. Webber는 세계화 현상을 사회의 구조

적 변화로 파악하고 세계화에 대한 각 국가나 지역

의 반응을 공간적 개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박경, 

2004). 이는 비판적 실재론과 관계적 공간론에 근거

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화 자

체가 정보통신혁명과 같은 공간적 기전에 의해 일어

난 현상임을 간과한 것이다. 세계화가 공간적 원리를 

토대로 한 지리적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리상

의 발견이나 도시화, 교외화가 본질적으로 공간적 과

정, 지리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계적 공간이라는 잘못된 이론(논리)에 기초

하여 실제 현상을 짜 맞추어 해석하는 견강부회를 하

고 있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의 공간연구 성과에 의한

다면 공간은 물질과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이며 사회구조나 사회구성체 논의에서 공간을 배제

하는 접근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공간 자체가 물리적 실체로서 자연계와 인

간사회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

면 지리학과 인문사회 학문이 공간을 사회연구의 부

차적이고 지엽적 요소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적 요소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과학은 공간

이 물리적 실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

주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공간 

자체가 인간이 진화하고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장이

자 토대임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지리학 등 인문사회 학문은 공간을 사

회구성체의 기본적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바, 그

것은 실제로 우리의 공간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간상의 이동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공간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된다. 공간상

의 이동성 향상은 전래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으

며 현대에 있어서 도시화, 교외화, 세계화 현상의 핵

심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전

은 공간상의 이동 능력과 가능성을 극적으로 변화시

켰는데 공간이동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을 뿐 아

니라 공간이동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다양화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생산, 유통과 소비과정, 그리고 

권력의 작용과 사회적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또, 인간과 생명체들은 공간상에다 사물을 위치시

키고 구획을 설정하고 구조를 만들고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과 사물은 공간을 점유하며 그것을 활용

하여 삶을 영위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말하자면 

공간은 실제적인 생활세계의 구성요소이자 작용과정

이며 인위적 작용을 통해 재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시간은 공간과 성질이 전혀 상이한 바, 우리

가 시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점유하

거나 가공하거나 확장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10) 시간

이 아니라 공간이 삶의 터전이자 자산이며 전략적 상

호작용의 기반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좋은 입지의 

땅(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노동과 

투쟁을 해온 것이다. 

넷째,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간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이 경험

하는 공간이 절대공간의 속성과 일치한다면 절대공

간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르

네상스 과학자 가상디 등이 제기하고 뉴턴이 발전시

킨 절대공간의 성질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과 체계적

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 뉴턴은 공간을 물리적 실체로 규정하고, 

공간의 속성으로 무한성, 공동(空洞)성, 3차원성, 고

정성, 불변성, 영속성, 편평성, 등방성, 연속성, 동질

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간의 성질은 우리의 경

험세계와 상합하는바 그간의 사회과학적, 공학적 성

과들과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토지경제학을 비롯한 토지 관련 연구에서 

토지의 속성에 대한 분석은 그것이 뉴턴의 절대공간 

성질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속성

으로서 고정성, 불변성, 영속성, 관계성, 3차원성 등

이 지적되는 바 이는 토지의 물질적 특성이라기보다

는 공간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뉴턴이 제기한 이러한 절대공간의 성질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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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뿐 아니라 지리적 현상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산업입지론이나 여타 

입지분석에서 절대공간 개념을 전제로 해왔으며 도

시공간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지구환경과 그 

속에서 전개되어온 인간의 역사는 절대공간의 성질

이 관철되는 세계인 것이다. 

우주가 광의의 물질과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공간을 논구하는 학문에서 (절대)공간의 성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다. 나아가 그것은 공간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인간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그것의 작용 기전

을 이해하는 데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간 사회와 지구 생태계의 존재 기반으로

서 절대공간 개념을 수용하더라도 인간사회와 공간 

간의 관계가 충분히 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일부 사회공간 연구자들은 뉴턴의 절대공간 개

념은 공간분석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절대

공간 개념은 공간을 거리비용 수준으로 추상화 하거

나 환원시킨다고 비판한다(Crang and Thrift, 2000). 

실제로 공간분석 연구들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절대

공간 개념을 전제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공간 개념을 가진다고 해서 공간이 신

고전파 경제학의 거리비용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

다. 공간분석적 접근이 공간을 거리비용 측면으로 단

순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간분석적 접근의 한계이

지 절대공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것을 시간을 준거로 한 학문인 역사학에 적용해 

보자. 역사학은 그간 절대시간 개념을 전제로 하여 연

구를 해 왔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역사학이 계량주의적 

한계를 가지거나 시간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헤겔이나 마르

크스가 관계적 시간이나 상대적 시간 개념 위에서 역

사적 발전론을 주창한 것은 아니었다. 상대성이론이 

발표되기 전에 살았던 그들 역시 뉴턴의 절대공간, 절

대시간 개념을 학습했고 그것을 전제로 역사세계를 

논했던 것이다. (상대성이론이 등장한 이후 현대 역사

학도 마찬가지이다.) 

우주공간이 본질적으로 절대공간이든 상대공간이

든 간에 인간은 사실상 절대공간의 토대(규칙)에서 

진화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

서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

을 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한계를 가질 이유도 없다. 

말하자면 관계적 공간, 상대공간만이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를 포섭할 수 있고 절대공간 개념은 거리

와 경제적 비용 논리로 환원된다는 생각은 실제로 아

무 근거가 없는 선입견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공간에 

대한 연구가 절대공간 개념에 기초를 둔다고 하더라

고 그것의 이론적 가능성과 지평이 제한될 이유가 없

다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현대 과학의 공간 관련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를 토

대로 현대 과학의 공간 이해가 인문사회 학문에 제시

하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현대과학의 공간 인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

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끈

이론 등 3가지 현대 물리학 이론은 공간 개념과 관련

하여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는데 공통의 인식을 가지

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간부재론에 근거를 둔 

관계적 공간 개념을 부정한다. 또한, 이는 다른 중요

한 의미를 내포하는바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면 나름

의 고유한 원리와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공간의 성질은 지구환경과 인간사회를 규정할 

것이다.

둘째, 관계적 공간 개념과 상대공간 개념이 상이하

며 그것들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 아인슈

타인의 상대공간 개념은 관계적 공간 개념에 의존하

고 있었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공간의 실재를 인정

함으로써 상대공간 개념은 관계적 공간 개념과 완연

히 구별되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대과학계

의 공간 이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 개념으로 완

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상대성이론

의 방정식에 대한 해석이 4가지 이상으로 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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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있거니와, 상대성이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의 양대 축

을 이루는 양자역학은 ‘외적 절대시간과 3차원 공간’

을 전제로 한다. 더하여 끈이론가들을 중심으로 한 과

학적 실재론자들은 상대성이론의 방정식이 상대공간

이 아니라 절대시공간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넷째, 현대 과학의 공간 연구 결과는 공간이 인간의 

생활세계나 지구환경으로서 경험될 때 뉴턴의 절대

공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은 지구와 같

이 물체의 운동속력이 그다지 빠르지 않거나 중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뉴턴의 역학 및 시공간 개념과 

사실상 일치하게 된다. 양자역학이나 끈이론 역시, 지

구상의 생활세계에서 뉴턴 역학과 절대공간, 절대시

간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 및 사회현상을 설명하

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현대 과학에서 공간의 궁극적 실체는 여전히 밝혀

지지 못했지만 그것들이 인간이 경험하는 환경에서 

절대공간의 속성과 일치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과학의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지역 관련 학문을 

비롯한 인문사회 학문에 던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절대공간의 속성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상대

공간 개념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절대공

간을 인문사회 연구의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한 역사학이

나 공간적 토대에서 현상을 접근하는 지역 관련 학문

에 공통된 것이다. 

둘째, 인문사회 학문의 공간 관련 연구가 관계적 공

간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적 공간 개념

이 현대과학에 의해 부정되었다면 비판적 실재론 등 

관계적 공간론에 기초한 이론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셋째, 지리학과 인문사회 학문이 공간이 자연계와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연구

의 중심을 공간 자체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

간은 우주상의 물리적 실체이며 물질과 함께 우주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이다. 즉 공간은 생활세계의 장이

자 사회구성체의 주요 토대로서 인간사회를 직접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장소 (혹은 지역) 연구의 

경우 장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공간에 대한 과

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장

소 연구의 토대가 보다 견실해질 것이며 그것의 논리

성과 설득력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넷째, 인문사회 학문의 공간연구가 진전되지 못하

고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원인이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 절대공간의 성질에 대한 본

격적인 성찰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대공간

의 성질에 대한 뉴턴의 분석은 토지의 속성 연구와도 

완전히 일치하며 생활세계의 직관과 경험에 전혀 모

순되지 않는다. 절대공간이 지구 생태계와 인간사회

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면 (절대)공간의 성질에 대

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가 요구된다. 

다섯째, 절대공간 개념을 전제하더라도 인문사회 

학문의 공간연구가 거리비용 분석으로 환원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학이 절대시간에 기반을 

두고 역사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서 계량주의나 비용

이론에 매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구상의 

자연환경과 함께 인간이 실제로 살아온 환경으로서 

절대공간을 전제로 한 연구가 역사적, 이념적, 방법론

적 한계를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 관련 학문을 비롯한 인

문사회학자들이 인간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관계적 공간이나 상대공간 개념에 얽매일 필

요가 없으며, 오히려 뉴턴의 절대공간과 그것의 속성

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간이 자연계나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본질

적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간상의 관계 변화가 

사회구성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지적

한다. 공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적 이해는 지역 관련 

학문 뿐 아니라 인문사회 학문의 기반을 강화하고 학

문의 효용성과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

1) D. Harvey(2005)는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학적 공간 개념

으로서 뉴턴의 절대공간,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 라이프

니츠의 관계적 공간을 지리적 공간 연구에 도입하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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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의 공간 개념과 인문사회 학문에의 함의

한다. 그러나 그가 물리학적 공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학적 개념을 사회적 혹은 지리적 

개념으로 곧바로 전환한 것은 무리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자연생태계를 유추하여 도시환경과 도시의 변화과

정을 설명하려던 인문(도시)생태학의 한계에 비견될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Harvey가 물리학의 절대

공간, 상대공간, 관계적 공간에 대해 부정확한 개념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

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공간과 라이프니츠의 관계적 공

간은 그렇듯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회현상

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라이프니츠의 관계적 공

간이란 우주에는 공간(과 시간)이 실재하지 않고 물질들 간

의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초기의 아인슈타인은 마

흐를 통해 라이프니츠의 공간 개념을 수용하였고 자신의 

상대공간 개념을 정립했지만 말년에는 뉴턴의 공간실재론

으로 견해를 바꾼 바 있다.

2) 과학철학 분야의 몇몇 학술지들은 상대성이론을 반박하는 

논문은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하

고 있다.

3) 이열(2009)은 갈릴레이의 운동역학에 관한 상대성원리와 

구별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를 ‘특수 상대성원

리’라고 규정한 바, 본 논문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

리를 ‘특수 상대성원리’로 지칭한다. 특수 상대성원리에 관

한 아인슈타인의 설명이 다소 모호해서 흔히 갈릴레이의 

상대성원리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향이 있

지만,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의 상대성원리와 자신의 상

대성원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갈릴레이의 상대성원리

를 ‘고전적 상대성원리’ 혹은 ‘제한된 의미의 상대성원리’라

고 규정한 바 있다(Einstein, 1920). 고전적 상대성원리가 

물질들 간의 겉보기 운동을 의미한다면 특수 상대성원리는 

우주공간 자체를 절대 기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대공간으

로 파악하고 모든 물질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상대운동이라

는 개념이다. 

4)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우주 공간이 우주상수(Cosmologi-

cal constant)라 불리는 균일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가

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에테르이론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5) 오늘날 일반상대성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에 대해서는 기본

적으로 네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있다(김재영, 2015; Car-

roll, 2010). 첫째, 시공간과 중력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하는 한편으로 물질이 중력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적 요

소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광의의 물질(물질, 에너지)과 

시공간을 우주를 구성하는 2개의 기본 요소라고 파악하는 

이원론적 해석이다. 휠러는 “물질이 시공간의 곡률을 결정

하고 시공간이 물질의 운동을 결정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arroll, 2010). 우주는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얽혀서 상

호작용하는 구성체라는 것이다. 상대성 방정식에 대한 아

인슈타인의 해석은 이 관점에 근접한다. 아인슈타인은 중

력장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물질

(에너지)이 시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는바, 이전에는 우주에

서 물질이 사라져도 공간과 시간은 여전히 남을 거라고 믿

었지만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간

과 시간도 사라진다(Einstein, 1920). 그런데 시공간과 중

력장이 일치함으로 물질의 운동도 시공간에 규정된다. 

 둘째, 이 방정식의 좌변이 시공간 구조를 나타내는바 그

것은 아무런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물질과 에

너지의 작용을 의미하는 우변만이 유의미한 물리적 변수

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력장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고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낼 뿐이다(김재영, 

2015). 상대성이론의 방정식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동역학

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하비 브라운, 로버트 디사, 양경은 

등은 상대성이론을 시공간 문제로 간주하는 주류에 대항하

여 로런츠변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임을 강조한

다(Yang, 2012; 김재영, 2013). 말하자면 이들은 로런츠변

환이 물질 자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본다. 나아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중력자와 같은 입자가 물질과 에너지를 직접

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상대론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파악한

다.

 셋째, 물질과 중력장이 별개가 아니며 동일한 실체라는 관

점이다. 물질은 시공간의 곡률이 발현된 것으로서 파생적

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중력장은 시공간 자체의 

곡률이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기하학으로 대체된

다. 시공간을 근본에 두는 이 해석은 동역학적 관점에 대칭

되는 것으로서, 슈뢰딩거, 에딩턴, 보렐, 메이에르송 등의 

지지를 받았다(김재영, 2015).

 넷째, 중력장 방정식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류하자는 관점이다. 즉, 중력장 방정식이 우주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방정식이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여전히 불가능함으로 일정 기간 의미 해석

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끈이론가들은 중력장 방

정식과 양자역학의 방정식 등을 통합하여 궁극의 만물이론

을 모색하고 있는바,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보류하

면서 아직까지는 ‘해석보다 계산(Shut up and Calculate!)’

을 할 때라고 말한다. 여기서 계산은 우주 물리현상에 적용

되는 유의미한 방정식을 찾아내는 작업을 말한다. 말하자

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일반상대성이론의 방정식은 그 해

석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석과정 중에 있는 것이

다. 한 동안 아인슈타인의 해석이 압도했고 현재도 유력하

지만, 점점 더 새로운 관점들이 대두하고 있고 아인슈타인

의 해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은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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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상대성이론에서 대칭성이란 관성계 간의 상대적 효과로서 

어떤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를 보면 다른 관성계의 시간

지연, 길이수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 관성계

에서 보면 이쪽 관성계의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가 수축되

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

에서는 이러한 대칭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디에서 보나 

지구의 시계만 지연된다. 그런데 상대성이론이 이러한 대

칭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핵심 가정 중 하나인 

특수 상대성원리에 기인한다. 특수 상대성원리는 우주상의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우주공간에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7) 9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 중에는 끈이

론 이외에 루프양자중력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지

지자는 끈이론에 비해 소수이며 이론적 완성도도 낮은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루프양자중력이론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은 입자들의 집합이며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로운 시공

간 개념이 도출된다. 여기서 시공간은 불연속적이고 순서

가 바뀔 수도 있다.

8)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현대 물리학을 선도하고 있는 끈이

론가들을 주로 지칭한다.

9) 예컨대 파일로트가 평생 동안 초음속여객기를 타고 다니

더라도 자신의 시계를 0.0001초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

리고 고층빌딩에 사는 사람과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은 시

간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만 사실상 무시할만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지연 효과가 개인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경

제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시간지연 효과를 

중심으로 볼 때 지구상의 상대성효과보다는 지구 상공에서 

불타버린 모래알만한 운석의 영향이나 화성에 충돌한 돌덩

어리가 지구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지

구 상공에서 불타거나 스쳐지나간 작은 알갱이나 화성에 

떨어진 돌덩어리가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역사에 미친 영

향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전혀 의미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0)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음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흐름을 토대로 인간사회를 연구하는 역사학이 (절

대)시간의 개념이나 성질에 대해 분석하지 않는데 대해 공

간 관련 학문이 공간 자체의 분석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먼저, 시간의 성질을 간단히 고찰해보자. 

시간은 생활세계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 일 방향

적이고 균일한(엄밀하게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균일한) 속도로 진행된다. 누구도 그것의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권력이나 재력

도 혹은 수소폭탄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도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일방적이고 비

가역적이며 변화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된다. 더구나 우리

는 시간에다 그 어떤 것도 구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시

간을 활용하는 것도 자신이나 타인 혹은 도구를 시간에 대

응시키는 것이지 시간 자체를 가공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물리적 시간은 그 성질이 

너무나 단순, 명백하며 개입하거나 작용을 가할 수 있는 여

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인간사회와 연관하여 논

의하더라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시간 자체를 분석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자들이 절대

시간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별 다른 논의과정 없이 시간 개

념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은 시간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공간은 물질·에너지

와 함께 우주를 가시적, 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체이

다. 현대 물리학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

계에서 우주는 광의의 물질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에 있어서도, 공간은 

역동적인 생활세계의 구성요소이자 작용원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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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소멸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성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가능성이라는 파국에서 벗어나

기 위해 지역경제를 재활성화시켜 인구증가를 꾀하고, 로컬 경제권에서 지역재생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삶의 공

간으로 존속하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성군은 지역자

원인 자연환경, 산업, 문화, 관광, 스포츠를 이용해 각 읍·면에 맞는 스포츠에 의한 지역재생, 지역순환형 경제의 

진흥, 지역 만들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권형 사회,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순환형 경제구조의 틀에서 광역중심도시나 인접 지방중핵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제사회적 상

호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분권형 사회와 다극 분산형의 사회시스템에서 유기적 집적체를 만들어 지역상품을 글

로컬라이제이션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마늘 의성’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장소마케팅이 활성화되어 

소멸가능성의 지역이 회복되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과소지역, 지방소멸, 한계취락, 지방재활성화, 지역재생, 의성군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lution for Uiseong-gun (county)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population growth. Uiseong-gun is the most likely county in Korea to fail to survive as an 
administrative division. The study was performed through field survey and literature reviews, resulting in 
the following suggestions: The success of regeneration of Uiseong-gun depends on finding solutions that are 
suitable for each town and village. Analyses on characters of each region should consider crucial factors such 
as natural environment, industry, culture, tourism and sports.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can be 
achieved by local regeneration of sports, by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irculation and by regional activies. 
However, to sustai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localization of regional goods is essential through 
organismic socio-economic interactions and networks with metropolitan cities and local core cities in neigh-
boring regions. By doing so, the image of Uiseong as a garlic farming county will be sustained, and its place 
marketing will be activated, saving the region from extinction.

Key Words : depopulated regions, regional extinction, marginal settlements, local revitalization, local regen-
eration, Uise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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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국가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농촌지역의 

약 64%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한다. 또 미국 중앙정

보국(CIA)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는 

2017년 한국 합계출산율을 1.26명으로 추정하면서 

분석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라고 기술되

어 있다. 또 생산연령층이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

를 추월했다. 이렇게 출생률 저하로 인구는 미증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대도시권의 도시

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다른 시·군은 인구감소가 나

타나는 지역이 많다. 

한편 고령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해 2000년에 9.3%

로 노령화 사회(elderly society)에 접어들었고 2017

년에는 13.8%로 곧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

이다. 이렇게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율의 증가는 전국 

시·군·구가 취락의 고령화 → 한계취락 → 소멸취락

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출

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

는 한국은 그만큼 인구소멸도 빨라 세계에서 최초로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Coleman, 

2006).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소멸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성군을 대상으로 지방소

멸 가능성이라는 파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경제

를 재활성화시켜 인구증가를 꾀하고, 로컬 경제권에

서 지역재생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존

속시키는 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의성군 이외의 소멸가능한 

시·군에서도 지역재생의 방안을 강구해 공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그 의의를 찾는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과 대상지역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과소의 

정도를 측정하고, 인구동태 및 노년인구비로 한계취

락을 파악하며, 20~39세 여성인구가 반으로 줄어드

는 소멸가능연수와 이들 여성인구와 노년인구에 의

해 소멸위험지수를 측정해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의성군의 군정백서에서 지역재활성화에 대한 내

용을 추출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역재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

청의 각종 통계자료와 『의성군통계연보』 및 행정자

료들이다. 

의성군은 경북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2015년 인구

는 55,236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가 75.4%로 농·

어업에 62.4%가 종사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사회간

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32.8%가 참여했다. 2015

년 의성군의 미경작지는 199ha로 금성면의 미경작지 

구성비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춘산면(3.1%), 

신평면(2.4%), 안평면(2.2%), 의성읍·단촌면(각각 

2.0%)의 순이었다(표 1). 또 빈집수는 2010년이 69

호, 2015년는 94호였다. 그리고 폐교수는 1994년 비

안면 산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9개의 초

등학교가, 2000년대에 초·중학교 각각 2개교와 비안

고등학교가, 2010년대에는 초·중학교 각각 4개교로 

그동안 모두 22개교가 폐교되었는데, 2016년 3월 경

북중부중학교1)가 옛 비안중·고등학교의 부지에서 개

교했다.

2005년에 의성군의 출생아수는 329명으로 조출

생률이 0.51%였으나 2015년에는 출생아수가 249명

으로 조출생률이 0.45%로 감소했다. 그리고 2005년 

20~39세 여성인구 3,285명 중 유배우자수는 2,151

명으로 유배우율은 65.5%였고 미혼자수가 1,027명

(미혼율 31.3%)이였으나, 2015년에는 20~39세 여

성인구 3,378명 중 유배우자수는 1,185명(유배우율 

35.1%)이었고, 미혼자수가 1,499명(미혼율 44.4%)

으로 유배우율은 매우 낮아진 반면 미혼율은 매우 높

아졌다. 한편 고령화는 2015년 전국 229개 시·군·

구 중에서 초고령사회에 속하는 시·군·구가 86개인

데, 이 가운데 의성군은 2위였다2). 또 2017년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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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가 발표한 전국 기초자자체 중 소멸위험지수는 

경북 의성군이 0.1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남 고흥군

(0.16), 경북 군위군(0.17), 경남 남해·합천군(0.18)의 

순이었다. 그리고 의성군 신평면은 노년인구의 증가

와 생산연령인구 및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과소화가 

진행되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초소자녀화사회(유·

소년인구가 15명 이하)(中藤, 2016, 122)로서 유·소

년인구가 13명(2015년)이었다. 

중위연령은 평균연령보다 연령특성을 파악하는데 

정확한데, 2015년 의성군의 중위연령은 59.2세로 전

국 중위연령 41.2세보다 매우 높아 노령인구형3)에 

속한다. 이를 읍·면별로 보면 신평면이 68.5세로 가

장 높았고 이어서 안사면(67.3세)의 순으로 의성읍이 

51.0세로 가장 젊었다(표 1). 의성군의 고령화 수준은 

노령화 사회를 지나 1996년에 고령사회, 1999년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06년에 ‘극고령

사회(extreme-aged society)’, 2015년에는 ‘초극고

령사회(super extreme-aged society)’4)가 된 면도 

나타났다.

의성군은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 상주시 어느 도시

권에도 속하지 않는 비도시권(임석회, 2018, 24)으로, 

1개 읍, 17개 면, 400개 행정리, 182개 법정리, 527개 

자연마을, 1,55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과소지역의 한계취락과 지방소멸

1) 과소와 과소지역

과소란 정책적인 개념과 학술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술적인 개념에서는 인구감소로 생산이

나 생활의 기초적 단위로서 취락의 기능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과소는 인구론

적 과소와 지역론적 과소로 나누어지고, 지역론적 과

소는 다시 사회적 과소와 경제적 과소로 구분할 수 있

다. 그러나 과소는 인구감소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또 사회경제적 현상인 이상 결코 어디까지를 지역론

적 과소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존재한다(中

藤, 2016, 114). 이러한 과소는 대도시 중심의 거점개

발로 시장경제에 잔존한 농촌사회가 종속적으로 포

섭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

용을 같이 하는 경제현상이라 정의지은 것이다. 그러

므로 과소의 본질은 농촌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

기조정 메커니즘의 기능을 다한 농촌사회에서 가치

관이나 규범의 자기 상실감(anomie) 현상이라는 지

적도 있다(金枓哲, 1998, 158; 奈良地域大會實行委

員會·吉田, 2017, 164). 이는 과소가 인구적인 원인

이라기보다는 촌락사회의 내외부에서 경제적·구조

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주체적인 측면에도 충분

한 주의를 기울려 과소지역을 다면적으로 파악해야 

표 1. 의성군의 읍·면별 미경작지율과 중위연령(2015년)

읍·면 경지면적(ha) 미경작지율(%) 중위연령 읍·면 경지면적(ha) 미경작지율(%) 중위연령

의성읍 893 2.0 51.0 구천면 1,141 0.5 62.8

단촌면 663 2.0 62.0 단밀면 932 0.2 62.2

점곡면 670 1.9 63.0 단북면 1,215 0.4 62.0

옥산면 737 0.8 61.6 안계면 1,112 1.1 55.6

사곡면 519 1.9 63.7 다인면 2,342 0.4 62.4

춘산면 577 3.1 59.2 신평면 294 2.4 68.5

가음면 472 0.8 62.0 안평면 726 2.2 63.9

금성면 1,116 3.5 62.4 안사면 810 0.4 67.3

봉양면 943 0.6 59.8 의성군 16,239 1.2 59.2

비안면 1,077 1.2 63.2 전국 1,309,787 1.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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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金枓哲, 1998, 158).

그리고 과소현상은 고도경제성장에 의해 인구가 

특정지역으로 대량유출된 것이 아니고, 지역산업이 

붕괴됨에 따라 그곳의 상대적 과잉인구가 전출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듯이 인구감소가 고축적 메커

니즘의 필연적 결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유출현

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인구

감소의 배경에 존재하는 생산과 생활의 붕괴과정을 

밝히지 않고서는 과소의 본질은 밝혀지지 않는다. 이

러한 과소를 자본의 고축적 결과로 생겨난 상대적 과

잉인구의 유출로 생산과 생활의 기초적 단위인 취락

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심화된 지역을 과소지역이라 한다

(中藤, 2016, 114-115). 

한편 과소란 인구감소로 인해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또 외부경제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도 매우 적고, 인구감소로 연령구성의 노령화가 급

속히 진전되어 종래의 생활패턴이 붕괴된 지역에서 

과소문제가 발생한다(中藤, 2016, 113). 宮口(2015)

는 이러한 과소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

서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과소지역을 만

들어간다는 점을 인간론적 가치로 보고 외부인재와

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스템 그 자

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 구조도 변하지 않는다는 상황

에서 제시된 시스템 과소에 대해, 오늘날 지방재활성

화(local revitalization)의 논의에서 시스템의 전환은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방재활성화가 진

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가

지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첫째,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지방의 자주성·주체성·자조노력

이 기대되는 점, 둘째 공동체주의적 지역운영, 즉 신

자유주의의 경쟁 속에서 적당한 경제적 안정을 얻

기 위한 처방전이다. 셋째, 광역제휴 네트워크로 이

것은 메소(meso) 수준의 지자체를 네트워크로 연결

해 협동의 범위를 넓혀 상호보완적인 자원조달을 행

하는 것이다(奈良地域大會實行委員會·吉田, 2017, 

166). 

2) 한계취락과 지방소멸

과소지역에서 소자녀·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기

능이 유지될 수 없는 취락이 나타나는데, 이에 관해 

1991년 농촌사회학자 大野 晃는 과소화로 65세 이

상의 노년인구가 그 지역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해 독

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관혼상제 등 사회적 공동생

활 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취락을 한계취락(marginal 

settlements)5)이라고 명명했다. 또 한계취락이란 현

재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계승해야 할 인구

에 대해 장래를 전망할 수 없는 취락으로 고령화보다

도 소자녀를 문제로 삼고 있지만 양자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中藤, 2016, 5; 122). 이러한 취락에는 

구매도 곤란해 이른바 구매난민(food desert)도 증

가하고, 발병해도 근처에 의사가 없어 의료문제도 발

생하기도 한다. 또 빈집이 증가하고, 나아가 넓은 범

위에 걸쳐 경작방기지6)가 증가한다(中藤, 2016, 22).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오로지 고령화율에만 관심

을 갖고 한계취락의 대책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는 경

향도 다소 보인다. 大野 晃의 의도를 넘어 혼자 걷기 

시작한 ‘사회화된 한계취락’론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

서 이 용어가 과소 농·산촌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

를 주어 주민의 삶에 의욕을 잃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林, 2015, 321). 

한편 한국에서 한계취락에 관한 연구로 조영재 외

(2013)는 충남 금산군 한계마을의 생성원인과 그 판

단기준을 인구 50명으로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지

적했다. 또 박경철(2014)은 한계마을을 결정짓는 요

인이 고령화보다는 인구규모, 전업농가, 마을공동체

의 불충분한 조직이나 활동의 미비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최남희(2016)는 읍·면의 한계고령화의 인과·

순환적 구조분석과 인구소멸 임계점에 대한 시뮬레

이션을 행했다. 한편 지리학분야에서 정원기·안영진

(2016)은 전남 고흥군을 사례로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 고소득작물이 적은 전답을 경영하고, 농

지의 임대비율이 높으며, 공동체조직의 활동이 저조

하고, 마을의 소멸에 대해 대응은 하지만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 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경희 외(2014)는 위

와 달리 일본 ‘한계취락’의 활성화 유형을 네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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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했다. 즉, 중심취락 기능을 강화해 주변취락에 파

급효과를 미치는 유형, 도시와의 교류 및 다양한 체험

관광산업을 이용한 마케팅 유형, 취락의 조직정비 및 

재편을 한 유형, 지자체 조례제정·지원 유형 등으로 

파악했다. 

한편 지방소멸에 관한 연구로 增田 編(2014)은 일

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과소화되어 2010~ 

2040년 사이에 20~30대 여성이 5할 이상 감소할 도

시가 전국에 896개나 나타나 이들이 소멸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523개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해 충격

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金子 勇는 지

방소멸론을 단일 혹은 극히 소수의 지표만으로 일본 

사회·경제 전체의 미래상으로 그려낸다는 것이 어

렵다고 지적했다(中澤, 2016, 288). 또 須山(2015)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주자가 없어진 無人化 섬

에 주목하고, 무인화는 과소의 종착점이 아니고 행정

기관의 권장으로 대부분 집단낙도가 되었다고 하며, 

과소화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취락이 소멸된다는 도

식인 과소화 언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이와 같

이 소멸이라는 선풍적인 용어나 표기는 자극적이기

에 지금까지 낙관적·방관적이었던 농·산촌 주민이

나 관계자에게 이러한 문제가 자기자신과 거주지 지

자체나 취락에 금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러

한 용어는 사용하는 측의 의도를 넘어 독자적이거나 

확대해석할 가능성도 높다. 그것은 과소에 허덕이는 

농·산촌이나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인식되는 지역

에 추격당하는 것과도 관련된다(林, 2015, 321). 이러

한 일본의 지방소멸론에 대해 일본지리공간학회에서 

발간한 『地理空間』에 소멸자치론을 비판한 지리학

적 반론은 藤永(2015), 植村(2015), 林(2015)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5년 日本地理科學學會에서 

‘지방권의 미래를 생각함. -차세대 사회를 구하기-’, 

2016년 日本地理學會에서 ‘지금 새로운 농산촌의 가

치를 생각한다.’ 등의 심포지엄도 개최되었다(中澤, 

2016, 300). 

먼저 藤永(2015)는 사가(佐賀)현 척량산록의 취락

을 사례로 인구감소와 담당자가 부족한 중산간지역

에서 고령자 농업의 존재실태와 그 의의를 검토한 결

과 1990년대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쪽파생산이 성했다

고 하였다. 그 후 쪽파재배는 비닐하우스를 재이용해 

경량채소를 중심으로 한 다품종소량 재배로 전환되

고, 나아가 근년에는 벼 재배로 회귀하거나 노동력부

담이 적은 곶감이 생산된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

경에는 고령화에 의한 한정된 노동력과 자원을 전제

로 어디까지나 가구유지를 최소한의 주목적으로 농

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나아가 농

작업의 수·위탁이나 토지의 대여임대·매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취락 내에서 거의 완벽한 地緣

的 관계에 의거한 비경제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지역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데 주민의 의식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植村(2015)는 增田 編(2014)에서 지적

한 소멸가능성 지자체 중의 하나로 도쿄 도심에서 남

쪽으로 약 130㎞ 떨어진 낙도 도시마(利島, 인구 300

명)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이 섬이 일본 제일의 동백

기름 생산지로 동백나무열매라는 지역자원으로 고령

자가 연금과 소득을 얻는데, 농촌취락의 고령자를 지

방중핵도시로 단지 이주시키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

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농촌도 고령자들이 농업소득

을 얻는 기회를 지역 내에서 창출해 가는 것이 금후

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林(2015)는 기후(岐

阜)현 구조(郡上)시 와라(和良)읍의 지역 만들기7) 활

동은 취락유지를 위한 것인지 주민 스스로에게 묻고, 

농촌을 포함한 문제는 농지와 삼림지의 상속, 주택유

지 등 최종적으로 개개의 가족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주민에게 재확인하고, 전출자와의 네

트워크를 강화해 지역내외에서 지역 만들기를 진전

시키는 수법이 지금까지의 관광진흥이나 인구증가를 

겨냥한 농촌진흥책과 조합됨으로써 취락의 존속에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일조했다고 하

였다. 

이상에서 지방소멸론에 대한 세 가지 비판은 첫째, 

그 논거가 되는 20~39세 여성인구만으로 인구를 추

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둘째, 2010년까지의 연

구동향을 보면 2010년 이후에 현재화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I턴하는 현상에서 비판을 했다. 셋째, 지방

중핵도시의 ‘선택과 집중’을 독촉하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선택의 존재가 추구될 수 있는 풍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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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구상한다는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했다(多摩

川源流地域大會實行委員會, 2015, 122). 그리고 인

구추계의 기준연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그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론에

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교류의 장에서 시작될 새로운 

가치창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 농·산촌

이 외부와 어떻게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 농·산촌의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가능성이 존재

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것이 경제지리학연

구에서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년 이러한 과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 지방재활성화론, 지방소멸론 등 지방권의 장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나 소

자녀·고령화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지방권의 장래는 자연, 문화, 사회 등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틀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의 많은 문제는 지방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인

식도 중요하다. 소자녀·고령화, 지식경제화, 고용형

태의 변화,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변화 등 어느 것이

든 전환기에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에서 지방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특정문제만을 드러

내어 위기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지

역을 중층적으로 파악하는 지리학의 입장에서 수도

와 지방의 대립 도식을 넘는 적극적인 발언이 요구되

고 있다. 나아가 전환기에 경제의 존재 이상으로 닥

아 오는 사회(next society)의 현실을 묻는 자세도 중

요하다. 그래서 도시, 농촌, 지역경제 등의 구조적 측

면을 포함한 다음 사회의 재활성화 열쇠가 되는 각 주

체(젊은이, 여성, 고령자, 이주자, 고등교육기관)에 초

점을 두고 지방권의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고 했다(地

理科學學會シンポジウム, 2016, 87-88). 그리고 중

산간지역에서 지역경제의 공동화나 취락의 소규모·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 고령자와 여성의 지역자원 활

용을 농림업 재생의 맹아로서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하

다는 연구(中條, 2017)도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의성군의 지역재활성화와 지역재생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자립과 매력을 창출하는 지역 만들기를 겨냥

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하에서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주민이 참가해 개성 있고 매력적인 지역경제

를 지속가능하게 존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려 한다. 

3. 과소도와 한계취락의 지역분포

1965년은 의성군의 인구가 210,045명으로 가장 

많았던 해인데 196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의 인구는 1965년의 26.3%에 지나지 않았다. 

1965~2015년 사이에 연 1.5%씩 인구가 감소했는데, 

-5.0% 이상 감소한 연도는 1970년(-7.7%), 1979년

(-6.2%), 1984년(-6.0%), 1988년(-6.9%), 1989년

(-5.3%), 1990년(-6.6%)으로 감소율이 아주 높았으

나 1991년에 4.4%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던 해

도 있었다. 한편 출생률은 1981년경부터 감소하기 시

작했다(그림 1). 이와 같이 인구가 감소함으로 나타나

는 인구론적 과소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농촌계

획학자 林 直樹는 첫째, 개개인의 생활에서 본 과소

도(통원, 구매의 측면), 둘째 주민의 공동 활동에서 본 

과소도[이웃돕기 정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셋째 귀속의식에서 본 과소도(정착률 및 U턴 율), 넷

째 재정에서 본 과소도, 다섯째 산업으로 농림업에

서 본 과소도를 제시했다(城戶, 2016, 319). 또 1970

년 일본의 과소 대책 긴급 촉진법에 의하면, 첫째 국

세인구조사에서 5년 동안 인구감소율이 10% 이상인 

그림 1. 의성군의 인구수와 인구증가율 및 조출생률 추이

(1961~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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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둘째 과거 3년 동안 평균 재정력 지수8)가 40%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과소지역이라 했다(한주성, 

2015, 154). 여기에서 자료구득이 가능한 지표로 의

성군의 과소도를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

구수에 의한 과소도 측정에서 [(해당연도 인구-기

준연도 인구)/기준연도 인구]×100을 산출해 -0.1% 

이하(增田 編, 2014)인 경우, 2000~2005년 사이

에 의성군의 18개 읍·면 중에서 과소지역은 없었으

나 2005~2010년 사이에는 9개 면이, 2010~2015년 

사이에는 5개 면이 과소지역으로, 사곡·다인·안사

면은 두 시기 모두 과소지역으로 나타났다(표 2). 또 

2005~2010년 사이에 인구가 -11.8%, 2010~2015

년 사이에는 -20.1%가 감소해 일본의 과소대책 긴급 

촉진법에 의해서도 의성군은 과소지역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생활에서 본 과소도를 생활권

인 통근·통학에서 분석해 보면, 2015년 의성군에서 

통근·통학인구는 33,781명으로 통근·통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군은 의성군내로 90.0%를 차지했고, 

의성군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대구시(42.4%), 안동시

(31.7%), 구미시(9.5%), 인접한 군위군(4.7%), 상주

시(3.1%)의 순으로 도시로의 통근·통학이 많았다. 

한편 의성군으로의 통근·통학을 보면, 의성군에서 

95.8%를 차지하고 의성군을 제외한 지역으로는 안동

시(32.6%), 인접한 군위군(18.9%), 구미시(14.1%), 

대구시(13.3%), 경산시(4.8%)의 순으로 과소지역인

데도 지역 내 완결성이 높은데, 이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의성군이 비도시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 안

동·구미시와 군위군과 같이 타 지역에서의 통근·통

학률이 높은 역통근통학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14.8%, 2016

년 13.2%, 2017년 14.8%로 일본의 과소대책 긴급 촉

진법에 의해서도 과소지역에 해당된다.

한편 과소현상의 원인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에서 

출생자수가 줄어들고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이동에서 전출자수가 전입자수보다 

많아 전출초과로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있다. 의성군

의 출생아수의 변화를 보면 1963년 10,168명이던 것

이 2015년에는 249명으로 크게 감소해, 1963년 조출

생률은 49.8‰이었으나 2015년에는 4.5‰로 매우 낮

아졌다. 그리고 2005~2015년 사이에 20~39세의 여

성인구는 감소추세이나 1인당 출생아수는 미증했고, 

가임여성의 일반출산율도 미미한 증가를 했다(그림 

2). 한편 사망자수는 1963년 2,320명이었으나 2015

년에는 860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출생아수보다 많

다. 

한편 2015년 의성군의 노년인구는 35.6%로 극고

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의성읍은 초고령사회, 신평면

과 안사면은 초극고령사회, 나머지 면들은 극고령사

회에 속한다(표 3). 노년인구의 연령층별 구조를 보면 

65~74세의 전기 노령층과 의료·간병의 요구가 많은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층으로 구분해 보면, 후기노령

층이 전기노령층보다 1.5% 더 높았으며, 남자의 경

우는 전기노령층이 후기노령층보다 13.6% 더 높았

으나, 여자의 경우는 후기노령층이 전기노령층보다 

5.0% 더 높아 단신 고령여성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다음으로 2015년 총인구에 대한 고령자수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계취락을 행정리별로 파악해 보

면, 다인면 용곡 3리가 83.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신평면 교안 4리(72.9%), 비안면 용천 2리(68.4%), 

신평면 용봉리(68.3%), 금성면 도경 4리(67.7%), 다

표 2. 인구수에 의한 과소지역 측정

시기 2005~2010년 2010~2015년

면명

단촌면, 점곡면, 사곡면,  

가음면, 구천면, 단북면,  

다인면, 안평면, 안사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

면, 신평면, 안사면

면수 9 5 그림 2. 의성군의 출생아수와 일반출산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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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 용곡 2리(66.7%), 안사면 월소 3리(65.6%), 송

호 2리(65.4%), 금성면 개일 2리(65.0%)의 순으로 의

성군 행정리의 21.3%가 한계취락에 해당된다. 이를 

면별로 보면 전형적인 산간농촌으로 안계생활권, 예

천~안동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안사면은 76.9%

가 한계취락으로 구성되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남북

으로 산맥이 뻗어 두 개의 큰 골짜기를 만들고 있는 

신평면(63.6%), 안계면(33.3%), 임야가 대부분인 안

평면(32.0%), 다인면(31.6%), 비안면(30.4%)의 순으

로 의성군 평균보다 높은 면은 7개이다(표 3, 그림 3). 

이들 한계취락은 취락의 성쇠과정에서 이제 쇠퇴기

를 지나 한계기와 소멸기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취락이란 주민의 생활, 행정 등의 면에서 기초적

인 지역단위로 고령화율이 50%이상으로 가구수 19

호 이하를 ‘소규모 고령화취락’(中藤, 2016, 122)이라 

하는데, 2015년 의성군의 400개리 중 4개 리(1.0%)

가 소규모 고령화취락이었다. 즉, 춘산면 빙계 3리

(16가구, 고령화율 61.5%), 금성면 명덕 3리(19가구, 

51.6%), 구천면 소호 4리(18가구, 61.3%), 안사면 중

하 2리(19가구, 63.0%)가 그것이다. ‘소규모 고령화

취락’의 인구수는 160명으로 의성군 인구수의 0.3%

에 해당되며, 가구당 인구수는 평균 2.2명이었다(표 

표 3. 의성군 읍·면별 고령화율 및 한계취락과 소규모 고령화취락(2015년)

읍·면 가구수 인구수
노년인구　 행정리

수

한계취락(리) 소규모 고령화취락(리)

고령자수 고령화율(%) 수 % 수 %

의성읍 6,518 14,274 3,312 23.2 31 1 3.2 - -

단촌면 1,091 2,242 844 37.6 15 2 13.3 - -

점곡면 938 1,784 775 43.4 19 3 15.8 - -

옥산면 984 1,971 762 38.7 17 1 5.9 - -

사곡면 870 1,625 721 44.4 20 2 10.0 - -

춘산면 787 1,607 588 36.6 20 2 10.0 1 5.0

가음면 781 1,499 601 40.1 18 4 22.2 - -

금성면 2,434 4,676 1,896 40.5 39 8 20.5 1 2.6

봉양면 1,985 4,057 1,378 34.0 26 1 3.8 - -

비안면 1,387 2,563 1,123 43.8 23 7 30.4 - -

구천면 997 1,928 800 41.5 24 4 16.7 1 4.2

단밀면 981 2,011 839 41.7 18 3 16.7 - -

단북면 1,003 2,001 824 41.2 19 2 10.5 - -

안계면 2,277 4,777 1,518 31.8 24 8 33.3 - -

다인면 2,132 4,235 1,759 41.5 38 12 31.6 - -

신평면 465 817 437 53.5 11 7 63.6 - -

안평면 1,223 2,281 1,024 44.9 25 8 32.0 - -

안사면 545 888 452 50.9 13 10 76.9 1 7.8

의성군 27,398 55,236 19,653 35.6 400 85 21.3 4 1.0

표 4. 의성군 노년인구의 연령층별 구조(2015년)

 연령층 남 여 계

65~69세 8.1 8.7 8.4

70~74세 7.9 9.9 8.9

계 16.0 18.6 17.3

75~79세 7.2 10.7 9.0

80~84세 4.3 7.8 6.1

85세 이상 2.1 5.1 3.7

계 13.6 23.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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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3). 그러나 의성군에서 고령화율이 70% 이상

이고 가구수가 9호 이하인 ‘위기적 취락’(中藤, 2016, 

121)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4. 의성군의 소멸가능성과 지역재생

1) 의성군의 소멸가능성

인구의 소멸가능성은 댐이나 도로건설 등으로 마

을이 없어지거나 취락의 고령화 → 한계취락 → 취락 

소멸지역의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이윽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소멸하게 된다. 지역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

는 현재 확고한 것이 없다. 인구재생산에 착안해 인구

의 재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출산가능연령인 여

성이 다음 세대의 여아를 어느 정도 출산하는가를 나

타내는 총재생산율, 나아가 출생한 여아의 사망률도 

고려한 순재생산율로 측정할 수가 있다. 또 여기에 인

구이동률을 감안한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자료제약 상 보다 간편한 지표로서 인구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20~39세 여성인구 그 자체로 살

펴보기로 한다. 이는 출생자수의 95%가 20~39세 사

이의 여성에 의해 출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39

세라는 젊은 여성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면 인구의 재

생산력은 낮아져 총인구가 감소하게 된다(日本創成

會議·人口減少問題檢討分科會, 2014, 23). 그리고 

젊은 여성의 유출은 지방권에서 단지 인구의 사회적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력의 유출도 의

미한다. 인구의 재생산이 곤란한 지자체는 소멸의 위

기에 처하며 소수의 대도시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사

회가 도래하게 된다(中澤, 2016, 287). 

여기에서 의성군의 20~39세 여성인구수가 1/2이 

되는 취락 소멸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인구성

장률은 일정기간에 일어난 일련의 변동이라기보다는 

계속 증가하는 연속과정이라고 볼 경우에 자연대수

를 적용하면 인구증가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 즉, 
P1

= ern

P0
에서 의성군의 2000~2015년 

사이의 20~39세 여성인구수는 2000년에 5,435

명, 2015년에 2,793명으로 0.5139=ern이 된다. rn =

-0.6657, r =
-0.6657

15
, 연평균증가율은 -0.04438

이 되어 자연대수에 의한 연평균 20~39세 여성인구

성장률은 -4.438%가 된다. 또 앞으로 인구가 이동하

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00~2015년 사이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에 의한 20~39세 여성인구가 반감하는 

기간으로 
P1 1

=
P0 2

(여기에서 P1은 2015년의 20~39세 

여성인구수, P0은 2000년의 20~39세 여성인구수)이 

되는데, 이를 산출하는 식은 ern=
1

2
, n =

ln(0.5)

r 가 된

다. 2000~2015년 사이에 의성군의 20~39세 여성인

구 연평균증가율이 -0.04438이면, 이 연평균 여성인

구증감율로 인구가 
1

2
 배되는 기간은 n = 

-0.69315

-0.04438
 로 

15.62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부

터 20~39세 여성인구수가 50%로 감소하는 각 읍·

면을 보면 신평면은 10.15년, 사곡면은 10.26년의 순

으로, 의성읍은 16.74년이 지나면 소멸가능성이 높은

데, 의성군의 18개 읍·면 중 11개면이 15년 후에 소

멸가능성이 짙다(표 5). 

다음으로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노년인구수
로 

1.0은 쇠퇴시작, 0.5~1.0은 쇠퇴위험, 0.2~0.5은 소

멸위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 의성군 한계취락과 소규모 고령화취락의  

지역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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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2016, 5-7; 송미령, 2017, 40). 2005년과 

2015년 의성군의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쇠퇴위험에

서 소멸고위험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읍·면별 보면, 

2005년에는 18개 읍·면이 쇠퇴위험이었으나 2015년

에는 소멸위험이 의성읍과 안계면뿐이고 나머지 면

은 소멸고위험에 속한다(표 5). 또한 인구 1만 명 미

만의 지역은 소규모 행정구역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멸가능성이 높은데(城戶, 2016, 316), 2015

년 의성군의 읍·면 중 의성읍을 제외하면 모두 1만 

명 미만으로 소멸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 의성군의 재활성화와 재생

지역정책의 전환이 주장·논의되는 가운데 지방재

활성화 정책이 등장했는데, 지방재활성화란 지방소

멸이라는 종국을 피하고 지역경제나 지역사회가 주

체가 아닌 국가수준에서의 인구, 경제, 사회의 지속가

능성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中澤, 2016, 290)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 및 경제정책이다. 그 특징으

로 주목할 점은 첫째, 지방재활성화정책이 지역 간 격

차의 시정이 지역정책의 주목적에서 없어졌다는 견

해가 많은 가운데 경제격차나 소득격차의 시정이 아

닌 인구의 지역 간 격차의 시정을 강조한다. 둘째, 지

방재활성화정책에서 국가는 문지기(gatekeeper)로

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국가는 지방(지

역)의 주체성을 중시하면서 지자체에 종합전략의 책

정을 지시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주체적으로 생각하

고 선택한 시책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우선

순위가 있고, 국가의 의향에 따르는 형태로 적지 않

은 시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국가가 우

선순위의 裁定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城戶, 2016, 

308-309). 

표 5. 의성군의 읍·면별 2015년 이후 소멸가능 연수와 소멸위험 유형

읍·면
20~39세 여성인구 자연대수에 의한 연

평균 인구성장률(A)

2015년 이후 소멸가능 

연수 (-0.69315/A)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유형

2000년 2015년 2005년 2015년 2005년 2015년

의성읍 2,064 1,109 -0.04141 16.74 0.61 0.39 쇠퇴위험 소멸위험

단촌면 157 70 -0.05386 12.87 0.72 0.10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점곡면 119 65 -0.04032 17.19 0.69 0.10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옥산면 139 78 -0.03852 17.99 0.64 0.14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사곡면 113 41 -0.06759 10.26 0.70 0.08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춘산면 145 72 -0.04667 14.85 0.64 0.14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가음면 114 57 -0.04621 15.00 0.64 0.13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금성면 409 204 -0.04637 14.95 0.64 0.13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봉양면 414 201 -0.04817 14.39 0.64 0.18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비안면 172 93 -0.04099 16.91 0.65 0.11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구천면 142 70 -0.04716 14.70 0.60 0.12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단밀면 146 79 -0.04094 16.93 0.60 0.13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단북면 131 85 -0.02884 24.04 0.62 0.12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안계면 595 292 -0.04745 14.61 0.63 0.23 쇠퇴위험 소멸위험

다인면 362 158 -0.05527 12.54 0.66 0.11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신평면 39 14 -0.06830 10.15 0.69 0.05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안평면 128 82 -0.03470 19.98 0.62 0.09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안사면 46 23 -0.04621 15.00 0.67 0.07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의성군 5,435 2,793 -0.04438 15.62 0.63 0.16 쇠퇴위험 소멸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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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재생(local regeneration)은 국가주도의 

전국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주체의 시책에 맡기

고, 지방재생의 원대한 구상(grand design)을 지자

체가 계획할 때 행정주도가 되지 않고 주민참여가 불

가결한 것을 말한다. 나아가 인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서 안전·안심한 지역 만들기,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

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립적이고 다양한 기능

을 바탕으로 자연과 공생하며 지속가능성을 실현시

켜 나가는 사회를 겨냥하는 것을 말한다(中藤, 2016, 

3). 그런데 한국에서 지방재생의 개념은 지방활성화

와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방을 재활성시킨다는 의

미로 사용하며, 그 개념의 주체행위도 주민 중심의 지

방재생과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지방활성화의 혼합

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이병민·김기덕, 2014), 본 연

구에서는 내생적이고 상향식 지역정책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지방재생과 지방활성화를 구분해 사용하고

자 한다.

(1) 의성군의 재활성화

의성군은 인구감소가 나타날 무렵부터 지역재활성

화 사업을 전개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재활성화

는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이주자 유도, 결혼이나 출산 등 젊은이의 희망

실현, 소자녀·고령화에 대응한 지역 만들기와 그 정

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구전입 및 고령자의 식료, 간병

문제, 지역진흥을 위한 地産地消와 같은 공생·순환

형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재발견해 지역

순환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中藤, 2016). 여

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성군

의 사회·경제적인 인구증가정책과 산업 및 문화정책

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구증가정책

중앙정부는 그 동안 개발촉진지구, 성장촉진지역 

등 전국 차원의 격차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

후지역 내 격차해소를 위한 차등지원의 필요성 제기

로 지역개발 제도정비를 위한 지역개발지원법을 제

정(2015년 1월 1일 시행)하면서 낙후 심화지역 지

원강화를 위한 ‘지역활성화’제도를 도입해 지역접근

성 시설설치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

에 국비를 지원했다. 의성군은 ‘지역활성화’ 대상지역

에 해당되며,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

기 위한 낙후지역형(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을 추

진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가고 있다. 전형적

인 농업지역인 의성군은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를 다변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

부로부터 2015~2022년 사이에 세포배양 산업화 허

브 구축사업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약품산업을 육성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포배양 전문 인력양성과

정은 전무하며 대학, 연구기관 등 시설부족으로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로 2014~2016년 사이에 기계금속(4개 업체), 전기소

재(1), 건강보조식품(3), 신재생에너지(2), 건축자재

(2)의 사업체를 유치했고9), 또 공공기관으로 경상북

도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이전시키려 노력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

종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자연자원·인적자원·

가공제품·문화·축제 등)을 육성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즉, 지역문화관광으로 도예 

상품개발, 공예체험, 지렁이사육·분변토 생산, 음악·

도자기·천연염색 및 농촌체험 등 다양한 제품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증가의 면에서 개개인의 생활개혁에 

덧붙여 정부나 지자체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보

육서비스의 면에서도 자녀양육을 지원하므로 출생률

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국가의 

경제경쟁력도 높아져 의성군의 지속가능성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자녀 대책이나 자녀양육

지원에는 지역특성이 크게 관련되므로 전국 일률적

인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樋口·增田, 2014, 185-187). 의성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군 내 보건소를 증축해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건

립해 출산장려정책과 연계해 결혼상담실, 임산부 건

강지원실, 영유아보육지원실, 공공 어린이집 등을 설

치하고 결혼·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양

육비10) 등을 지원해 출산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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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경감시키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

고 있다.

국가전략으로서 수차에 걸친 국토개발계획은 공업

의 지방분산, 농촌생활권 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하

드(hard)적인 면에 착안해 왔다. 그러나 금후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기축이 되어 첫째, 인구의 유지·반전

을 겨냥하는 정책, 둘째 인구의 재배치로 귀촌·귀농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래서 40대 경력 前職·재출발

을 겨냥해 지방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이주 관심층’은 이주처의 상

세한 정보를 얻거나 이러한 요구(needs)에 대응해 이

사지도와 같은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도 있다. 

또 지역부흥 협력대11), ‘새로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들’ 등 도시주민의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틀로서 착실

한 실적을 올려야 할 것이다. 정년퇴직자가 농촌에 이

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停年귀농’을 지원하는 틀도 유

용하다(日本創成會議·人口減少問題檢討分科會, 

2014, 38). 의성군의 도시민 유치와 귀촌·귀농을 연

계한 농촌프로그램 운영은 농촌지역 신에너지원 유

입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각적인 도시

민 홍보유치 및 내실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귀

촌·귀농정보센터의 운영으로 귀농준비에서 정착까

지 모든 정보와 상담을 원 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12).

2011~2015년 사이에 의성군 귀촌·귀농인구는 증

가추세에 있고 출생자수보다도 많아 인구재배치에 

표 6. 의성군의 귀촌·귀농인구 변화

연도
귀촌 귀농 귀촌·귀농

인구

출생

자수가구 인구 가구당 인구 가구 인구 가구당 인구

2011 7 19 2.7 96 230 2.4 249 298

2012 47 82 1.7 94 212 2.3 294 398

2013 164 247 1.5 131 245 1.9 492 256

2014 124 187 1.5 117 232 2.0 419 255

2015 296 402 1.4 150 241 1.6 643 249

     자료: 각 년도 의성군 행정자료.

그림 4. 의성군의 읍·면별 귀촌·귀농인구의 변화(2011~2015년)

 자료: 각 년도 의성군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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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촌·귀농인

구의 유입지는 대구시가 46.6%, 경북 17.0%, 인천시

와 경기도가 11.6%를 차지했으며, 연령층별로는 50

대가 37.4%로 가장 많고, 이어서 60대(21.1%), 40대

(18.1%), 30대(10.8%)의 순으로(의성군, 2016, 116) 

출산 가능한 30대가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표 6). 이

를 읍·면별로 보면 농공단지가 입지한 봉양면(291

명), 다인면(193명)에 많았고, 서부의성군의 중심지

인 안계면(241명)에도 많았다(그림 4). 

한편 2010년 전입자수는 4,085명으로 전입인구의 

41.7%가 경북에서 유입되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

구시에서 27.8%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2/3이상이 전

입되었다. 한편 전출자수는 4,846명으로 전입보다 많

았는데, 경북으로 46.4%가 유출되어 가장 많았고, 이

어서 대구시가 25.8%로 이들 지역에 72.2%가 전출

되었다. 그리고 대도시로부터 전입자는 41.5%였고, 

전출자는 39.5%이었는데(표 7), 대도시로의 이러한 

인구이동은 지방과 대도시의 소득격차나 고용정세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과 대

도시의 경제·고용에 관한 격차를 축소해 가는 시나

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日本創成會議·人口減少

問題檢討分科會, 2014, 26).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수를 보면 2016년까

지 누적 이주자는 262명으로 매년 10~20명이 이주

했는데 의성읍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봉양

면(24명), 안평면(21명), 금성면(20명), 다인면(17명), 

춘산면(15명)의 순으로 점곡·안사면(각각 5명)이 가

장 적었다. 2010~2015년 사이의 20~39세 여성인구

수와 국제결혼이주여성수와의 상관관계는 -0.51로 

20~39세 여성인구수가 적은 읍·면에서 국제결혼이

주여성수가 다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小田切德美 등은 젊은 층이 농·산촌으로 이주하

는 현상을 ‘전원회귀’라 하고, 藤山 浩는 매년 인구의 

1%만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면 지역인구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中藤, 2016, 210). 2011~2015년 

사이에 의성군에서 총인구수 증가가 1% 이상인 면을 

파악해 보면 2012년 가음·봉양·안평면과, 2015년

은 구천면뿐으로 지역인구 안정화 수준이 낮아 인구

유출, 젊은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육성

책이나 대학 등 교육기관의 지방분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사회보장의 효율화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현세대의 대폭적인 인구감소는 세금·보험료 부

담의 증대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시작해 

공적지출의 효율화를 진전시켜 현세대의 부담증대를 

가능한 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日本創成會議·人口

減少問題檢討分科會, 2014, 42-43).

한편 지역의 인재육성이나 창업을 국가가 지원하

는 것이 중요하며, 자립적인 비영리조직(NPO)이나 

사회적 기업을 훨씬 증가·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고용을 창출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인재를 활용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가

진 사람들을 증가시켜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樋口·增田, 2014, 189-

190). 이와 같은 의성군의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

화는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표 7. 의성군의 시·도별 전출입자수(2010년) 

시·도 전입자수 % 전출자수 %

서울시 273 6.7 315 6.5

부산시 117 2.9 158 3.3

대구시 1,135 27.8 1,250 25.8

인천시 42 1.0 50 1.1

광주시 5 0.1 2 0.0

대전시 36 0.9 31 0.6

울산시 84 2.1 105 2.2

경기도 333 8.2 350 7.2

강원도 50 1.2 52 1.1

충   북 59 1.4 41 0.8

충   남 59 1.4 57 1.2

전   북 10 0.3 14 0.3

전   남 23 0.6 22 0.5

경   북 1,705 41.7 2,250 46.4

경   남 144 3.5 133 2.8

제주도 10 0.3 16 0.3

전   국 4,085 100.0 4,846 100.0

 자료: 의성군, 2011, 통계연보,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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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 지역 연대감 조성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군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사회·문화·교양 프

로그램의 운영으로 글로벌 군민의식을 함양하기 위

해 의성군종합복지관을 건립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

을 개발·육성코자 노인 돌봄이 인력교육의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의성건강복지센터와 지역복지센터에 지

역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해 고령화의 위기극복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관

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초고령

화를 어떻게 지탱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자체를 자

원으로 간주하고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은 아

마 대도시나 지방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의료, 간호, 복지라는 것이 

초고령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② 산업 및 문화정책

한계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생활권의 정비 등 나아

가 다른 지역과의 관계강화가 중요하다(中藤, 2016, 

130-141). 한계취락이 분포한 의성군은 농업 郡으로

서 재배한 농산물을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

한 문제점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강구해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의성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해 과학영농 실

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전문농업분야

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

업인력을 육성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성농업대학을 운영하

고 있다. 농림업의 진흥에서 의성군은 전략적인 스마

트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농촌 정예인력 육성 

및 복지농촌 기반마련은 젊고 유능한 인력이 지역농

촌을 발전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지역의 소득작목(쌀, 사과, 자

두, 복숭아, 고추, 마늘)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설치했다. 또 농산물가공 및 소득활동지

원으로 농촌여성 창업지원 및 일감 갖기 사업장 시설

지원을 하며, 의성읍에 흑마늘빵 제조, 의성마늘 6차 

산업화 지구를 의성읍, 봉양·금성면, 단촌면 방하리, 

춘산면 효선리, 사곡면에 조성했다. 또 케이-푸드 의

성마늘 컨소시엄 구성사업(명작 의성마늘 양념 명품

화 사업단), 의성마늘 소스, 덕용 식재료 개발 및 조리

법(recipe) 홍보를 통한 새로운 국내외 외식산업과 급

식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해 매출과 소

득증대를 꾀하고 있다(의성군, 2016, 118-161).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

래지향적 축산사육 기반조성은 한우산업의 중장기 5

개년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또한 마늘목장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해 

차별화된 비교우위의 명품 축산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사료비 절감과 양질

의 조사료 공급망 확대가 가능토록 조사료유통센터 

건립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조사료생산 지원체계

를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로 전환해 안계·단밀·구

천면에 집단재배면적을 확대했다. 또 2015년 6월 馬 

산업 특구지정 등 신성장 축산산업을 발굴해 축산농

가의 소득 다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마

련했다(의성군, 2016, 168-172).

또한 의성군의 애향심을 가지도록 지역밀착형 스

포츠단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

다. 제18회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13)이 그 사례가 

되겠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빙상

그림 5. 의성군의 재활성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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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저변확대를 위해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

고, 각 종목의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실내빙상장 건립지원사업’에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기존의 전용 

컬링경기장의 시설을 확충했다. 이와 같은 의성군 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들을 도식하면 그림 5와 

같다.

지역정책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성장

정책과 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수법에 의

해 농업중심과 산업·부문 중심 농촌개발로 나눌 수 

있고, 산업·부문 중심 농촌개발은 다시 기업유치를 

통한 외래형 발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

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방재활성화 정책은 지역

자원에 착안한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내생적 발전에 

의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새로운 방향으로 

통합형을 위치지울 수도 있다(城戶, 2016, 309). 의성

군의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을 유형화하고 새로

운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그러나 근년 EU제국을 중심으로 문화경제(cultural 

economy) 접근방법과 신내생적(neo-endogenous) 

발전방식이 농촌개발정책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경

제 접근방법은 지역문화 가치의 정체성을 제품에 정

체화해 문화자원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구축해서 이

들 기능을 초월한 종합적인 형태로 작용하도록 함으

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것을 지역내외에 

홍보하고 경제적인 여러 활동이나 사회적 체감강화 

등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새로운 농

촌개발정책인 신내생적(neo-endogenous) 발전방

식은 종래 내·외생적 발전과 대치되는 형태로서 C. 

Ray(2006)가 제시한 것이며, 상향식(bottom up)형의 

궤적에 따라 개발을 행하고 국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

며 자원이나 개발메커니즘을 로컬 인간행위자(actor)

와 초로컬 인간행위자가 효과적인 제휴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梶田, 2015, 142). 그러나 이들 정책은 

어디까지나 EU의 문맥에서 실천을 토대로 제기한 것

이기 때문에 이들 이론을 검토해 의성군 농촌개발에 

기존의 개발논의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농촌개발론으

로서 구상하고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 지적한 지역재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역스케

일은 고등학교의 통학권이 하나의 의견(point)이 될 

수 있다. 지역산업의 인재를 공급할 경우 농림업이라

면 고등학교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고, 일부의 생

업이나 새로운 자영업을 겨냥하는 것도 그 지역의 고

등학교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日本經濟地理

學會 第63回 大會, 2016, 392-393). 의성군의 경우 

동부의 옛 의성군15)에 의성읍의 3개교와 그 인접 2개 

면의 3개교로 모두 6개교가 입지하고, 서부의 옛 비

안군16) 안계면에 1개교가 입지해 이들 두 옛군을 각

각 하나의 지역스케일로 하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일반적으로 취락의 쇠퇴기에는 복지적 돌봄으로 

취락부흥과 발전에 힘쓰며, 취락의 한계기에 들어서

표 8. 의성군의 지역정책 유형과 새로운 방향성

구분 농업중심 농촌개발
산업·부문 중심 농촌개발

외래형 발전 새로운 방향성(통합형) 내생적 발전

산업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

• 공공기관유치(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추진) 

• 공장유치(신성장산업, 

농공단지 등) • 산업클러스터(반려

동물, 의성농업 6차 

산업)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 지역브랜드(의성眞 브랜드 쌀, 

흑마늘빵 제조, 마늘 목장, 각종 

축제 등)

건조환경 정비
• 대형공공공사(농업기

반, 사방댐 등)

• 대형공공공사(도로, 족

보박물관14) 등)

• 재정이전(transfer)

• 지역 만들기(이미지 마케팅) 

• 경관정비(새뜰마을사업 등)

자료: 城戶, 2016, 309; 梶田, 2015, 141-143에 의거 의성군의 정책들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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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취락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쇠퇴기

와 한계기에 취락의 재생이 가능하나 취락 소멸기에

는 기능들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소멸이 이루어지며 

끝내는 물리적 소멸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기에 

들어가야 한다(作野, 2006, 278). 이러한 면에서 한계

기에 들어간 의성군은 지역재활성화보다 지역재생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종래의 지역재생의 연구는 지자체 자립의 중요성

을 주장한 분권형 지역재생, 지식사회에서 생활기능

을 중시한 지역재생, 지역자원과 6차 산업화에 의한 

지역순환형 경제진흥, 수자원환경·문화·지역브랜

드 등의 개성 있는 지역 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사

회, 한계취락의 재생, 도시와 농촌의 교류·제휴에 의

한 지역재생, 지역인의 유대관계에 의한 재생, 교통의 

중요성을 지적한 공공교통의 지역재생, 문화·스포츠

에 의한 지역재생 등이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中藤, 2016, 2-9). 이러한 지역재생 성과 중에서 그 

지역에 알맞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업유치

에 의한 외래형 발전보다 사람, 물, 토지, 자연경관 등

을 위시해 지역의 역사나 문화자원을 재발견해 내생

적 발전으로 주민에게 호소하며, 발굴한 지역개성을 

소생시키기 위해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의 다양

한 형태로, 또 역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

산업이라는 방향성에서 산업진흥을 꾀해야 한다. 그

리고 지역주민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과 

생활지혜를 공유해 주체성과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新垣, 2017, 359)을 가진 핵을 찾기 위해 지역

자원의 빅 데이터를 이용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찰

해야 할 것이다. 한편 松永(2012, 165)는 농산물 직매

소, 농산물 가공공장, 농촌 레스토랑을 지역재생의 3

종 세트라 하고, 이것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 중

인 중산간지역에 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의성군의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지역

재생을 읍·면별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부흥을 위한 지역스케일은 마을단위보다 면단위 

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奈良地域大會實行委員會·吉田, 2017, 168). 의성

군의 지역자원은 크게 자연환경, 산업, 역사·문화, 관

광, 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문화

의 발전과 성숙은 풍부하고 건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

한 불가결한 인자이다. 지역재생 유형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에 의한 지역재생, 지역순환

형 경제의 진흥, 지역 만들기로 선별했다. 각 읍·면

의 지역재생을 보면, 의성읍은 컬링으로 지역의 이미

지를 크게 높였기에 스포츠에 의한 지역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역재활성화에서 지적

한 내용들을 잘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곡면은 

의성마늘(2015년 의성군의 재배면적이 전국의 6.8%)

의 본고장으로 산수유꽃 축제도 개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만들기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춘

산·가음면은 군립공원인 빙계계곡이 경북의 8승지 

가운데 하나이고, 이곳에 애추, 氷穴과 風穴도 분포

하여 이들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 만들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성면은 삼한시대 초기 국가인 召文

國의 도읍지로 경덕왕릉, 금성산성, 고분군 등이 산

재해 있고, 탑리 오층석탑(국보 제77호)과 문익점 면

작기념비, 공룡발자국 화석(천연기념물 제373호), 산

운 전통가옥 등의 문화유적과 조문국 박물관이 입지

해 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 만들기를 해야 할 것이다. 

봉양면은 탑산온천과 농공단지가 입지하고, 특히 자

두재배면적이 전국의 8.4%(2015년)이기 때문에 자두

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과 판매 및 온천을 활용한 지

역순환 경제의 진흥으로 재생해야 할 것이다. 또 신평

면은 고추, 마늘, 오미자 등의 작물재배와 왜가리 축

제로 농업과 문화를 결부시킨 지역 만들기를 행해야 

할 것이고, 단밀면은 관수루, 낙단보 및 만경산 등 낙

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찰보

리쌀, 시설원예작물로 지역순환형 경제의 진흥을 살

려 나가야 할 것이다. 단북면은 의성眞 브랜드 쌀 주

생산지로 지역 순환형 경제의 진흥에 힘써야 하고, 안

평면은 자두생산(2015년 전국 재배면적의 5.5%)을 

가공 및 판매를 하고 각종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순환

형 경제의 진흥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

촌·점곡·옥산·비안·구천·안계·다인·안사면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6차 산업화해 지속가능

한 지역순환형 경제의 진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그

림 6). 이러한 지역재생은 지역의 내생적 대응을 어떻

게 위치지울 것인지, 즉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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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성군 읍·면별 지역자원과 지역재생 유형과의 관계

도 검토할 과제이다. 

이상에서 의성군의 지역재생은 지역으로서 자립하

고 개성을 경합하는 지역주권형 사회를 만들고, 주민

이 주체적으로 정책입안, 실천주체가 되는 정책제언

형의 지역 만들기가 중요하다. 또 지역공동체, 지역

경제 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중심도시나 인접 지방중핵도시와 네트워크로 묶

어 경제사회적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나아가 과

소세 등으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고, 세금과 권한

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형 사회와 국토구조의 다극 

분산형의 사회시스템에서 유기적 집적체를 만들고

(中藤, 2016, 233-239), 지역상품을 글로컬라이제이

션 해야 할 것이다(그림 7). 그리고 고령자가 살아가

기 위한 최소의 생활조건으로서 大野 晃가 주장한 라

이프 미니멈(life minimum)이라는 개념의 틀(中藤, 

2016, 123)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소멸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성

군을 대상으로 지역소멸이라는 파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경제를 재활성화시켜 인구증가를 꾀하며 

로컬 경제권의 지역재생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지·문헌조사를 했다. 이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도시권에 속하는 의성군은 과소지역으로 2006년

에 ‘극고령사회’, 2015년에 ‘초극고령사회’도 등장했

다. 이로 인해 의성군 행정리의 21.3%가 농산촌으로 

한계취락이 많은데, 이들의 취락 성쇠과정은 쇠퇴기

를 지나 한계기와 소멸기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율 50% 이상으로 가구수 19호 이하의 

‘소규모 고령화취락’은 4개 리에서 나타났으나 고령

화율이 70% 이상이고 가구수가 9호 이하인 ‘위기적 

취락’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취락의 쇠퇴과정에서 20~39세 여성인

구수가 1/2로 낮아지는 취락소멸가능성은 향후 10~ 

25년 후에 나타나며, 소멸위험지수에 의한 소멸위험

은 의성읍과 안계면뿐이고 나머지 면은 소멸고위험

군에 속한다. 또한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구

역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멸가능성이 높은 

면은 의성읍을 제외한 모든 면이 이에 해당된다.

취락의 쇠퇴기에는 복지적 돌봄으로, 취락 한계기

에는 취락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쇠퇴기와 한

계기의 취락은 지역재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성

군은 인구증가정책과 산업·문화정책으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출산정책, 인구재배치, 지방경제기반 정

비, 행복전달 맞춤형 복지정책 등을 지속가능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외생적, 내

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의성군의 

지역재생은 지역자원인 자연환경, 산업, 역사·문화, 

관광, 스포츠를 이용해 의성읍은 스포츠에 의한 지역

재생, 단촌·점곡·옥산·봉양·비안·구천·단밀·단

북·안계·다인·안평·안사면은 지역순환형 경제의 

진흥, 사곡·춘산·가음·금성·신평면은 지역 만들기

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7. 의성군의 지역재생 메커니즘

중핵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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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역주권형 사회, 지역공동체, 지역 순환형 

경제구조의 틀에서 광역중심도시나 인접 지방중핵도

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제사회적 상호교류를 활

발하게 하고, 분권형 사회와 다극 분산형의 사회시스

템에서 유기적 집적체를 만들어 지역상품을 글로컬

라이제이션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마늘 

의성’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장소마케팅이 활성화되어 

소멸가능성의 지역이 회복되리라 생각한다.

주

1) 경상북도교육청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뒤 

통폐합한 학교들을 또다시 통폐합되는 악순환을 막고, 시

골학교에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우수 명문학교 만들기를 

위해 3~5개 학교를 통폐합해 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

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북중부중학교는 이러한 시책으로 

2016년 경상북도의 중부 거점에 설립된 학교이다(이금경·

박인규, 2017, 232-233). 

2) 상위 10개 군을 보면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

(38.2%), 군위군(37.5%), 경남 합천군(36.4%), 전남 보성

군(35.4%), 신안군(35.1%), 경남 남해군(34.9%), 전북 임

실군(34.8%), 경남 의령군(34.7%), 전남 함평군(34.4%)으

로, 이들 군은 노년인구비율이 30%를 넘는다. 

3) 출생률이 높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인구집단에서는 중위

연령이 낮고, 공업사회의 인구집단에서는 중위연령은 높

다. 중위연령이 20세 미만인 인구집단을 年少人口(young 

population), 20~29세까지를 중년인구(intermediate 

population)라 하고, 중위인구가 30세 이상이면 노령인구

(old or fully mature population)라 한다(한주성, 2015, 

164-166).

4) 총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율이 7%를 넘으면 노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노년인구율이 20% 이상이면 초고

령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으로 구

성된 사회를 ‘극고령사회’, 50% 이상을 ‘초극고령사회’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한계취락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넘을 경우라고 하기 때문에 초극고령사회도 

노년인구가 50% 이상으로 했고, 이 사이에 해당하는 노년

인구 30%는 극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藤田佳久는 인구유출 후의 산촌정책에 눈을 돌려 ‘한계취

락’이라는 대략적인 논의를 비판하고 새롭게 ‘저항취락’이

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산촌이 갖는 다양성을 인간과 자연

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켰다(外川, 2017, 

6).

6) 고령화와 농업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1년 이상 작물을 재배

하지 않고 다시 경작하지 않을 것 같은 농지를 말한다.

7) 지역 만들기란 시대에 어울리는 가치를 지역특성 중에서 

찾아내어 그 제목을 붙이고 그것을 성장시켜 지역에 덧붙

이는 것이라고 정의 짓고, 과소지역의 지역 만들기는 인간

이 자연을 교묘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아름답고 품격 있는 풍경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인간

론적 가치와 미래상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사회론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론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과소지역, 장소의 경제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과소지역에서 

공통으로 지역의 진흥원리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다(西野, 

2015, 149).   

8) 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기준 재정수입액/기준 

재정수요액)×100이다.

9) 의성군에는 의성읍, 봉양·다인·단밀면에 농공단지가 입

지해 중기업이 3개 업체(2.2%), 소기업이 136개(97.8%)로 

영세기업이 입지해 있다.

10)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군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첫째자녀는 100만

원(출생 때 50만원, 첫돌 때 50만원), 둘째자녀에게는 210

만원(출생 때 100만원, 첫돌 때 50만원, 매월 5만원×12개

월),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첫돌 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

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세 자녀 가

정에 1,500만원(매월 25만원×60개월), 네 자녀 이상에게

는 1,800만원(매월 30만원×60개월)를 지원하고, 다자녀에

게는 장학금도 지원한다.

11) 지역부흥 협력대의 사례로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

治)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들 수 있다(安食, 

2018, 64-65).

12) 귀촌·귀농 박람회참가, 의성 귀농투어, 농촌 체험학습, 

귀농의 집 운영, 귀촌·귀농 우수마을을 시상하고 있다.

13) 여자컬링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민정 감독의 아버지 김경

두 경북과학대학 교수(대한컬링연맹 부회장)는 레슬링 선

수생활을 그만 두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중 1990년대 

중반 캐나다에서 컬링을 경험한 뒤 고향에 컬링 전용경기

장 설립을 제안했다. 이름도 생소했지만 농촌 지자체는 흘

려듣지 않고 2007년 2월 의성읍에 전국 최초 컬링전용경

기장(전국에 다섯 곳이 있음)을 준공하고 ‘의성마늘杯’ 전

국대회를 개최해 지역 중·고교에 컬링을 보급했다(동아일

보, 2018. 2. 22자). 

14) 족보박물관은 2018년 말 단밀면  단밀중학교 부지(1만 

4,538㎡)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소장 예정인 족보는 3만 

5,000여 권에 이르는데, 사업비는 20억원이다. 박물관 건

립에 참여하는 한국족보문화재단은 일반적인 문중족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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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조선왕실 족보인 璿源錄 등 다양한 족보와 전문인

력 등을 제공한다. 의성군은 족보박물관이 각종 정신문화

사업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 1895년 5월 의성읍, 단촌·춘산·금성·봉양·안평·점곡·

옥산·사곡·가음면은 옛 의성군에 속했다(http://www.

usc.go.kr).

16) 1895년 5월 비안·안계·구천·단밀·단북·다인·안계·

안사·신평면은 옛 비안군에 속했다(http://www.usc.

go.kr).

참고문헌

박경철, 2014,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탐

색적 연구 - 충청남도 금산군 사례를 중심으

로 -,” 농촌사회학회지, 24(2), 7-59.

송미령, 2017,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을 위한 농촌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한지리학회 

2017 지리학대회 발표 논문 요약집, 35-56.

의성군, 2016, 군정백서, 의성.

이금경·박인규, 2017, “인구 감소지역의 학교 통폐합

에 대한 고찰 - 의성군 경북중부중학교를 사례

로 -,” 대한지리학회 2017년 지리학대회 발표 논

문 요약집, 232-233.

이병민·김기덕, 2014, “한국형 지역재생 개념수립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방안 모색,” 국토지리학회지, 48, 

289-298.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

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동향브리프(www.keis.

or.kr).

임석회, 2018,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대구도시권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3, 19-35.

정경희·이재훈·김병량, 2014, “일본 ‘한계취락(限界聚

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한국주거학

회 논문집, 25(3), 35-43.

정원기·안영진, 2016, “우리나라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

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 한

국지역지리학회지, 22, 515-528.

조영재·유학열·윤정미·이관률·박경철·엄성준·김정하,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최남희, 2016, “읍·면지역의 한계고령화의 인과순환적 구

조분석과 인구소멸 임계점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7, 107-134.

한주성, 2015, 인구지리학(제2개정판), 도서출판 한울, 파

주.

宮口侗廸, 2015, “過疎地域の人間論的價値とその近未

來,” 經濟地理學年報, 61, 125-133.

金枓哲, 1998, “過疎の槪念について,” 季刊地理學, 50, 

157-159.

奈良地域大會實行委員會·吉田容子, 2017, “中山間地

域における農林業再生 - 奈良地域大會報告

-,” 経済地理学年報, 63, 164-170.

多摩川源流地域大會實行委員會, 2015, “農山村の新た

な地域づくりの展開 - 多摩川源流地域大會の

開催趣旨 -,” 経済地理学年報, 61, 121-124.

藤永 豪, 2015, “中山間地域における高齡者による農業

の存續實態とその意義 - 脊振山麓の集落調査

をとおして -,” 地理空間, 8, 315-321.

梶田 眞, 2015, “EU諸國における農村開發の潮流から日

本の農村開發を考える,” 経済地理学年報, 61,  

140-147.

西野寿章, 2015, “山村問題への地理学的アプローチ,” 

経済地理学年報, 61, 148-152.

城戶宏史, 2016, “「地方創生」政策の問題と今後の市町

村合倂の可能性 - 一村一品運動のインプリケ

ーションを踏まえて -,” 經濟地理學年報, 62, 

306-323.

松永桂子, 2012, 創造的地域社會, 新評論, 東京. 

須山 聰, 2015, “前後日本における無人化島の發生 - 

過疎化言說に對する批判的考察 -,” 駒澤地理, 

51, 15-34.

植村圓香, 2015, “「消滅可能自治體」における高齡者の

小さな農業とその意義,” 地理空間, 8, 305-311.

新垣みとり, 2017, “地域創生の要件を巡る一考察 - 沖

繩縣恩納村安富祖の女性グル-プによる地域資

源活用の取り組みの事例から -,” 經濟地理學

年報, 63, 359.

安食良二, 2018, “愛媛縣今治市における中心市街地活

性化の新たな動き - 地域おこし協力隊の活用

を中心に -,” 經濟地理學年報, 64, 64-65.

外川健一, 2017, 資源政策と環境政策 - 日本の自動車

リサイクル政策を事例に -, 原書房, 東京.



- 346 -

韓柱成

日本經濟地理學會 第63回 大會, 2016, “地方創生と經

濟地理學,” 經濟地理學年報, 62, 385-394.

日本創成會議·人口減少問題檢討分科會, 2014, “極點

社會の到來 - 消滅可能性都市896の衝擊 -,” 

增田寬也 編, 地方消滅 - 東京一極集中が招く

人口急減 -, 中央公論新社, 東京, 11-35. 

林 琢也, 2015, “「取り殘される農村」は消滅していくの

か? - 郡上市和良町での「經驗」とそれをもとに

した「反證」-,” 地理空間, 8, 321-336. 

作野廣和, 2006, “中山間地域における地域問題と集落

の對應,” 經濟地理學年報, 52, 264-282.

中藤康俊, 2016, 過疎地域再生の戰略 - 地方創生から

地方再生へ -, 大學敎育出版, 岡山. 

中條曉仁, 2017, “中山間地域における地域資源の活用

實踐と住民の對應,” 經濟地理學年報, 63, 171-

181.

中澤高志, 2016, “「地方創生」の目的論,” 經濟地理學年

報, 62, 285-305.

增田寬也 編, 2014, 地方消滅 -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

口急減 -, 中央公論新社, 東京.

地理科學學會シンポジウム, 2016, “地方圏の未来を考

える - ネクスト·ソサエティを求めて -,” 地理

科學, 71, 87-88.

樋口美雄·增田寬也, 2014, “競爭力の高い地方はどこ

が違うのか,” 增田寬也 編, 地方消滅 - 東京一

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 中央公論新社, 東京, 

179-199.

Coleman, D., 2006, Immigration and ethnic change in low‐

fertility countries: A thir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 401-446.

Ray, C., 2006,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EU, in Cloke, P., Marsden, T. and Mooney, P.H. 

(eds.), Handbook of Rural Studies, Sage, London, 

278-290.

교신: 韓柱成, 06374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01(이메일: 

jshan@chungbuk.ac.kr, 전화: 02-416-0316)

Correspondence: Ju-Seong Han, 101 Jagok-ro, Gangnam-

gu, Seoul city, 06374 Korea (e-mail: jshan@chungbuk.ac.kr, 

Phone: 02-416-0316)

최초투고일  2018. 3. 31

수정일  2018. 4. 13

최종접수일  2018. 4. 25



- 347 -

?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3호 2018(347~369)

클러스터의 진화와 토지소유의 모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사례로

이후빈*·김규식**·권규상***

Capital and Landed Property Contradiction in Cluster Evolution: 
The case of Namsan-dong printing alley, Daegu

Hoobin Lee* · Kyusik Kim** · Kyusang Kwon***

본 연구는 2018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BK21플러스 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사업단의 일부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 (제1저자)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4-Zero지향 국토공간창조사업단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BK21 Plus 

4-Zero Land Space Creation Group, Seoul National University), hunam007@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Maste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rty0313@snu.ac.kr

*** (교신저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yusang. 

kwon@krihs.re.kr

?

?

?
?

참고문헌

?

대한지리학회지

?

?

?

?
?

?

?

?

?

?

요약 : 본 논문은 토지소유 모순이 초래하는 클러스터의 다양한 진화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대구 남산동 인쇄

골목의 지리적 이전과 토지소유 확대를 분석했다. 기업은 토지가치의 증가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에게 임차료의 형태로 자신의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한다. 이와 같은 자

본과 토지소유 사이의 모순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진화에 대한 기존 접근들에서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연구들이 토지소유 모순과 클러스터 진화 사이

의 단선적인 경로, 즉 임차료 상승에 따른 클러스터 쇠퇴만을 전제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부 클러스터

들은 토지소유 모순에도 불구하고 쇠퇴하지 않고 유지된다. 그리고 그 유지방식은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저렴한 도심지역 주택가에 위치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진화과정은 토지소유 모순에 대한 클러스터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공간적 대응방식들을 보여준다. 클러스터는 근거리 지리적 이전을 통해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

켜서 유지될 수 있고, 저렴한 토지가격에 기초한 토지소유 확대는 기업의 지리적 고착을 심화시켜서 위기 상황에

서도 클러스터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주요어 :  클러스터 진화, 토지소유 모순, 임차료, 인쇄업, 대구

Abstract : This paper explores th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over the evolutionary 
process of cluster by analyzing the geographical relocation and the land ownership expansion of Namsan-
dong printing alley in Daegu. Firms may be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in which they must distribute a part 
of their profits in the form of rent to landowners who have no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land value. This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firm’s strategic decision-
making process, but has not been highlighted in existing approaches to cluster evolution. It might be because 
the literature presupposes that the contradiction in the evolution process leads to only a single path of cluster 
decline. In reality, however, some clusters do not decline in this situation but try to find various solutions 
on the regional context. The evolving process of Namsan-dong printing alley located in an inexpensive r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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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클러스터(cluster)는 탄생, 성장, 유지, 쇠퇴, 소

멸의 단계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진화한다(구양미, 

2012; 남기범, 2014). 단순 집적과 클러스터의 차이

는 네트워크에 기초한 경쟁적 협력의 존재 여부이다

(이종호·이철우, 2008). 클러스터에서 집적은 기업들

이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 기업 간 네트워크

와 그에 따른 경쟁우위의 공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경쟁우위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의 경쟁우위

도 흥망성쇠를 겪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클러스터의 

진화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루어졌다(Porter, 1998; Martin and Sunley, 2011; 

Santner, 2018). 첫 번째 측면은 클러스터 외부에 있

는 산업, 기술, 정책 등의 변동이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의 침체는 곧바

로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측면은 클러스

터의 내부 과정으로서 지역적 맥락의 개입이다. 특정 

산업의 침체가 항상 해당 산업 클러스터의 침체를 유

발하지는 않는다(Shin and Hassink, 2011). 동일한 

산업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들은 각기 다른 진화과정

을 겪고, 이런 차이들은 지역적 맥락의 다양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기업의 입지과정에서 임차료는 중요한 고려요소이

다. 기업은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료를 비용으로 지급

해야 하므로 임차료 이상으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은 ‘자본과 토지

소유(landed property) 사이 모순’이라는 개념을 통

해서 토지소유의 자본주의적 의미, 특히 분배적 범주

를 넘어서는 역동적 의미를 포착했다. 기업의 입지와 

이에 따른 자본투자는 자본투자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임차료를 상승시키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자본투자로 높아진 토지의 생산성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된다(김용창, 1997). 토지를 활용한 

대가로서 임차료 지불 그 자체는 모순이 아니지만 자

본축적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자

본투자의 성과가 임대료 인상 또는 생산성 제고로 돌

아가는 상황은 자본에게 모순적이다. 즉 자본가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면 역설

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

는 것이다. 이는 추가적인 자본투자에 대한 의지를 약

화시켜 토지가 자본축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상황

을 연출한다. 토지소유의 개입과 자본의 대응은 주요 

생산요소인 토지의 사용과 회수 여부를 매개로 별도

의 공간권력을 보유한 토지소유자가 자본축적에 지속

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클러스터의 진화에 대한 기존 접근들은 이와 같은 

토지소유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클러스터 성장에 따른 임차료 상승은 집적 수

준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발생하는 집적불경제 

효과 중의 하나로서 언급되었다(정준호, 2008; Pot-

ter and Watts, 2011). 클러스터의 경쟁우위는 더 많

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임차료를 상승시킬 수 있고, 

임차료 증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서 클러

스터 쇠퇴를 촉진할 수 있다. 토지소유의 모순은 클러

스터의 진화에서 임차료 상승의 형태로 노동비 증가, 

교통정체 심화 등과 함께 집적불경제 효과로 매우 단

순하게 다뤄진다. 클러스터가 토지소유의 모순에 구

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다. 이처럼 클러스터 진화에서 토지소유가 부

각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클러스터의 쇠퇴에서 토

dential area near downtown shows two different spatial responses to th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Cluster can be maintained by reducing the rent through the geographical relocation of clus-
ter.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land ownership serves as a driving force to retain cluster’s vitality in crisis by 
reinforcing the firms’ embeddedness in the cluster.

Key Words : cluster evolutio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contradiction, ground rent, printing industry, 
Daegu



- 349 -

클러스터의 진화와 토지소유의 모순

지소유 모순의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토

지소유 모순이 어떤 방식으로든 임차료 상승을 통해

서 클러스터 쇠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

문이다. 만약 <클러스터 형성 - 경쟁우위 증가 - 진입

기업 증가 - 임차료 상승 - 클러스터 쇠퇴>로 이어지

는 경로가 단방향이고 확정적이라면 이 경로가 변화

의 결정적 요인일지라도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크

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클러스터 진화에 대한 토지소유 모순의 영

향은 단순하지 않다. 정치경제학의 자본 – 토지소유 

모순 개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모순적 관계 속에

서 자본과 토지소유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소유 모순이 클러스터 진화에 끼

치는 영향은 토지소유 모순에 대한 클러스터의 대응

에 의해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클러스터는 토지소유 모순에도 불구하고 

쇠퇴로 가지 않고 유지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 그리

고 여기에 클러스터의 지역적 맥락이 더해지면 토지

소유 모순에 의한 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은 더욱 다양

해질 수 있다. 산업, 기술, 정책의 변동이 개별 클러스

터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듯이, 자본투자에 대한 토

지소유의 개입과 클러스터의 대응은 지역적 다양성

을 가진다. 클러스터의 대응은 쇠퇴 이외에 유지 경로

를 창출할 수 있고, 이 유지 방식은 클러스터의 지역

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적 맥

락이 만들어내는 클러스터 내 토지소유 모순의 다양

한 진화과정들은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학문적 

과제가 된다.

한국의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는 토지소유의 모

순에도 불구하고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도심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부 연구들

이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높은 임차료

를 지급하면서 서울의 도심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지를 분석했다(강우원, 1995; 김용창, 1997; 심한별, 

2013). 특히 김용창(1997: 160)은 ‘도심부 내 소규모 

사업장의 존재 양식’을 “네트워크 이점이 자본과 토지

소유 사이 모순으로 인해 덫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으로 파악했다. 도심지역의 소규모 제조 기업은 밀접

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 이점을 누리지만, 

이는 곧 진입기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임차료 상승을 

초래했다. 소규모 제조 기업은 혼자서 네트워크 이점

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임차료 상승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도심부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해서 새

로운 토지이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소규모 제조기업과 소극적인 

토지소유자 중 누구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동력을 제

공하지 못했고, 도심부 소규모 사업장 집적지역은 외

부의 커다란 압력이 없는 한 현 상태를 유지했다.

본 논문은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토

지소유의 모순이 클러스터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대구 남산동 인쇄

골목을 사례로 토지소유 모순에 대한 클러스터의 공

간적 대응을 분석한다. 서울의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

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토지소유의 모순이 초래하

는 클러스터의 진화가 쇠퇴 이외에 다른 경로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토지소유 모순과 클러스터 진화 사이에 있을 수 있

는 하나의 경로일 수 있으며 지역적 맥락에 따라 토지

소유의 모순에 의한 클러스터의 다양한 진화과정들

이 존재할 수 있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대구광역

시의 도심지역 내 주택가에 위치한다. 주택가라는 독

특한 맥락은 클러스터가 토지소유 모순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

구 남산동 인쇄골목에 대한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법

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신문, 기사, 보고서 등을 검색

해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8년 2월 7일

과 8일에 직접 현장을 조사하면서 인쇄업체와 관계자

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통

계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활용해서 현장조사의 내용

을 뒷받침하거나 보완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클러스터 

진화와 토지소유 모순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

해서 토지소유 모순을 클러스터 진화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분석틀을 도출한다. 3장은 대구 남산동 인쇄골

목이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로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인쇄업의 자본투자 부담과 인쇄골목의 분

업체계 형성으로 살펴본다. 클러스터의 첫 번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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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응을 다루는 4장은 임차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

한 기업의 지리적 이전이 분업체계가 강요하는 거리

의 제약을 통해서 어떻게 클러스터의 유지 기제로 작

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5장은 클러스터의 두 번

째 공간적 대응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소규모 인쇄업

체들이 자본투자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와 인쇄업체의 토지소유가 클러

스터의 유지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의와 한계

를 제시한다.

2. 클러스터 진화와 토지소유 모순의 관계

1)  클러스터 진화요인으로서 토지소유 모순의 

중요성

Porter(1990)가 경쟁우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간

적 방식으로서 클러스터를 제시한 이후 클러스터는 

학문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다양하

게 활용되었다. 국내에서도 클러스터는 산업정책의 

주요 개념으로 활용되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광범

위하게 활용되었다(전영노·신동호, 2010).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 이후 학계에서 클러스터 연구는 클러스

터의 성공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

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학문적으로 클러스터 개념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클러스터 정책은 다양한 한계에 

직면하였다. 클러스터의 개념적 문제는 차치하고서

라도(Martin and Sunley, 2003) 클러스터의 성공요

인이 지역적 맥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에 이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예. 실리콘 밸리의 이식) 단순히 산업의 집적만으로

는 기업 간 학습과 혁신을 추동하지 않는다는 인식

이 늘어났다. 특히 클러스터에도 흥망성쇠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Porter, 1998; Shin and 

Hassink, 2011). 즉 특정 시기에 형성된 클러스터는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혁신성과를 창출하였지만 해

당 산업의 침체,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침체

를 겪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조선

업 집적지역인 거제, 통영 등 산업도시의 침체는 클

러스터의 흥망성쇠를 여실히 보여준다. 학자들은 클

러스터의 변화과정이 사람이나 유기체의 생애 혹은 

진화과정과 같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클러스터 생애

주기(cluster life-cycle) 혹은 진화 개념으로 설명하

려 하였다(Menzel and Fornahl, 2009; Martin and 

Suney, 2011; Martin and Sunley, 2015; 전지혜·

이철우, 2017).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진화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클러스터가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된 만큼 정책적 대응방향을 탐색하는 

연구(Brenner and Schlump, 2011)가 크게 증가하 

였다. 

지금까지 클러스터의 진화원인에 대한 연구는 크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Porter, 1998; Martin 

and Sunley, 2011; Santner, 2018). 우선 클러스터 

외부의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특히, 산업이나 기

술주기에 따른 변동과정이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산업이나 상품에 주목

하는 연구는 특정 산업이나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쇠퇴가 초래된

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산업 그 자체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클러스터의 경쟁우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물동량 감소로 인해 침체를 겪었으나 모든 클러스

터가 침체된 것은 아니며, 국내 조선업 집적지역의 문

제는 중국과의 일반선 수주경쟁에서 가격경쟁력 약

화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Shin and Hassink, 2011). 

따라서 산업이나 기술주기에 따른 클러스터의 진화

과정을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클러스터 내부의 과정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

다. 클러스터 내부과정을 고려하는 관점은 근접성에 

따른 네트워크의 고착(lock-in), 제도적 한계 등의 

관점에서 클러스터의 변화를 이해한다. 근접성을 고

려하는 연구들은 학습과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지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클러스터 내의 경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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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지적 근접성

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기술적인 새로움(novelty)의 

감소, 조직적 근접성의 증가로 인한 경직된 조직문화

의 확산 등과 같은 고착효과의 지속이 클러스터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혁신창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Boschma, 2005; 박삼옥·정도채, 2012). 혁신의 감

소는 다른 집적지역과의 경쟁에서의 우위감소를 의

미하며, 클러스터의 쇠퇴를 야기한다. 

클러스터 생애주기 접근법과 같이 변화에 대한 일

반적인 원인을 발굴하려는 결정론적이며 내부지향적

인 경향과 함께 지역맥락과 특수성, 주변 환경에 대

한 적응과 우연 등 외부요인은 모두 클러스터의 진화

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Martin and Sunley, 

2011; Carli and Morrison, 2018; Santner, 2018). 

실상 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은 클러스터를 둘러싼 다

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

이다(Boschma and Fornahl, 2011; 전지혜·이철우, 

2017). 시간에 따른 클러스터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

들의 복합적인 결과이며 경로의존적인 과정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클러스터 진화의 외부적 요인

으로서 거시적인 경기변동과 산업쇠퇴만을 고려하거

나 지역 내의 고착효과 등 산업이나 기업, 지역 내 맥

락만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산

업 특수적이고 기술 및 제도중심적인 접근법이 대다

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접근들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가 

입지한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집적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형성

과 쇠퇴를 설명하려는 Krugman 등 소위 도시경제학

자의 집적모형에서는 집적이점을 향유하기 위해 클

러스터 내 기업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내 경

쟁의 심화, 노동비의 증가, 교통정체 등이 발생한다

고 주장하였다(Potter and Watts, 2010; Potter and 

Watts, 2014). 즉 집적에 따른 경제효과는 기업의 수

가 증가하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역 U자 모양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집적이 지속될수록 집적불경

제 효과가 커져 생산성의 하락이 발생한다고 본다(정

준호, 2008). 이는 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집적을 이루는 상당수의 기업은 대부분 임차형태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업이 특정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용이 소모된다. 집적

불경제에 따라 클러스터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

이 집적지역 내 집적불경제 효과 중 하나로서 설명한 

임차료의 증가는 임차형태로 입지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Phelps and Ozawa, 2003; Nef-

fke et al., 2011). 임차료가 증가할 경우 이는 생산성

의 하락을 유발하며 임차료의 지불로 인한 영업이익

의 감소는 기업 내 교육이나 연구개발능력의 하락, 자

본투자비용의 감소를 동반하여 클러스터 쇠퇴의 다

른 요소인 기술력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Fujita and 

Thisse, 1996: 348). 

토지소유 문제가 클러스터의 진화에서 매우 단순

하게 다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

한 이유는 어떠한 형태의 클러스터라도 집적은 토지

소유에 따른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가 클러스터 진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당연한 사실

로 인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당수 연구들

은 클러스터 진화를 다룰 때 임차료를 집적불경제의 

하나로 매우 단순하게 처리한다(Potter and Watts, 

2011). 하지만 클러스터의 진화에서 토지소유 형태에 

따른 영향은 클러스터의 진화를 논의하는 기본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클러스터 내 경제활동

에 있어 자본과 토지소유의 기본적 모순으로 인해 임

차료가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기 때문이

다(김용창, 1998). 즉 해당 지역 내에서의 집적경제효

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클러스터가 성장하기 위해

서는 그만큼의 비용부담이 필요하며 이는 최소한 임

차료의 증가속도가 생산성의 증가속도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토지소유 모순에 대한 클러스터의 공간적 대응

클러스터의 진화를 설명하는 개념 중 클러스터 생

애주기는 클러스터의 삶이 마치 사람과 같이 탄생, 

성장, 유지 혹은 성숙, 쇠퇴, 죽음의 5단계로 이뤄진

다고 본다. 하지만 사람의 생애주기와 다른 점은 첫

째, 클러스터는 개별 주체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이며, 둘째,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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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혹은 정책적 개입을 통한 적응(adaptation)과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체의 진입, 기

술혁신 등으로 인해 재생(renewal)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기존의 소규모 

제조공장의 집적지에서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변모

한 과정이 바로 클러스터가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 

재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구양미, 2012; 남기

범, 2014).

클러스터의 쇠퇴에 대한 경제 주체의 대응방식은 

쇠퇴의 원인, 산업의 특성, 클러스터의 현재 상태로서

의 시간에 따라 차별적이다(Brenner and Schlump, 

2011; Shin and Hassink, 2011). 첫째, 쇠퇴의 원인

이 기술적 측면일 경우 클러스터 내부에서 주체 간 기

술적, 인지적 근접성(proximity)이 과하게 형성되었

을 때 발생하는 고착(lock-in)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주체들과 기술적 차원이 다른 기업들을 유입하

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클러스터 내부의 다양성

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한다. 둘째, 산업적인 대응으로서 기존의 

클러스터에 새로운 산업을 이식하거나 산업구조조정

을 통해 유망한 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한다.

하지만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대응은 여전히 토지

소유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본으로서 기업과 토지

소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적인 모순관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의 모순은 자본이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토지의 위치이점을 제

고시키는데 이 위치이점 상승분이 자본에게 돌아가

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

다(김용창, 1998). 특정 토지에서 위치이점의 향상은 

동일한 산업에서 다른 토지의 상대적 위치이점 하락

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높은 위치이점을 향유

하기 위해 지역 내로 유입되어 자본투자에 아무런 기

여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임차료가 

높아진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임차

기간의 종료는 자본투자에 의한 위치이점 상승분을 

확정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이익으로 전환시킨다. 임

차기간이 종료되면 자본을 투자한 기업은 그 토지에

서 떠나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증가된 위치이점을 내

세워서 새로운 기업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한다. 클러스터가 쇠퇴에 회피하기 위

해서 기술적이고 산업적인 대응을 펼칠 때 이와 같은 

토지소유의 모순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다. 클러스터

의 대응이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경로를 창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토지소유자의 임차료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는 조만간 다시 쇠퇴를 

맞이할 수 있다.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의 모순을 촉발하는 임차료

의 증가는 크게 클러스터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집적불경

제 효과와 같이 집적지역 내부의 기업 간 입지선정 경

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료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증가

는 단순히 집적지역 내부의 요인으로만 한정할 수 없

다. 입찰지대곡선에서와 같이 더 높은 임차료를 지불

할 수 있는 공간이용이 나타나면 기존의 공간이용은 

언제든지 새로운 공간이용으로 대체될 수 있다. 클러

스터 내부의 이익창출증가가 아니라도 외부의 개발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부의 잠재적 임차료의 차익이 

증가함으로써 임차료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집적불경제 효과가 증가할 경우 기

업들이 클러스터를 이탈하고, 그에 따라 기업 수에 따

른 교통체증, 지대압력 등의 불균형은 점차 균형을 찾

아갈 수 있지만 임차료의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

은 타 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해당 산업은 균형

에서 이탈하여 쇠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때 대부

분 제조업 중심의 집적지역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으로 대체된다. 즉 임차료의 증가로 인해 클러스

터를 구성하는 산업의 쇠퇴나 기업의 기술력 하락, 지

역 내 경제주체의 고착효과 등과 관계없이 클러스터

의 쇠퇴가 발생할 수 있다.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자본투자 회수의 불안정성

은 자본투자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클러스터의 쇠

퇴를 촉진한다.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

이 사용하는 토지에 특정한 시설물을 세우거나 기존 

건물을 개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때 임

차기간의 길이가 기업이 실제로 토지에 대한 자본투

자를 실시하느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건

물 개량과 같이 공간에 고착되는 투자자본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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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그곳에서 경

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임차기간이 회수기

간보다 짧다면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본의 일

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기 임차료로 귀속된다(김용

창, 1997). 그리고 임차료 지불 능력에 따른 입지 경

쟁의 심화는 임차기간을 통상적인 길이보다 단축시

킬 수도 있다. 이처럼 자본회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선뜻 공간에 장기간 고착되는 자본투자

를 실시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토지소유 모순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를 꺼린다면, 클러스터는 단기

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장기적으

로 쇠퇴하기 쉽다.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 즉 이익의 

임차료로의 귀속과 자본회수기간의 불안정성으로 인

한 투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는 다양한 방식 중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

다. 첫째, 지리적 이전을 통해 지불하는 임차료의 수

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경제적 활동을 통

해 창출된 이익만큼을 임차료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

서 보다 값싼 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기술 중심적인 접근법

은 클러스터의 진화에서 공간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

한다. 즉 기업이 ‘특정 지역’에 공동 입지하여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누릴 때 지역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대응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을 

찾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은 지리적 이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공간을 바꿀 수 있

다. 둘째, 자본가로서 기업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소유

하는 것이다. 자본회수기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

본투자를 줄이는 것은 결국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

기 때문에 자본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스스로 토지소

유자가 되어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의 지속과 그 성과

의 안정적인 회수를 보장받고자 한다. 

실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

업은 이전을 통한 위치이점을 동일하게 창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관계를 변화시켜 직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자본과 토지소유 사이의 모순을 완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

업들이 다수를 이루며 집적한 클러스터에서의 대응

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과 다른 형태의 조건을 부여

하기 때문에 대응방식도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그러한 대응이 클러스터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가 클러스터 진화에 있어서 토지소유의 문제

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대체로 자본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집적된 클러스

터의 경우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업과 달리 기존 입

지에서 누렸던 생산연계를 지리적 이전 이후 새로운 

입지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내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개

별 기업, 특히 자본이 영세한 기업 단위에서는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용창, 1998). 하지만 Gordon 

and McCann(2000)이 산업클러스터의 유형을 분류

할 때 제시한 순수 집적형(pure agglomeration), 산

업단지형(industrial complex), 사회네트워크형(so-

cial network)에서 산업단지나 사회네트워크형은 기

업 간 긴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

형의 경우 하나의 상품생산을 위해 기업 간에 확고한 

연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청기업이나 1차 하청기업 

등의 이전은 연관 기업들의 동반 이주를 촉진한다. 사

회네트워크형 또한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하지만 내

부에는 사회적 근접성, 인지적 근접성 등 다양한 근

접성이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근접성은 서로 상호

작용하며 진화 한다(Boschma, 2005; Balland et al., 

2015). 따라서 일시적인 지리적 근접 이후 지리적으

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

다는 것이다(Torre, 2008). 이는 곧 클러스터에서도 

지역을 이탈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환관계의 유지

가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클러스터 내부

의 활발한 전후방 연계는 지리적 근접효과가 사라졌

을 때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Fitjar and Rodríguez 

-Pose, 2017; 권규상, 2016). 다만 주체 간 지리적

인 거리는 상호작용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별

적이다. 예를 들어 지식교환과 같이 사회적 근접성이 

지리적 근접성을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격으로

도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품이동을 수반한 

생산연계 등은 교통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근접

성이 지리적 근접성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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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이전에 따른 지리적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Balland et al., 2015; Broekel, 2015).

자본이 직접적인 토지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일반

적으로 클러스터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본규모가 

큰 기업들에게만 한정된다. 김용창(1998)은 그로 인

해 소규모 기업들이 스스로 위치이점을 생산해낼 수

도 없고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대규모 기업 입장에서 소규모 기업은 분업 과정

에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은 클러스

터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하락을 의미한다. 즉 소규

모 기업 위주의 클러스터 내에서는 선도기업(leading 

firm)으로서 대규모 자본을 지닌 기업의 역할이 클러

스터 전체의 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선도기업은 

클러스터 외부와의 연계에서 문지기(gatekeeper) 역

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를 통해 클러스터 

전체의 기술력과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Giuliani, 2011; Randelli and 

Lombardi, 2014). 기술적 고착이 아닌 토지소유의 

문제에서 비롯된 클러스터의 쇠퇴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은 소자본을 위해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유인

동기가 존재한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토지소유자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연관 기업에 대한 임차를 통해 토

지를 통한 임차수익과 안정적 경제활동의 영위를 통

한 생산성 간의 상충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클러스터 진화 연구는 토지소유 모순이 갖는 문제

를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제 토

지소유 모순이 클러스터의 쇠퇴와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자본으로서 기

업이 토지를 소유하기보다 임차를 통해 공간을 점유

하여 경제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집적을 통해 클러스

터 내부의 기업이 외부기업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성

과를 창출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몫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클러스터 내

부에 입지한 기업들은 토지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

순적 관계를 수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클러스터의 유지와 성장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공간

적 대응방식을 창출한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진화를 

보다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했던 토

지소유의 모순이 클러스터의 쇠퇴와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과정에

서 클러스터 내부 기업들의 다양한 공간적 움직임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로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특성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

의 독특한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남산동 인쇄골

목이 도심지역에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집적을 통한 

긴밀한 분업체계를 형성한 것은 인쇄업의 특성에 기

인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구 남산동 인

쇄골목의 위치와 구성을 살펴보고, 인쇄공정을 완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파악한다. 인쇄공정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로서 대

구 남산동 인쇄골목이 인쇄공정의 조건을 충족시키

는 방식을 설명한다.

1) 도심지역의 소규모 개인사업체 집적지

그림 1에 따르면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대구광

역시의 도심지역 내 주택가에 위치한다. 행정경계로

는 주로 도심인 중구 내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에 

걸쳐있고 성내1동의 매우 작은 부분을 포함한다. 성

내동(1동·2동)은 상업용도지역이 지배적으로 발달한 

도심지역의 핵심부이다. 이에 비해서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남산동(1동·2동·3동)은 도심지역의 주변부로

서 상업용도지역보다는 주거용도지역의 비중이 압도

적으로 높은 주택가이다. 그리고 인쇄골목 내에서 인

쇄업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은 계산오거리

의 남서쪽 일대이다. 계산오거리에서 명륜로의 좌측

으로 인쇄업체들이 300여개 이상 밀집해 있다. 이는 

공식통계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상당수의 후가공 업

체들이 무허가 상태로 해당 지역에 함께 입지하고 있

다. 남서쪽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캠퍼

스는 단일 용도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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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소

규모 개인사업체들이다. 표 1은 대구 남산동 인쇄골

목의 사업체 규모와 조직형태를 보여준다. 대조군으

로 같은 대구에 있는 대구출판산업단지1)과 비교해

보면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71명으로 대구출판산업단지의 12.14명과 비

(A) 도심지역 주택가 (B) 업종 분류 (1층 기준)

그림 1. 도심지역 주택가의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A), 현장조사(B)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표 1.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사업체규모와 조직형태

지역
사업체규모(명) 조직형태(개)

평균종사자수 사업체수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2.71 382
367 

(96.07%)
15

(3.93%)
0

중구 남산1동 2.22 77
76

(98.70%)
1

(1.30%)
0

중구 남산2동 2.57 247
237

(95.95%)
10

(4.05%)
0

중구 남산3동 3.97 58
54

(93.10%)
4

(6.90%)
0

대구출판산업단지 12.14 83
60

(72.29%)
22

(26.51%)
1

(1.20%)

달서구 월남2동 11.42 45
31

(68.89%)
14

(31.11%)
0

달서구 장기동 13.00 48
29

(76.32%)
8

(21.05%)
1

(2.63%)

주: 9차 산업분류에서 중분류 수준의 C181(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을 인쇄업으로 정의함 

자료: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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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서 4배 이상 적다. 그리고 전체 사업체에서 개

인사업체의 비중은 96.70%로 대구출판산업단지의 

72.29%보다 월등히 높다. 대구출판산업단지에는 자

본조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사법인이 대구 남

산동 인쇄골목보다 6배 이상 많다(26.51%, 3.93%). 

이런 결과들은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이 자본력이 열

악한 소규모 개인사업체들의 집적지라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도심 지역 내 인쇄업 집적지역이 소

규모 업체들로 구성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

쇄업의 독특한 공정특성에 따른 인쇄업체들의 대응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2) 도심지역에서 인쇄업의 자본투자 부담

인쇄공정은 몇 개의 연속적인 세부과정들로 이루

어진다. 보통 기획·디자인 - 출력 - 인쇄 - 후가공을 

거쳐서 하나의 인쇄물이 완성된다. 가장 먼저 기획·

디자인 단계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형태를 컴퓨

터로 시각화한다. 이렇게 만든 컴퓨터 이미지를 인쇄

판으로 만드는 작업을 출력이라고 부른다. 기획·디

자인과 출력은 인쇄 과정에 필요한 인쇄판을 만드는 

인쇄 전(pre-press) 과정이다. 인쇄는 가장 핵심적

인 단계로 인쇄판을 인쇄기계에 끼워서 종이에 이미

지를 찍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후가공은 인쇄를 끝

낸 종이를 가지고 제단, 제본, 코팅 등의 추가적인 작

업을 진행하는 인쇄 후(post-press) 과정을 가리킨

다.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부과정들의 구성

은 달라진다. 특히 고객이 어떤 특수효과를 원하는지

에 따라서 다양한 후가공 과정들이 인쇄공정에 포함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세부과정

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의 인쇄물이 완

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쇄업은 주문 생산방식을 취하고 복잡하고 다양

한 인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치산업과 수주산

업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2) 인쇄기계가 없으면 인

쇄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인쇄업은 장치의 존재 여부

가 작업의 내용과 품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되는 인

쇄기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보통 인쇄기계의 가격

은 웬만하면 일 억을 넘는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프셋 인쇄기는 가장 싼 것이 육억 원 정도이다. 인

쇄기계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크기가 꽤 크다. 

인쇄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쇄기계의 크기에 

걸맞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인쇄업

체는 초기에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그 인쇄기계를 설

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규모의 자본

을 투자해야 한다. 인쇄기계를 설치해도 고객의 주문

이 없으면 인쇄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인쇄업은 고객

이 좋아할만한 제품을 미리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

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의 주문과 함께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이다. 고객의 주문을 많이 

받으려면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쇄업은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

하는 제조업이지만 고객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을 

벗어날 수 없는 도심형 제조업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

인다.

“사람들이 섬유공장은 기계가 몇 대 없어도 대우

해주는데, 인쇄업은 몇 억씩 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시한다는 말이야. 사실 우리가 작은 

섬유공장 같은 곳보다는 몇 배 투자했는데도 말이

야.” (업체 A, 60대 남자, 인쇄소 사장)

“우리는 공산품을 쭉 만들어 놓고 ‘이거 사가세요’

가 아니잖아요. 손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거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네, 만들어줄게요’ 이

거잖아요.” (업체 B, 40대 남자, 인쇄소 사장)

전체 인쇄공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

준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인쇄공정의 세부과정에

서 활용하는 인쇄기계는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서

로 다르다. 하나의 인쇄업체가 서로 다른 세부과정

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인쇄공정을 완료하려면 각

각의 세부과정들에 쓰이는 모든 인쇄기계들을 다 구

비해야 한다. 특히 고객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인쇄공정

의 세부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주문

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인쇄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하나의 인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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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인쇄공정을 혼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설비 구

축에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 있는 인쇄업체들은 시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료가 비싼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

으므로 다수의 인쇄기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추가적인 자

본투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인쇄를 한 번 하면 기본적으로 세부과정들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종이를 사야하고 출력이 

들어가야 하고 인쇄가 들어가야 하고 코팅 유무 

등등 하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 장비들을 다 

구입하려면 그리고 그만큼의 공간도 있어야 하는

데, 그런데 그걸 토탈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장비를 다 

갖추지를 못하잖아요.” (업체 C, 40대 남자, 인쇄

소 사장)

3)  거래관계와 분업체계로 이루어진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인쇄업의 공정특성, 즉 장치산업으로서의 대규모 

자본투자와 수주산업으로서 시장접근성이 필요한 대

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인쇄업체들은 집적을 통해 다

수의 거래관계들로 이뤄진 분업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연속적인 인쇄공정을 집단적으로 해결한다.3) 영세한 

인쇄업체는 인쇄기계와 공간에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쇄기계 한 대를 갖추고 하나의 세

부과정만을 처리하되, 각자 세부과정 하나씩만 담당

하는 기획실, 출력실, 인쇄소, 제본집, 코팅집이 공간

적으로 집적함으로써 연속적인 인쇄공정을 차례대로 

수행한다. 먼저 기획실이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다음 

그 주문에 맞는 인쇄공정을 구상하고 실제 세부과정

들을 처리할 하청업체들을 섭외한다.4) 기획실이 고객

이 원하는 형태를 컴퓨터 파일로 디자인해서 출력실

에 넘기면, 출력실은 인쇄판을 만들어서 인쇄소에 갖

다 준다. 그러면 인쇄소는 인쇄판으로 인쇄를 해서 대

기하고 있는 제본집에 인쇄된 종이를 보낸다. 제본집

은 인쇄된 낱장의 종이들을 하나로 엮고, 코팅집은 표

지를 코팅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한다. 이 완성된 인

쇄물을 원청업체인 기획실이 고객한테 납품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기획실을 중심으로 한 개별 기업들 사

이의 시장거래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흔한 계약서 한 장 없이 순식간에 인쇄물이 완성된

다. 이처럼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분업체계는 별다

른 거래비용 없이 마치 하나의 대형 공장처럼 작동한

다(그림 2).

분업체계의 공간양식은 다수의 업체들이 지리적 

근접성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클러스터이다. 

분업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하다. 첫째는 거리에 따

른 운반비용의 증가이다. 분업체계는 이전 단계의 생

산물이 다음 단계의 원재료가 되는 구조이다. 중간생

산물이 거래관계를 타고 업체들 사이를 이동해야 한

다. 인쇄소 이전까지는 중간생산물이 파일 또는 인쇄

판이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크지 않다. 하지만 인쇄소 

이후부터는 엄청난 무게의 종이들이 이동해야 하므

로 거리에 따른 운반비용의 증가가 큰 폭으로 발생한

다. 둘째는 감독과 관리의 편리성이다. 기획실은 직접 

인쇄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고객한테 직접 주문

을 받고 납품해야 하는 주체로서 완성된 인쇄물에 대

해서 무한책임을 진다.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경험적

으로 누구보다 잘 아는 기획실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

로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인쇄업체를 선호한다. 이처

럼 분업체계의 작동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에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인쇄업체

들은 분업과 집적을 거의 동일시한다. 특히 지리적 근

접을 통한 교류가 이후 사회적 근접과 평판 등에 강하

게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신용도의 확보는 필수 요건

이 되며, 지역 내 공식적·비공식적 교류 과정에서 얻

게 된 정보는 이후의 거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소규모 인쇄업체에게 분업과 집적으

로 이뤄진 클러스터 내 입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하나의 세부과정만을 처리할 수 있는 소규

모 인쇄업체는 분업체계가 구축된 인쇄업 클러스터

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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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체계에서는) 동선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대신동에 있다

든가 반경 뭐 1km만 떨어져도 (기획실이) 안 움직

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하청 인쇄소는 무조건 원

청업체 바로 옆에 있어야 해요. 거기다가 여기는 

후가공업체들까지 반경 500m 안에 다 있어서 좋

아요. 움직이면 무조건 돈이에요. 종이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만큼 운반이용이 더 들잖아요. 그리

고 원청업체가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고 와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로 보러 올 수 있겠

어요? 그러니까 거리, 동선 이런 게 중요해요.” (업

체 C, 40대 남자, 인쇄소 사장) 

“인쇄업체들이 집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각자 

분야별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니까.” (업체 D, 60대 

남자, 인쇄소 사장)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단순히 소규모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에 그치지 않는다. Porter의 클러스터 정

의와 같이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인쇄업 관련 분야

의 다수 기업이 지리적으로 긴밀한 생산연계 및 생

산·물류비용의 절감, 기업 간 공식·비공식적 교류에 

따른 정보교환, 평판에 의한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고유의 규범과 제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산업 클

러스터를 구성한다. 인쇄업체들이 도심 내 클러스터

를 형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쇄업의 특성 때문에 

도심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

본투자를 수반하지만 수요 변동이 심한 산업 특성에 

따라 개별 기업 당 자본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 집적으로 통해 긴밀한 분업체계를 형성하는 생

존 전략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인쇄업체의 생존전략이 클러스터 내 기업

들의 공간권력을 약화시키는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

킨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지속적인 

임차료 상승 국면에서 소규모 개별 기업은 자본규모

가 영세하고 긴밀한 분업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2.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분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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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거나 토지소

유자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경우 클러스

터 내 기업은 공간에 고착되는 자본투자를 줄임으로

써 모순적 상황을 견디거나 쇠퇴하는 결과를 맞이한

다. 김용창(1997)이 주장한 것처럼 서울 도심부 소규

모 사업장의 낙후된 환경은 바로 이러한 모순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자본과 토지소유 간 모순의 강도와 클러스

터 내 기업들의 대응방식은 단순하지 않으며 지역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 특히 대구 남산동 인

쇄골목은 그 형성과정에서 서울 인현동과 달리 자본

과 토지소유 간에 발생하는 모순에 대응함으로써 새

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4. 클러스터의 공간적 대응 I: 주거지역 

으로의 근거리 이전을 통한 분업 

체계의 유지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형성과정은 자본과 토지

소유의 모순 속에서 클러스터 유지를 위한 주체들의 

공간적 대응방식으로서 근거리 이전을 통한 분업체

계의 유지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쇄업체들은 

임차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임차료

가 저렴한 주거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이때 분업체계

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중에서 클러스

터에서 근접한 곳으로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와 같은 인쇄업체들의 근거리 지리적 이전은 개별 기

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를 유

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1)  토지소유 모순에 대응한 주거지역으로의 지

리적 이전

1950년대 이후 형성된 대구의 초기 인쇄업 클러스

터는 대구 동성로 및 중앙로 일대의 도심부에 위치했

다(이혜경, 2010).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서 발간한 「대구경북인쇄조합 45년사」에 따르면 일

제 강점기 시절 동성로2가의 명신인쇄소, 대일제본

소, 삼덕동 3가의 보문당인쇄소, 종로2가의 삼승사인

쇄소 등은 동성로 혹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

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남산동에 인쇄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당시 일본인을 중심으로 개업

한 인쇄소와 1930년대 이후 조선인 몇몇이 설립한 소

규모 인쇄소, 한국전쟁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인

쇄기계를 대구와 부산 등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

리 잡은 인쇄소들은 대부분 도심부에 자리 잡았다(대

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7). 

동성로 지역의 경우 대구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다

른 광역시가 2개 이상의 부도심을 지니는 반면, 대구

의 경우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단핵공간구조를 지니

는 것이 특징이다.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관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

던 지역으로서 도로와 전차 등 기반시설이 동성로 지

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시가지를 이루었다(이상율, 

2003; 김주야·김영, 2011). 1969년 대구백화점이 동

성로로 이전하면서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시대

를 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동성로 지역의 임차료는 매우 높았으며 가파르

게 상승하는 지역이었다5).

동성로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업용도에 비해 임차료 지불능

력이 낮은 인쇄업체들은 당시 동성로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면서 인접한 봉산동, 계산동, 동산동으로 이전

하였다. 초기에는 동성로에 접한 지역으로 이전했다

가 이후에는 남산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도심지

역의 핵심부에서 주변부로 점차 밀려나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산동 일대는 대다수 주거지역이었으므로 공장이 

표 2. 대구 중구의 용도지역별 면적 비율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1995년 42.7% 53.6% 3.7%

2016년 47.9% 44.2% 7.9%

자료: 1995년은 김한수 외 (1998: 262), 2016년은 국가통계

포털 용도지역(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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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다. 남산동은 대봉

동과 함께 1980년에 남구에서 중구로 편입된 지역이

다. 남산동은 용도지역 상 1동, 2동, 3동을 합쳐 2016

년 기준 주거지역 79.0%, 상업지역이 21%인데 반해, 

동성로를 포함한 도심지역인 성내동은 상업지역이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표 2에서 중구지역 전체

를 도심으로 간주했을 때 1995년과 2016년의 용도지

역을 비교해보면 상업지역의 비율이 일부 감소하고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 이후 중구의 면적이 거의 바뀌지 않

았다는 점, 일반적으로 도심 내 용도지역 하향이 어렵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거지역의 증가와 상업지역의 

감소는 개발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남산동 지역은 초기 형성 당시에도 대체

로 주거지역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거지역이었던 남산동으로 인쇄업 클러스터가 이

전하여 재형성된 것은 도심과 인접하면서 상대적으

로 임차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다6)(이혜경, 2010). 동

성로 부근에서 봉산동, 동산동, 계산동 등으로 옮겨

갔던 인쇄업체들은 상업지역의 지가상승에 대응하

기 힘들어졌다. 1995년 조사된 김한수 외(1998)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도심이었던 중구의 중심상업지역의 

평균지가는 2,066.2천원/㎡, 근린상업지역은 1,502.2

천원/㎡이었고 주거는 685.4천원/㎡에 불과했다. 이

는 녹지의 777.1천원/㎡보다 작은 수치로 주거지역이 

임차료 상승의 압력에서 도심 입지를 유지하면서 이

전하기 적합한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클러스터의 형성과 분업유지를 위한 근거리 

이전

1970년대 이전부터 이미 남산동에는 일부 인쇄업

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 삼아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상당수 업체들이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남

산동 일부 지역이 인쇄골목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명

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미등록 업체를 합쳐 1980

년대 중반 1천여 개, 호황기였던 1990년대에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 2천여 개 업체가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디지털 경제, 2016). 2000년 

대구 중구에서 계산오거리에서 남문시장에 이르는 

길을 “남산 인쇄골목”으로 지정하면서 남산동이 공식

적으로 집적지역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림 3은 

그림 3. 대구 중구 동별 인쇄업체 수의 변화(1994-2016)

주: 8차 산업분류가 2006년에 9차 산업분류로 개정됨에 따라 8차 산업분류의 D222(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와 9차 산업분류의 

C181(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을 인쇄업으로 정의하여 집계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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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각 동별 인쇄업체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

로 1994년 이후 성내동 등 도심지역 핵심부의 인쇄업

체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남산동은 이미 1994년부

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업체가 입지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이 임차료 상승에 대응하여 

주거지역으로 점차 이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

지 뚜렷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근접한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

쇄업은 특성 상 공정분업이 매우 탁월한 산업이기 때

문에 타 업체들과의 지리적 근접은 효율적인 분업체

계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클러스

터 내의 기업들이 여전히 생산연계는 유지한 채로 임

차료가 저렴한 지역인 주거지역 중 가까운 곳을 선택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남산동이 인쇄업 클러스터로 

형성되기 이전에 인쇄업을 영위하던 기업들과의 인

터뷰에 따르면 남산동과의 효율적인 분업체계 형성

을 위해 동산동에서 남산동으로 이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쇄업이 소규모 업체 간 분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적절히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골목이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대구 동성로에. 거기서 많이 형성돼 있

다가 상권이 이제 자꾸 번성되다 보니까, 임차료

가 자꾸 비싸지니까 밀려 나오는 거예요. 1차적인 

거나 2차적인 것도 오고. 동성로에 있다가 다시 또 

인쇄골목이 동산동으로 갔다가. 거기도 좁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다시 남산동 지역으로 형성이 자동

적으로 (된거죠). 이제 임차료도 비싸지만 서로 위

치관계가 같이 모여야 되는 게 인쇄의 특성이 전

부다 같이 모여야 되는 게 서로 경쟁관계이면서 

또 서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업체 D, 60대 남자, 인쇄소 사장)

“봉산동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동산동

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동산동에 있다가. 자립, 

독립은 내가 봉산동에서 했지만 동산동에서 좀 하

다가 저 계산동에서 좀 하다가 이제 남산동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인쇄소가 좀 많고 아무

래도 이쪽이 인쇄일 하기가 용이해요.” (업체 E, 

60대 남자, 인쇄소 사장)

“옛날에 동산동에 있었어. 동산동, 북성로 그 쪽에 

옛날에 있었거든. 80년도에는. 거기 있다가 집세

가 비싸고 하니까 이쪽으로 동산동 쪽으로 왔다가 

동산동도 집세가 비싸니까 남산동으로 넘어 오게 

된 거지.” (업체 F, 60대 남자, 수작업집 사장)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공간적 이동을 통한 대응

방식은 도심이 갖는 접근성을 향유하는 위치이점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동시에 인쇄업 생태계 내의 긴밀

한 네트워크 체계를 여전히 유지함으로써 클러스터

의 쇠퇴 혹은 해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성로

에서 발생한 인쇄업 클러스터는 동성로 주변으로 이

전하여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이후 다시 발생하는 임

차료 압력에 대응하여 남산동으로 이전하여 클러스

터를 또다시 지속시킨다. 이런 움직임은 인쇄업 클러

스터가 주변 개발 및 임차료 상승 압력과 같이 클러스

터를 쇠퇴시키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특

성에 따라 집적이익과 긴밀한 분업체계를 계속적으

로 누리기 위해서 근거리 지리적 이전이라는 공간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저렴

한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낮은 수익에도 클러스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익이 증가할 경우 더 높은 자본

재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클러스터의 공간적 대응 II: 토지소유를 

통한 분업체계의 지리적 고착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인쇄업체의 토지소유는 

토지소유를 통한 자본의 지리적 고착이 외부 경쟁지

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와 같은 클러스터의 공간적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자본과 토지소유의 모순인 자본회수기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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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강화되는 방식

을 설명하고, 인쇄업체들이 토지소유를 위한 자본투

자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를 확대할 수 있었

던 이유, 그리고 인쇄업체의 토지소유가 인쇄업 클러

스터 유지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 자본회수기간 불안정성의 강화 

크고 무거우면서 동시에 복잡하고 민감한 인쇄기

계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대

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는 인쇄기계를 옮기는 작업

을 ‘도비(とび)’7)라고 부른다. 도비는 단순히 인쇄기

계를 운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해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인쇄기계가 워낙 크고 무거우므로 

작동하는 형태 그대로 실어서 운반할 수 없다. 기존 

장소에서 해체해서 운반한 다음에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조립해야 한다. 출입구(대문 또는 창문)가 상대

적으로 작은 주택에서의 운반은 해체의 수준을 높이

고 이에 따라 조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새

로운 장소에서 조립해서 설치할 때 인쇄기계의 수평

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종이의 특정 부분만 진하게 인

쇄되거나 또는 한꺼번에 여러 장의 종이들이 들어와

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인쇄기계 전문 기술자만이 

복잡하면서 민감한 인쇄기계를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다. 인쇄기계를 옮기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

분은 인쇄기계의 운반이 아니라 인쇄기계의 해체와 

조립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즉 남산

동에서 불과 한 100m 또는 200m를 옮기는 경우에도 

인쇄기계를 옮기는 도비 비용은 많게는 몇 천만 원씩 

든다.

“이거는 사무실 이전처럼 그냥 책상 몇 개 옮기는 

게 아니고 기계는 일단 옮겼다고 하면 거리에 상

관없이 최하 몇 천만 원입니다.” (업체 G, 60대 남

자, 인쇄소 사장) 

오래된 주택가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큰 인쇄기계

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다. 기계 내부에서 

종이들이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

쇄기계는 한 변이 다른 변보다 훨씬 긴 직사각형 모양

이다. 옛날 주택은 대부분 크기가 작은 정사각형 모양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가인 남산동에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인쇄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거기다가 인쇄기계의 

무거운 중량과 수시로 종이를 운반해야 하는 작업방

식은 설치공간을 1층으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조건

들을 모두 갖춘 장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기계를 

보유한 인쇄업체들 사이에서 인쇄기계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들에 대한 정보는 아주 빠르게 퍼진다. 좋은 

장소에 있던 기존 업체가 나간다는 소문이 돌면 인쇄

업체들은 일단 건물 모양을 보러 간다. 일단 현재 자

신의 인쇄기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모양인지 확인한

다. 새로 인쇄기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모양

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쇄기계의 종류를 결정하기

도 한다. 인쇄업체들이 소문을 듣고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건물 매매 또는 임대차에서 공인중개사도 필

요 없다. 그 건물에 인쇄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

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쇄기계 전문 기술자가 기계

를 설치할 때 중개 역할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도비 비용과 제한된 장

소는 임차 상황에서 자본회수의 불안정성을 강화한

다. 인쇄업체들이 몇 억씩 하는 인쇄기계를 구매해서 

투자한 만큼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

상 그 인쇄기계를 돌려야 한다. 만약 임차기간이 자본

을 회수할 수 있는 일정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다면, 

인쇄기계에 대한 자본투자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

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리가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는 도비의 비용과 제한된 장소라는 특정한 조건들에 

의해서 보다 강력하게 작용한다. 먼저 장소 이전을 통

해서 계속적으로 자본을 회수하려는 시도는 도비 비

용이라는 추가적인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남산동 

내에서의 근거리 이전도 몇 천만 원씩 비용이 들기 때

문에 인쇄업체들에게 임차기간의 종료는 상당한 부

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비용도 문제이지만 남산동 

내에서 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길쭉

한 직사각형 모양의 인쇄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들에 대한 경쟁은 

거의 언제나 치열하다. 기존 장소에서 임차가 종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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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현재의 인쇄기계를 넣을만한 새로운 장소를 임차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남산동 밖으로의 이

동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만, 혼자서는 

하나의 공정만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인쇄업체에

게 인쇄업 클러스터인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벗어

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장사해서 돈 좀 번 사람들은 자기 건물 사서 인쇄

소도 자기 건물에 해서 다 자기 거야. 그러니까 누

가 나가라고 소리할 사람이 없잖아. 하지만 (남의 

건물에 임차해있는) 우리야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남산동 인쇄골목 내에서) 마

땅히 나갈 자리도 없으니까, 뭐 이제 문 닫아야지. 

기계 다 팔고 이제 정리해야지.” (업체 F, 60대 남

자, 수작업집 사장)

2) 저렴한 주거지역에서 자본의 토지소유 확대

인쇄기계를 보유한 업체들은 인쇄기계에 투자한 

자본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고자 한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인쇄업체

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체로 한 번에 투

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쇄기

계와 건물을 같이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먼저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남의 건물을 임차한다. 그렇게 

임차 상태로 인쇄기계를 돌리면서 남산동 내에서 몇 

번의 이전을 경험한다. 이전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의 

도비 비용을 지불하고 인쇄기계를 이전할 수 있는 마

땅한 장소를 찾아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물 소유

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지만 남산동에 인쇄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 소유의 

필요와 건물의 실제 소유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

그림 4.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토지소유 분포

주: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원수첩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명의가 동일할 경우 자가 소유한 것으로 판정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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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쇄업체들은 인쇄기계

를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 매물로 나오기를 기다

린다. 일부 인쇄업체들은 바로 붙어있는 주택 2개 또

는 3개를 한꺼번에 구매해서 주택들을 허물고 인쇄공

장을 짓기도 한다. 인접하지만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

택들을 한 번에 구입해야 하고 건설비용이 추가로 들

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건물을 구입

하기 위한 자금이 부담될 때에는 인쇄업체들끼리 공

동소유로 비용을 줄이기도 한다. 

“남산동에서 불과 한 100m만 이동해도 돈이 몇 

천만 원씩 들고, 지주가 계약기간이 돼서 나가라

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나가야 하는 이런 상

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건물을 소유

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때 생각했죠. 그러다가 

여기를 경매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어려웠

으니까 그래서 인쇄하는 친구하고 같이 샀죠. 그 

친구도 자기 건물이 없으니까 공동명의한 다음에 

90평씩 나눠가졌죠. 그렇게 비용을 줄였죠.” (업체 

D, 60대 남자, 인쇄소 사장)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인쇄업체의 토지소유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9.2%로 다른 인쇄업 클러

스터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이다. 대구·경북인쇄정

보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인쇄조합)의 2018년 

회원수첩에 기재된 인쇄업체들 중에서 사업장 주소

가 남산동인 인쇄업체가 212개인데, 이 중에서 회원

수첩의 대표자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의 이름을 대

그림 5. 대구 도심지역의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분포 

주:  상업용도지역과 주거용도지역을 대조하기 위해서 녹지용도지역은 아예 개별공시지가를 표시하지 않고 흰색으로 처리하

였으며, 주거용도지역은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냄. 따라서 위의 지도에서 아무런 표시 없이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된 지역은 

모두 상업용도임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활용하여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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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서 자신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인쇄업

체는 62개이다(그림 4).8) 이에 비해서 인쇄업 클러스

터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인현동 인쇄골목의 토

지소유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5.1%로서(서울특별

시, 2014) 임차해서 인쇄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반적으로 도심형 클러스터의 토

지소유 비율은 상당히 낮다. 도심지역의 높은 토지가

격으로 인해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토

지를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인쇄업체는 일

단 인쇄기계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토지소유를 위한 추가적인 자본투자가 상당

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주거지역의 저렴한 토지가격은 인쇄업체

의 토지소유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다. 남산동은 

대구의 도심지역에 위치하지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 기준으로 주거용도지역의 비율이 높

은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의 개별공시지가는 바

로 인접해 있는 상업용도 중심의 성내1동과 성내2동

보다 훨씬 낮다. 인쇄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남산2동에서 주거용도지역은 전체 지역의 약 63%를 

차지한다. 남산2동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79만원이

다. 이에 비해서 남산2동 맞은편에 위치한 성내1동의 

상업용도지역 비율은 83.4%이고 평균 개별공시지가

는 290만원이다. 인쇄업체가 안정적인 자본회수를 위

해서 토지소유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그리고 도

비 비용과 제한된 장소가 이런 필요성을 강화하더라

도, 토지소유에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인쇄업체

의 토지소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토지소유의 필요

성과 가능성은 엄연히 구분된다. 인쇄업체들은 처음

에는 도심지역의 핵심부인 동성로 일대에 입지했다

가 임차료 압박에 밀려서 주변부인 남산동으로 이전

했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주거지역에서 

인쇄업체들은 자본투자 부담의 감소로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여기가 도심이기야 하지. 그런데 여기가 중구에서 

제일 저렴해.” (업체 H, 70대 남자, 인쇄소 사장)

3) 토지소유를 통한 분업체계의 지리적 고착

인쇄업체의 토지소유는 인쇄기계를 보유한 핵심 

업체를 남산동에 지리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유지시키는 원동력 중 하나로 작

용한다. 인쇄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기획실이 없어

서는 안 되지만 실제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쇄

소와 후가공업체가 중요하다. 특히 대형 오프셋 인쇄

기를 보유한 인쇄소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이런 인쇄

소는 인쇄기의 크기에 맞춰서 상당히 넓은 작업공간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싼 도심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하나의 인쇄소가 임차

료가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인쇄소와 거

래하는 후가공업체들은 그 인쇄소를 쫓아서 외곽지

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인쇄소와 후가공업체 

사이에서는 중간생산물인 종이가 대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운반비용의 부담이 크고 그만큼 지리적 근접

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쇄효과는 이전하는 

인쇄소의 규모가 클수록, 즉 후가공업체에게 그 인쇄

소의 거래량 비율이 높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다. 외

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인쇄소는 대부분 설비 확장을 

추구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토지소유는 이런 인쇄소에게 지리적으로 고

착화된 이해관계를 심어줌으로써 인쇄소의 외곽지역 

이전을 막고 더 나아가서 인쇄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적 분업체계를 유지시켰다. 

“큰 업체가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따라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쇄업 특성이에요.” (업체 I, 

40대 남자, 인쇄소 사장)

토지소유를 통한 클러스터의 유지 과정은 외곽 산

업단지의 개발로 외부의 경쟁지역이 나타나는 상황

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2011년에 대구경북인쇄조

합이 대구시 외곽지역에 대구출판산업단지를 개발해

서 분양했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약 30여 개

의 인쇄업체들이 부지를 분양받아서 공장을 짓고 대

구출판산업단지로 이전했다. 설비 확장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를 찾기 쉽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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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곽지역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자기 

건물을 소유해서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던 인쇄

업체들은 굳이 대구출판산업단지로 넘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인쇄소는 토지가격이 비싼 도심

지역에서는 설비 확장이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 근처에 있는 다른 건

물을 매입해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내에서 설비를 

확장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 경우 토지소유를 통한 인

쇄소의 지리적 고착은 더욱 심화된다. 이 회사는 홈페

이지에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자

세하게 소개하고 인쇄골목 내 인쇄소들이 대구출판

산업단지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다. 

“이미 남산동에 자기 공장을 마련한 사람이야 새 

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처럼 중간 단계에서 

도약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설비 확장을 하기 위해

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남산동에는 적당한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고 외곽보다는 비싸잖아요. 지금 남

산동에서 출판산업단지로 빠져나온 업체가 한 30

개 정도 돼요.” (업체 G, 60대 남자, 인쇄소 사장) 

“나는 자가지. 이 지역은 대부분 자가라서 (대구출

판산업단지로) 떠날 사람이 없어. 이전해도 별 이

득이 없어. 거래처랑 멀어지기만 하지.” (업체 H, 

70대 남자, 인쇄소 사장)

“원래 여기 남산동에서 큰 공장은 못하잖아요. 그

런데 그 업체는 여기 남산동에 완전히 터를 잡았

어요. 지금 주변 땅을 하나 더 사서 3층으로 공장

을 또 짓고 있어요. 남산동에만 해도 공장이 다 합

치면 1000평 넘지요. 근처에 땅만 나오면 공장을 

새로 만들죠. 그 사람은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

과 다르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일하기 좋으니까 

남산동에 모으더라고요.” (업체 E, 60대 남자, 인

쇄소 사장)

6. 결론

본 논문은 자본과 토지소유 간 모순이 초래하는 클

러스터의 다양한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지리적 이전과 토지소유 확대를 

분석했다. 인쇄업 클러스터는 임차료 부담을 회피하

기 위해서 기존 위치와 가까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한 주거지역으로 이동했다. 근거리 지

리적 이전은 클러스터가 임차료 부담에 따른 쇠퇴 위

험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침투한 클러스터는 저렴한 

토지가격을 발판삼아서 인쇄업체의 토지소유를 확대

할 수 있었다. 토지소유 확대는 인쇄기계를 보유한 핵

심 업체들을 현재 위치에 지리적으로 고착시킴으로

써 외부 경쟁지역이 부각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클러

스터를 유지시켜주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토지소유 모순이 클러스

터 진화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가 임차료 상승에 따른 

클러스터 쇠퇴로 한정되지 않음을 입증한다. 토지소

유의 모순이 작용하더라도 어떤 클러스터는 쇠퇴하

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클러스터

의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은 독특한 지역적 맥락, 즉 저렴한 도심지역 

주택가에 기초해서 토지소유 모순에 대해 지리적 이

전과 토지소유 확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의 

공간적 대응은 토지소유 모순이 임차료 상승에 따른 

쇠퇴 이외에 클러스터 진화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경로들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클러스터 진화에 대

한 기존의 접근방식, 특히 기술 및 제도주의적 접근방

식이 집적불경제의 효과 중 하나로서 단순하게 언급

했던 토지소유 문제를 클러스터 진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토지소유 모순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는 독특한 관점은 본 논문의 의의인 동시에 한

계이기도 하다. 클러스터는 산업, 기술, 경기변동, 지

역제도, 용도지역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

용을 통해서 진화한다. 토지소유의 모순을 포함해서 

클러스터의 진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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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요인들과 토지소유의 모순이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인쇄업체의 주

거지역 입지는 기계 소음, 도로 사용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주변의 주택소유자와 갈등을 일으킨다. 본 논문

은 공간적 대응에 따른 클러스터의 유지라는 제한된 

과정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도심형 제조업 클러스터인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

서 임차료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지리적 이전과 토지소유 확대는 클러스터의 흥망

성쇠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쇄업체는 임차료가 비싼 도심지역에서 임차기간에 

따라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시설투자를 상당한 규모

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사례로 제시한 

클러스터 진화와 토지소유 모순 사이의 상호작용은 

앞으로 다양한 사례들로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

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클러스터들을 

분석해야 한다.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토지소유의 모

순이 클러스터의 진화에서 갖는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고 클러스터가 어떤 지역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토

지소유 모순에 대한 클러스터의 대응방식이 차별적

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쇄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토

지소유의 모순이 클러스터의 진화에 있어서 상대적

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다. 또한 클러스터의 공간적 

대응인 지리적 이전과 토지소유 확대는 임차료가 저

렴한 주택가라는 독특한 지역적 맥락에서만 실현가

능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소유 모순이 

창출하는 클러스터의 다양한 진화과정들을 탐구하려

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

1) 대구출판산업단지는 2011년에 분양한 외곽형 산업단지이

다. 외곽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도심형 클러스터와 여

러 측면들에서 정반대의 특성들을 보인다. 대구출판산업단

지는 2012년에 브랜드네임을 공모해서 현재에는 ‘대구출

판인쇄정보밸리’라고 불린다. 

2) 대도시 제조업으로서 인쇄업의 특징은 꽤 오래전부터 주

목받았다(오경숙, 1987; 박배균, 1993; 김란주, 1994; 김

용창, 1997; 강현수, 1998). 

3) 이와 같은 분업체계는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 이외에도 대

부분의 인쇄업 클러스터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김봉렬, 2013). 

4) 기획실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원청을 맡는 경우도 있다. 인

쇄소가 고객한테 직접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디자인 작업

을 위해서 기획실에 하청작업을 의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의 분업체계는 기획실이 

원청업체인 경우가 많다. 

5) 1973년 7월 국세청의 6대 도시 상거래 지역 지가상승률 

발표에 따르면, 72년 말 대비 서울 을지로 1가가 114.3%, 

소공동이 100% 상승했을 때, 대구 중앙로 옆의 종로1가가 

316%, 동성로2가가 71% 상승하여 서울 못지않게 임차료

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매일경제, 1973, 국세

청 부동산과표 올릴 듯, 매일경제 1973년 7월 3일자).

6) 1992년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성내2동과 3동으로 통합되기 전 남성동(성내2동으

로 통합)과 서성동(성내3동으로 통합)에 입지한 출판 및 인

쇄업체(8차 산업분류의 D22)의 1㎡당 부가가치 대비 임차

료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동은 부가가치의 3.34%를, 서성

동은 9.35%를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남산 1동과 2동

은 각각 0.95%, 0.37%에 불과하였다. 비록 해당 결과의 표

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으나 

성내동에서 남산동으로 인쇄 집적지의 이전과정에서 임차

료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였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이다.

7) 일본어로 도비는 토목·건축 공사의 노무자, 특히 비계공

(工)을 뜻한다. 도비공(とび工, トビコウ)은 일반적으로 토

목·건축공사에서 비계 등의 임시 구조물의 설치와 조립, 

그리고 중량물의 운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서

울역사박물관, 2016: 207)

8) 보통 조합에는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들이 주로 가

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한 토지소유 비율은 실제보다 

과대추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인쇄업체 212개에는 상

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후가공업체들도 포함한다. 대구경

북인쇄조합은 2018년 회원수첩에 ‘조합원 명부’뿐만 아니

라 ‘인쇄관련업체별 안내’를 실었다. 인쇄관련업체별 안내

를 활용해서 대구경북인쇄조합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남산

동에 위치한 후가공업체들, 심지어 기계 없이 손으로 작업

해서 규모가 거의 제일 작은 수작업집까지 파악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 비율은 부부 또는 동업에 의한 토

지소유를 잡아낼 수 없으므로 오히려 과소추정일 수 있다. 

대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는 업체의 대표자는 남편 이름으

로, 건물의 소유자는 부인 명의로 한 경우들이 있다.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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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하나의 업체가 자기 건물을 소

유한 상황이지만 업체의 대표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현장조사 또는 근저당권(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에 근저

당권 설정)으로 몇 개의 이와 같은 경우들을 잡아낼 수 있

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소유 업체를 대표자와 소유자의 

이름 불일치로 토지임차 업체로 분류했을 가능성은 존재한

다. 2018년 회원수첩은 2017년 말에 제작한다는 점을 고

려해서 2017년 기준으로 토지소유 비율을 산정했다. 그리

고 주소는 남산동이지만 실제 위치가 대구 남산동 인쇄골

목과 너무 떨어져 있는 2개의 인쇄업체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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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동을 고

려하여 장래 지역별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까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시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

대로 장래 의료시설 분포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한다. 특히 현격한 인구변화를 보이는 유소년인구(0~14세)와 노

령인구(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연령층별 인구분포와 이들 연령계층과 연관된 의료시설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

과 및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 진료과목별 의료시설의 분포 패턴을 비교 분석하고, 공간 

마르코프 연쇄 과정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두 인구계층의 장래 지역별 인구분포와 관련 의료시설의 분

포를 예측한다. 단기예측 결과, 전반적으로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노령인구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중 구도심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

소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지리적 분포는 향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되고, 노령인구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수는 전체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분포 변화를 예측한 결과 기존 상위분포지역을 중심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의료시설 수급 분포, 공간 마르코프 연쇄과정, 시뮬레이션, 단기예측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medical service provision at the local level by 
considering rapid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n Korea. For the purpose, we investigate the spatial 
variations in the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in Korea since 2000 when the country achieves the aged 
society. Focus has been laid on the spatial distributional changes in the population of two age groups’(the 
childhood and the elderly) and the medical facilities related with them. We examine the spatial correlation 
between the population and the related medical facilities for each age group over the period, and estimate the 
spatial Markov transition probabilities. The demand for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facilities related with 
each age group has been simulated by applying the Markov chain process. The results of short-term predic-
tion reveal that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seems to increase more rapidly, while the population of the 
childhood decrease. At the same time, the medical facilities related with the childhood have been predicted a 
bit increment at a few the Mega cities, while the rapid augmentation of the medical facilities related with the 



- 372 -

박소현·이금숙

1. 서론

후기 산업화사회에 접어든 대다수의 OECD국가

는 저출산,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

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과 인

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장래 인구구조에 큰 변

동이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사회에 다양

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분석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Graff and 

Wiseman, 1978; Kelley and Schmidt, 1995; Jai-

movich and Siu, 2009; Bloom et al., 2008, 2010). 

특히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나 지

역 단위에서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수급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미용, 관리차원

의 의료수요 증가와 더불어 식생활과 생활패턴의 변

화로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

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료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

다. OECD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간 16.0회로 OECD평균 

7.0회 보다 2.3배 많으며, 그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7). 특히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이

용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1996년 15.68일에

서 2006년 38.34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

였고, 2016년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도 같은 

기간 동안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건강보험평

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러한 의료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의료산업도 급

성장하여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공급도 양적, 질적

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병원 

병상수가 인구 1천 명당 11.5병상으로 OECD 평균 

4.7병상 보다 2.4배 많으며, CT 스캐너와 MRI 장비 

등 의료설비 보유대수도 OECD 평균 보다 많으며, 지

난 2010~2015년간 이들의 증가 속도도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7). 특

히 인구고령화와 연관된 요양병원이 가장 많이 증가

하였다.2) 

최근 들어 의료수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요층의 

연령을 고려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주로 국민

의료비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고안에 활

용하기 위하여 장래 의료비 수준을 추계하려는 시도

(정채림·이태진, 2017)와 소비구조의 연령효과를 파

악하려는 시도(김동석, 2006; 박실비아 등, 2015; 최

병호, 2015) 등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인구 격차가 크고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

근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멀지 않는 장래에 지역별 인

구구조의 변동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분포 및 인구증감률에 현격한 차

이를 보이므로 앞으로 지역별 연령대별 인구수가 지

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각 

지역의 의료 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유형과 수요 규모

는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서

비스 및 의료시설 수급문제를 다룰 때 지역별 인구 특

성을 고려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연령층별 인구수를 고려하는 

공간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수급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수

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지역을 고려한 공간적 차원에서 이루어

elderly over the nation. However, the increasing rate is much higher at the Mega cities rather than the rural 
areas showing higher elderly index.

Key Words : low birth-aged society,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spatial variations in the demand for 
provision of the medical facilities, transition probability, spatial Markov process, short-term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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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의 

분포 특징이나 지역적 격차를 파악하는 문제에 초점

이 집중되었다(김현정·이금숙, 1998; 이희연, 2004; 

이용재, 2005; Lee, 2005; 강암구, 2007; 서위연·이

금숙, 2007; 김흥순·정다운, 2010; 김미송·유환희; 

2014; 이경주·임준홍, 2015; 박정환 등, 2017; 양호

민, 2018). 최근에 지역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나 의료시설의 분포 및 공간적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다(박정환 등, 

2017; 조성아·이건학, 2017). 그러나 앞서 진행된 연

구들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인구구조를 대상

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수급 특징을 분석하

는데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동

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래 지역별 연령층별 인구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인구계층별 관련 의료

서비스 및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

를 고려하여 장래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

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적절한 공급계획

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급

격한 변화를 보이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동을 

고려하여 장래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는 적절한 공급계획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시설의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공간적 관계를 파악하여 향

후 이들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한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지역별 저출산과 고령화로 수요규모에 큰 변화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두 인구집단에 관련된 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급의 변화추이를 파악하

여 이를 고려한 장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다. 특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되는 1차 진료과목 시

설 중 초저출산과 관련하여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

측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인구고령화로 증

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노령인구를 주요 대상

으로 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한의원을 집중적으

로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시설의 분포 변화를 파

악한다. 특히 유소년인구(0~14세)와 노령인구(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이들 연령층을 주요 수요로 하는 

의료시설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노인전문병

원(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 노령층 관련 의료

시설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시군구 단위

지역별 인구계층별 인구와 관련 의료시설의 변화 추

이를 토대로 마르코프 연쇄과정을 진행하여 지역별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고 이

들 연령층과 관련된 진료과목별 의료시설의 분포 변

화를 예측한다.

2. 유소년층, 노령층 인구 분포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령층

별 인구구성의 규모와 비중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

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함께 유소년인구

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와 함께 노령인구는 큰 증가세를 보인다(표 1). 2000

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래 노령인구는 꾸준한 증

가세를 나타내며 2008년에 10%의 비율을 넘어선 

이후, 노령인구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2년 

11.7%, 2016년 13.5%, 2017년 14.2%에 달하게 되

어 불과 17년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

하였고, 일부 광역시·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

입해 있는 상태이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2000년에 

20.9%, 2008년 17.2%, 2016년 13.4%, 그리고 2017

년 13.1%의 비중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 노령인구(약 677만 명)가 유소년인구(약 

676만 명)수를 앞지른 해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

고 있다. 

이처럼 유소년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노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이를 반영한 노령화지수도 크게 상승하

였다. 2016년에 100을 넘어서며 2017년 기준 유소년

인구 100명 당 노령인구 수는 108.4명인 것으로 산출

된다.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세에도 영향을 미쳐 노년부양비도 증가세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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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 9.7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14.1, 2017

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령인구 19.5명을 부

양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평균

연령에서도 드러난다. 2000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은 33.1세이었으나 17년 후, 2017년 기준 평균 

연령은 41.2세로 고령화되었다.

행정구역 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구분할 경우 인

구구조의 지역 간 차이와 변화 양상은 더욱 두드러

진다. 노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전국을 고령화지역

(7~14%), 고령지역(14~20%), 초고령지역(20% 이

상)으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급속도로 진

행되는 인구고령화로 총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

는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의 공간적 확산이 관

측된다. 2000년만 하여도 행정구역 상 ‘군’에 해당되

는 26곳의 농어촌지역만이 초고령지역으로 산출되는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군 지역 외에 ‘시’단위 지역

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총 89곳이 초고령지역

으로 산출된다. 가장 최근시점인 2016년은 시군구 단

위지역의 절반가량인 118곳이 초고령지역에 해당되

는 것으로 산출된다.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

로 초고령화가 진행되었지만 대도시인 부산(중구, 서

구, 동구, 영도구, 수영구), 대구(중구, 남구), 인천(동

표 1. 전국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 백명당, 세)

유소년인구 노령인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평균연령

2000 20.9 7.0 9.7 33.7 33.1

2004 19.5 8.5 11.8 43.6 34.9

2008 17.2 10.2 14.1 59.5 37.0

2012 15.0 11.7 16.0 78.4 38.8

2016 13.4 13.5 18.5 101.1 40.8

2017 13.1 14.2 19.5 108.4 41.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통계)

2000 2008 2016

그림 1. 전국 시군구별 노령인구의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연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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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동구) 등의 지역에서도 구

도심을 중심으로 총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고령지역 

중 노령인구의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도 무려 68곳

으로 산출된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13.3%), 강남구

(13.2%), 송파구(13.0%)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 

모두 고령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로구(20.0%)

를 비롯해 중구, 강북구는 노령인구비율이 20%에 근

접하여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에서 노령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7.2%)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유소년인구 대비 노령인구의 비중을 나

타내는 노령화지수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을 살펴보

면 다음 표 2와 같다. 노령화의 속도를 엿볼 수 있는 

노령화지수에서 상위지역 10곳은 모두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경북 군위군은 노령화지수 830.7로 가장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울산 

북구는 유소년인구 100명 당 노령인구 46.3명으로 노

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산출된

다. 그 외 노령화지수 하위지역은 모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신도시 구역이 포함된 지역이거나 산

업단지 밀집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전국 시군구 중 노

령화지수가 100이하인 지역은 총 53곳(2016)으로 나

타난다.

3. 유소년층, 노령층 관련 의료시설 분포

이와 같이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노동력 부족과 노

년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소비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전 세대에 비

해 고학력, 고소득을 보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

령화는 새로운 수요 창출, 의료수요의 증가, 생활욕구

의 다양화로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

로 기대되고 있다(임팩트북, 2015). 이를 반영하듯 국

내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7조4천

억 원에 이르렀고 향후 2020년에는 약 72조8천억 원

으로 연평균 13%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경제리서치, 2017).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

업은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로봇을 이용

한 서비스 제공, 의료, 건강, 안전에서 미용, 패션, 여

행, 문화, 교육, 직업훈련, 자동화 개인교통, 은행, 재

무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임팩트북, 2015). 다

른 나라들도 고령사회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

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의료·보건 분야에 대

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구고령화 관련 의료시설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표 3은 전국에 분포하는 

산부인과의 증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급격한 감소

세가 관측된다. 2009년 1,628개에서 2012년 3,637

개, 2016년 1,338개로 지난 7년간 무려 17.8% 감소

하였다. 반면, 유소년층을 주요 의료수요로 하는 소아

청소년과는 2016년 2,226개로 2008년(2,122개) 대비 

표 2. 노령화지수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 분포(2016)

노령화지수 상위지역 노령화지수 하위지역

1

2

3

4

5

6

7

8

9

10

경북 군위군(830.7)

경북 의성군(788.0)

전남 고흥군(671.1)

경남 남해군(652.7)

경북 청도군(649.9)

경남 합천군(645.5)

경북 청송군(599.6)

전남 신안군(599.5)

경남 의령군(587.1)

충북 괴산군(549.6)

울산 북구(46.3)

창원 성산구(49.1)

경기 오산시(49.5)

경기 화성시(52.1)

광주 광산구(52.3)

대전 유성구(53.9)

경남 거제시(57.3)

경북 구미시(57.7)

울산 동구(61.6)

인천 서구(63.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 전국 유소년인구 관련 의료시설의 규모 및 증감률 변화 

(단위: 개, %)

2009 2012 2016
증감률

(09-16)

총계 3,750 3,637 3,564 -5.0

산부인과 1,628 1,457 1,338 -17.8

소아청소년과 2,122 2,180 2,226 4.9

주) 각 연도별 4/4분기 집계수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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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량적으로 산부인과는 감소세, 소아청소년과는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지

역적 차이가 관측된다(그림 2). 유소년인구 1만 명 대

비 두 진료과목의 상대적 분포에서 모두 행정구역 상 

‘군’지역에는 분포하지 않거나 감소세가 관측되고, 특

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서울에서는 전반적으로 증

가세, 지방 대도시에서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신도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은 소폭의 증가

세가 관측된다. 2016년 기준 유소년인구 1만 명에 대

한 산부인과 수는 대구 중구가 약 12개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서울 강남구와 중구가 약 7개, 서

울 종로구와 부산 중구가 6개로 산출된다. 경기 파주

시와 의왕시에는 유소년인구 1만 명 대비 산부인과가 

1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행정구역 상 ‘군’

에 해당하는 59개 지역은 산부인과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경우 2009

년에는 유소년인구 1만 명 대비 산부인과가 1개에 못 

미쳤으나 2016년에는 각각 약 1개가 분포하는 것으

로 산출된다.

다음으로 유소년인구 대비 소아청소년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서울지역과 지방 대도시의 구

도심을 중심으로 높은 분포가 관측되었고, 2016년에

는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 수도권과 경계에 있는 강

원, 충청지역에서 증가세가 관측된다. 서울 성동구, 

부산 중구와 진구, 경기 의왕시에서 유소년인구 1만 

명 대비 약 6개의 산부인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소아청소년과가 소재하지 않는 곳은 행정구역상 모

두 ‘군’단위지역으로 산부인과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

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노령인구 관련 의료서비스 시설의 분포는 증가세

가 관측된다. 표 4와 같이 노령층을 주요 의료수요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은 

지난 8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들 의료기

그림 2. 전국 시군구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분포 변화  

주) 유소년인구 1만 명 대비 관련 의료시설의 상대적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 4/4분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2009 2016 20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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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2008년 총 12,056개에서 2016년 총 15,311개로 

지난 8년간 27.2%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을 전문으

로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679개) 대비 2016

년(1,402개)에 무려 1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방병원도 지난 8년 동안 87.8% 증가하였고, 한의

원도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시군구 중 노령인구 대비 한방병원과 한의원

의 상대적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3), 울산 동구의 경

우 2009년에는 77개로 가장 많았으나 2016에는 24

개로 급감하였고, 인천 동구가 19개(2009)에서 2016

년에 59개로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상위분포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와 대구 중구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전국 시

군구 지역 중 노령인구 대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분포하지 않는 지역구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

다음으로 노령인구 1만 명에 대한 요양병원의 상대

적 분포는 2016년 기준 인천 동구가 약 10개로 가장 

많고, 경남 화순군과 부산 중구, 울산 남구에 약 6개, 

경기 동두천시와 경남 김해시, 경북 포항시, 부산 사

상구 등이 약 5개로 산출된다. 인천 동구의 경우 노령

인구 대비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병원 모두에서 전

국 시군구 단위지역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4. 전국 노령인구 관련 의료시설의 규모 및 증감률 변화 

(단위: 개, %)

2008 2012 2016
증감률

(08-16)

총계 12,056 13,818 15,331 27.2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679 1,088 1,402 106.5

한방병원 148 201 276 87.8

한의원 11,229 12,529 13,653 2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

그림 3. 전국 시군구별 노령층 관련 의료시설의 분포 변화 

주) 노령인구 1만 명 대비 관련 의료시설의 상대적 분포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별의료이용통계)

한방병원과 한의원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2008 2016 20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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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시설별  

분포 변화 예측

전통적으로 인구 예측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결정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해왔으나 최근 들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동적 모형이 대두되

고 있다. 이 중 자료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사후분

포를 추정하는 베이지안(Bayesian) 추정(Bernardo 

and Smith, 1996)기법의 일환인 마르코프 연쇄 모

형(Markov Chain model)이 주목받고 있다. 마르코

프 확률과정은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Robert and 

Casella, 2004; Ibe, 2013), 지리학에서는 인구(가구) 

및 고용 지표의 지역단위별 재분산에 따른 사후분포

의 변동성을 예측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마르코프 확률과정을 적용한 기존 연구는 주로 지

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단위별 인구분포의 재분

산을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남봉현·이승욱, 

1989; 김경수·장욱, 2003; 안종욱, 2006). 최근에는 

지역간 전체 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로 인

구를 구분하여 예측한 연구(Constant and Zimmer-

man, 2003; 김홍배 등, 2009) 및 출생과 사망 등 자

연적 성장을 고려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한 연구(이상

일·조대헌, 2012)들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가구구조

의 변화를 예측하거나(Simmonds, 1999; 황지은 등, 

2011) 직업요인 인구이동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의 공

간적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였다(박

소현·이금숙, 2016).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

시설별 분포 변화를 토대로 공간 마르코프 과정(spa-

tial markov process)을 적용하여 향후 이들 연령층

별 인구 및 관련 의료시설의 분포에서 나타나는 변동

성을 단기 예측한다. 시·공간적 전이를 반영하여 현

재의 상태분포가 다음의 결과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형(discrete) 분포를 전제로 하는 마르코프 연쇄

과정을 통해 지역별 t시점 i상태의 분포확률이 t+1시

점 j상태의 분포확률로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한다3).

P(Xt+1=j|Xt=i, Xt-1=it-1, …, X0=i0)=P(Xt+1=j|Xt=i)

Pij=P(Xt+1=j|Xt=i)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 그리고 이들 연령층을 주

요 수요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설 중 소아청소년과와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자료를 추

출하여 예측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데

이터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행정안전부)와 지역별의료통계(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연도별 수치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2016년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연령층인구 

및 의료시설 수에 대한 초기 상태분포확률 값을 산출

하여 총 10개와 5개의 상태공간(state space)으로 구

분하고4), 2010~2015년간 인구연령층별, 의료시설

별 분포의 공간적 전이확률의 행렬(spatial transi-

tion probability matrix)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채

프만-콜모고로프 방정식(Chapman-Kolmogorov 

equation)을 적용하여 초기시점 n의 i상태에서 출발

하여 (n+m)의 단계의 임의의 k상태를 거쳐 m단계에

서 j상태가 되는 확률 과정을 구축하였다. 

Pij
(n+m)=Pi1

(n)P1j
(m)+Pi2

(n)P2j
(m)…=∑

k
Pik

(n)Pkj
(m)

즉, 산출한 상태분포확률 값과 전이확률 값을 토대

로 총 5단계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향후 2021년

까지 전국 연령층인구 및 의료시설의 분포 변동성을 

추정하는 과정이다5). 아울러 장래분포 추정에 앞서, 

예측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과거특정시점에 대

하여 마르코프 연쇄과정을 통해 산출된 예측치와 실

제 실측치간의 오차범위를 확인한 후 두 값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높은 

상관계수 값이 산출되어 실측치에 예측치가 근사하

게 추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에 대한 상태공간은 각각 

10개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그림 4)6), 시

군구단위 공간 마르코프 전이확률 분포에 대한 결과

(10×10행렬)는 각각 표 5, 표 6과 같다. 2010~2015

년간 유소년인구(0~14세)의 분포는 기존의 상태에서 

다음의 상태집합으로 전환된 확률보다 머물러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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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위의 상태로 전환된 분포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난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한 확률이 높

은 편으로 나타났고, S6, S7, S9 지역은 다른 상태로 

전환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6의 67%

는 S8의 상태로, S7의 63%는 S6의 상태로, S6의 50%

는 S5의 상태로 전환되었다. 

반면,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분포는 기존 상태를 

유지한 확률보다 상위의 상태로 이동하여 전환된(S2, 

S3, S4, S5, S6, S7, S8)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S8의 무려 95%는 S9의 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S7의 79%가 S8의 상태로, S6의 66%가 S7

로 이동하였다. 또한 S5의 81%가 S6의 상태로, S4

의 49%가 S5의 상태로, S3의 상태에서 S4의 상태로 

50%가 이동하였고, S2에서 S3로 53%가 전환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상태 S9와 S10은 전이확률 값이 1

로 산출되어 다른 상태로 더 이상 전환하지 않는 흡수

(absorbing)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공간 전이확률 패턴(2010~2015년)을 토대

로 2016년 이후 정상 마르코프 연쇄과정을 통해 5단

계 시뮬레이션을 거쳐 장래 2021년 상태집합의 분포

율 변화를 추정하였고, 이는 그림 5와 같다. 유소년인

구의 경우  S1, S2, S4, S5에서 상대적으로 분포확률

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6개 상태지역의 

분포율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노

령인구는 서울 중랑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

구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의 구도

심 지역 등이 포함된  S9지역에서 다른 상태분포지역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유소년층과 노령층을 주요 수요로 하는 

의료시설 중 소아청소년과와 노인전문병원(요양병

원)을 대상으로 상태분포확률을 산출한 후 각각 5개

의 집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그림 6)7), 2010~ 

2015년의 공간 마르코프 전이확률 산출 값 5×5행렬

은 다음 표 7, 표 8과 같다. 2010~2015년간 소아청소

년과의 분포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며 잔존해 있거

나 이동이 이뤄질 경우 하위의 상태로 전환된 분포확

률이 상위의 상태로 전환된 확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상태분포를 유지한 확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5지역의 경우 S4의 상

태로 19%의 확률이 전환되었고, S4에서 S3로, S3에

유소년인구 노령인구

그림 4. 유소년인구 및 노령인구 상태분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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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소년인구분포 공간 마르코프 전이확률행렬(2010~2015)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S2 0.06 0.9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S3 0.00 0.29 0.68 0.02 0.00 0.00 0.00 0.00 0.00 0.00 

S4 0.00 0.00 0.24 0.70 0.03 0.03 0.00 0.00 0.00 0.00 

S5 0.00 0.00 0.00 0.21 0.79 0.00 0.00 0.00 0.00 0.00 

S6 0.00 0.00 0.00 0.00 0.50 0.43 0.07 0.00 0.00 0.00 

S7 0.00 0.00 0.00 0.00 0.00 0.63 0.33 0.04 0.00 0.00 

S8 0.00 0.00 0.00 0.00 0.00 0.00 0.40 0.60 0.00 0.00 

S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7 0.33 0.00 

S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3 0.57 

표 6. 노령인구분포 공간 마르코프 전이확률행렬(2010~2015)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 0.50 0.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S2 0.00 0.47 0.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S3 0.00 0.00 0.47 0.50 0.03 0.00 0.00 0.00 0.00 0.00 

S4 0.00 0.00 0.00 0.46 0.49 0.05 0.00 0.00 0.00 0.00 

S5 0.00 0.00 0.00 0.00 0.19 0.81 0.00 0.00 0.00 0.00 

S6 0.00 0.00 0.00 0.00 0.02 0.32 0.66 0.00 0.00 0.00 

S7 0.00 0.00 0.00 0.00 0.00 0.00 0.18 0.79 0.03 0.00 

S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95 0.00 

S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0.00 

S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유소년인구 노령인구

그림 5. 유소년인구 및 노령인구의 상태집합 분포율(%)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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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2전환된 확률도 18%로 나타났다. S3의 경우 S4

로 전환된 확률도 18%로 나타났다. S1지역의 경우 1

에 가까운 전이확률 값으로 본 분석에서 진행한 시뮬

레이션에 추가 마르코프 과정을 진행할 경우 2021년 

이후에는 다른 상태로 변환되지 않는 흡수상태를 갖

는 분포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분포는 소아청소년과보다 다

른 상태로 이동하여 전환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S4의 무려 89%는 S5로 상태 이동

한 것으로 나타났고, S3의 58%가량은 S4와 S5의 상

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S2의 26%가 S3의 상태로, S1

의 29%가 S2의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

양병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S5지역은 전이확

률 값 1로 다른 상태로 전환하지 않는 흡수상태에 놓

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공간 전이확률 패턴을 토대로 2016년 이후 

정상 마르코프 연쇄과정을 통해 5단계의 시뮬레이션

을 거쳐 장래 2021년 상태집합의 분포율 변화를 추

정하였고, 이는 그림 7과 같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S1, S2 지역의 분포확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S3, S5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5

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으로 소아청소

년과 상위분포지역에 해당하나 향후 감소세가 나타

날 것으로 예측된다. 요양병원은 S5지역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령인구의 분

포확률이 증가하고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 S9, S10과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S5지역

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서울

외곽의 경기지역인 평택시, 용인시, 파주시 등의 경우 

노령인구 분포와 대비할 경우 노인전문병원의 분포

가 매우 낮은 상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인구수 및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역 의료서비스의 수급

소아청소년과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그림 6. 소아청소년과 및 요양병원 상태분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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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구조와 연령

층별 인구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00년부터 고령사회가 된 현 

시점까지 전국의 인구구조와 의료시설의 분포 변화

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연령층별 인구 

및 관련 의료시설의 지역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변동

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소년인구(0~14세)

와 노령인구(65세 이상), 그리고 이들 연령층을 주요 

의료수요로 하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노인전

문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 관련 의료시

설의 지리적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연령층별, 진료

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노인전문병원의 지역자료를 

중심으로 장래 사후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예측 모델

링을 구축하였다.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유

소년인구는 감소세, 노령인구는 증가세가 관측되고, 

행정구역 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구분할 경우 인구

구조의 지역간 차이와 변화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도농지역 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노령인구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도 구도심 지역은 

초고령지역으로 산출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

께 진료과목 중 산부인과의 감소세가 관측되고, 노인

전문병원과 한방병원, 한의원 등은 급격한 증가세가 

관측되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유소년인구수를 대비할 경우 서울과 경

기 신도시구역이 포함된 위성도시에서 집중 분포가 

관측되고, 그 외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과 충청 지역에

서 증가세가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전국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2010~2015년간의 공간적 전이확률행렬을 구축하고, 

분석시작시점인 2016년의 상태분포 값을 토대로 5

단계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장래 2021년 연령층

별 지역적 분포 변화를 추정한 결과, 유소년인구는 수

도권 신도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충북 청주시 등

소아청소년과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그림 7. 소아청소년과 및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의 상태집합 분포율(%) 변화 추정

표 7. 소아청소년과 공간 마르코프 전이확률행렬

(2010~2015)

S1 S2 S3 S4 S5

S1 0.96 0.04 0.00 0.00 0.00

S2 0.05 0.91 0.03 0.00 0.00

S3 0.00 0.18 0.64 0.18 0.00

S4 0.00 0.00 0.18 0.66 0.16

S5 0.00 0.00 0.00 0.19 0.81

표 8. 노인전문병원 공간 마르코프 전이확률행렬

(2010~2015)

S1 S2 S3 S4 S5

S1 0.71 0.29 0.00 0.00 0.00

S2 0.04 0.61 0.26 0.07 0.02

S3 0.00 0.00 0.41 0.33 0.25

S4 0.00 0.00 0.00 0.11 0.89

S5 0.00 0.00 0.00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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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 등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되고 상대적으로 하위분포지역에서 소폭이

지만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는 

서울과 초고령지역으로 산출된 기존 상위분포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유소년인구를 주요 의료수요로 하는 소아

청소년과와 노령인구를 주요 의료수요로 하는 노인

전문병원의 분포에 대하여 산출한 공간적 전이확률

(2010~2015년)값과 2016년 상태분포 값을 토대로 

위와 같이 5단계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한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총량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지역 간 분포 차이를 나타내며 서울대도시권

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었으나 향후 2021년에

는 분포확률의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

령인구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수는 급격한 증

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상의 변화는 기

존 상위분포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확률이 급증할 것

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총량적 지표의 변화와 함

께 수급분포의 지역간 차이도 고려하는 관련 정책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 정부가 의료·분

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고령화에 따른 요양 대상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기관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예측분석 결과는 향후 관련 

의료시설의 입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분석에서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시설 분

포확률의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예측기법인 

마르코프 연쇄 모형은 하위 단위지역간 시공간적 전

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도를 갖지만, 

예측기법의 가정(전제조건)상 과거 현황과 추이의 지

역자료를 토대로 장래의 지역적 변화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향후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분포의 변동성은 반영할 수 없다는 제약을 갖는

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대상집단인 유소년인구와 노

령인구를 주요 의료수요로 하는 소아청소년과와 노인

전문병원의 지역자료만 별도 추출하여 장래 분포 변

화를 추정하였으나, 실제 이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

는 의료시설은 보다 광범위하며, 이를 다 분석범위로 

다루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주

1)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9년 4,826천명에서 2016년 6,445천명으로 1.34배 증

가하였으며 노인진료비 증가는 동기간 12조5,442억 원에

서 25조2,692억 원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병원 및 의원수 증가율은 요양병

원이 57.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일반병원 29.3%, 

종합병원 8.0%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3) 마르코프 연쇄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Ibe 

(2013), 박소현·이금숙(2016)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4) 상태공간은 GIS 기초분석을 통해 연령층별, 의료시설별 기

술통계량의 임계값을 고려하여 각각 10개, 5개의 상태집합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5) 채프만-콜모고로프 방정식을 적용한 마르코프 연쇄과정

을 통해 그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일

정 횟수(시점)가 거듭되면 값이 수렴되는 상태 즉, 다른 상

태로 전환되지 않는 안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마르코프 

연쇄 프로세스 상,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면 초기

분포의 영향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수렴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 예측일수록 예측 결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시작시점의 5년 후인 2021년 분포 

값을 추정한다.

6) 기술통계 값을 고려하여 유소년인구의 상태집합의 분포

는 S1(2천명 이하), S2(2천~5천명), S3(5천~1만명), S4(1

만~2만명), S5(2만~3만5천명), S6(3만5천~5만명), S7(5

만~7만명), S8(7만~10만명), S9(10만~12만명), S10(12만

명 초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노령인구의 상태집합은 

S1(5천명 이하), S2(5천~1만명), S3(1만~1만5천명), S4(1

만5천~2만명), S5(2만~2만5천명), S6(2만5천~3만5천명), 

S7(3만5천~5만명), S8(5만~6만5천명), S9(6만5천만~8만

명), S10(8만명 초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7) 기술통계 값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과의 상태집합의 분포

는 S1(0개), S2(1~4개), S3(5~9개), S4(10~19개), S5(20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

의 상태집합은 S1(0개), S2(1~3개), S3(4~6개), S4(7~9개), 

S5(10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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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국인 이주자들의 입지 특성과 한인 네트워크

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주 한인의 경제활동과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하노이 

이주 한인 자영업자는 투자형 국제 이주자로서, 현지 다른 한인 이주자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하노이 내 한인 집적 지역 근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인들이 사업 초기 잠재적인 고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인 이주자들의 네트워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나타나

고 있다. 사회연결망서비스 활용을 통해 정보 교류가 다자간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사업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끼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

고 배후지를 확장할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빠른 확산을 경계하기도 한다.

주요어 :  하노이, 투자형 국제 이주자, 자영업, 입지 특성, 한인 네트워크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immigrants as a self-em-
ployments to Hanoi, Vietnam and Korean immigrants network. In-depth interviews with the Korean immi-
grants in Hanoi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Korean net-
works. Korean immigrants in Hanoi could be classified as an investment international migrants, and served 
the service industrial sector to other Korean immigrants there. They started their business near the Korean 
immigrants’ residential place such as Trung Hoa and My Dinh because other Korean are their potential cus-
tomers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business. With the help of the progress in telecommunication technolo-
gies, network platforms of Korean immigrants exist in both offline and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allow 
them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gossip in multilateral rapidly. This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their businesses. They could have free advertisement to mass other Korean immigrants and expand their 
hinterlands, however, they also worry about spreading out negative opinions of their businesses quickly and 
widely.

Key Words : Hanoi, investment international immigrants, self-employment, location characteristics, Korean 
communit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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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권, 2009). 

지리학 분야에서도 초국적 이주와 이에 대한 공간

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한인의 해외 이

주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와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

내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최병두·신혜란, 2011). 국제 이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 행위자 중심이론

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을 분

석단위로 하고, 국제 이주를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 선

택의 결과로 파악하는 이론들을 지칭한다. 이 이론은 

국제 노동력 이주가 왜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박배균, 2009). 관계 중심이

론 중 하나인 사회자본론은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

는 사회집단, 조직 및 단체, 혹은 사회적 연결망에 주

목하여 국제 이주를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관점

에서 개별 이주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국제 이주

가 이루어진다고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접근과 달리, 

사회자본론은 국제적 이주에서 특정 관계망을 필요

로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이주 조직, 인도주의적 비

정부기구가 사회적 연결망으로 작용하여 후속 이주

가 영속화될 수 있게 한다(박배균, 2009). 국제 이주

의 유형을 노동형 이주, 전문직 이주, 여성 이주, 도피

형 이주, 투자형 이주(유학 포함), 가족 이주의 6가지

로 나누어 볼 때(전형권, 2009), 본 연구의 사례는 노

동형 이주, 투자형 이주(유학포함), 가족 이주에 해당

된다. 노동형 이주란 취업을 목적으로 모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법

의 적용을 받게 된다(IMO 이민정책연구원, 2011). 투

자형 이주란 개인이 가진 자본과 기술적 노하우를 해

외에 투자하여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족 

이주는 가족 단위로 영구히 이동하여 해외에서 새로

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정착형 이주에 해당된다(전

형권, 2008). 타국에서 한인 사회 네트워크는 새로운 

투자형 국제 이주자들에게 제한된 정보를 습득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입지결정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에서 소수민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동기는 

주류 사회의 차별 및 이질성을 바탕으로 안정된 직업

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동시에 민족 네트워크

를 통해 소수민족 사회 내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

고 현지 사회 내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e et al., 2013; 임석회, 2009). Kwak(2002)의 캐

나다 온타리오 주의 한국인 편의점 연구를 살펴보면 

이를 민족기업의 형태로 간주하는데, 비영어권 출신 

한국인 이주자들에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언어 능력

을 요구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한국 이민사회에 존재

하는 민족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Coe et al., 2013). 한인 자영업자의 이

주·정착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한인 자영업자의 국제 이주 과정에서 종

사 업종의 변화 유무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영업 업종을 해외 이

주 이후 그대로 현지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승은

(2013)의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내 한인슈퍼 및 음식

점 운영 자영업자들의 경우 싱가포르의 좋은 인프라 

구조 및 안전한 치안을 이유로 싱가포르에 이주하였

고, 대다수 주변 국가에서 자영업을 하다 싱가포르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정착한 경우가 많음을 

분석하였다. 채현정(2009)은 캄보디아 씨엠립의 관광

업 이주자 연구에서, 현지 한인 관광업 종사자는 주변 

국가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다가 이주하였으며, 식당

과 같이 관광에 필요한 부차적인 서비스업을 가족의 

연쇄 이주를 통해 형성해가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두 

번째로 주재원,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우선 해외 이

주를 경험하고 현지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

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구지영(2011)은 중국 

칭다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이주 한인을 투자자와 서

비스 자영업자로 구분하였으며, 서비스 자영업자의 

현지 창업 이유를 현지에서 도산하였거나 40·50대의 

해고당한 임금 노동자가 귀국 후 재취업이 힘들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윤홍기·임석회(1997)는 뉴질

랜드 오클랜드 지역의 한국인의 생업 분석을 통해 현

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식당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의 

증가가 한인 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주 한인의 적

응과 정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 390 -

김성훈·구양미

3. 베트남 연구지역 개요 및 한인 현황

1)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베트남은 북부의 정치적 수도 하노이와 남부의 경

제중심지 호치민(Hồ Chí Minh),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

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호치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

쳐져 있었는데, 최근 하노이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적

으로도 새롭게 부각되는 지역이 되었다. 특히 이와 같

은 북부 개발과 성장에 있어서 한국-베트남의 관계

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구양미, 2017). 2008년 삼성

전자의 하노이 인근 박닌(Bắc Ninh) 지역 대규모 생

산 시설 이전을 시작으로 여러 초국적기업과 연관 기

업들의 후속 이전과 집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하

노이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고 하노이 한인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의 오프

라인에 기반 한 네트워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여

러 온라인 이주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석, 하

노이 현지 이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 온라인 커뮤니

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채팅방 대화 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광범위한 단위의 표준화된 자료들로부

터 입지 패턴과 행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

규모 투자형 국제 이주자들의 해외 이주 및 정착에 관

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비구조화된 인터뷰가 효과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의 경우 네이버와 다음의 두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추출하였다. 우선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 글과 

채팅 내용을 수집 및 분석하여 커뮤니티의 동향을 파

표 1. 인터뷰 대상자 정보

구분
연령 거주기간

업종
30대 40대 50대 60대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A ● ○ 요식업

B ● ○ 요식업

C ● ○ 컨설팅

D ▲ ○ 방제업

E ▲ ○ 요식업

F ▲ ○ 미용업

G ● ○ 부동산중개업

H ● ○ 요식업

I ● ○ 소매업

J ▲ ○ 광고업

K ● ○ 광고업

L ● ○ 요식업

M ● ○ 부동산

N ● ○ 건설업

O ● ○ 요식업

P ▲ ○ 투자

Q ▲ ○ 교육서비스업

●: 남성,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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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이주 한인 자영업자의 특성과 한인 네트워크

악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 이주 한인의 도움을 받

아,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공개 단체 대화방에 가입하

여 해당 대화 내용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실제 이주 

한인들의 네트워크 활용 및 모바일 환경 속 이주 한인

들 간의 교류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 

한인 중 하노이에서 개인 서비스업 산업 부문의 자영

업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른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개인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주

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하였다1).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1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2

차례 이루어졌다. 현지조사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알게 된 한인과의 심층 인터뷰 이후 이들의 지인 

소개를 통해 다른 이주자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한국인 업소를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면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경우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표 1>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연령 및 

거주기간은 2016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2) 베트남 재외동포의 현황과 시기적 변화

본 연구에서는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정리하여 재외동포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

다. 외교부는 2003년 이후 매 홀수 년마다 각국의 전

년도 인구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외 동포 현황을 공

개하고 있다(표 2). 베트남의 경우 이주자가 시민권이

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에 이민이라는 시스

템 대신 주기적으로 사증을 갱신하며 장기간 체류해

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재외동포는 곧 베트남 체류자

로 집계된다. 외교부의 해외 동포 현황 중 베트남 자

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동남아시아 국

가의 통계자료는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

었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 수교 직후부터 해외 동포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베트남 출입국 시스템의 미비와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미공개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기

록 및 한인회 명부를 기반으로 추정한 통계 값이라는 

점에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이나 베트남 전역

에 대한 한인 이주사를 정리한 선행 자료는 그리 많

지 않다. 채수홍(2005)은 베트남 남부 호치민의 한인 

표 2. 베트남 재외동포 수 변화 추이

연도
베트남 전체 베트남 북부(주베트남 대사관 관할지역) 베트남 남부(주호치민 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동포 수(명) 2년전 대비 증가율 재외동포 수(명) 2년전 대비 증가율 재외동포 수(명) 2년전 대비 증가율

2003 6,851 - 1,090 - 5,761 -

2005 16,545 141.50% 1,445 32.57% 15,100 162.11%

2007 53,800 225.17% 3,800 162.98% 50,000 231.13%

2009 84,566 57.19% 4,386 15.42% 80,180 60.36%

2011 83,640 -1.10% 7,640 74.19% 76,000 -5.21%

2013 86,000 2.82% 11,000 43.98% 75,000 -1.32%

2015 108,850 26.57% 32,850 198.64% 76,000 1.33%

2017 124,458 14.34% 50,500 53.73% 73.958 -2.69%

주:  주베트남 대사관 관할지역은 베트남 내 중북부 지역인 하노이시, 하이퐁(Hải Phòng)시·꽝닝(Quảng Ninh)성·하이즈엉

(Hải Dương)성, 푸토(Phú Thọ)성·빈푹(Vĩnh Phúc)성, 다낭(Đà Nẵng)시이고, 주호치민 총영사관 관할지역은 베트남 내 

남부 지역인 호치민시, 동나이(Đồng Nai)성, 빈즈엉(Bình Dương)성, 기타(롱안(Long An)성·떠이닝(Tây Ninh)성·바리

아붕타우(Bà Rịa-Vũng Tàu)성 등) 임.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자료,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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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시작을 일제 강점

기로 보았으나 현지인과 동화된 특성상 현지인과 구

분되는 한인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의 한인 사회와는 성격이 다름을 주장하였다. 베트남

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1990년대부터 시작된 베트남 

이주 한인은 초기 기업 주재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초

기 투자가 성공적으로 인식된 1995년 이후에는 영세

한 자영업자가 이주하며 현지 한인을 대상으로 한 식

당, 식품점, 이발소 등을 시작하며 한인의 수는 빠르

게 증가하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이주 한인

의 경우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

역의 이주 한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남부 지역에 체류 중인 한인의 수가 감소 및 유

지되는 반면, 북부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한인 규모

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추가 이주자와 더

불어 호치민 지역의 한인들의 베트남 내 이주를, 또한 

2015년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 대기업의 신규 및 추가 진출과 이들의 협력사 동반

진출, 하노이를 포함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단

생산 및 섬유, 봉제 기업의 투자 증가가 북부 지역의 

한인 하노이 지역의 한인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업종을 살펴보면(2016년 

12월 말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이 60.6%

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광업(14.4%), 부동산업 및 임

대업(7.2%), 금융 및 보험업(4.4%), 도매 및 소매업

(3.8%), 건설업(3.1%), 숙박 및 음식점업(3.0%) 순으

로 나타난다(구양미, 2017).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제조업(64.4%)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와 더

불어 소상공인과 관련된 도매 및 소매업(5.5%)과 금

융 및 보험업(4.9%)의 비중 역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 하노이 이주 한인 자영업자 현황

하노이 한인회 홈페이지에는 베트남 북부지역에 

위치한 한인 업소의 이름과 대표 연락처를 정리한 옐

로우페이지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를 중심으로 인접한 박닌, 타이응웬(Thái Nguyên), 

하이즈엉 등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해당 한인 업소 

리스트에는 총 22개 분야 총 3,836개의 업소가 등재

되어 있으나, 이 중 NGO, 비정부 사회봉사기관 16개 

업소와 종교단체 13개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3,727개 

업소를 다시 정리하였다(표 3). 베트남 북부지역에 위

치한 한인 업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로 그 비율이 78.1%를 나타낸다. 본 연구

표 3. 베트남 북부 한인 업소 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체수 비율

제조업 - 2,626 70.46%

건설업 - 283 7.59%

금융 및 보험업 - 22 0.59%

도매 및 소매업 - 146 3.92%

개인 서비스업

교육 82 2.20%

보건 및 사회복지 13 0.35%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173 4.64%

숙박 및 음식점 185 4.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75 2.01%

전문, 과학 및 기술 94 2.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28 0.75%

3,727

출처: 하노이한인회,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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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베트남 이주 한인 자영업자를 베트남 내에서 한

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비스업종 종사자로 상

정하였으며, 대다수가 식당, 미용실, 인테리어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의 형태를 보인다. 예술, 스포

츠 및 여가관리 분야가 2% 정도를 차지하는 이유는 

한국인 단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골프 및 여행사 

업종이 있기 때문이고, 전문,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비

중이 높은 이유는 해당 업종 분류에 개인 부동산 운영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현지에서 한인 이주 자영업

자는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개

인의 노동력에 기반 한 개인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하노이 한인 자영업자의  

이주 및 입지 특성

1) 이주 및 창업 계기

인터뷰 결과 하노이 이주 한인들의 이주 및 창업계

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노이 이

주 한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개 투자형 국제 이주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삼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초국적 기업과 연관 기업 생산 시설의 베트남 이전은 

기업 근로자의 일시적인 노동형 국제 이주를 야기했

다. 단기간 급증한 노동형 이주자는 하노이 현지에서 

식당, 유흥, 교육, 미용과 같은 서비스 영역의 산업 수

요를 만들어냈다. 투자형 국제이주자들은 증가하는 

한인 사회 내부의 서비스 산업 수요 증가를 주변 지인

의 권유나 언론의 홍보를 통해 파악한 뒤, 한국을 왕

래하며 현지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였으며 그 결과 이주하게 되었다. 노동형 이주

자들의 경우 기업의 주재원이나 생산라인을 관리하

는 단기간 파견 형태를 보이는데 비해, 한인 자영업자

의 경우 노동형 이주자에게 한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에서 사업 실패 이후 2008년 처음 하노이

에 들어왔을 땐 하노이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정

부에서는 주변 지역을 편입시켜가면서 최대 1800

만까지 인구를 늘리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한다

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삼성이 근처에 오면 벤더

들까지 같이 오니까 현지인구와 더불어 한국 사

람들이 많아진 거죠. … 처음 아이를 학교를 보냈

는데 한국처럼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각자 들고 

가야되는 거에서 도시락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었죠. …”  -A씨, 남, 47세, 요식업.

둘째, 기업에서 파견된 주재원으로 베트남 현지에

서 근무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트남에 

잔류하여 창업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부류의 자영업

자들이 주변의 권유나 언론에서 강조된 새로운 창업

기회를 듣고 현지 조사 과정을 통해 창업을 결심한 것

에 비해, 두 번째 부류의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의 하

노이 체류 경험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찾게 된다. 창업 

업종 선정은 기존 직종에서 연관된 분야로 창업을 하

는 경우와 기존의 하노이 한인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

거나 부실했던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현지에서 부족하다고 인지한 

분야이지만 본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업종일 경

우, 한국에 위치한 서비스 공급자의 이주를 이끌어내

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주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

다. 실제 베트남에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사업 파트

너를 현지에서 새로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찾

기 보다는 이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신규 이

주를 유도하여 새로운 사업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도 하였다. 

“… 한국에서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하청업체 사장으로 재취업을 했어요. 이 하청업

체 역시 하노이로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 난 이 공

장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러 처음 왔는데, 법

인장도 따로 있다 보니 장기간 근무할 수 없을 관

계라고 파악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주재원 

후배들을 만나보니까 파견을 굉장히 꺼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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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자녀 교육이었어요. 학원이라는 게 대

외적으로 좋아 보이고, 주재원 후배들의 자녀들이 

우수 대학으로 진학을 많이 하면 한인 사회에 공

헌하면서도 명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

죠. … 또한 한국 베트남 기업과 한국 중소기업을 

연결시켜주는 해외 담당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

는데, 베트남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한국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요. 

또한 저의 경험이 베트남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

리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 ”   

 -C씨, 남, 63세, 컨설턴트.

셋째, 하노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여성들 중 일

부는 최초 하노이 이주 계기를 결혼으로 밝히고 있

다. 이들은 하노이에 파견된 주재원이나 혹은 하노이

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업가를 배우자로 맞

이하고 이주를 하게 되었다. 또한 결혼 이주와 동시에 

출산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일정 시간 이후 자녀를 교육시설

이나 현지 보모에게 맡길 수 있게 되면서부터 기존 혹

은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다시 시

작하였다. 

“… 지금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남편이 주재원으

로 먼저 하노이에 나와 있었는데, 5년 전 결혼하면

서 저도 하노이로 왔어요. 하노이 생활을 하다 보

니까, 현지에서 해충 방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체가 많지 않아서 해볼 만할 거라고 생

각했어요. … ”  -D씨, 여, 36세, 해충 방제업.

한편, 17명의 인터뷰대상자 중 이주 전이나 혹은 

이주 후 동일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약 25%에 해당하는 4명뿐이었고, 나머지 13명의 경

우 종사하는 업종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다

수는 요식업 분야로의 전환이 주를 이루었다. 요식

업 분야로의 전환한 이들의 대다수는 과거 요식업에

서 종사한 경험에서 시작하였기 보다는 초기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점과 세부적인 전문 지식을 요하

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요식업 

창업의 이유를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요식업 창업

에 필요한 조리법을 기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

을 지불하여 구입하기도 하며, 혹은 요식업 운영 경험

이 있는 가족의 동반 이주를 통해 조리에 필요한 노하

우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세부적인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대안으로 요식업 분야에 종사

하게 되는 경향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처음 여행사에서 파견직으로 하노이로 왔는데 

사실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2년정도 뒤에 한

국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막상 생활을 하면서 하

노이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현지에서 

다른 여행사를 다니던 남편과 결혼하면서 하노이

에 정착하게 됐어요.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력단절녀가 되었는데, 아이가 좀 크니까 

다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금 식당 자리가 싸게 나왔다고 계약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식당을 시작했어

요. … 시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잘 하셨고 한국 사

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증가하던 때라, 한인을 대상

으로 하는 식당과 한식 케이터링을 하면 대박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당과 출장 뷔페일을 함께 

하게 된 거죠. …”  -E씨, 여, 44세, 요식업.

하노이 이주 한인의 이주 및 창업계기를 종합해보

면 다른 해외 이주 한인 자영업자들처럼 현지의 다

른 한인을 대상으로 관광, 식당 등의 서비스업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채현정, 

2009; 윤홍기·임석회, 1997; 구지영, 2011). 그러나 

하노이 이주 한인의 경우 단기간 한국 기업의 대거진

출로 인한 노동형 이주의 증가로 인해 현지에서 한국

인 대상 서비스업의 수요가 급증하여 투자형 이주가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은 특징정이다. 하노이 이주 한

인 자영업자들의 이주 및 창업 패턴은 과거 한국 제조

업 기업이 집중해 있는 중국의 칭다오 이주 한인 소상

공인 사례 연구와 유사하다(구지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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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특성

일반적으로 해외 이주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일

차적으로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기 입지는 한인 

밀집 지역이 된다. 하노이의 경우 한인 사회가 성장

하게 된 것이 대기업의 공장 이전이 시작된 2000년대 

후반 이후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인 거주 지역 및 상

권이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하노이의 한인 집적지와 변화를 살펴보면 한인의 

집적지는 하노이 현지인의 중심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하노이 현지인들의 행정

적, 문화적 중심지는 호안끼엠(Hoàn Kiếm)을 중심

으로 하는 올드쿼터(Old Quater)이며, 하노이 인민 

대표 위원회 및 행정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

해 1990년대 중후반 초기 유입 한인은 대기업 및 상

사의 주재원이 중심이었으며 이들은 대우호텔을 중

심으로 한 낀마(Kim mã)를 중심으로 집적지를 형성

하였다. 이후 하노이의 시가지가 확장됨과 동시에 신

도시가 건설되면서 2000년대를 거치며 쭝화(Trung 

Hoà)와 미딩(Mỹ Đình)이 새로운 한인 집적지가 되

었다. 쭝화는 꺼우저이(Cầu Giấy) 지구에 있는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기 한인 소상공인들의 

밀집 지역이었다. 주베트남 한국 영사관, 하노이 한인

회 및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등 베

트남 내 한인 단체는 쭝화 지역에 위치한 참빛 빌딩에 

입지해 있으며, 이는 쭝화가 여전히 이주 한인의 일상

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인 타운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하노이의 주변 도시들

이 합병 및 흡수되는 과정에서 여러 신도시들이 건설

되었으며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들이 만들어졌다. 한

인의 주거지는 이러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의 건설

과 동시에, 일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임대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주식회사 미딩 송다가 개발한 

주상복합단지에 기존에 체류하고 있던 한인 및 신규 

이주자의 유입이 시작하였고, 새로운 한인 밀집지역

그림 1. 하노이 주요 한인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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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미딩이 새로운 한인 밀집 지

역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우선 미딩이 기존 한인 밀

집 지역이었던 쭝화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했기 때문

이다. 또한 입주 세대의 대다수가 한인인 초고층 주상

복합단지 경남랜드마크72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한

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에게 있

어 대규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되었다. 또

한 주상복합단지 형태의 베트남 아파트 특성은 한인 

밀집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교민 사회에 서비

스를 제공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체와 거

주지가 근접해짐으로써 통근 시간의 감소라는 이점

을 주었고, 역으로 이들 역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 산업이 밀집한 지역

에 거주함으로써 지역의 편의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

의 장소로 작용하게 된다. 

“… 2016년 초에 하노이에 이주하였는데, 연고도 

없는데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미

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사람들도 고객으로 만들

고 싶은데, 저희가 제공하는 비교적 고가의 서비

스를 지불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지닌 현지인

들도 이 근처에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 -F씨, 여, 45세, 미용업.

“… 2005년에 처음 하노이에 왔을 때는 쭝화가 한

인들의 대표적인 밀집지역이어서 이 자리에서 부

동산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미딩은 너무 사람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 분위기가 싫었고, 사람이 

많아지니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여전히 쭝화에 남

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되지 않으니까, 

비교적 임대료가 싼 곳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 한인도 좀 있고 임대료도 저렴한 쭝화에 계

속 남게 되었죠. …” -G씨, 남, 부동산.

또한 이들은 초창기의 주요 고객층을 한인 밀집지

역에 거주 중인 한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연스

럽게 한인 밀집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

인 밀집 지역에서 한인 자영업이 집중되는 것은 다른 

해외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주 시기나 현지 

언어 구사 능력, 잠재 고객 확보를 통한 현지 주류사

회에서의 이질성 극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임석

회, 2009; 김영성, 2008; 윤홍기·임석회, 1997; Coe 

et al., 2013; Coe et al., 2013). Coe et al.(2013)은 

이러한 자영업의 집적 이유를 잠재 고객의 확보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공급의 용이함을 강조하였으나, 하

노이의 한인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인건비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한인을 고용하기 보다는 현

지 노동력만을 활용하며 이주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노이에 정착하기 위

해서는 사업의 주요 고객층이 한인만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지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이

주자들은 교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

히 하노이 내부에서 한인 교민사회가 차지하는 비율

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Coe et al.(2013)

에서 설명한 민족 기업의 집적과 관련된 폐쇄성 논의

와도 일맥상통한다. Coe et al.(2013)은 민족 기업의 

집적이 이주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

에, 이러한 집적의 지나친 의존은 현지 주류 사회에서 

폐쇄성을 만들어내, 현지 시장으로 확장이 불가능하

여 오히려 이주자들의 주변화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하노이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이주

자들 역시 이러한 폐쇄성을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한인 집적지는 현지인들에게는 

신도시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친숙하

지 못하며 한인업소가 노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

서 사업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베

트남 현지인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 분점 개설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류 사회 시장에 유입되

기를 희망하고 있다. 

“… 하노이 교민사회가 커지고 있다고 해도, 분명 

여기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저희 가게 

이름을 걸고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점포가 

하노이 시내 곳곳에 이미 존재해요. 또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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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른 지역이나 캄보디아에도 점포를 더 개설하

려고 준비 중에 있죠. … 저는 한국에서도 같은 가

게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했었고, 하노이에서도 한

국처럼 제가 자리를 골라줘요. 우선 꼭 메인 상권 

자리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손님이 찾아올 만한 

자리에서 권리금이 없거나 최소한인 곳을 고르죠. 

지금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현지인이 차지하는 매

장도 있어요. …” -H씨, 남, 47세, 요식업.

하지만 사업체 이전 및 확장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초창기 삼성의 생산시설 이전이 일

어났을 때 당시 삼성 공장이 위치한 박닌은 주거지역

이나 편의 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생

활하며 출퇴근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닌에 체류하는 한인의 수 역시 증가하며 초창기 하노

이처럼 자연스럽게 서비스 영역의 수요가 증가하였

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이 수요 증가가 기회라고 생각했음에도 기존 사업체

의 매몰비용과 자녀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부재를 

이유로 이전 및 확장 대신 출장 서비스 형태로 대응

하였다. 특히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계 자영

업자들에게 미딩의 입지는 교통망 측면에서 매우 유

리했다고 한다. 미딩은 박닌 및 인근 지역으로 연결된 

고속도로와 매우 인접해 있으며, 해당 지역까지 40분

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닌 및 인근 지역에 입지하기 보다는, 일정 수요 이상

이 있거나 배달에 유리한 시간대를 조율하는 방식으

로 출장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 사실 하노이에는 이제 한인 수 대비 한인 식당 

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해졌어요. 하이퐁이나 

박닝의 경우 최근 들어 한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라 하노이 대신 이쪽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계속 하고 있죠. 그

런데 아이가 학교 문제 때문에 현 사업체를 정리

하고 이쪽으로 갈 순 없어요. … 그리고 수요나 시

간대만 맞으면 차량으로 한 시간 반 정도 거리까

지는 충분히 출장 시스템으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저희가 옮길 필요는 없

는 것 같아요. …”  -E씨, 여, 44세, 요식업.

또한 한인 자영업자들은 하노이 내부에서도 이전 

및 확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장기간에 걸

쳐 형성된 상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수요를 찾아 떠나

는 것이 하나의 도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 곳에 

장기간 정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인 안정감

을 포기는 것이 어렵다. 또한 베트남의 세무 시스템이 

지역구별로 상이하다는 점과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 한인 집적지는 자영업자에게 안정감을 제

공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제도적인 어려움에 봉착하

여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 제가 운영하는 가게 중 가장 오래된 곳은 18년 

정도 되었는데, 꾸준히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자

리를 떠났을 때 잃게 될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매장도 매우 만족스럽고, 새로 시장을 개

척하고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 이 동네 

세무 시스템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요. 하노이 

내부에서도 사업체를 옮기려면 기존의 세무청에

서 모든 세무 정리를 마쳐야만 다음 지역으로 가

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

서 언더머니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더 마이너

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I씨, 남, 의류판매업.

5. 하노이 한인 네트워크

1) 한인 네트워크 종류 및 형성 과정

한국과 베트남 국교 정상화 이후, 초기 한인 사회에

서 하노이 한인회가 형성되었다. 1992년 당시 한인의 

수는 100여명이었으나, 1994년 300여명의 한인이 체

류 중이었고 당시 포스코 하노이 사무소장을 한인 회

장으로 추대하여 한인회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체류 

한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하노이 한인회 조직 역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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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갔으며, 현재까지 각종 온·오프라인 사업 활동

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2008년 이후 하노이 교민 

사회의 급성장 이전에도 적은 수의 교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존재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하노이에 

체류했던 교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는 현재처

럼 통신 기술이 부재하였던 점과 절대적인 한인의 수

의 부족에 따라 한국인 밀집 지역에 존재하는 상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면대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었다. 당시 이주 한인들은 식당 및 당구장과 같은 편

의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노이 생

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해당 업소를 

상호간의 소식을 주고받는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되

었다. 

“… 94년 처음 하노이에 들어왔을 때, 북부 지방에 

300여명의 한국 사람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하노이 전체에 전화 보급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어요. 그나마 한국 교민들은 전화기를 집이나 회

사에 가지고 있었으니 연락을 할 수 있었지만, 가

정부나 현지 직원이 받아버리면 말이 안돼서 이용

하기가 힘들었죠. 1998년 후반부터 하노이에서 핸

드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거 같은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만 핸드폰을 사용했

던 것 같아요. …”  -I씨, 남, 의류판매업.

“… 2000년대 초반에도 비록 적은 수였지만 분명 

한국인 사회는 존재했으나, 정기적인 모임을 찾기

는 힘들었어요. 대신 자주 가는 식당이 복덕방 역

할을 담당했죠.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같이 하기

보다는 범죄나 한인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등의 현

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공유했어요. …”  

 -J씨, 여, 41세, 광고업.

그러던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 오프라인뿐만 아

니라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가 성장하기 시작하였

다. 당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에서 포

탈의 카페 플랫폼의 형태로 존재하는 여러 커뮤니티

들이 생겨났다. 종교 및 동호회 등의 목적으로 개설되

었으며, 현재 존재하는 베트남 관련 최대 규모 카페는 

17,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한국 맘 모여라’

(약칭 베맘모)이며, 이는 당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

는 한국 여성들을 중심으로 2010년 12월 7일 개설되

었다. 해당 카페의 운영 과정에서 카페 가입을 여성으

로 제한하였고, 베트남 이주 예정, 체류 중, 체류 했던 

여성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한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을 중재하

고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후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라 컴

퓨터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

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4년 후반부터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활용한 각종 

소모임 커뮤니티들이 형성되었다. 동호회, 같은 띠 모

임, 지역 향우회, 동문회, 자녀 학부모 모임 등 인터넷 

카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 대비 작고 주제가 더 세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 2014년 10월 7일 개설된 

‘하노이를 사랑하는 모임’(약칭 하사모)는 하노이 내 

이주 한인 커뮤니티 중 750여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최대 밴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2015년부터는 카

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플랫폼에 기

반 한 단체 채팅방(약칭 단톡방)형태의 네트워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기존의 인터넷 카페나 밴드 

형태의 커뮤니티가 하노이 전역에 존재하는 한인들

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단체 채팅방 형태의 커

뮤니티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각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 단위로 여러 개가 형성되었다.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가 형성됨과 동시에 빠르게 

확산되고, 동일한 주거밀집지를 기반으로 한 단체 채

팅방이 목적에 따라 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

트남에 체류 중인 한인들이 모두 동일한 소셜 네트워

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거의 모든 한인이 이용하였고, 자연스럽고 가장 쉬

운 방식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리

고 카페나 밴드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일정절차

를 거치고 구성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 단

체 채팅방의 경우 채팅방의 기존 구성원이 새로운 구

성원을 초대함과 동시에 활동이 가능했다. 또한 새로

운 목적의 커뮤니티가 필요 할 때 개인은 쉽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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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 

형태의 커뮤니티가 급증할 수 있었다.

2)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하노이 한인 자영업자에게 이주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제일 먼저 이들은 본인들과 주재원

을 구분 짓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법률상 외

국인이 베트남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

기 때문에 베트남 이주자는 주기적으로 사증을 갱신

하며 장기간 체류해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재

원과 자영업자들을 모두 해외 체류 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 이주 한인 자영업자들은 들은 본인들

을 단기 파견되는 주재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정착하

려는 이민자와 같다고 여기고 있다. 주재원과 그 가족

들의 경우 2∼4년 정도 기업의 인사발령 형태로 해외

에서 잠시 체류하는 것에 비해, 본인들은 장기간 거주

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해 왔으며 현지에서 사

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할 것 지속할 예정

이기 때문이다. 

“… 하노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기업의 단기 파견 주재원이고 이들을 중심으

로 (사회가) 크고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주재원

이랑 우리들을 같은 해외 동포라고 생각할 테지

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있을 

건데, 저 사람들은 곧 한국으로 갈 테죠. 저 사람들

이 과연 이주 한인일까요? …”  -K씨, 남, 광고업.

인터뷰에 따르면 한인 네트워크가 이주를 준비하

거나 하노이에 입성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규 주재원

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주를 결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과 하노이를 왕래하며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를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주재원의 경우 사전 준비기간 

없이 기업의 인사발령에 맞추어 하노이로 이주하게 

된다. 이 경우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에서도 상당한 현지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궁금한 것이 생

겼을 때 바로 질문을 할 수 있고 해당 커뮤니티 구성

원들의 즉각적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주 초기의 교민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 저는 한 단톡방에 만족감이 한 90% 이상은 되

는 거 같아요. 사실 개인마다 단톡방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 다를 테니까 모두 같은 만족도를 가질 

순 없어요. 저는 단톡방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진 않고, 정보 탐색용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맛집을 

추천받거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빠르게 정보가 

순환되면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죠. …”  -F씨, 여, 45세, 미용업.

하지만 이주자들이 현지에서 체류한 시간이 증가

할수록 하노이 생활의 전반적인 정보를 직접 체득했

다는 점과 이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교민과 교류를 위해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은 한인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새로운 정보가 순환

되어 한인 사회가 돌아가는 소식들을 파악할 수 있지

만,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커뮤니

티 내에서 간혹 갈등이 발생하고, 이들 간의 계파 갈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 사실 단톡방이나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도는 

정보는 다 똑같아요. 쓸모없는 잡담들도 너무 많

고, 같은 정보가 중복되어 돌아다는데,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제 개인 계정으로는 가입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정보는 소규모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

해서도 충분히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   

 -D씨, 여, 36세, 해충 방제업.

“… 여자들의 경우 거의 다 베맘모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나가요. 베

맘모를 만든 게 제 지인인데, 시간이 지나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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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 초창기 멤버들은 

여기를 나가서 새로운 카페를 만들기도 했어요. 

멤버간의 갈등에서 상대가 매장되는 경우도 보았

는데, 저는 이러한 싸움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아요. …”

 -J씨, 여, 41세, 광고업.

일부 사람들은 한인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한인들의 텃세, 사업자 간의 나이에 기반한 서열 

관계, 한국식 부동산 문화에 대한 것들이 해당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특히 한국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현지 문화와 달리 거래과정에서 월세나 보증금 가격

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한인 커뮤니티 외에 기 구축된 

인맥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새로 형성

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3) 한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과 한인 네트워크 

Coe et al.(2013)이 이주자들의 민족 기업의 집적 

원인 중 하나를 동일 민족 간 자본, 노하우, 시장 정

보와 같은 정보의 대면 접촉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

리, 현재 하노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인들의 경

우 업무 협조의 목적으로 한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에 종사중인 이들 대

다수는 이미 하노이 시장이 수요 대비 과포화 상태라

고 보고 있으며, 이에 개인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본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요리법이나 자재 원가를 공유하는 것과 같

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는 개인

의 운영 비법으로 유지하는 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과의 갈등, 빠르게 변화하는 제

도나 법과 같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은 인식하는 것

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영업 대표자들의 정기적 모

임이 단순한 친목이 아닌 이주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의 전수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러한 법과 제도 정보의 공유가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를 기존 한인회나 

한국상공인연합회가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나타

나는 계파 갈등과 같이 부정적인 단체 운영에 비판적

인 시선을 갖고 있기도 하다. 

“… 사실 교민 사회를 대표하는 집단들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들은 민간 집단이라, 사

법권도 없어서 우리를 사실 보호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커요. 또한 한인사회 내에서 계파 갈등이 나

타나는데, 이런 문제를 한국 정치인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죠. 결국 교

민사회의 자정작용이 유일한 해결책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세력을 형성한 권력층들이 존재

하고 그들의 프레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데. …”

 -M씨, 남, 43세, 부동산.

식당과 같이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산

업 분야의 경우 이주 초기 사업자는 인적 네트워크 확

장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인

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교회나, 골프 모임을 함께 함으

로써 자신을 소개하고 새로운 인적관계를 맺는 수단

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한 이주 한인들

의 경우 이러한 의도를 가진 신규 이주자를 경계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종교 활동과 취미 활동 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한인 네트워크를 

찾는 본인들과 달리, 사업적인 관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신규 이주자들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를 보이기 

때문이다. 

“… 10년 전 처음 하노이에 왔을 땐 현지에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골프를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 주재원들을 많이 만나

게 됐어요. 몇 번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인맥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업체도 얼마 없다보니 주재원들

을 통해 시공 일부를 수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골프 모임 같은 경

우는 그냥 취미로 하고 싶어요. 물론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모임이 활용되는 건 이해하

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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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눈에 띄니까 신규회원을 받지 않고 폐쇄적으

로 운영되는 모임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 

 -N씨, 남, 47세, 실내건축업.

온라인 네트워크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노이 한인의 거주지는 특

정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중심으로 형성된 입주자들의 단체 채팅방이 기능

별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소위 ‘광고방’이 형성되었다. 

입주자들 스스로 교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채팅방 

이외에도 새로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각 업체들

이 함께 참여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를 막기 위해서 각 단체 채팅방은 자체적인 규율을 만

들기도 한다. 각 단체 채팅방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르지만, 광고를 올리는 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고정하

거나, 광고에 사용되는 사진의 수 제한, 관련 글은 하

나의 대화로만 만들어 배포해야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것은 식당이나 반찬 가게처럼 매일 제공

하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경우 추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홍보 이외에도 다른 업체의 동향을 파악

하고 본인 업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광고방을 활용하기도 한다. 

“… 단톡방에서는 다른 업체가 우리를 비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감시 차원에서 참가하는 편이에

요. 가끔 일부 특정 업종이나 업체를 추천해 달라

고 묻는 경우들이 올라오는데, 이럴 때 저희 기업

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죠. … ” 

 -D씨, 여, 36세, 해충 방제업.

또한 단체 채팅방을 식당의 배후지(배달 서비스 가

능지역) 확장에 활용하기도 한다. 매장에서 식사를 판

매하는 것 외에도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배달 판

매하기도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하노이의 

한인 주거지역이 특정 주거밀집지를 중심으로 한다

는 점이 작용하였다. 개개인의 주문 금액이 적을지라

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시

에 주문을 하였을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끼리 모여서 배달 가능 금액 이상을 

맞추기도 한다. 실제 차량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까지 가능하고,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아파트간

의 배달 순서를 위치에 따라 설정한 뒤, 순회하며 방

문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바일 환경 

속에서 단체 채팅방 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반응하

는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인 온라인 네트

워크는 서비스업 부문의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물리

적인 시설 확충 없이 배후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일부

는 한인 주거밀집지에 기반을 둔 단체 채팅방을 현지

시장 탐색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자유롭게 구성원

을 초대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의 특성상 지인의 도움

으로 쉽게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가능성을 확인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

한 현지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시범판매를 해본다던가, 음악 및 미술 과외 

대상자를 모집하여 현지 창업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

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경

우 종종 한인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경계의 대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에 특정 업체에 대한 불만을 있

는 개인이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후기로 작성하였

을 때에는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확률

이 적었던 방면, 단체 채팅방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

이 속해있고 이 사이에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과

정에서 개별 사업체는 극심한 피해를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소문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안 좋

은 소문의 경우 이를 정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미지에 타격이 가고 심한 경우 폐업까지 이어지는 경

우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들

의 업체에 대한 여론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

족하지 않은 개인이 불쾌한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이 사

람을 찾아가 면대면 사과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다. 다자간 정보의 빠른 순환이라는 단체 채팅방 네트

워크는 개별 업체에게 있어 가장 손쉽게 좋은 이미지

를 쌓을 수 있는 동시에 가장 빠르게 피해를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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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노이 이주 한인 자영업자들의 이

주 및 입지 특성과 한인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째, 초국적기업과 연관기업의 현지 투자 증가로 

단기간에 하노이에서 주재원과 가족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는 한인 자영업자의 이주

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일부 주재원은 본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재창업 하거나 결혼을 매개로 하노이에 입

성한 뒤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수준 차이로 인해 베트남 이주 한인 자영업자

는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형 국제 이주를 하게 되

고, 비교적 적은 초기 자본으로 사업체를 경영 및 관

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이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며 직접 현지 정보를 취

득하기도 하였다.

둘째, 하노이 한인 자영업자는 일차적으로 한인들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체 입지를 한인 밀

집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임과 동시에 한인사회의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적 장소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

에서 점차 주요 고객을 베트남 현지인으로 확장시키

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

하는 지역으로 사업체의 이전 및 확장을 계획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베트남 내에서 한국기업

과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인 네트워크는 점조직 형태의 오프라인 모

임에서 출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한인 

증가에 따라 온라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최근 모

바일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의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한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

다. 이를 통해 한인 자영업자들은 홍보활동과 서비스 

배후지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현지시장 탐색을 위해 온라인 네트

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 이주 한인 자영업자들에 관한 기존 연구가 주

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본 연구는 동

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하

노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

여 한인사회가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

나 연구 대상이 하노이에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자영업자들로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

서비스업 이외의 다른 업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면 하노이 한인사회에 대한 실질적 이

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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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방범, 교통 관리, 시설 관리, 재해재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공공 목적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공공 CCTV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공공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해 공공 CCTV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CCTV의 제한된 지리적 커버리지와 비싼 설치 비용으로 인

해 계획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CCTV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포괄적인 공공 목적에 부

합하는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CCTV 공간 입지는 공공 감시 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사 결

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국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공공 

CCTV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최적 입지 대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데이터에 

기반한 시간대별 현주인구를 공공 CCTV의 잠재적 수요로 이용하였고, 도시 경관의 입체기하학적 특성을 고려

하여 CCTV의 가시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공간 최적화 모델을 적용하였다. 최적화 수행 결과, 각 시간대별로 

CCTV 설치 개수에 따라 최대 수요를 커버하는 CCTV 최적 입지안을 도출하였다. 각 시간대별 최적해는 해당 시

간대별 수요 분포가 집중하는 곳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모든 시간대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핵심 지점들

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 내 범용

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공 CCTV, 가시성 분석, 공간 최적화, 커버리지 모델, 현주인구(현재인구), GIS

Abstract : This research addresses an efficient placement of public CCTVs which have been broadly used for 
various public purposes such as social security, traffic management, facilitiy management, and natural disas-
ter monitoring.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 equipment of public CCTVs to build 
their own public surveillance system, from a planning perspective, more efficient deployment of CCTVs 
is necessary due to the limited geographic coverage and high installation cost of the CCTV. In particular, 
decisions on spatial locations of CCTVs that meet actual demand for comprehensive purposes are key to the 
success of public surveillance systems. In this regard, this study looks over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
tions of public CCTVs nationwide and attempts to suggest optimal locations of public CCTVs in Daegu 
metropolitan area by taking into account actual demands. To do this, we utilized de facto populations with 
different time periods based on mobile telecommunication data as potential demands for the public CCTV. 
Also, spatial optimization models maximizing visible coverages of CCTVs were applied by considering solid 
geometric characgteristics of urban landscape. As a result of the optimization, we presented the optimal solu-
tions of CCTVs for each time period such that maximize the visible coverage of demands given the number 
of CCTVs required. Optimal sites are usually located at highly densed areas of de facto population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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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근 도시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인구 밀

집지역이나 활동 지역에 방범용 공공 CCTV의 설

치와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서울시 강남구를 시작으로 2015년 기준 34만 

여개의 방범용 공공 CCTV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 역시 CCTV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USA Today, 2007). 

이는 사생활 침해나 인권 등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

는 감시 카메라의 부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지적 테러와 범사회적 감시 장

치로서의 효용성이 보다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는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이나 상

황적 범죄 예방 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은 CCTV와 같은 방범 및 감시 모니터링을 위

한 인위적 감시 도시의 확대를 이론적으로 지지해 주

고 있다. 대개 범죄는 임의적이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범죄의 이러한 공

간 패턴은 범죄자의 개인 특성보다 지역의 인구, 사

회, 경제적 환경이나 공간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건학 등, 2016). 실제로 CCTV

와 같은 감시 시스템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사후 검

거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거나,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

하면서 범죄자로 하여금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

음을 인식시켜 범죄 행위를 위축시키거나 기회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곽봉금, 2005; 

이상원, 2009; 이승재·강석진, 2012, Brown, 1995; 

Short and Ditton, 1995; Skinns, 1998). 

효과적인 범죄 감시 도구로써 CCTV의 주된 활용

은 최근 들어 교통 관리, 시설 관리, 재난 모니터링, 

일상 생활 모니터링 등 보다 다양한 공공 영역으로 확

대되고 있다(Harris et al., 1998). 실제로 많은 지자체

가 공공 CCTV를 지역 관리를 위한 주요 자원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공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 예산을 확충하거나 추가 배치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연합뉴스, 2018; 뉴스1, 2018). 하지만 대

부분의 감시 카메라 센서는 제한된 감시 영역을 가지

고 있고 대체로 짧은 거리에서만 사물과 사람을 식별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지

역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예산이 요구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비용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감시 도구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고민은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 감시 센서의 제한적인 시각적 식별 기

능과 지자체의 제한된 인프라 예산을 고려할 때, 실제

적인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 

결정은 CCTV를 통한 공공 감시 시스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지

역에 동일한 개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

도 이들의 입지에 따라 효용성이 다를 수 있으며(허

선영·문태헌, 2015), CCTV 목적에 따라서도 수요 대

상이 달라 동일한 공간 배치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다

르며(Hörster and Lienhart, 2006), 감시 기능의 강

화나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한 인위적 중복 배치 등이 

고려될 수도 있다(Murray et al., 2007).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별도의 운영 지침이나 규정

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CCTV의 입지적 

기준과 관련한 배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대개 기존의 범죄 데이터의 분

석이나 전문가의 의견,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무

계획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CCTV 입지를 체

time period and more critical locations selected in every time period are also found.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saptial characteristics of existing public CCTVs and to provide a useful methodological 
guideline for local governments that wish to establish a multi-purpose public surveillance system in an urban 
area.

Key Words : public CCTV, visibility analysis, spatial optimization, coverage model, de facto population,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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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이승재·강석

진, 2012; 이민정·김영호, 2013). 다행히 최근 CCTV

의 효율적 공간 배치에 관한 여러 공간 분석적 연구들

이 조금씩 수행되고 있으며, GIS, 공간 통계, 공간 최

적화 등 다양한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CCTV 배

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범

죄 감시를 위한 방범용 CCTV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범죄 자료를 토대로 범죄 핫스팟이나 범죄 취약 지역

에 대한 보완적 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

한 CCTV 제원이나 많은 고층 건물이 분포하는 도시 

경관에 따른 가시 영역의 제한 등 CCTV의 실제 가시

성(visibility)에 대한 기술 및 환경적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지역 시설과 치안 환경 관

리 도구로써의 CCTV의 폭넓은 활용성을 감안하면, 

보다 포괄적인 공공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CCTV의 가시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환경 요인을 고려한 실제적인 입지 대안

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목적의 공공 

CCTV에 적합한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가시성에 기

반한 최적화된 CCTV 입지 대안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CCTV의 공간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이후 GIS 가시성 분석(visi-

bility analysis)과 공간 최적화(spatial optim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사례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CCTV 

입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동향

CCTV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CCTV 설

치와 관련한 당위성이나 효용성,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입지와 공간 분포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2010년대 이

후에서야 CCTV 도입이 확대되면서 입지와 공간 분

포에 관한 일부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CCTV 입지

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크게 CCTV의 공간 분포에 대

한 분석과 효율적 배치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CCTV 공간 분포에 대한 연구로 먼저 이민정·김영호

(2013)는 방범용 CCTV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설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 연구는 부족하다

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인문·사회·환경적 특성에 따

라 방범용 CCTV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허선영·문태헌(2015) 역시 사례 지역

에 설치된 CCTV의 분포를 범죄 발생과 연관시켜 분

석함으로써 범죄 취약 지역과 CCTV 위치와의 공간

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장

환영 등(2014)은 범죄 취약 지역과 도시민의 일상활

동패턴에 따른 인구 집중 지역의 분포에 초점을 맞춰 

CCTV 입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특히 이동통신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거주와 일상활동 분포를 CCTV 입지에 고

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CCTV의 실제 공간 배치에 관한 연구들은 대

개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범죄 데이터에 

기반하여 범죄 다발 지역이나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김동문·

박재국(2010)은 범죄 통계와 GIS를 접목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CCTV의 

적절한 설치 대수를 제시하고 있다. 범죄 발생 자료

에 근거하여 범죄 취약지를 살펴보고, CCTV 커버리

지 분석을 통해 감시가 필요한 공간과 필요한 CCTV

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지만 CCTV의 구체적인 입지에 대한 논의가 없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유사하게 최재필 

등(2006)은 범죄 발생률과 주변 공간 환경과의 상관

성 분석을 토대로 장소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CCTV

의 설치 대수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로별로 범죄 

발생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발생 정도에 따른 감

시 체제의 차별적인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강

석진(2010) 역시 여러 사회·공간·물리적 요인을 고

려하여 도로별 범죄 위험도를 평가한 후 CCTV의 설

치 우선 순위를 논의하였다. 이승재·강석진(2012)도 

앞선 연구들과 유사하게 도로를 중심으로 범죄 위험

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도로망 구조를 조금 더 엄밀하

게 정형화하여 CCTV 배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은 GIS나 공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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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CCTV 공간 배치 방법과 대

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특정 목적(예컨대, CCTV의 감시 커버리지 최대화)을 

달성하는데 최적화된 공간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민정·김영호(2014)의 연구

는 공간 최적화 모델을 명시적으로 활용하여 CCTV 

최적 입지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는 다소 차별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와 마찬

가지로 방범용 CCTV에 초점을 맞추어 잠재적 범죄 

대상만을 고려하고 있고 단순 커버리지 모델 적용으

로 도시 경관에 따른 CCTV의 실제적인 감시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연구와 달리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안 모

니터링, 감시 카메라 센서 배치의 효율성과 관련하

여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CTV 입

지와 관련한 방법론은 크게 미술관 문제(art gallery 

problem), 커버리지 최적화 문제(coverage optimi-

zation problem), 지형 가시권 분석(terrain views-

hed analysis)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 Chvatal(1975)

이 처음으로 소개한 미술관 문제는 여러 벽면을 가

진 미술관 내부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최소 수의 감

시 센서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이다. 계산 기하학, 최

적화 등 수리 모델에 기초한 다양한 변형과 해결 알고

리즘들이 개발되었는데 초기 미술관 문제는 무한대

의 가시성을 가진 감시 센서나 시설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한적

인 가시 거리를 가진 시설물에 대한 입지 연구가 후속

되었다(González-Banos, 2001). 이러한 미술관 문

제는 감시 시설이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을 기반으로 시

설물에 대한 최적화라는 점에서 입지 과학이나 공간 

최적화 분야의 커버리지 최적화 문제와 유사한 측면

이 많다. 커버리지 최적화 문제는 제한된 서비스 영역

을 가지는 특정한 시설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셋커버링 입지 문제(Location Set 

Covering Problem: LSCP)(Toregas et al., 1971)와 

최대커버링 입지 문제((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 MCLP)(Church and ReVelle, 1974)가 있

다. LSCP의 경우 모든 서비스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물을 입지시키는 문제이며, MCLP는 

시설물 입지에 있어 예산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제약

을 고려하여 주어진 수의 시설물로 최대의 수요를 커

버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이건학, 2013). 미술관 문

제의 원형 역시 최소 수의 시설물로 특정 공간의 모

든 지점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LSCP와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 커버리지 최적화 문제는 공

공 시설물에서부터 비즈니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는데, CCTV 역시 

카메라 시야 거리에 따른 감시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감시용 카메라 입지 문제에도 폭넓게 활용되

고 있다(Collins et al., 2001; Kazazakis and Argy-

ros, 2002; Hörster and Lienhart, 2006; Morsly et 

al., 2012). 지형 가시권 분석 연구는 미술관 문제와 

커버리지 모델을 결합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Goodchild and Lee(1989)는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 LSCP, MCLP의 두 커버

리지 모델을 결합하여 지형면에서 가시권을 최대화

하는 최적화 문제를 다루었고, Eidenbenz(2002)는 

무선정보통신의 송신 안테나 설치와 관련하여 미술

관 문제와 가시성 분석을 결합한 최적화 문제를 다루

었다. Kim et al.(2004) 역시 기존 가시권 분석은 최

대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 입지를 도출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지형 요소와 근사적 휴리스틱 기

법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

으로 가시성 분석은 특정 지점의 위치와 산, 건물과 

같은 주변 지형지물의 분포에 기반하여 특점 지점에

서 볼 수 있는 가시 영역과 볼 수 없는 비가시 영역을 

구분한다. CCTV 역시 카메라 센서가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은 카메라 센서가 설치된 지표면의 고도, 센서와 

지표면의 수직 거리, 센서 제원에 따른 수직·수평 시

야각, 감시를 방해하는 주변의 지리적 사상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Murray et al., 2007), 실제 지형적 

기복이나 주변 지리적 객체들의 수직적 분포에 기반

한 가시성 분석은 CCTV의 실제 가시 커버리지를 평

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가

시권 분석에 기반한 CCTV 커버리지 연구는 주변 지

형뿐 아니라 도시 내 복잡한 인공물에 따른 가시성 

분석, 카메라 해상도, 센서 시야각 등 센서 제원에 따

른 커버리지와 같은 보다 다양한 이슈들로 관심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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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고 있다(Erdem and Sclaroff, 2004; Murray et 

al., 2007; Angella et al., 2007; Malik and Bajcsy, 

2008; Yabuta and Kitazawa 2008; Rebai et al., 

2016). 

해외의 여러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는 도시 내 

감시 카메라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가시권 분석에 기반한 공간 

최적화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에서는 아직 실증적 연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

으로 감시 카메라의 실제 감시 영역을 고려한 입지 대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이동

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현주인구(de facto 

population)를 잠재 수요로 고려함으로써 감시 카메

라의 범용적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대안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및 최적화 모델

본 연구는 크게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특성에 대

한 현황 분석과 입지 최적화로 구성된다. CCTV의 공

간 분포에 대한 특성 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 

CCTV의 설치 대수, 인구/면적당 밀집도,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광역 지자체

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 CCTV의 위치와 관련한 제

원 정보를 활용하였다. 민간이나 기타 공공 기관 등에

서 설치한 모든 CCTV에 대한 통합 자료는 사실상 구

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공공 

CCTV의 구체적인 위치와 제원 정보는 2016년 기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각 

광역 지자체별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CCTV 설치 장소의 경위도 좌표, 설치 

목적, 설치 일자, 카메라 화소, 카메라 화각 등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 CCTV 입지 최적화는 먼저 CCTV의 실제 감

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GIS의 가시성 분석을 이용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시 영역에 대한 입지 최적화를 

수행하였다1). GIS는 3차원 공간 객체의 기하학적 특

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어 실제 도시의 입체적 특

성에 따른 가시 영역을 비교적 손쉽게 도출할 수 있

다. 특정 지점으로부터 가시 영역은 가시 지점(view-

point)과 주변 지형지물의 수직 높이를 통해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50미터 해상도의 수치고도모델

과 2017년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데이터의 건물 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가시 지점과 주변 지형지물의 수

직 높이는 지표면의 해발고도에 CCTV가 설치되는 

수직 높이와 건물 높이를 각각 합산한 값으로 정의하

였다. 한편, CCTV의 종류는 카메라 센서와 관련한 제

원뿐 아니라, 설치 목적, 실내/실외용, 줌 기능 유무, 

방향 조정 방식, 주야간 감시 유무, 가격 등 여러 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실제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CCTV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좌우 수평 움직임과 상하 수직 움직

임이 가능한 실외용 스피드 돔 카메라2)의 입지를 가

정하였다. 

공공 CCTV 최적화 모델로는 CCTV의 감시 범위가 

특정 거리에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LSCP, MCLP와 

같은 전형적인 커버리지 모델을 활용하였다. LSCP는 

완전한 감시 커버리지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할 때의 

최적 입지 대안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MCLP는 고비

용 설비에 따른 예산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

적인 조건을 고려한 입지 대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 커버리지 모델은 시설물로부터 

직선 거리에 기반한 커버리지만 평가하기 때문에 지

형 기복과 실제 분포하는 건물들의 수직 높이에 따른 

가시 커버리지(visible coverage)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입지 후보지의 가시권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 변수(decision variable)를 추가하였고 

GIS 가시권 분석을 통해 결정 변수의 값을 사전에 도

출하였다. 다음은 공공 CCTV 최적화 모델을 공식화

하기 위한 패러미터와 결정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I: 합역된 수요 지점 셋(i로 인덱싱)

J: CCTV 입지를 위한 후보지 셋(j로 인덱싱) 

ρi: 수요 지점 i의 현주인구

dij: 수요 지점 i와 CCTV 입지 후보지 j와의 거리

Dc: CCTV의 식별 가능한 최대 감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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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j|dij�≤ Dc and vij=1}: 수요 지점 i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CCTV 후보지 셋

xj: CCTV가 j에 입지하면 1, 그렇지 않다면 0

yi:  수요 지점 i가 CCTV의 가시 영역에 있으면 1, 

그렇지 않다면 0

vij:  j에 위치한 CCTV가 수요 지점 i를 감시할 수 있

다면 1, 그렇지 않으면 0

다음은 가시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LSCP와 MCLP 

모델의 선형정수계획법(integer linear program-

ming)을 보여주고 있다. 

LSCP 목적함수: 최소화 Z= ∑
j∈J

xj

제약조건식:

1) ∑
j∈Ci

xj ≥1, ∀i∈I

2) xj={0,1}, ∀j∈J

MCLP 목적함수: 최대화 Z= ∑
i∈I
ρiyi

제약조건식:

3) ∑
j∈Ci

xj ≥yi, ∀i∈I

4) ∑
j∈J

xj=p

5) xj={0,1}, ∀j∈J

6) yi={0,1}, ∀i∈I

LSCP 목적함수는 입지할 CCTV의 총 개수(개념

적으로 총 설치 비용)를 최소화시키는 것임에 반해, 

MCLP 목적함수는 가중된 총 수요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입지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약조건식 1)은 

LSCP의 주요 제약식으로 모든 수요 지점에 대해 적

어도 하나의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완전한 가시 커버리지를 보장해 준다. 반면 MCLP 모

델의 경우 제약조건식 4)를 통해 CCTV의 개수를 제

한함으로써 주어진 개수의 시설물로 최대한 많은 지

역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최적해를 도

출한다. 제약조건식 2), 5), 6)은 결정 변수가 0과 1의 

바이너리 정수만을 갖도록 제한하고 있다.

4.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특성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CCTV표준데이터3)에 따르

면 2016년 기준, 전국에 구축된 공공 CCTV는 총 약 

12만 6천여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4), 각 시도별

로 살펴보았을 때(표 1), 경기도, 서울이 각각 2만 여

대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경상도 지역

이 각각 1만 여대의 공공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제

주도를 제외하면 대전과 광주가 가장 적은 수의 공

공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

면 인구 10,000명당 평균 24.59개가 설치되어 있고, 

대구, 울산, 충청도, 경상도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는 인구당 설치 대수가 

약 50대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경북, 경남, 강원, 충

북, 충남 등이 30여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다음으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이 20여대 안팎으

로 유사한 설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를 비

롯한 전라도와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

로 설치 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공공 

CCTV의 절대 대수는 각 시도의 인구 규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기도의 경우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

였을 때는 오히려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

으며, 대구의 경우는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인

구당 CCTV 설치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

역의 물리적 커버리지를 고려했을 때에는 1㎢당 평

균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들이 다른 도 지자체

에 비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CCTV 설치 대

수는 인구 규모보다는 인구 밀도와 다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대구는 인구 밀도가 유사한 광

역시(인천, 광주, 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3배 이상

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부산에 

비해서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보다 촘촘한 

CCTV 네트워크를 토대로 감시 카메라의 사회적 활

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은 면적에 보다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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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광역시의 자치구별 CCTV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별 CCTV 분포에 있어 미시적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7대 광역시의 행정자치구별 CCTV 현황 

자료5)를 살펴보면(표 2),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상위 5개 자치구는 서울 관악구, 울산 남구, 서울 서

초구, 강남구, 중구이며, 하위 5개 자치구는 대전 서

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 부산 서구, 사하구의 순서로 

나타났다. 서울과 울산의 업무, 상업, 주거의 핵심 기

능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CCTV가 적게 설치된 지역

은 대체로 도시 내에서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하고 

현대적 도시 중심성보다 근대적 역사성과 산업 특성

이 높은 지역들로 보인다. 다만 대전 서구의 경우, 정

부청사를 비롯하여 시청, 법원 등 공공 기관이 밀집한 

대전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CCTV가 

상대적으로 적게 설치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구당 집중도에서는 서울의 중구와 울산의 남구는 

CCTV의 절대 대수뿐 아니라 인구에 있어서도 밀집

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인구당 CCTV의 집중

도는 인구의 분포와 지역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주인구가 적으면서 방범, 시설, 교

통 등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높은 도심 

지역들은 인구 대비 집중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 중구 역시 구도심으로 거

주 인구에 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

로 나타났다. 인천 옹진군은 절대 대수는 적지만 높은 

인구당 CCTV 밀집도를 보이는데 여러 섬과 산들이 

많아 거주 인구가 많지 않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 남구 역시 앞산, 대덕산성, 

미군부대 등 지역의 지리적, 도시공간적 특성이 반영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주 인구에 비해 CCTV가 많

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당 

집중도가 낮은 지역은 대전 서구와 부산의 자치구들

로 나타났고, 면적당 CCTV의 집중도가 높은 곳은 서

울, 부산, 울산의 도심 지역들이며, 인천, 울산, 대구

의 외곽 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적은 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거주 인구

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아 도시 활동 감시의 필요

표 1. 시도별 공공 CCTV 분포 현황

시도
인구

(2015년 기준, 명)
면적(㎢)

1㎢당 인구밀도

(명)

CCTV 대수

(개)

1만명당 

CCTV 대수(개)

1㎢당 

CCTV 대수(개)

서울 10,022,181 605.22 16,559.57 24,450 24.40 40.40 

부산 3,513,777 769.96 4,563.58 6,415 18.26 8.33 

대구 2,487,829 883.56 2,815.69 12,389 49.80 14.02 

인천 2,925,815 1,047.51 2,793.11 5,330 18.22 5.09 

광주 1,472,199 501.18 2,937.47 1,975 13.42 3.94 

대전 1,518,775 538.99 2,817.82 2,834 18.66 5.26 

울산 1,173,534 1,060.96 1,106.11 3,425 29.19 3.23 

경기 12,522,606 10,175.14 1,230.71 26,691 21.31 2.62 

강원 1,549,507 16,874.32 91.83 4,851 31.31 0.29 

충남 2,077,649 8,213.98 252.94 6,233 30.00 0.76 

충북 1,794,836 7,872.28 227.99 5,670 31.59 0.72 

전남 1,908,996 12,312.74 155.04 3,238 16.96 0.26 

전북 1,869,711 8,067.25 231.77 3,170 16.95 0.39 

경남 3,364,702 10,568.84 318.36 10,631 31.60 1.01 

경북 2,702,826 19,029.81 142.03 8,709 32.22 0.46 

제주 624,395 1,849.36 337.63 694 11.11 0.38 

계 51,529,338 100,371.10 513.39 126,705 24.5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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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대도시 도심 지역은 CCTV가 많이 설치되

어 있으며, 대체로 집약된 토지이용으로 면적당 집중

도가 높고 실제로 상주하는 인구가 적어 인구 집중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인구가 많은 

도시 주거 지역 역시 인구 수요에 따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 인구당 집

중도는 낮으며, 우리나라의 밀집된 주거 패턴을 반영

하듯 면적당 집중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

도시 외곽 지역은 대체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만 거주 인구가 적어 CCTV의 수요가 낮은 것으로 보

이며 따라서 실제 CCTV의 설치 대수는 적고 면적당 

집중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집중도는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2009년)를 

연계하여 7대 광역시에 설치된 CCTV의 토지이용

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7대 광역시 모두 70% 이상의 

CCTV가 상업, 공업, 주거 지역 등의 시가화된 지역

에 설치되어 있으며, 농업 지역이나 도시 개발이 되지 

않은 나지, 초지, 습지 등은 CCTV 설치가 미비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3). CCTV 설치가 적은 곳 중에서도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일부 지자체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산림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이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가화 지역에 대한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그림 1), 

대부분의 광역시가 교통, 주거, 상업 지역에 가장 많

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

처럼 CCTV를 통한 방범이나 교통 목적용 감시 활동

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도시

마다 일정한 정도의 공공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

루어지고 있어 다양해지고 있는 CCTV의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공업 지역이나 위락시설 지역

은 상대적으로 감시 체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의 경우 교통 관련 감

시 활동이 가장 많고, 서울이나 인천, 광주의 경우 주

거 지역에 대한 집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의 CCTV가 다음으로 많이 설

치되어 있는 교통 지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압도적

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체로 

교통, 주거 지역 다음으로 상업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 상업 지역

이 각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CCTV 집중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CTV 유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관리 기관에 따라 나름의 목적에 따

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양문승·윤경

희, 2014). 방범용, 교통흐름조사용, 교통법규위반 단

속용,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용, 공공 장소 감시 등 다

양한 목적에 따라 CCTV의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공통적인 범주라 할 수 

있는 방범, 생활, 교통, 시설관리, 재난, 다목적으로 

표 2. CCTV 설치 상하위 5개 자치구(7대 광역시)

순

위

CCTV 대수(개) 1만명당 CCTV 대수(개) 1㎢당 CCTV 대수(개)

상위 대수 하위 대수 상위 대수 하위 대수 상위 대수 하위 대수

1
서울

관악
1,912

대전

서구
36

서울

중구
80.8

대전

서구
0.7

서울

중구
102.0

인천

강화군
0.3

2
울산

남구
1,790

인천 

옹진군
94

울산

남구
52.1

부산

사하
3.9

부산

중구
67.8

대전

서구
0.4

3
서울

서초
1,449

인천 

강화군
128

인천

옹진군
44.8

부산

남구
5.1

서울

관악
64.7

인천

옹진군
0.5

4
서울

강남
1,339

부산

서구
131

대구

남구
43.5

부산

연제
7.3

부산

수영
50.6

울산

울주군
0.6

5
서울

중구
1,016

부산

사하
132

부산

중구
41.9

부산

동래
8.6

울산

남구
49.6

대구

달성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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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방범에는 공원, 차

량, 생활방범 등의 범죄와 관련된 감시 목적을 포함하

고 있으며, 생활은 쓰레기 무단투기, 어린이 보호, 학

교 주변 환경 감시 등이 포함되며, 교통은 주정차 단

속, 주차장 관리, 교통정보수집 및 단속의 목적을 포

함한다. 재난은 산사태, 침수 등 재난 및 재해 감시

용 CCTV를 포함하며, 다목적에는 이 외 모든 목적의 

CCTV를 포함한다. 7대 광역시 자치구별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범용 CCTV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용, 다목적용, 

교통용 CCTV가 각각 17%, 13%, 9%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앞서 토지이용별 CCTV 설치 현황에서 시가

화된 지역, 특히 주거, 교통, 상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

는 CCTV 분포 특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바라 할 수 있

다. 한편, 시설 관리나 재난과 같은 CCTV 용도는 상

대적으로 매우 낮아 다목적 CCTV의 활용성이 높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치안과 관련한 투자

에 집중하여 시설이나 재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활

용성이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치 목적

별 비율은 7대 광역시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

지만, 인천이나 울산의 경우 방범용 CCTV가 전체의 

각각 81%, 86%로 방범 목적의 단일 용도 CCTV가 

압도적인 다수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방범용 

보다는 다목적용 CCTV가 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공 CCTV의 제원별 특성을 살펴보면, 50만에서

표 3. 7대 광역시 토지이용별 CCTV 설치 현황

지역
토지이용별 CCTV 비율(%)

시가화 지역 농업 지역 산림 지역 초지 나지 습지 수계

서울 90.69 0.47 2.42 3.17 2.82 0.07 0.37 

부산 77.57 1.62 9.10 6.66 4.33 0.14 0.58 

대구 83.02 1.68 1.32 7.80 5.60 0.32 0.26 

인천 84.02 3.06 3.69 6.94 1.96 0.31 0.02 

광주 83.29 3.65 1.57 7.29 3.44 0.51 0.25 

대전 79.70 4.49 2.00 7.15 6.54 0.06 0.06 

울산 72.66 2.24 2.53 11.40 10.25 0.35 0.56 

그림 1. 시가화 지역 내 세부 토지이용별 CCTV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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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만 이상의 다양한 화소수를 가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카메라 해상도는 감시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높은 화소수의 카메라일수록 먼 거리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 대체로 50만 미만, 100~150

만, 200만 이상 화소의 카메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만 이상 화소를 가진 카메라가 전체의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원의 차이는 각 카메라가 

설치된 해당 연도의 기술적 수준에 의존할 것으로 보

이며, 현재는 200만 이상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야각의 경우 자료 누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전방향 360도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공공 CCTV 입지 최적화

1) 현행 CCTV 분포와 가시 커버리지

여기에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 중 공공 CCTV

의 사회적 활용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 

CCTV 설치 현황을 보다 미시적으로 검토하여 효율

적인 CCTV의 최적 입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

공 CCTV 공간 분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광

역시들 중 공공 CCTV의 사회적 활용성이 높은 도시

로 대구를 들 수 있다. 대구는 인구 밀도가 유사한 다

른 광역시에 비해 보다 많은 공공 CCTV를 운영하고 

있어 CCTV 공간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공공 CCTV가 여러 목

적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현주인구(또는 현재인구) 데

이터의 사용가능성 역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지역의 현주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뿐 아

니라 시간별 유동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특정 시

간, 특정 지역의 실제적인 현재 수요를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현주인구 관련 연구들이 조금씩 소개되고 있는데(김

감영·이건학, 2016; 이건학·김감영, 2016), 이러한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대구는 적절한 사

례 지역이 될 수 있다. 대구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

였지만 CCTV의 지리적 커버리지 스케일상 대구 전

역에 대한 공간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연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시간대별 현실 수요와 가시성을 고려

한 입지 모델링 방법 및 과정이 본 연구의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보다 미시적 스케일의 모델링 공간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모델링 공간은 대구에서 범죄 건

수가 가장 많으면서 CCTV 설치가 취약한 지역을 고

려하였다. <표 4>는 대구의 자치구별 CCTV 설치 및 

범죄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CCTV 설치 대수는 

달서구, 북구가 가장 높은 자치구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와 면적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체로 크기 때문

에 인구당, 면적당 집중도는 오히려 낮은 자치구에 속

한다. 그렇지만 5대 범죄를 비롯한 전체 범죄 발생은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표 4. 대구시 자치구별 CCTV 설치와 범죄 건수 현황

자치구
인구

(명)

면적

(㎢)

CCTV 대수

(개)

CCTV 대수

(개/만명)

CCTV 대수

(개/㎢)

범죄건수

(건)

5대범죄건수

(건)

중구 80,928 7.06 324 40.04 45.89 9,521 2,561

동구 349,728 182.19 687 19.64 3.77 14,147 2,830

서구 206,028 17.33 421 20.43 24.29 10,844 2,305

남구 160,852 17.43 700 43.52 40.16 8,021 1,795

북구 443,119 94.07 873 19.70 9.28 16,950 3,161

수성구 451,786 76.46 733 16.22 9.59 15,171 2,802

달서구 602,641 62.34 911 15.12 14.61 24,380 4,976

달성군 192,747 426.68 353 18.31 0.83 6,240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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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 범죄 

건수가 가장 높고 실제적인 수요라 할 수 있는 인구당 

CCTV 설치율이 가장 낮은 달서구를 모델링 공간으

로 선정하였다.

<그림 2>는 2016년 현재 달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CCTV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총 911개의 공공 

CCTV가 운영 중이며, 전반적으로 주거, 상업 건물

이 많이 분포하는 도시화 지역에 두루 설치되어 있지

만, 성서 산업단지 주변과 달서구 외곽 경계에 해당

하는 남북쪽의 산지나 근린 공원 지역에는 CCTV 설

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CCTV 분

포에 최근 또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10만 화소의 360도 전방향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스피드 돔 형태의 카메라를 가정하면 CCTV 

카메라로부터 대략 250미터 반경의 커버리지 분포

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 공간은 서로 다

른 높이의 수많은 건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

하학적 배치로 인해 특정 CCTV 위치에서 실제 감시

가 가능한, 즉 가시성을 고려한 감시 영역(가시 커버

리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시 커버리

지의 계산은 해당 지역의 표면 높이, 공간 객체의 높

이, 관측 지점의 위치 등 다양한 3차원 패러미터를 통

한 매우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는데, 다행히 공간 객체

의 기하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GIS를 통해 비교

적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현행 CCTV의 가시성

을 고려한 실제 감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도

시 건물들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도 데이터, 건물 데

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현행 CCTV의 수

평 및 수직 위치와 함께 GIS의 가시성 분석 툴에 적

용하였다. 또한 스피드 돔 CCTV의 식별 가능한 최대 

감시 거리는 수평 및 수직 이동 범위와 CCTV 센서의 

해상도에 의존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전방위를 볼 수 

있는 360도 수평 회전과 하향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 

15(상향)~-90도(하향)의 수직 회전이 가능한 210만 

화소(full-HD급)의 카메라를 가정하였다(예, SONY 

SNC-RH164, HIKVISION DS-2AE4223TI-D). 이 

경우 대체로 카메라로부터 250미터 반경 범위가 식

별 가능한 가시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 따라

그림 2. 대구시 달서구의 CCTV 분포와 가시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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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50미터에서 200미터 등 다양한 카메라 해상도

를 가정하기도 한다(박동균·박성수, 2005; 김동문·

박재국, 2010; 이민정·김영호, 2014; 허선영·문태

헌, 2015).

2) 수요 분포와 입지 후보지의 공간적 재현

공간 최적화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

공 CCTV의 공간 수요와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간적 

재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이건학, 2012; 이건

학·김감영, 2013). CCTV의 공간 수요는 방범뿐 아

니라 시설물 관리, 인구 동태 파악, 행정 서비스 등 

지역의 포괄적 목적을 위해 이동통신 데이터에 기반

한 현주인구로 정의하였다. A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인구’라는 명칭으로 통신 트래픽에 기반하여 추정된 

현주인구를 월별,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

여 제공하고 있다6). 제공되는 최소 공간 단위는 50×

50m 그리드 셀이며, 행정동, 행정구의 행정 구역으

로도 합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셀 단위

의 시간대별 서비스인구(2015년 6월 기준)를 6시간 

간격, 4개의 시간대별 평균 서비스인구로 재계산하였

다. 각 시간대는 오전(06시~12시), 오후(12~18), 밤

(18~24), 심야(24~06)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일 전체에 대한 일평균 현주인구도 별도로 계산하였

다. <그림 3>은 달서구의 일평균 및 시간대별 현주인

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평균 현주인구 분포를 살

펴보면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구 거주 및 활동지

에는 현주인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과 고

속도로 축을 따르는 집중적인 분포가 두드러진다. 구

체적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강창역, 계명대역, 성서

산업단지역, 이곡역, 용산역), 대구지하철 1호선(대곡

역, 진천역, 월배역, 상인역),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이

에 해당한다. 이들 축을 중심으로 강창역/계명대성서

캠퍼스/이곡2동/신당동, 장기동/본리동/월성2동/월

성1동, 진천동/상인2동/도원동 주변의 공간 클러스터

가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시간대별로 현주인구 분포의 전반적인 패턴

(그림 4)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체로 분포 범

위에서의 확장이나 축소가 관측된다. 그럼에도 오

전·오후의 현주인구와 밤·심야의 현주인구는 어느 

그림 3. 대구시 달서구의 현주인구 분포(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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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대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오전·오후 현

주인구보다 밤이나 심야 현주인구가 특정 지역의 집

중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전·오후 인구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밤이나 심야 현주인구는 

특정 거주 지역이나 상업 지역과 같은 고정된 위치에

서의 지속성 있는 분포가 특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현주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이

미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많이 커버되고 있지

만(그림 5의 좌측 지도), 성서 산업단지 일대(중부내

륙고속도로와 대구지하철 2호선이 둘러싸고 있는 달

서구 내 북서쪽)와 같이 CCTV 취약 지역들도 여전

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전체 수요의 약 40%). 본 연

구에서는 분석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기존 CCTV

의 커버리지 영역에 이미 속해 있는 현주인구 지역들

을 제외한 지역만을 신규 CCTV 설치를 위한 수요 대

상으로 고려하였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현주인구 그

리드 셀의 센트로이드를 수요 지점으로 정의하였는

데, 총 6,576개의 수요 지점이 도출되었다. 한편, 신

규 CCTV를 입지시키기 위한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

해 먼저 250미터 간격의 그리드를 생성함으로써 무

한한 모델링 공간을 유한 개수의 공간으로 변환하였

다. 이는 공간 최적화 모델링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

그림 4. 대구시 달서구의 시간대별 현주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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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산화(discretization) 방법으로 최적화를 위한 

연산량과 연산 시간을 절약하도록 해준다(Murray et 

al., 2007).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그리드 셀과 기

존 수요지를 중첩하여 교차되는 셀의 센트로이드를 

최종적인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7). 총 702개의 입

지 후보지가 생성되었고, 가시성 분석을 수행하여 각 

수요 지점에 대한 가시성 여부를 별도의 관계 테이블

로 저장하였다. 이 테이블은 커버리지 최적화 모델을 

구현할 때 중요한 사전 정보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총 6,576개의 수요 지점 중, 어떤 입지 후보지의 잠재

적 가시 영역에도 속할 수 없는 842개 지점을 제외한 

5,734개가 최종 수요지로 선정되었다. <그림 5>는 기

존 CCTV의 가시 커버리지 영역과 최종 수요 지점 및 

입지 후보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의된 수요지와 입지 후보지를 토대로 공

공 CCTV 입지를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앞서 논

의한 두 가지 커버리지 최적화 모델을 적용하였다. 먼

저 최소의 비용으로 모든 수요 지점이 최소한 하나의 

CCTV 감시 영역으로 커버될 수 있는 LSCP의 최적해

를 도출하였고, 이후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정해

진 개수의 CCTV로 최대의 수요지를 커버할 수 있는 

MCLP 모델의 최적해를 도출하였다. 이때 일평균과 4

개 시간대별 수요 분포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CCTV

의 신규 설치 개수를 10개 간격으로 300개까지 가변

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예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최적해를 도출하였다. 

3) 입지 최적화 결과

<그림 6>은 LSCP 모델에 따른 CCTV 최적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총 367개의 후보지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제한적인 가시 영역을 가진 CCTV 신규 입지에 

있어 가장 최저 개수로 모든 수요 지점이 커버될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LSCP 최적해는 최소

의 비용으로 모든 수요 지점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공공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지

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틈새 없는 공공 네트워크의 구

축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CCTV 장비와 설치 업체 등

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카메라, 폴과 암(설치 기둥), 

함체(통신 및 부속 장비) 등을 포함한 하나의 CCTV 

셋의 설치에 수백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따

라서 해당 지역의 모든 수요를 커버하려면 단순 계산

으로도 수십억의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은 비용 

또는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는 MCLP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기존 CCTV의 가시 커버리지와 신규 입지 후보지 및 수요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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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일평균과 시간대별 수요 분포에 따른 

MCLP의 최적해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요 인

구에 대한 커버리지 패턴은 시간대별로 거의 유사한

데 전체적으로 CCTV의 신규 설치 개수를 늘릴수록 

전체 수요의 커버리지는 높아지고 있다. 신규 CCTV

를 10개 설치할 경우 시간대에 따라서 대략 23~27% 

정도의 커버리지 범위를 보이며 일평균 24.5%의 수

요를 감시할 수 있다. 40개를 설치할 경우 모든 시간

대에서 50% 이상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으며, 140개

를 설치할 경우 모든 시간대에서 90% 이상의 수요

를 가시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과 서비스 커버리지 사이에 상쇄 관계

(tradeoff)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단위 비용에 따른 

한계 커버리지(marginal coverage)는 시설물의 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90% 커

버리지 이상의 완전한 커버리지를 위해서는 90% 커

버리지에 필요한 시설물, 예를 들어 140개의 두배 이

상에 해당하는 300개 이상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완전한 가시 커버리지를 위해 

필요한 CCTV 개수는 시간대별로 상이한 값을 보이

고 있는데 오전(357개), 오후(350개)가 밤과 심야 시

간대(모두 340개)에 비해 보다 많은 CCTV 설치가 요

구된다(일평균 수요는 348개). 이는 시간대에 따른 

전체 수요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대별 커버리지와 일평균 수요 분포에 따

른 커버리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그림 8)8), 아침 시

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같은 수의 CCTV로 

일평균 커버리지 보다 높은 커버리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오후 시간대는 일평균과 거의 유사한 커

그림 6. LSCP 모델에 따른 CCTV 최적 입지 

그림 7. CCTV 설치 개수에 따른 시간대별 커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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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비율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50~60개의 

CCTV를 설치할 때 일평균 수요 분포와는 상이한 커

버리지 패턴, 즉, 밤과 심야 시간대는 일평균보다 높

은 커버리지, 오전 시간대는 일평균보다 낮은 커버리

지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시설물의 수를 늘릴수록 

점차 시간대별로 유사해지다가 150개 이상부터는 거

의 일평균의 커버리지 패턴과 같은 형태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CCTV 

설치 개수에 따른 커버리지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그림 8. 일평균 수요 대비 시간대별 커버리지 비율

그림 9. MCLP 모델에 따른 시간대별 CCTV 최적 입지(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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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지만, 시간대별 수요 분포의 차이로 인해 실

제 시설물의 최적 입지는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같은 수의 

시설물을 입지시킬 때 시간대별 최적 입지 분포를 비

교하여 살펴보았다. 일평균의 커버리지 비율과 차이

가 많이 나는 시설물의 개수인 10개(약 25%대 커버리

지)의 시간대별 최적 입지를 살펴보고, 커버리지가 유

사해지는 150개(약 92%대 커버리지)의 입지를 추가

로 살펴보았다. 

<그림 9>는 10개의 CCTV를 설치할 때, 시간대별 

수요 분포에 따른 최적 입지해를 보여주고 있다. 각 

시간대별 최적해는 해당 시간대별로 수요 분포가 집

중하는 곳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어 다소 상이한 위

치들이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대와 상관없이 공통

적으로 많이 선택된 핵심 지점들이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의 파란색 도형의 크기에 따른 숫

자는 시간대별로 선택된 횟수를 의미하는데, 4개의 

모든 시간대에 선택된 후보지인 경우 4로 표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 110, 126, 128, 324, 528의 후

보지는 모든 시간대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선택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점들은 일평균 수

요 분포에서 최적 지점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르게 해석하면 일평균 수요가 

평균적인 최적해를 이끌어 내고 있어 별도로 특정 시

간대의 수요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일평균 

수요에 기반한 최적해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의

사결정이 될 수 있다. 

한편, 약 92%의 커버리지 비율을 나타내는 150개

의 CCTV 입지는 거의 대부분이 3개 또는 4개의 시

간대에 동일한 지점이 선택되었다(그림 11). 즉, 적은 

수로 최대 커버리지를 추구해야될 상황에서는 각 시

간대별 수요 분포에 따라 커버리지를 크게 높일 수 있

는 서로 다른 후보지가 선택될 여지가 있지만, 입지할 

시설물의 수가 늘어나고 한계 커버리지가 점차 작아

지는 상황에서는 시간대별 새로운 입지 후보지가 적

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유사한 지점들이 중복적으로 

선택되고 있다. 

그림 10. 지점별 최적 입지 횟수(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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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토의

범죄 조사와 예방에 중요한 장비 시스템으로 활용

되고 있는 감시용 카메라는 최근 들어 방범·치안뿐 

아니라 교통 관리, 시설 관리,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 

지역의 다양한 공공 목적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공공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공공 CCTV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제한된 지리적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단위 설치 비용 역시 비싸기 때문에 넓은 면적

의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CCTV 설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공공 감시 목적에 적합한 실제적인 수

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CCTV 공간 입지는 공공 감시 

시스템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목적

의 CCTV에 대한 실제 수요를 고려한 CCTV 입지 대

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의 실제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현주인구를 

CCTV의 잠재적 수요로 이용하였고, 도시 경관의 수

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CCTV의 가시 커버리지

를 극대화하는 최적화 모델을 적용하였다.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

도와 서울이 가장 많은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대구, 경상도 지역이 높은 CCTV 설치 

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 대비로는 대구, 울산, 충

청도, 경상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

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대구는 인구 규모에 비해 다른 시도보다 월

등히 높은 인구당 CCTV 설치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

다. 보다 미시적 공간 수준에서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거주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

가 많은 대도시 도심 지역은 CCTV의 설치 대수가 많

고, 면적당 집중도와 인구 집중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인구가 많은 도시 주거 지역은 CCTV

의 설치율과 면적당 집중도는 높지만 인구당 집중도

는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체로 넓은 면적

을 점유하는 대도시 외곽 지역은 CCTV의 설치 대수

는 적고 면적당 집중도도 낮지만, 인구 집중도는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토지이용에 따라서는 교통, 주거, 상업 지역에 가장 

많은 공공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업 지역이나 

위락시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CCTV가 설

치되어 있다. 목적별로는 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이 

그림 11. 일평균 수요에 대한 CCTV 최적 입지와 지점별 최적 입지 횟수(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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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용, 다목적용, 교통용 

순서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시가화된 지역, 특히 주

거, 교통, 상업 지역에 집중된 공공 CCTV 분포와 같

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CCTV 입지 최적화를 위한 사례 지역인 대구

시 달서구는 현재 900여개의 공공 CCTV가 운영 중이

며, 주거, 상업 건물이 많이 분포하는 시가화 지역에 

두루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성서 산업단지 주변과 달서

구 외곽 경계에 해당하는 산지나 근린 공원 지역에는 

공공 CCTV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 CCTV의 가시 커버리지에 포

함된 곳들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화를 수행

한 결과, 각 시간대별로 CCTV 설치 개수에 따라 최대 

수요를 커버하는 CCTV 최적 입지안을 도출하였다. 

10개의 신규 CCTV 입지는 약 25%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으며, 40개 추가 설치로 50% 이상의 수요를 커

버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모든 수요를 커버하기 위

해서는 총 367개의 CCTV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간대별 최적해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해당 시

간대별 수요 분포가 집중하는 곳을 중심으로 입지하

고 있어 시간대별로 다소 상이한 위치들이 선택되었

다. 하지만 일부 지점들은 모든 시간대에서 공통적으

로 선택되어 공공 CCTV 입지를 위한 핵심 지점들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핵심 지점들

은 평균적인 수요 분포라 할 수 있는 일평균 수요 분

포의 최적 지점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 CCTV의 공간 분포 특성과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 CCTV를 통한 도시 내 범용적 감시 시스템을 구

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유용

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대별 현주인구 분포를 고려한 공공 CCTV

의 최적화된 입지 대안들은 실질적인 현실 수요에 대

한 실효성있는 공간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한 도시 경관의 

입체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CCTV의 실제 가시성

에 따른 커버리지 모델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시 

커버리지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적 기능은 GIS의 가

시성 분석인데, 현재 사용가능한 GIS 가시성 분석 툴

은 완전한 3차원 공간 객체가 아닌 2.5차원의 기복면

을 처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관측 지점의 가시

성 유무에 대한 연산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기능적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완전한 입체적 가시성

을 구현할 수 있는 GIS 소프트웨어 툴의 개발 및 연

구는 가시 커버리지 최적화 모델링에 매우 중요한 기

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CCTV 커버리

지 최적화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 CCTV 네트워크 디

자인 역시 후속 연구로 기대되는 바이다.

주

1) GIS 가시성 분석은 ESRI의 ArcGIS 10.5의 가시성 분석 

툴을 이용하였고, 최적화 모델링은 IBM의 CPLEX Opti-

mization Studio 12.8.0에 내장된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의 분지한계(branch and bound)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음. 

2) 외형상 둥근 반구형이며 특정 방향이나 일정 방향만 감시 

가능한 고정형 카메라와 달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전방향

의 지역을 폭넓게 감시할 수 있는 CCTV 유형임.

3)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CCTV의 위치 정

보를 담고 있으며, 관리기관, 설치위치, 설치목적, 카메라 

대수 및 화소, 설치년월 등의 항목을 표준화하여 집계함. 

일부 유사 통계와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CCTV의 

관리 주체, 데이터 누락 등의 여러 이유로 전국 단위의 데

이터를 일괄적으로 집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예컨대, 2016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는 공공기관 

CCTV가 2015년 기준으로 73만 여개로 집계되어 있어 전

국CCTV표준데이터와는 큰 차이를 보임. 이 자료의 경우 

지자체 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4) 전국CCTV표준데이터의 개별 조사 항목에 나와 있는 카메

라 개수는 동일 지점의 다중 카메라 개수를 모두 합산한 값

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CCTV 개수는 개별 위치 좌표로 

정의된 카메라 수만을 의미하며, 공간 분포 패턴이나 커버

리지 분석에서는 독립적인 위치 좌표를 갖는 데이터를 사

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5)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전국CCTV표준데이터는 각 

지자체별로 집계한 개별 데이터를 합산한 것으로 추정되지

만, 각 조사 항목별로 누락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후 분석

에서는 각 지자체의 집계 데이터를 직접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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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인구와 데이터 특성은 김감영·이

건학(2016), 이건학·김감영(2016) 참고.

7) 작은 그리드 간격은 입지 후보지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반면, 연산을 어렵게 하여 적절한 시간에 최적해를 도출

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CTV 

커버리지 반경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그리드 포인트를 생

성함으로써 개별 CCTV의 잠재적 커버리지가 서로 중첩되

도록 하였음. 이는 후보지 셋이 정의되지 않아 특정 수요를 

원천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는 한편, 연산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절충적 접근임.

8) 일평균 수요 분포에 따른 커버리지 비율을 100으로 할 때 

각 시간대별 상대적 커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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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semble Machine Learning from Spatio-temporal Kriging 
for Imputation of PM10 in Seoul, Korea

Insang Song* · Changro Lee** · Key-Ho Park***

서울 미세먼지 데이터 결측대치를 위한 시공간 크리깅의 앙상블 머신러닝

송인상*·이창로**·박기호***

Abstract :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presumably cause defects, such that contaminate the results 
of spatio-temporal analyses. However, imputation methods for spatio-temporal data considering the inherent 
nature of spatio-temporal dependence have been neglected. We suggest an imputation algorithm based on en-
semble spatio-temporal kriging for particulate matter measurement data for the period 2010-2014 at 54 moni-
toring stations near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Korea. We review previous studies on imputation methods 
for spatio-temporal data, then shed light on the necessity of our approach. Our approach implements resam-
pling techniques on limited spatio-temporal data for a short-term period, then aims to enhance the imputation 
accuracy by taking the ensemble of the imputation results of resampled sub datasets. To examine such en-
hancement, we apply different conditions in experiments, including the number of resampling, neighborhood 
ratios, and ratios of artificially generated missing values. Results show that our approach outperforms both 
spatio-temporal kriging with the whole dataset (1.32~11.36%) and the linear regression-based imputation al-
gorithm (52% in average). Our results show that the learning approach by resampling is still effective in spatio-
temporal kriging in a limited environment as well as the spatio-temporal algorithm considering the inherent 
dependence among the data. But the considerable underperformance compared to the accuracy of the machine 
learning-based algorithm indicates the necessity of further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spatio-temporal depen-
dence in such an algorithm.

Key Words : Imputation, Spatio-temporal kriging, Resampling, Particulate matter

요약 : 시공간 데이터의 결측치는 그 자체로 데이터의 결함으로서 시공간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공간 데이터에 내재된 시공간 의존성을 이용한 결측대치 방법은 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

별시 및 근방의 54개 측정소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측정된 시간별 미세먼지(PM10) 데이터의 결측

치를 대치하기 위하여 앙상블 시공간 크리깅 모형에 기초한 결측대치 모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접근법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앙상블 결측대치 모형은 단기간의 

시공간 데이터에서 재표집(resampling)된 하위 데이터셋으로 복수의 시공간 크리깅 모형들을 적합하고, 이들을 

앙상블하여 결측대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향상 여부를 실증하기 위하여 측정 데이터에 대해 결측대치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는 재표집 횟수, 시공간 크리깅 적합 시 이웃 비율, 결측 생성 비율 등 3요소에 대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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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are an obstacle 

to space-time analysis, as breaking the data makes it diffi-

cult to examine the change of spatial phenomenon1). This 

makes statistical reasoning for the whole study area more 

likely to be inaccurate than when using complete data. 

Also, the spatial analysis results may be biased when the 

spatial sample at a period with incomplete data contains 

propert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btained from 

spatial samples. Most importantly, all observed values of 

spatio-temporal data are unique to a specific place and 

time, so even if the ratio of the missing values is small, the 

effect on the structure of the entire data could be signifi-

cant (Kondrashov and Ghil, 2006).

In this study, we applied a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for imputation to fill in the missing values in the 

particulate matter with aerodynamic diameters less than 

or equals to 10 μm (PM10). Missing measurements in 

air pollution data, possibly due to arbitrary deletion or 

functional failure of the measuring instrument, are limit-

ing factors in assessing the effects of short-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in health geography (Karahalios et al., 

2013). Spatio-temporal kriging is a method of model-

ing the temporally-augmented kriging that implements 

the space-time covariance function, which incorporates 

the temporal variability of variables. It has been widely 

applied since the 2000s (박노욱, 2011). The detailed 

methods will be described further in later sections of this 

paper.

The purpose of the imputation is to restore the original 

data as accurately as possible. Therefore, by adopting a 

strategy of model reinforcement,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imputation accuracy. One of the methods that can 

be applied is the ensemble of models by resampling. 

The resampling method divides or randomly extracts 

the sampled data currently used, which is usually used 

for cross-validation or bootstrap aggregation (Breiman, 

1996). Focusing on the effect of an ensemble, we hy-

pothesized that the ensembled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would show better accuracy than both the kriging 

model without ensemble and other imputation tech-

nique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wo sub-hypotheses by using a resampling-based 

learning and a spatio-temporal kriging method to imple-

ment it into the imputation. First, we examine whether 

the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c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plug-in of the resampling method to spatio-

temporal kriging. Second, we compare the effects of 

spatio-temporal kriging of resampled data in comparison 

to existing methods.

2. Literature review

Bennett et al.(1984)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missing value problems   in spatial data. The authors 

classified the causes of missing values in spatial data 

into three categories: spatial, temporal, and deletion 

다른 조건들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앙상블 모형은 단일 시행 시공간 크리깅 모형(1.32~11.36%)과, 선

형 앙상블 모형(평균 52%)보다 높은 정확도로 결측치를 대치하였다. 본 결과는 제한된 환경에서 시공간 크리깅 모

형 앙상블이 결측 대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다만 제안된 알고리즘의 정확성은 머신러닝 

기반의 결측대치 알고리즘에 비해서 덜 우수했는데, 이 결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시공간 의존성 효과가 어

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 결측대치, 시공간 크리깅, 재표집,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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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The problems of missing data in spatial data 

were divided into spatial and statistical aspects. Also, 

they proposed interpolation methods and spatial filtering 

techniques to fill the missing values in the spatial data. 

However, in their study, interpolation and imputation 

were used without any clear distinction, so the imputa-

tion methods were treated as a type of interpolation 

method.

Haining et al.(1989) suggested the processing of miss-

ing values using spatial models. They applied the first-

order 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 to the lattice data 

to perform the imputation.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more effective dislocations are possible when reflecting 

the autocorrelation inherent in spatial data. This paper 

describ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method to im-

pute spatial data. Until the 1990s, missing data studies of 

spatial data were often done on raster data (Wilson et al., 

2012).

Several studies have used an array of spatial statistical 

techniques to impute missing values in data measured 

continuously in certain locations, such as climate or 

air pollution. Although the data used in the studies are 

spatio-temporal, studies have adopted the regression 

models or simple averaging (Smith et al., 2003; Xia et al., 

1999). A study applied multi-layer perceptron (MLP)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combine the method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context of imputation (Jun-

ninen et al., 2004).

Schneider(2001) focused on the spatio-temporal 

dimensions of missing values, then suggested the EM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which out-

performs the existing imputation methods. 김병식 등

(2011) reported that the inverse distance weighting and 

the correlation weighting method yielded reliable results 

compared to other imputation methods  in the rainfall 

data. Feng et al.(2014) developed a CUTOFF algorithm, 

which imputes the missing values in hydrologic measure-

ment data by filtering the measurement values accord-

ing to their correlation. Li and Parker(2014) applied the 

k-nearest neighbor algorithm as a method to impute the 

measurement data from sensor networks installed in 

various locations. They reported that the imputation er-

ror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EM algorithm. Deng 

et al.(2016) imputed the missing values  in the tempera-

ture and precipitation data with a method combining 

the cluster analysis and the space-time weighting. They 

considered spatio-temporal inverse distance weighting, 

spatio-temporal kriging, and spatio-temporal hybrid co-

variance model.

In previous studies, models ref lecting the inherent 

dependence in spatio-temporal data tended to show bet-

ter imputation performances than existing imputation 

models which do not consider spatial and/or temporal 

dimensions of data. However, as mentioned above, previ-

ous studies focused on comparing the performances of 

various algorithms. We aim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the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as a base 

learner in real-world data.

3. Methods

1) Spatio-temporal kriging

Spatio-temporal kriging is a model which incorporates 

components of purely temporal and interaction between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kriging. When the 

variables show similar values according to spatial and 

temporal adjacency, the structure can be predicted and 

explained by the space-time covariance function. By us-

ing spatio-temporal kriging, we can estimate the possible 

values and their uncertainties at the unknown locations 

and time points based on the space-time structure of the 

sample (Cressie and Wikle, 2011). The spatio-temporal 

kriging is decomposed into five elements, which are ex-

pressed as follows (Wackernagel, 2003; Heuvelink and 

Griffi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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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t)=μ(s, t)+β(s)+γ(t)+κ(s, t)+δ(s, t) (1)

Y(s, t): value at spatial position s and time point t

μ(s, t): mean estimate at spatial position s and time 

point t

β(s): random variation that depends on the site

γ(t): random variation that depends on the time point

κ(s, t): spatio-temporal interaction term

δ(s, t): spatio-temporal variability in a fine scale

s∈Ds, t∈Dt where Ds and Dt are spatial and temporal 

data set, respectively.

The formula (1) represents the decomposability of the 

value at time point t and spatial entity s into the sum 

of spatial, temporal, and residual processes. Assuming 

μ(s, t) is variable, the formula below corresponds to the 

formulation of ordinary kriging as follows (Cressie and 

Wikle, 2011).

Ŷ(s0, t0)=μ̂gls+c 0́Cz
−1(Z−μ̂gls1)= λ́ Z (2)

Ŷ(s0, t0): the estimated value(s) at spatial coordinate 

vector s0 and time point t0

μ̂gls: the mean estimate by generalized least squares

Z: a matrix with attribute values, coordinates, and 

time points

Cz=var(Z)

c 0́=cov(Y(s0; t0), Z)

λ: column vector with kriging weights

As the best fit procedure for kriging, spatio-temporal 

kriging requires theoretical spatio-temporal variograms, 

which are derived from the empirical spatio-temporal 

variograms. Theoretical spatio-temporal variograms are 

constructed by accounting for the interaction structure 

of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after fitting marginal 

variograms. Marginal variograms stand for variograms of 

each separate dimension when time lag and distance are 

respectively zero. 

Types of spatio-temporal semivariogram functions 

are listed in Table 1. The separable covariance function 

represents the spatio-temporal function as the product 

of spatial and temporal covariance functions. Thus, the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are fully independent. 

Other types of spatio-temporal covariance functions 

are suggested to substantiate the cases without fulfilling 

the independence across two dimensions. The product-

sum covariance function adds the covariance functions 

of each dimension to the product with scale parameter 

k. The metric covariance function requires the common 

Table 1. Types of spatio-temporal covariance and semivariogram functions and their theoretical formulae

Form Covariance and semivariogram formula

Separable
Cseparable(h, u)=Cs(h)Ct(u)

γ separable(h, u)=sill·(γ̄s(h)+γ̄ t(u)−γ̄s(h)γ̄ t(u))

Product-sum
Cproduct-sum(h, u)=kCs(h)Ct(u)+Cs(h)+Ct(u)

γproduct-sum(h, u)=(k·sillt+1)γs(h)+(k·sills+1)γt(u)−kγs(h)γt(u)

Metric
Cmetric(h, u)=Cjoint( h2+(κ ·u)2 )
γmetric(h, u)=γ joint( h2+(κ ·u)2 )

Sum-metric
Csum-metric(h, u)=Cs(h)+Ct(u)+Cjoint( h2+(κ ·u)2 )
γ sum-metric(h, u)=γs(h)+γt(u)+γ joint( h2+(κ ·u)2 )

C(.,.), Cs(.,.), Ct(.,.): spatio-temporal, spatial, and temporal covariance functions; γ(. , .): spatio-temporal (semi)variogram 
function; h: spatial distance or lag; u: time lag; sill: spatio-temporal sill; sills, sillt: sills for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γ̄s, 
γ̄t: spatial and temporal (semi)variogram functions which are scaled to have the boun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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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which is interpretable for the integrated covari-

ance function, and thus it would model the spatio-

temporal covariance in a function rather than the three 

listed covariance models. The sum-metric covariance 

function incorporates the sums of spatial and temporal 

covariance functions and the metric covariance function. 

It should be noted that metric covariance functions could 

present by defining the combined spatio-temporal metric 

κ(kappa). The detailed process in calculating the metric 

is diversified by selecting a specific type of function trans-

lating the temporal lags into spatial distances, i.e., vario-

gram matching or calculating ratios of variogram values.

We defined all spatio-temporal variograms used to fit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as sum-metric. This is 

because sum-metric variograms are available to model 

empirical spatio-temporal variograms in a more flexible 

manner. Gräler et al.(2016) observed that sum-metric 

variograms show lower errors than variograms following 

other forms, especially in air quality monitoring data. 

For time and space marginal variograms of test sets, we 

chose theoretical variogram formulations that belong to 

Matérn or exponential families and showed the lowest 

sum of squared errors (for example, Figure 1). Also, we 

set the form of the composite spatio-temporal variogram 

as Gaussian for ease of computation. Finally, we placed 

regular spatial lag and its maximum as 1,000 meters and 

20,000 meters. To compare the imputation performance, 

we chose 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MICE) and missForest, which employs the ensemble 

machine learning algorithm random forest to examine 

the imputation accuracy. The imputation accuracy was 

evaluated with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as 

shown in the formula below.

RMSE = (ŷi−yi)21
n

n
i=1∑  (3)

where ŷi is i th estimate and yi is the i th actual value in 

the dataset.

To note, the spatio-temporal anisotropy ratio (notated 

as κ; following Gräler et al., 2016) is determined with 

marginal variograms2). As we calculated the anisotropy 

ratio with spatial and temporal variograms, we gained 

computation efficiency by limiting ranges of candidate 

solutions with the minimum and maximum using em-

pirical variograms.

The proposed spatio-temporal kriging-based imputa-

tion approach follows as below:

a. Take the whole or partial spatio-temporal dataset 

with missing values;

b. Determine the theoretical spatio-temporal vario-

gram by the empirical spatio-temporal variogram of the 

dataset taken at the step a;

c. Split the dataset into N subdatasets after row-ran-

domization;

Figure 1. Graphical example of fitting a spatio-
temporal variogram model

Upper left: empirical spatio-temporal variogram 
Upper right: spatial and temporal marginal variograms (as 
ordered) 
Below: fitted sum-metric spatio-temporal var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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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itialize i as 1;

e. For i≤N, iterate:

f. Calculate the theoretical spatio-temporal variogram 

from N-1 subdatasets except for i th subdataset;

g. With the theoretical variogram of the step f, save the 

kriged estimates at places of the missing values;

h. Save the average of N kriged values as the imputed 

values.

The third step should be noted. The data becomes se-

quentially randomized, as this enables us to exclude the 

infl uence of temporal sequence embedded in the spatio-

temporal dataset. To explain, we could avoid the possibil-

ity of including or excluding data points at specifi c spatial 

or temporal extents. In step g, we calculate the average 

of imputed values from the resampled datasets, which 

is the ensemble approach for model estimates based on 

continuous variables (Opitz and Maclin, 1999; Kuhn 

and Johnson, 2013)3). Also, to emulate the actual perfor-

Table 2. Conditions of experiments

Conditions Values

Ratios of random missing generation

Maximum time lag

Number of resampling

Neighborhood ratio

As data, 5%, 10%, 20%

4~12 hours, 1 hour

3, 5, 10 times

75%, 100%

Figure 2. Locations of 54 monitoring stations near Seoul
Tabular source of locations from 국립환경과학원(2015); labels are station identifi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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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e of our approach, we considered two conventional 

algorithms which represent either linear (simple, 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4) and machine learn-

ing (complex, missForest)5) approaches to compare the 

performances of each algorithm. Lastly, we tried apply-

ing several values for conditions of experiments to com-

pare the efficacy of each conditional value. Conditional 

values are listed in Table 2.

2) Data

We used the PM10 measurement data from Air Korea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The data was automatically measured at 54 

monitoring stations around Seoul and was distributed 

after quality assessment (Figure 2,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8)6). The data includes monitoring sta-

tions adjacent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Seoul 

to avoid a possible edge effect. We checked the data 

consistency regarding the change in the location of moni-

toring stations to coherently analyze continuous spatio-

temporal distribution.

To apply the proposed imputation model, we extracted 

subdatasets from the five-year measurement data by 

the following standards: (a) temporal length equal to or 

greater than 24 hours; (b) no missing values in any of the 

54 monitoring stations. There were 17 sub datasets sub-

ject to such standards. Durations are between 24 to 60 

hours.

There are 1260.3 missing hours on average among 

43,824 hours in total for the study period, and their 

median was 1,191 hours per station.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ecrement in the number of samples from all 

54 stations due to the missing values contained in the air 

pollution data. Only 73,291 (3.09%) out of 2,366,496 

hours are missing in the data, which is ignorable consid-

ering the studies on missing data (Harrell, 2015)7). When 

the spatial dimension of the dataset is considered, the 

ratio of missing values is significantly inflated such that 

10,981 (25.06%) out of 43,824 hours include complete 

measurement data from 54 monitoring stations. Accord-

ingly, it can be presumably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spatial analysis such as interpolation using the incom-

plete data will be biased compared to those not using the 

incomplete data.

4. Results

1) Descriptive analysis

The missing values in the whole dataset show short 

and dispersed patterns, which comprise one or two hours 

except for some continuous missing values. The matrix 

plot illustrates the missing pattern visually by highlight-

ing the missing elements by color (see Figure S1 in the 

supplementary material). The data includes a few contin-

uous missing values in the time series, and missing values 

with lengths ranging from a few hours to several days are 

mainly seen in the period of device calibration done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est datasets show varied 

characteristics as observing their values (1-269), ranges 

(54-248), duration (24-60 hours), and standard devia-

tions (6.34-33.80) (Table 3). To measure the proximity 

among multiple time series in each dataset, we used the 

temporal correlation coefficient suggested by Chouakaria 

and Nagabhushan(2007), using the formula (4). We cal-

culated the sum of 1,431 (the number of 2-combinations 

from 54 time series, (54
2

)=54×53
2

) pairwise temporal 

dissimilarity of each dataset and normalized it by divid-

ing the range of values of each dataset to control the 

amount of values. We termed the final index mCORT 

(abbreviation of ‘mean dissimilarity coefficient of time 

series’), which values show 0.28-2.21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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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 S2)=2/(1+exp(2·CORT(S1, S2))·δconv(S1, S2) (4)

where CORT(S1, S2)= (ui+1−ui)(vi+1−vi)p-1
i=1∑ /

(ui+1−ui)2p-1
i=1∑ (vi+1−vi)2p-1

i=1∑

δconv(S1, S2)= (ui−vi)2p-1
i=1∑

ui and vi are the i th element of time series S1 and S2, re-

spectively.

2) Imputation results by missing ratios

To examine changes in model performances as pro-

portions of missing values vary, we experimented with 

varied missing ratios as the main data observed in 2010-

2014, 5, 10, 20, and 30 percent. We fixed the maximum 

time lag at six hours and the number of resampling at 

ten times in the experiment. Root mean squared errors 

(RMSE) of imputations tend to increase as the ratio 

becomes higher, and the increment of RMSE becomes 

smaller as the ratio exceeds 20 percent (Figure 3). Com-

paring the accuracy as the number of sampling increases, 

we observed that all results with resampling showed bet-

ter accuracy than those of kriging without resampling. 

Also, three or five times of resampling was the most effec-

tiveness for 16 out of 17 test datasets (Table 4).

The average RMSE was the minimum of the data with 

missing ratios observed in the entire dataset over a period 

of five years. This is because the average ratio of randomly 

generated missing values in all monitoring stations was 

about 3 percent, which is far lower than in other experi-

mental conditions. However, because of the variation in 

empirical missing ratios across monitoring stations, the 

Table 3. List of test datasets and their summary statistics

Set Begin End Duration Minimum Median Mean Maximum Range Stdev† CV‡ mCORT¶

1 12/31/2010 15:00 01/01/2011 15:00 25 22 49 49.48 94 72 11.78 0.24 1.61

2 03/12/2011 15:00 03/13/2011 22:00 32 26 64 65.71 146 120 16.40 0.25 1.58

3 07/16/2011 02:00 07/17/2011 07:00 30 1 17 17.77 69 68 8.31 0.47 1.93

4 08/14/2011 14:00 08/15/2011 19:00 30 9 49 48.81 104 95 14.67 0.30 0.88

5 01/22/2012 09:00 01/23/2012 20:00 36 6 31 31.26 74 68 8.70 0.28 1.53

6 03/03/2012 20:00 03/05/2012 01:00 30 2 17 17.61 63 61 6.34 0.36 1.33

7 03/09/2012 20:00 03/11/2012 17:00 46 5 36 39.06 91 85 17.27 0.44 0.91

8 03/24/2012 21:00 03/25/2012 22:00 26 10 42 55.61 185 175 33.80 0.61 0.28

9 05/04/2012 23:00 05/07/2012 10:00 60 24 61 71.54 219 195 31.06 0.43 0.77

10 02/02/2013 16:00 02/03/2013 15:00 24 5 27 28.00 59 54 8.56 0.31 1.37

11 02/23/2013 16:00 02/25/2013 01:00 34 4 47 47.99 110 106 16.47 0.34 0.99

12 05/12/2013 09:00 05/13/2013 10:00 26 55 103 102.80 177 122 18.13 0.18 1.44

13 07/06/2013 09:00 07/07/2013 10:00 26 29 65 66.17 119 90 14.41 0.22 1.36

14 02/22/2014 16:00 02/24/2014 11:00 44 51 107 112.46 269 248 29.54 0.26 1.15

15 04/06/2014 10:00 04/07/2014 11:00 26 17 60 56.61 115 98 18.71 0.33 0.73

16 04/12/2014 23:00 04/14/2014 09:00 35 40 76 78.51 135 95 14.34 0.18 2.21

17 07/12/2014 13:00 07/14/2014 03:00 39 22 59 59.85 119 97 13.26 0.22 1.32

† standard deviation; ‡ coefficient of variation; ¶ average pairwise dissimilarity of 54 time series in each dataset (following 
Chouakria and Nagabhushan, 2007)

Note: units of minimum, median, mean, maximum, and standard deviation are micrograms per cubic meter (μg/m3); unit of 
duration is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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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shows variability in errors for each imputation. On 

the other hand, the range of RMSEs tends to decrease as 

the missing ratio increases except for in set 6. Along with 

observing the decrease in differences of RMSE,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missing values in the spatio-temporal 

data change the spatio-temporal structure of the data and 

the transition of the structure to the new state as the error 

exceeds a certain level.

W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t shown in Table 2 

are considered together, it is observed that the decrease 

in the predictive performance against the missing ratio 

tends to increase as the time series patterns of the moni-

toring stations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mCORTs such 

as sets 1, 2, 3, 5, 10, 12, and 16, the increase in the RMSE 

was large as the error rate increased from 5% to 20%. On 

the other hand, the correlations between measurement 

points such as sets 8, 9, 14, and 15 are high, so even if the 

mCORT is small, the increase of the RMSE appears to 

be insignificant.

3)  Comparison to conventional imputation 

algorithms

The spatio-temporal kriging model with resampling is 

more accurate than the linear imputation model and has 

similar accuracy to the machine-learning algorithm (Fig-

ure 5). The variability of RMSE indicates the stability of 

the imputation algorithm. The variability of RMSEs for 

every imputation trial tended to show similar accuracy 

as that of the imputation, and the variation gradually 

increased in the order of missForest, spatio-temporal 

kriging (denoted as ST-kriging in Figure 5), and MICE. 

On the other hand, results of spatio-temporal kriging 

in the sets 1 and 5 showed high RMSEs in a few trials. 

This shows that the combined effect of the locations and 

time points of missing values affects the fitting of kriging 

models and their accuracy of the imputations (for de-

tailed results by datasets, see Table S1 in the supplemen-

tary material).

5. Discussion

To sum up all imputation results, the resampling-

based spatio-temporal kriging imputation approach 

showed applicable performance. This can be conceptu-

ally explained in two ways. First, the model takes into 

account the spatio-temporal dependency, which is 

implicit in the data. The spatio-temporal kriging-based 

imputation model performed predictions on a level 

comparable with the nonparametric machine learning-

based algorithm in terms of accuracy. We could find 

that taking unique structure into consideration helps to 

improve spatio-temporal analyses and modeling proce-

Table 4.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e change in 
RMSE compared to the single imputation by spatio-

temporal kriging unit: percent

Set
Number of resampling

3 5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38
1.65
2.73

5.00

11.36

4.68

2.55
3.99

2.25
7.08

1.07
1.32

0.88
1.04
3.98

1.54

5.97

7.54

2.40

1.64
4.83
9.71
4.15
3.13

3.67
2.55

6.81
1.66

1.19
1.37

1.85

3.53
1.26
6.43

6.56
1.79
0.93
4.02
5.70
2.45
1.70
3.46
1.24
5.21
1.10
0.74
1.28
0.87
1.32
0.66
4.39

The maximum improvements by sets are highlighted; 
missing ratio is ten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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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s. The second conceptual explanation is the role of 

spatio-temporal kriging as a tool for understanding the 

dependence in the spatio-temporal data. Spatio-temporal 

variogram, which is a base tool for conducting spatio-

temporal kriging, can visualize the dependence in spatio-

temporal data. Accordingly, the proposed model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model compared to the machine 

learning counterpart, of which the mechanism difficult 

to comprehend. 

However,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clarify the 

ways in which the spatio-temporal aspects of the data 

affect the performance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ince the results of missForest showed higher imputa-

tion accuracy and lower variation,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spatial and/or temporal dependence affects the 

model performance. This is because such examination 

could show the efficacy of consideration for implicit 

spatio-temporality in the data. When no spatial and/or 

temporal effects were observed in machine learning algo-

rithms, it could be hard to stress that the spatio-temporal 

dependencies should be accounted for modeling with 

data of spatial and/or temporal dimensions. In summa-

tion, results of this study demand further explanation of 

possible contributions of spatio-temporality in machine 

Figure 3. Ratio of missing data generation and RMSEs of imputation results
Numbers in the title of each vertical panel represent set numbers, whereas the title of horizontal panel shows the number 
of resampling; large symbols per missing ratio in each panel represents the average RMSE for 30 trials; small symbols are 
RMSEs of 30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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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verage RMSE of 30 imputation results by the numbers of resampling 
Missing ratio is ten percent.

Figure 5. Comparison of RMSEs from the imputation results of three algorithms
For spatio-temporal kriging, the number of resampling for each dataset is fi ve and the missing ratio is ten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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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lgorithms.

Lastly, we explored the residual space-time cube to 

check whether there is a spatio-temporal pattern in the 

imputation results. Figures 6 and 7 display the results of 

sets 8 and 16, which have the lowest and the highest tem-

poral correlations measured by mCORT,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errors increase in outer points of 

the space-time cubes, which present the spatio-temporal 

edge effect. It would be partially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available information around proximal points 

becomes scarce at the external positions in the space-time 

cube.

The result of the imputation accuracy evaluation, 

based on the number of resampling and the ratio of miss-

ing values, has signifi cant implications for both the anal-

ysis of the eff ect of missing valu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imputation model for spatio-temporal data. First, the 

variance of the imputation accuracy gradually decreased 

as the number of resampling increased (Figure 3). This 

shows that the shape of spatio-temporal variogram of the 

data is gradually transformed as the missing rate increas-

es by adding higher variability on spatio-temporal vario-

gram. Second, scale dependency should be accounted for. 

It can be inferred from the applied conditions when we 

Figure 6. Space-time cubes of the set 8-3-1
Upper panel: the fi tted data after generating missing values, Lower panel: residuals after the imputation

Note: the number of resampling was fi ve; [ ] symbols represent ‘higher/lower than or equal to’, whereas ( ) symbols represent 
‘higher or lower than’; the numbers next to the ranges of residuals are the numbers of elements subject to each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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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patio-temporal kriging models. We arbitrarily set 

spatial lag distance as 1,000 meters. Thus, this is one of 

the limitations of parametric theoretical spatio-temporal 

variogram models. We can see tha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ccount for local variations flexibly, i.e. var-

iogram fitting with the piecewise linear model (Shapiro 

and Botha, 1991) or spatio-temporal hierarchical models, 

and Bayesian techniques, which consider variogram 

parameters to be distributions (Cressie and Wikle, 2011; 

Montero et al., 2015). Th e last to be noted 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spatio-temporal kriging 

for imputation in the short-term and data with dispersed 

missing values. As the test sets have 24 to 60 hours of 

time span, the performance gains as the models are fi tted 

in other time scales (i.e., monthly or yearly scale) may 

not be observed. Also, as seen in Figure S1 in the supple-

mentary material, continuous missing values in PM10 

measurement data are present for longer than a few hours 

to even for a few weeks. This might destabilize spatio-

temporal variograms for resampled data such that cause 

underperformance of spatio-temporal kriging. We see 

that further studies will scrutinize such issues in diff erent 

data and study problems. 

6.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an imputation approach that 

hybridizes resampling techniques and spatio-temporal 

Figure 7. Space-time cubes of the set 16-3-1
Upper panel: the fi tted data after generating missing values, Lower panel: residuals after the imputation

Note: the number of resampling is fi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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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ing for spatio-temporal data. The proposed approach 

was applied to impute missing values in 17 selected 

datasets from the PM10 measurement data of five years 

to test the effectivenes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

lows. First, our approach confirmed the accuracy gain 

by the ensemble of spatio-temporal kriging models for 

resampled sub datasets. It showed that RMSE decreased 

the most on average when each dataset was resampled 3-5 

times. This demonstrates that the resampling approach 

for spatio-temporal kriging can contribute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Second, our approach outperformed MICE, which is 

based on linear regression models, and showed similar 

performance to the machine learning based algorithm 

missForest. Moreover, our approaches gained an advan-

tage over the compared algorithms in both the explana-

tion of inherent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he dataset 

and the enhancement of the imputation accuracy with 

resampling.

This study offers two contributions. First, we exam-

ined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spatio-temporal 

kriging and the learning method, thus observing the ex-

pandability of spatio-temporal kriging by reinforcing the 

model from the data itself. Second, this study provided a 

perspective on the missing values in spatio-temporal data 

which have been undermined in geography and called 

forth the need for subsequent studies related to missing 

values. Nevertheless,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this 

study. We succeeded in suggesting a working example of 

our approach. However, there are challenges such as pro-

viding generalized examples that employ simulation ap-

proaches and mathematical foundations of the availabil-

ity of our approach. In addition, as the accuracy of the 

missForest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our approac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how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reflects the inherent dependence of 

spatio-temporal data. As for the kriging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follow up on the recent kriging method 

using the Bayesian approach, nonparametric approach, 

and efficient kriging algorithm for huge data.

Notes

1) Missing values mean the unmeasured values in data. In a wide 

sense, missing values are ‘no measured or reported values’ at 

which there are indices such as row and column numbers that 

had values therein, whereas the data has partial missing valu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henomena of interest in a 

narrow sense (Little and Rubin, 2002; McKnight et al., 2007).

2) There are four approaches to estimating the spatio-temporal 

anisotropy: ratio-linear, range, variogram, and metric. Such 

approaches vary in their ways of finding the optimal scaling 

method, which converts temporal units into spatial units and 

vice versa by matching the values of spatial and temporal mar-

ginal variograms (Gräler et al., 2016).

3) The procedure was compiled by adding functions for fitting 

spatio-temporal variograms automatically based on R (R Core 

Team, 2017) packages gstat (Pebesma, 2004), spacetime 

(Pebesma, 2012), and automap (Hiemstra et al., 2009).

4) 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is an imputation al-

gorithm employing chained equations to fill missing values in 

multivariate data (Schafer, 1997; van Buuren and Groothuis-

Oudshoorn, 2011).

5) missForest is an imputation algorithm which implements 

random forest, one of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teck-

hoven and Bühlmann, 2012).

6) 41 out of 54 monitoring stations are urban ambient stations 

whereas 13 stations are roadside stations. Urban ambient sta-

tions are established to measure the background level of air 

pollutants in cities, while roadside stations are installed near 

the major roads to monitor the effect of road traffic to the con-

centrations of air pollutants (국립환경과학원, 2015).

7) There were 1,826 days (365 days × 5 years +1 leap day) for the 

study period, such that there were 43,824 hours (24 hours × 

1,826 days) per monitoring station and 2,366,496 hours for 

54 monitoring stations (54 stations × 43,824 hours)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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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1. Matrix plot of missing values in the measurement data of 54 monito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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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1. Summary statistics of RMSEs by sets and imputation algorithms unit: μg/m3

Set Algorithm Mean Minimum Maximum SD

1
ST-kriging* 8.18 4.56 14.56 2.25
missForest 5.82 4.34 8.73 1.02

MICE 13.80 10.35 17.57 1.94

2
ST-kriging 11.75 6.44 17.22 2.79
missForest 8.34 6.79 10.07 0.92

MICE 22.17 18.59 28.46 2.70

3
ST-kriging 6.34 3.61 9.43 1.42
missForest 5.01 3.75 7.39 0.77

MICE 10.26 6.98 13.97 1.71

4
ST-kriging 8.46 5.44 13.43 1.74
missForest 7.27 5.69 8.58 0.78

MICE 17.87 15.16 22.88 1.87

5
ST-kriging 6.05 4.18 9.52 1.01
missForest 4.55 3.45 6.18 0.66

MICE 10.97 9.42 13.53 1.23

6
ST-kriging 4.41 3.25 5.86 0.75
missForest 3.81 2.75 5.08 0.53

MICE 8.12 5.30 11.44 1.25

7
ST-kriging 8.70 5.64 11.94 1.70
missForest 6.90 4.93 9.33 1.13

MICE 21.64 17.84 25.43 1.76

8
ST-kriging 10.98 5.70 17.46 3.33
missForest 7.84 5.43 11.67 1.44

MICE 45.90 34.33 59.77 5.73

9
ST-kriging 12.93 8.23 16.95 2.33
missForest 8.63 6.15 14.68 1.61

MICE 43.07 36.88 48.78 3.45

10
ST-kriging 6.15 3.74 10.62 1.46
missForest 4.90 2.98 6.40 0.89

MICE 10.27 8.38 12.46 1.25

11
ST-kriging 9.99 5.92 15.66 2.02
missForest 7.54 5.57 9.93 1.23

MICE 21.87 17.31 28.86 2.51

12
ST-kriging 10.74 5.05 17.12 3.09
missForest 6.60 4.91 7.85 0.84

MICE 26.36 19.31 35.61 3.61

13
ST-kriging 9.20 6.62 14.87 2.01
missForest 7.60 5.85 10.58 1.18

MICE 19.18 14.26 24.40 2.59

14
ST-kriging 16.11 8.25 26.16 4.10
missForest 8.86 6.41 11.55 1.25

MICE 36.01 29.81 41.63 3.21

15
ST-kriging 8.33 4.75 13.02 2.23
missForest 6.07 4.62 9.25 1.16

MICE 22.29 15.42 27.94 3.26

16
ST-kriging 11.93 7.72 16.32 2.20
missForest 7.79 6.08 9.78 0.93

MICE 18.64 13.83 20.77 1.68

17
ST-kriging 8.99 6.71 12.11 1.38
missForest 6.48 5.10 7.62 0.66

MICE 16.85 13.35 19.17 1.54

*ST-kriging: resampling-based spatio-temporal kriging,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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